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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08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그리스도예수안에출판사, www.KeepBible.com)에서모두인용했습니다.

Baby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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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ROW —



성경은처음부터끝까지바빌론신비종교에대해충분한경고를

주고있다. 바빌론신비종교는노아의대홍수이후에니므롯에의

해창설된사탄숭배종교로서지난4500년동안온인류의역사와

문화와종교와정치에큰영향을미쳐왔다. 성경은창세기에서잃

어버린낙원에대해말하며계시록에서회복되는낙원에대해말한

다. 계시록은낙원이회복되기에앞서인류역사의맨끝에바빌론

신비종교가부흥하며인류의삶의모든영역에서두각을나타내다

가순식간에패망할것을보여준다(17, 18장).

본서는바빌론신비종교의특성이무엇이며특별히현대판바빌

론신비종교인천주교의본질이무엇인지구체적인예를들어가며

잘보여주고있다. 1985년 복음을확실히안뒤에이책을접하고

는너무나그내용이간결하고정확해서꼭번역해야겠다는결심을

하게되었다. 번역허가를얻어주신구영재선교사님께감사를드

린다. 

부디 이 책을 통해서 성경 신자들이 바빌론 신비주의의 본질을

확실히깨닫고주변의친지들과자녀들에게이에대한경각심을일

깨워주기를바란다. 특별히종교통합을추구하는뉴에이지시대에

바빌론 신비 종교의 잔재가 우리의 교회와 예배 속에 단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

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말세를 만난 우

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심 어린 권고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내가 바빌론에서 벨을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꺼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다 같이 흘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참으로 바빌론 성벽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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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리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너희는 각각
주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렘 51:44-45)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
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
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 18:2-3)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
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계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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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론신비종교는성경의마지막책에음녀(淫女)로서상징적으

로묘사되어있다. 

또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
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광야로 데리고 가
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
로 인한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
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
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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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
니 (계 17:1-6)

성경이상징적언어를사용할때‘여자’라는단어는교회를상징

할수있다. 예를들어참교회는성경에서신부, 순결한처녀, 점과

흠이 없는 여자로 묘사된다(엡 5:27; 계 19:7-8). 그러나 지금 읽은

계시록에서는이와는현저한차이를보이는, 아주대조적인부정한

여자, 더럽혀진 여자, 음녀 혹은 창녀가 묘사되어 있다. 만일 위에

서 언급되고 있는 여자에 대한 상징주의를 교회 혹은 교회 조직에

적용할수있다면그것은더럽혀지고타락한교회를의미함이분명

하다! 성경은 굵게 대문자로 그녀를 가리켜‘신비 바빌론’이라 부

른다. 

사도요한이계시록을썼을때바빌론은구약의대언자들이오래

전에 예고한 대로(사 13:19-22; 렘 51-52장) 이미 멸망당해 폐허가

되어 도시로서 혹은 제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에서 시작된 종교적 개념들과 관습들은 역사를 통

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종교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과연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는 무엇인가? 어떻

게바빌론종교가시작되었는가? 지금이시대에는그것이어떤의

미와중요성을지니고있는가? 사도요한이쓴계시록의내용과이

러한모든것이어떠한관계를갖고있는가?

시간을거슬러서노아의홍수바로이후시대로올라가면사람들

이동쪽에서부터이주하기시작했음을알수있다.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
라. (창 11:2)

바로여기에바빌론이라는도시가세워지게되었고이땅은바빌

론으로또는후에메소포타미아로알려지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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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프라테스강과티그리스강이이지역에땅의풍요로운퇴적물

을 쌓아 주었으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땅에서 풍성하게 곡물을

생산할수있었다. 그러나거기거주하게된사람들에게는몇가지

문제가있었다. 무엇보다도먼저그땅에는들짐승이들끓어끊임없

이거기살고있는사람들의안전과평화에위협을주고있었다(출애

굽기23장29-30절참조). 

이러한 야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큰찬사와환호를받을수있었을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크고 힘있는 사람 즉 니므롯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땅에 나타났다. 그는 들짐승들을 잡는 강력한 사냥꾼으

로 유명하게 되었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

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
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
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였더라. (창 10:8-9)

강력한 사냥꾼으로 성공하게 되면서부터 니므롯은 고대 사람들

사이에유명한인물이되었음에틀림이없다. 그는땅에서‘강력한

자’가 되었으며 세상일에서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러한 명성

을얻은뒤에그는좀더사람들을잘보호할수있는수단들을고

안하였다. 끊임없이 들짐승과 싸우게 하는 대신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들을 만들게 하고 그것들을 보호벽으로 에워싸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러한 도시들을 하나의 왕국으로 조직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는가? 분명히 니므롯은 이런 것을 생각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이러한 왕국을 만들었다고 성경

이우리에게말해주고있기때문이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네이며
(창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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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니므롯의왕국은성경에서처음으로나타난왕국이었다. 니

므롯이 추진한 일은 무엇이든 다 잘 되었으며 또 좋은 것이었음에

틀림이없지만그는경건치못한통치자였다. 니므롯이라는이름은

‘마라드’(marad)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그가 반역했다.”는 뜻이

다. 그가“주 앞에서(before) 강력한자였다.”라는표현은적대적인

의미를전달할수도있는데그이유는‘앞에’라는단어가종종‘대

적하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1)「유대백과사전」은 니

므롯이“모든백성들로하여금하나님을대적하여반역하도록만든

사람이다.”라고말한다.2)

유명한유대인역사가요세푸스는다음과같이기록했다.

그 당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게 한 사람은 분명히 니
므롯이었다…그는또한점차적으로정부를폭군/전제정치로전환시켰는데그
이유는사람들로하여금하나님을두려워하지못하게만들다른방법이없음을
스스로깨달았기때문이었다…사람들은즉시로기꺼이니므롯의결심을따를
준비가되어있었다…그들은탑을쌓았으며그일을할때에어떠한고통도수
고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조금도 그 일을 태만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탑을
쌓기위해많은사람들이수고했기때문에그탑은금방매우높이올라가게되
었다…그들이그탑을쌓은장소가바로지금바빌론으로불린다.3)

지금까지우리에게전해내려오는역사와전설그리고신화자료

등에기초해서히슬롭은자신의저서「두개의바빌론」에서바빌론

신비 종교가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담무스에 관한 전통들을 기초로 해서 발전되어 온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4) 고대 이야기에 따르면 니므롯이 죽었을 때 그의

몸은 여러 조각으로 잘려서 불살라졌고 여러 지역으로 보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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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실이와유사한일은성경에

도 언급되어 있다(삿 19:29; 삼상

11:7).

그가 죽은 것을 매우 슬퍼하면서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이제 니므

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하였

다. 후에 그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자기의 아들 즉 담무스라는

이름을가진그아들이곧그들의영

웅이던 니므롯이 다시 탄생한 것이

라고주장했다. 옆의그림은고대예

술품에나타난담무스의형상이다. 

아마도 담무스의 어머니는 앞으로

여자에게서메시아가나올것이라는예언을들었을터인데그이유

는이러한진리가이땅이처음시작되면서부터알려졌기때문이다

(창 3:15). 그녀는 자기의 아들이 초자연적으로 수태되었으며 따라

서그가그약속된씨즉‘구원자’라고주장했다. 그러나그이후에

더 발전된 종교에서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경배의 대상

이되었다!

바빌론에서행해진예배의식의많은부분은신비한상징들을통

해 수행되었다. 이것이 바로‘신비’종교이다. 사람들이 니므롯을

신처럼추앙하고또태양신으로믿었기때문에불은지상에서그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간주되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이런 이

유로 불이 촛불과 예식에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를

나타내는 다른 상징물로는 태양, 물고기, 나무, 기둥, 그리고 짐승

등이있다.

수세기가지난뒤에바울사도는고대바빌론사람들이추구하던

바를정확히다음과같이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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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
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
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
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
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
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
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런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
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롬 1:21-26)

이러한우상제도가바빌론에서나와세계의여러나라로확산되

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온 지면

에 흩어졌기 때문이다(창 11:9). 그들은 바빌론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서어미와아기를숭배하는자기들의종교도함께가져갔고신

비주의의다양한상징들도가지고갔다. 세계적인여행가로서고대

의유명한역사가인헤로도토스는여행을통해수많은나라에서신

비 종교와 신비 종교의 의식들을 목격하고 어떻게 바빌론이 모든

우상제도의첫근원지가되었는가에대해말하고있다. 분센은이

집트의 종교 제도가 아시아로부터 그리고‘원시 바빌론 제국’으로

부터 유래되었다고 말한다. 레이야드는 자신의 유명한 책「니느웨

와그유적들」에서가장오랜종교제도를가진바빌론지역에서우

상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세속 역사가 동일하

게증언하는바라고말하였다. 히슬롭은이러한역사가들의진술을

다인용하였다.5)

로마가세계제국이되었을때자신의통치하에있던여러이교

도국가들로부터그들의신들과종교들을도입하여자기의종교제

도에흡수하였다는것은잘알려져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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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빌론이 이러한 국가들의 이교주의의 근원이었기 때문

에우리는초기이교도들의로마종교가바빌론식예배체제즉이

교도 나라들에서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발전된‘바빌론식 예배

체제’에불과했음을쉽게알수있다. 

이러한것들을염두에둔채우리는바로이교도국가로마가세

계를통치하던그기간에참되신구원자예수그리스도께서태어나

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십자가에서죽으시고 부활하시며승천

하시고땅에신약교회를세우셨다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 이 얼

마나영광스러운시대인가! 하나님께서이시대에자신의백성에게

얼마나큰복을주셨는지알기원하면사도행전을읽기바란다. 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하여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확증하시기위해큰기적과이적들을많이이루셨다.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기독교는 초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다. 기독교는산을에워싸고대양을건너갔으며왕들을떨게

하였고폭군들을두렵게만들었다. 이렇게초대그리스도인들은온

세계를뒤집어엎었다! 실로그들의메시지와그들의영은권능으로

충만하였다(행 17:6).

그러나 여러 해가 가기 전에 몇몇 사람들은 성령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백성위에앉아왕노릇을하기시작했다. 이들은초기시

대와같이영적인방법과진리로성도들을치리하지않고자기들의

사상과방법으로치리하며스스로성령님을대체하기시작했다. 사

도 바울이‘불법의 신비’가 이미 역사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

면 이교주의를 기독교와 합치려는 시도들이 심지어 신약성경이 기

록되던때에도있었음을알수있다. 또한그는‘배교하는일’이있

을 것이며 몇몇 사람들이“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

의교리에주의를기울일것”이라고경고한바있는데이는곧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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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의가짜교리들을경고한것이다(살후2:3, 7; 딤전4:2). 

그때 성도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차에성도들에게단한번전달된믿음을위해너희가힘써싸우라고너
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
리주예수그리스도를부인하는경건치아니한자들이라. (유 3-4)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파고 들어온 여러 형태의 바빌론 이

교주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빌론 이교주의

의 관습이나 믿음과 상관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박

해를 받게 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되이 고소를 당하고

사자 굴에 던져졌으며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했다. 그 당시에 실로

그리스도인들이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

만 그 뒤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곧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

기독교로개종하였다고공포한것이다. 또한로마의황제는로마의

전역에서기독교박해를중지하라는명령을발표했다. 

그 결과 주교들(감독들)은 높은 명예를 얻게 되었으며 교회도 세

속적인인정과권력을받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모든것을얻기위해비싼값을치러야만했다! 기

독교와 이교주의 사이에 많은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분리되어거룩하게되기보다는이세상제도의한부

분이 되어 버렸다. 황제는 호의를 보이면서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

휘하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이교주의에서 황제는 신으로서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부터 이교주의가 도맷값으로 혼

합되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특별히 이 일은 로마에서 더

많이일어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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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혼

합주의 혹은 혼합물이 오늘날

로마카톨릭교회로알려진사

악한종교체제를낳은장본인

임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우

리는로마카톨릭교인들가운

데 훌륭하고 신실하며 경건한

사람이 많음을 의심하지 않는

다. 또한 우리는 이 책에서 결

코우리와믿음이다른사람들

을얕잡아보거나비난하려하

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이 책

을 통해 종교/의식에 빠진 모

든사람들이진실을보고고무

되어 자기의 종교나 종파를 벗어나 바빌론 신비주의의 교리를 다

던져버리고궁극적으로‘성도들에게단한번전달된믿음’즉‘예

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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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 당하는 크리스천



바빌론 이교 신비주의가 오늘날까

지 지속되어 오는 것을 보여 주는 두

드러진 실례 중 하나는 고대의 어미

여신 숭배를 대체한 마리아 숭배에서

찾아볼수있다.

어미와 아기 이야기는 고대 바빌론

에널리알려졌으며체계가잡힌숭배

사상으로발전되어갔다. 바빌론의수

많은 기념비들은 어미 여신 세미라미

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를 팔에 안고

있는모습을보여준다.1)

바빌론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지역

으로흩어졌을때그들은거룩한어미

와 아기 숭배도 함께 가져갔다. 이것

은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많은 국가들이 여러 형태로 어미와

아기를숭배하게된이유를설명해준다. 이러한숭배가퍼져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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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교백과사전」(Encyclopedia of Religions), 제2권,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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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국가들에서어미와아기는다른이름으로불렸는데그이유는

우리가잘알고있듯이사람들의언어가바벨탑사건을계기로혼

잡(混雜)해졌기때문이다. 

중국사람들은어미여신을‘싱무’(Shingmoo) 즉‘거룩한어머니

’(Holy Mother: 성모)라고 부른다. 이 성모는 아기를 팔에 앉은 채

머리둘레에영광의광채의모습을하고있는것으로묘사된다.2)

고대 독일 사람들은 팔로 아기를

안고 있는 처녀 헤르타를 숭배했다.

스칸디나비아사람들은아기를안고

있는 여인을 디사라고 불렀으며, 에

투루리아사람들은그녀를누트리아

라고불렀고, 드루이드교도들은‘비

르고-파티투라’를‘하나님의 어머

니’로숭배했다. 한편인도에서는그

녀가 인드라니로 알려졌는데 옆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녀는 팔로

아기를안고있다.

어미 여신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아포디테 또는 케레스로 알려졌으며 수메르 사람들에게는 나나로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녀를 숭배하는 자들 사이에 비너스

혹은 포투나로 알려졌고 그녀의 아기는 주피터로 알려졌다.3) 아시

아에서는어미여신이키벨레로아기는데오이우스로알려졌다. 한

작가는이렇게말한다. 

그녀의이름이나신분에관계없이그녀는바알의아내였으며하늘의여왕이요,
처녀로서수태할수없었음에도불구하고아기를낳았다.4)

18 천주교의유래

인드라니와 아기

2)그로스(Gross), 「이교도들의종교」(The Heathen Religion), p.60.
3)히슬롭, 「두개의바빌론」, p.20.
4)바크(Bach), 「이상한종파와기이한분파들」(Strange Sects  and Curious Cults), p.12.



옆의 그림은 어미 데바키와 아

기크리쉬나를보여준다. 인도에

서는 오랫동안‘위대한 여신’이

시와 그녀의 아기 이스와라가 그

들을 숭배하기 위해 세워진 사원

들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

다.5)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

나 배도했을 때 그들 역시 어미

여신 숭배로 말미암아 매우 더럽

혀졌다. 사사기 2장 13절에는 다

음과같은말씀이있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여기나오는아스다롯혹은아스도렛은이스라엘백성에게잘알

려진 어미 여신의 이름이다. 참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버리고떠나서이방여신을숭배했다는사실은참으로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반복해서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다(삿

10:6; 삼상 7:3-4; 12:10; 왕상 11:5; 왕하 23:13). 그들이알고있던그

여신의칭호중하나는‘하늘의여왕’이었다.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을 반드시 이행하여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
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되
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
왕에게 음료 헌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하며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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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바키와 크리쉬나

5)히슬롭의글에서



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을 때에 우리 남자들의 허락도 없이 그
여왕에게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경배하고 음료 헌물을 부었으리
요? 하니라. (렘 44:17-19)

예레미야대언자는그여신을숭

배하는 그들을 책망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경고를 거역

하고반역하였다.

한편에베소에서이위대한어미

여신은다이아나로알려졌는데, 그

도시에 세워져서 그녀에게 봉헌된

신전은고대세계의일곱가지불가

사의중하나였다! 에베소뿐만아니

라 전 아시아와 세계를 통해 이 여

신은큰숭배를받았다(행19:27).

이집트에서는 이 어미 여신이

이시스로, 아기는 호루스로 알려졌는데 이집트의 종교적인 기념비

에서이시스의무릎위에앉아있는아기호루스를보는것은매우

흔한 일이다. 바빌론으로부터 많은 나라들로 여러 가지 다른 이름

과 형태로 확산된 거짓 우상숭배는 결국 로마에서 그리고 로마 제

국 전역에서 체제를 갖추어 하나의 종교 체제로 확립되게 되었다.

한유명한작가는이시기에관하여다음과같이말했다.

위대한 어미 여신 숭배는 로마 제국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다. 비문들은 이 두
존재 즉 어미와 아기가 신적인 영예를 누렸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런 일은 이
탈리아와로마에서뿐만아니라다른지방들즉아프리카, 스페인, 포르투갈, 프
랑스, 독일그리고불가리아등에서도일어났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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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스와 호루스

6)프레이저(Frazer), 「황금가지」(The Golden Bough), 제1권, p.356.



어미 여신 숭배가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시대에 우리의 구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신약 교회를 설립하셨다.

기독교초기에이교회는참으로영광스러운교회였다. 그러나 3세

기와 4세기경이 되었을 때에 소위‘교회’라고 알려진 단체는 여러

면에서 초대 교회의 믿음을 떠나 사도들이 경고했던 배교로 빠져

들어가게되었으며, 이러한배교가일어났을때에이교도들의이교

주의와 기독교가 혼합하게 되었다. 그 결과 회심하지도 않은 이교

도들이말로만믿음을고백하는교회안으로들어왔으며많은경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 고유의 이교 의식과 행습을 계속해서

행하는것을허락하였다. 다시말해그당시교회는그들의이교주

의믿음이기독교교리에좀더유사하게보이도록수정할것을요

구했고그런것자체를금하지않았다. 

이교주의와 기독교의 혼합을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실례 중 하나

는배교한교회가단지형태와이름만약간다르게바꾼채계속해

서 저 위대한 어미 여신을 숭배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

듯이많은이교도들이개종해서기독교로들어왔을때그들의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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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여왕 마리아



여신 숭배 사상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미 여신을 버릴

수가없었다. 그 당시세상과타협한교회지도자들은만일이교도

들이 기독교 내에서 그들의 어미 여신 숭배와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있다면쉽게교인수를늘일수있을것이라고생각했다. 그런데

이교주의의 위대한 어미 여신을 누구로 대체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되었다.

물론 마리아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인물이었

다. 그래서배교한지도자들은이렇게생각했다. “이교도들로하여

금 단지 그 어미 여신을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그녀에게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교인 수

가늘지않겠는가?”분명히그들은이러한논리를적용했으며그래

서 이러한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이교도들의

어미여신숭배가조금씩조금씩마리아에게로옮겨가게되었다.

그러나 마리아 숭배는 결코 원래의 크리스천 믿음이 아니었다!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수태하는 일에 선택되었다는점

을 볼 때 그녀가 훌륭하고 헌신적이며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도 중 어느 누구도 마리아

숭배에대한암시를주지않았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혹은대영

백과사전)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처음 1세기 동안 교회는 마리아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강조하지 않았다.7) 이 점은「카톨릭 백과사전」

도시인하고있으며구체적으로그내용은다음과같다.

우리가 우리의 복된 여인(마리아)에게 헌신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것은사실‘성인들의통공’교리를실제적으로적용한것으로볼수있다. 이
러한교리가초기형태의사도신경에분명하게포함되지않았음을볼때에 1세
기 기독교에서 저 복된 여인 마리아에 대한 명확한 숭배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
해도전혀놀랄필요는없다. 마리아숭배는나중에발전된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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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브리태니커백과사전」(Encyclopedia Britannica), 제14권, p.309.
8)「카톨릭백과사전」(The Catholic Encyclopedia), 제15권, p.459, ‘동정녀항목’.



주후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마리아를

여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심지어 이 기간에도 이러한 숭배

는눈살을찌푸리게하는일이었는데이는트레이스와아라비아그

리고다른지방의어떤사람들이마리아를여신으로숭배하고그녀

의신전에서과자를제물로드린것을보고에피파니우스가그것을

비난한것을보면명백히알수있다. 그는이렇게말하였다. “마리

아를존경할수는있지만어느누구도그녀를숭배할수는없다.”9)

그렇지만수년내에마리아숭배는배교한교회에서너그럽게수용

되었을뿐만아니라주후 431년에열린에베소공회에서는교회의

공식교리로채택되었다!

마리아 숭배가 에베소에서 교회

의 공식 교리로 채택된 것에는 무

슨 의미가 있는가?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에베소는 고대로부터 처녀

와 어미 여신으로 숭배를 받아온

다이아나의도시였다!10) 여신다이

아나는 자연의 생식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많은

젖가슴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

다. 또한 다이아나의 머리는 바벨

탑의 상징인 탑 모양의 왕관으로

장식되어있다.

수세기동안사람들이믿어온것

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그래서에베소에있는교회지

도자들은 배교가 시작되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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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동일문서, p.460.
10)파우셋(Fausset), 「파우셋의성경백과사전」(Fausset’s Bible Encyclopedia), p.484.

에베소의 다이아나



만일이교도들에게그들의어미여신숭배를허락하고기독교에이

사상을 혼합시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대체시킨다면 많은

수의개종자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추론했다. 그러나이것은결

코하나님의방법이아니었다.

바울사도는복음선포초기에에베소에이르러말씀을선포하며

이교주의와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다. 그곳 사람들은 진실로

회개하였고 그 어미 여신의 우상을 파괴시켜 버렸다(행 19:24-27).

그런데그로부터수세기후에에베소교회가타협을시도하여어미

여신 숭배를 채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더욱이 에

베소공회에서드디어이것을교회의공식교리로수용했다니얼마

나슬픈일인가! 이러한결정을하는데있어서이교도들의영향이

컸음은분명하다. 

마리아 숭배가 고대 이교도들의 어미 여신 숭배로부터 발전되었

다는 점은 그녀에게 붙여진 칭호에서도 잘 드러난다. 마리아는 종

종‘마돈나’로불리는데히슬롭에따르면이표현은바빌론여신의

것으로알려진칭호중하나를번역한것이라한다. 신성을띤존재

라는 측면에서 니므롯은 바알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아내 즉

그여신의호칭은바알티와같은것이었다. 영어로이단어즉바알

티는‘나의 부인’(My Lady)을 의미했으며 라틴어로는‘메아도미

나’였고궁극적으로이탈리아어로는온세상에잘알려진‘마돈나’

로정착되었다.11)

페니키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미 여신이‘바다의 부인’으로 알

려졌는데12) 심지어이명칭은마리아와바다사이에아무런관계도

없는데도불구하고마리아에게적용되고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딤전 2:5). 그렇지만 로마 카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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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히슬롭의글에서.
12)밀러(Miller), 「하퍼의성경사전」(Harper’s Bible Dictionary), p.47.



릭교회는마리아도중보자라고가르치고있다. 그래서마리아에게

기도드리는것은로마카톨릭교회의예배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

하고있다. 이러한사상은성경적근거가전혀없으나어미여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마리아는 또한

‘밀리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것은 즉‘여성 중보자’또는‘중

보자’를의미한다. 

마리아는 종종‘하늘의 여왕’으로 불리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

리아는 결코 하늘의 여왕이 아니다. ‘하늘의 여왕’은 마리아가 태

어나기 수세기 전 이교도들이 숭배했던 어미 여신의 칭호였다. 대

언자예레미야시대로거슬러올라가면분명히백성들은하늘의여

왕을숭배했고그녀를위해구별된의식들을행했다. 예레미야서 7

장 17-20절은다음과같이말한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
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
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과연
내 분노를 일으키느냐? 그들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혼동이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분노와
내 격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쏟아 부으리
니 그것이 불타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시스의 것으로 알려진 칭호 중 하나는‘하나님의 어머니’였는

데후에이칭호는알렉산드리아의신학자들에의해마리아에게적

용되었다. 물론마리아는예수님의어머니였지만이것은단지그분

의인간적인본성즉인성의측면에서만그러하였다. ‘하나님의어

머니’란칭호의원래의미는이같은의미그이상의것이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칭호는 어미 여신에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부여한 것

인데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기 교인들에게 이와 동일한 방식

으로마리아를생각하도록가르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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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작가에따르면, 아기를팔에안고있는어미여신의형상이이

교도들의마음속에너무강하게새겨졌기때문에배교의날이이르

렀을때에“어미여신이시스와아기호루스의고대초상화는궁극

적으로 대중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감독의 공식적인 재가

를 얻어 처녀와 아기의 초상화로 수용되었다고 한다.”13) 이시스와

그녀의 아이 호루스는 종종 꽃으로 둘러싸인 채 나타나는데 중세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행습 역시

마리아에게적용되었다.

페니키아 사람들의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르테는 고대의 메달이 보여 주

는 바와 같이 초승달과 관련이 있다.

한편 이집트의 다산의 여신인 이시스

의머리주위는별들로둘러싸여있으

며그녀는초승달위에서있는모습으

로나타난다.14) 유럽전역의모든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와 동일한 방식

으로표현된마리아의모습을쉽게볼

수있다. 「카톨릭소요리문답」소책자에나와있는오른쪽그림은

마리아를 보여 주는데 열두 별이 그녀의 머리를 두르고 있고 그녀

의발아래에는초승달이있다.

기독교회의 배교를 이끈 지도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마리아를 이

교주의의 여신과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그녀를 신의 수준

으로높이려고노력하였다. 그래서그들은이교도들이여신상을가

지고 있는 것처럼‘마리아’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시스와 그녀의 아기로 숭배를 받던 바로 그 형상이 단순히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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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르테

13)스미스(Smith), 「인간과그의신들」(Man and His Gods), p.216.
14) 켄리크(Kenrick), 「이집트」(Egypt). 제1권, p.425. 블라바츠키(Blavatsky). 「이시스의 정체」
(Isis Univeiled), p.49.



아와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만 다시 붙여진 채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작가는이렇게말했다. 

기독교가승리하였을때이러한그림들과상징들은곧바로마돈나와그녀의아
기를 나타내는 그림들과 상징들이 되었다. 사실 어떤 고고학자도 이러한 것들
이이교도들의상징인지마돈나와그아기인지구별할수없다.15)

이렇게 다시 이름이 붙여

진 상징물 가운데 많은 것

들이 보석으로 장식되었고

또 왕관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힌두교와 이집

트의 처녀 형상들과 비슷하

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

니인 마리아는 그럴 정도로

부유하지 않았다(눅 2:24;

레 12:8). 그렇다면 과연 이

러한 마리아 형상들에서 볼

수 있는 보석과 왕관은 어

디로부터왔단말인가? 

명백히눈에보이는타협이든드러나지않는타협이든이런타협

을통해고대의어미여신숭배는배교한교회안에서단지이교도

들이 섬기던 옛 여신의 이름이 마리아로 대체된 채 지금까지 계속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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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웨이갈(Weigall), 「기독교내의이교주의」(The Paganism in Our  Christianity), p.129.

「카톨릭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마리아



마리아 숭배가 옛 이교도들의 어미 여신 숭배로부터 발전되었음

을 보여 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아마도 이교도들의 종교에서 어

미가 아기보다 훨씬 더 많이 경배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

다! 이러한사실은우리로하여금지금이시간바빌론의신비를해

결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훌륭한단서를제공해준다.

참된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과 같은 분임을 가르친

다. 즉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

데그분만이결코죄로오염되지않는삶을사셨다. 따라서그분만

이 그리스도인들의경배의 대상이며 그분의 어머니는 경배의 대상

이아니다. 그러나로마카톨릭교회는여러방법으로그분의어머

니 또한 경배의 대상으로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교주의가 로

마카톨릭교회의발전에영향을끼쳤음을보여주는증거이다.

세계를여행해보면대성당이든혹은조그만마을예배당이든로

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 상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음을 누구

나쉽게발견할수있다. 로사리오(묵주기도)를암송할때“성모마

리아여”하고 외치는 것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

홉번이나반복된다. 로마카톨릭교인들은마리아에게기도함으로

써그녀가그들의청원을자기아들예수에게가져갈수있으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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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예수의어머니이기때문에예수님께서그녀를위해그기도

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배운다. 아마도 이러한 추측은 마리아가 그

녀의 아들 예수보다 훨씬 더 동정심이 많으며 이해심도 많고 긍휼

히 여기는 마음이 깊다고 믿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

상은종종로마카톨릭교회의저작물에서도반복되고있다. 

유명한 로마 카톨릭 작가 리구

오리는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장황하

게 말한다. 이 리구오리는 1839

년 교황 그레고리 14세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되었고, 교황 비

오 9세에 의해 로마 카톨릭 교회

의‘박사’로 선포되었다. 리구오

리는 자기의 저술물의 한 부분에

서 죄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내

려온 두 개의 사다리를 보고 있

는 상상의 장면을 묘사하였다.

마리아는한사다리의꼭대기에있었고예수님은다른사다리의꼭

대기에 있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이 한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의 노한 얼굴을 보고는 좌절하여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다리의 경우 그는 매우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마리아는공개적으로그를환영했으며곧그를하늘로인도해서그

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잘되었다는 것

이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훨씬

더쉽고효과적이라는사실을보여주기위해고안된것이다.1)

리구오리는 죄인이 감히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게 되면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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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분노의두려움에접할것이라고말하며, 반면에그가동정녀마

리아에게기도하면그녀가자기아들에게젖을먹인‘젖가슴’을보

이게되고그러면그아들의분노가즉시진정된다고말한다!2)

그러나이러한추론은성경말씀과직접적으로위배된다. 누가복

음 11장 27-28절은다음과같이기록한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
분께 이르되,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
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젖가슴에대한이러한사상은이교도들의어미여신을숭배

하는 자들에게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땅에서 발굴된 그녀의

형상을보면젖가슴이그녀의몸에비해훨씬더큰것으로나타나

는 경우가 많다. 다이아나의 경우에도 그녀의 다산 능력을 상징하

기위해백개나되는많은젖가슴이붙어있다(23쪽그림참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영광스러운 위치로 놓으려는 시

도들은 마리아의‘무염시태’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교리는

1854년 교황비오 9세가발표하고정의를내린교리로서“복된동

정녀 마리아는 그녀가 처음에 그녀의 어머니 몸에 수태되었을 때

원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면제되어 완전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이

다.”3) 이러한 가르침은 단지 마리아가 보다 밀접하게 이교주의의

여신을 닮았음을 보여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대 신화

에서는 여신이 초자연적으로 수태된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여신

신화이야기는다양하지만다한결같이그녀가세상에들어온사건

을초자연적일이라말하며따라서그녀가일반사람보다우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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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뵈트너(Boettner),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Roman Catholicism), p.147.(기독교문서선교회에
서발간됨)
2)히슬롭, 「두개의바빌론」, p.158.
3)「카톨릭백과사전」, 제7권, p.674, ‘무염시태’항목.



신적인존재라고주장한다. 그리하여배교한교회는점차적으로마

리아가이교도들의어미여신들보다열등하지않다는것을보여주

기위해세상에마리아가들어온데는초자연적인요소들이있었다

는것을가르칠필요가있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원죄의 오염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 우리는「카톨릭백과사전」그자체의말로이에대한답을내리

도록하겠다. “이교리가성경으로부터나왔음을보여주는직접적

이고절대적이며설득력있는증거란전혀없다. 오히려이러한사

상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4)

바로여기에서우리는기독교에대한로마카톨릭교회의견해와

일반적인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견해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

명할수있을것이다. 로마카톨릭교리는부분적으로성경에기초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교부라 불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넘겨

준전통이나사상에근거를두고있으며또부분적으로이교도들의

믿음을기독교화시킬수있는경우이교주의로부터차용한믿음들

에근거를두고있다. 이러한원천들의개념들이서로혼합되고발

전되어마침내는수세기에걸쳐로마카톨릭교회의여러공회에서

교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키려고 애썼던

견해는교리에대한건전한기초가되는성경으로되돌아가고후대

에발전된사상들에는전혀강조점을두지않으려는것이었다.

성경으로돌아가보면마리아의무염시태사상은전혀있지도않

을뿐만아니라오히려그와는반대되는증거만이있을뿐이다. 마

리아가주님의그릇으로선택되었을때그녀는실로경건하고덕스

런여인이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녀는아담의가족에속한다

른모든사람과마찬가지로죄있는사람이었다. 바울은이렇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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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일문서, p.675.



록하고있다. “모든사람이죄를지어하나님의영광에이르지못하

더니”(롬 3:23) 여기에서예외가되는인물은오직예수그리스도뿐

이시다. 모든 사람과 같이 마리아도 구원자를 필요로 했으며 그녀

자신도기꺼이이사실을인정했다. 누가는이에대해다음과같이

말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눅 1:46-47)

만일마리아가구원자를필요로했다면그녀는결코구원자가아

니었다. 만일 그녀가 구원자를 필요로 했다면 그녀는 구원받을 필

요가 있으며 죄들의 용서를 얻고 구속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였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의 신성은 그분의 어머니가 신적인 존재라는

데달려있지않다. 그분은영원전부터스스로존재하신삼위일체

한하나님의세위격중하나이다. 그분의신성은누가부여한것이

아니라그분스스로가지고계신것이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사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 언급

했는데그때에예수께서는다음과같이대답하셨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
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
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
12:46-50)

그러므로하나님의뜻을행하는자는진정한의미에서누구나마

리아와동일한수준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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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 세계의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성모송과 그 밖에 마리아

에게 드리는 기도를 암송한다. 이 기도의 수와 기도문을 암송하는

로마카톨릭교인의숫자를곱하면마리아는 1초당 46,296번의간

구와 청원을 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한 사람이 간단한 계산을 통해

보여 주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

구도이러한일을행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로마카톨릭교

인들은 마리아가 이 모든 기도를 듣는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그

들은 어쩔 수 없이 마리아 숭배가 성경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녀를

신적인존재로높여야만한다!

마리아를높이는일을정당화하기위해어떤사람들은천사가브

리엘이마리아에게전해준말을인용하곤한다. “네가여자들가운

데 복이 있도다”(눅 1:28). 그러나 마리아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

다해도그런표현이그녀를신적인존재로만들수는없다. 왜냐하

면이러한일이있기수세기전에그와동일한복된말씀이야엘이

라는 여인을 위해서도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

은다음과같이말한다.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가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리로다. (삿 5:24)

오순절이전에마리아는다른제자들과함께성령님의약속을기

다리고있었다. 우리는성경에서다음과같은기록을본다.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되어기도와간구를계속하더라”(행 1:14). 로마카톨릭주의

는「공식볼티모어요리문답」에서나온다음페이지의그림에서볼

수 있듯이 항상 마리아를 중심적인 위치에 놓으려 한다.5) 이 경우

에는마리아위에성령이비둘기처럼내리는것으로되어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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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식볼티모어요리문답」(Official Baltimore Catechism), No 2(11과).



러나 오순절 당시에 제자들은 결코 마리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

다. 그들은자기들에게성령님을선물로부어주실분즉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 이 그림에서 비둘기 모습

의성령님이마리아위에강림하고있지만성경은분명하게성령님

께서비둘기같은모습으로예수님의머리위에강림하셨음을보여

준다! 그런데주노라는이름의이교도들의동정녀여신은아스타르

테, 키벨레그리고이시스여신등과마찬가지로늘비둘기를머리

위에지닌존재로묘사된다!6)

마리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들은 로마 카톨릭 교

회의‘영원한동정녀’교리에서엿볼수있다. 이 교리는한마디로

마리아가 그녀의 일생 동안 처녀로 남아 있었다는 가르침이다. 그

러나「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설명하듯이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

녀교리는그리스도께서승천하신후 300년이지나서야비로소확

립된교리이다. 이터무니없는교리는주후451년칼케돈공회에서

비로소로마의공식인준을얻게되었다.7)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땅에서의 아버지 없이 초자연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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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안(Doane), 「성경신화들」(Bible Myths), p.357.
7)「브리태니커백과사전」, 제14권, p.999.



태되셨다(마 1:23).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에 마리아는 여

러명의자녀들을낳았다. 이 자녀들은그녀가자기의남편요셉과

연합하여얻은바본성에속한자녀들이었다. 성경은분명하게예수

님을 가리켜 마리아의 맏아들 즉‘첫째로 태어난 아들’(firstborn

son)이라고기술하고있다(마 1:25).8) 성경은결코예수님이마리아

의 외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맏아들’이

므로우리는그녀가후에둘째, 셋째아이를가졌다고분명히추론

할수있다. 이는분명한사실인데왜냐하면그분의네형제들의이

름 즉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가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마 13:55).

한편 그분의 누이들도 언급되고 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마 13:56)

여기 나오는‘누이들’이란 단어는 물론 복수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최소한두명또는그이상의누이들이있었음을알수있

다. 왜냐하면마태복음 13장 56절에는‘다’(all)라는단어가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단지두사람만언급할때는‘둘’(both)을사용하

며‘다’(all)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본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분에게최소한세명의누이가있었음을알수있다. 만일우리가

예수님의 세 누이들과 네 형제들 즉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

의반쪽형제및반쪽자매들을다더해보면마리아에게최소한여

덟 명의 자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
하다가 낳으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 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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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글개역성경」은천주교사본에서번역되어맏아들의‘맏’(first born)을생략함.



요셉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연합하지 아니하였

지만 그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들을 낳고 함

께살았다. 

따라서요셉이자기의아내마리아를평생처녀로남겨두었다는

사상은분명히비성경적인것이다.

교회의배교가진행되는동안에마리아를좀더이교도들의어미

여신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몸이

결코 부패되지 않았다고 가르쳤으며 또한 그녀가 승천하여 지금은

‘하늘의여왕’이되었다고가르쳤다. 그러나마리아의몽소승천교

리가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로 선포된 것은 20세기

의 일이다. 1951년 교황 비오12세는 마리아의 몸이 부패되지 않았

고부활하여승천하였다고선포하였다.9)

성버나드(혹은베르나)는로마카톨릭교회의입장을다음과같이

요약하여말해준다. 

마리아가 죽은 뒤 사흘째 되는 날 사도들이 그녀의 무덤 주위에 모였는데 그때
에 그들은 마리아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의 거룩한 몸이 하늘의
낙원으로 올려졌다. 무덤은 죄와 흠이 없는 마리아에게 어떠한 권능도 발휘하
지 못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 그녀는 심지어 가장 높은 천사장도 미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있었다. 마
리아는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여왕이라는 왕관을 받아 쓰게 되었으며
그래서자기아들의오른쪽에왕좌를가지고있다. 그녀는지금매일매시간우
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해 은혜를 얻고 있고 우리를 위험으로부
터보존하며우리를유혹으로부터보호해주고우리위에복을내려준다.

마리아에 관한 이 모든 사상은 그녀가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

다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의 몽소승천에

관해단한마디도언급하고있지않다. 이와는반대로요한복음 3

장 13절은다음과같이말한다. “하늘에서내려온자곧하늘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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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일문서, 제2권, p.632, ‘몽소승천’항목.



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

에올라간자가없느니라.”

예수그리스도바로그분께

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

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

위에 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

시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

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

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리는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

고 있는 것이 로사리오라 불

리는 기구이다. 로사리오 염

주는 15개의 작은 염주를 세

트로모은것으로서긴줄처럼만들어져있고각세트마다큰염주

가달려있다. 그리고이목걸이의끝은마리아의형상을새긴메달

과연결되어있으며바로이끝에서십자가의끝까지짧은줄로연

결되어있다. 이 로사리오에있는염주들은기도들을세기위한것

인데이기도들은계속해서반복된다. 비록이러한도구가로마카

톨릭 교회 내에서 넓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기

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많은 이교도 나라들에서 잘 알려진 우

상숭배기구이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

는기도수를세게해주는어떤것혹은로사리오염주와같은것

을찾아볼수있다.”그리고나서이백과사전은레이야드가언급한

바 있는 고대 니느웨의 조각을 포함하여 거룩한 나무 앞에서 로사

리오를 들고 기도하는 두 날개를 가진 여인들의 조각품 같은 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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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보여준다. 수세기동안이슬람교도들은 33개, 66개 또는 99개

의염주로구성된염주체인을알라신의이름을세기위해사용하

였다. 13세기에마르코폴로는말라바르왕이기도를세기위해값

비싼돌로된로사리오를사용하고있는것을보고깜짝놀랐다. 성

사비에르와 그의 동료들 역시 일본의 불교도들이 대개 로사리오에

친숙한것을보고놀랐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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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카톨릭백과사전」, 제13권, p.185, ‘로사리오’항목.

로사리오 기도
1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번: 사도신경, 

3번: 주기도문, 4번: 마리아 찬양, 5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찬양



주전 800년경 페니키아 사람들은 로사리오를 닮은 원형의 염주

를어미여신아스타르테를숭배하는데사용했다.11) 이로사리오는

몇몇초기페니키아동전에서도나타난다. 인도의브라만들은초기

시대부터수십개또는수백개의염주로된로사리오를사용해왔

다. 비쉬누라는신을숭배하는자들은자기자녀들에게 108개의염

주로된로사리오를주었다. 인도나티베트에사는수백만명의불

교도들역시이와비슷한로사리오를사용해왔다. 시바신을숭배

하는 자들은 가능한 한 자기들이 섬기는 1,008개 신의 이름을 다

반복해서말하기위해로사리오를사용했다.12)

이 로사리오를 통해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기도와 주된 기도는

다음과같은‘성모송’이다. “은혜가충만한성모마리아여, 주께서

그대와함께계시나이다. 그대는여인들중에복이있으며그대태

의열매예수도복이있나이다. 하나님의어머니인성모마리아여,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소서. 아

멘.”「카톨릭백과사전」은다음과같이말한다. “주후 1050년이전

에는성모송이공식적으로수용된기도형식임을보여주는흔적이

거의없다.”13) 완전한로사리오에는성모송53번, 주기도문6번, 성

체송 5번, 성체묵도송 5번, 영광송 5번그리고사도신경 5번을반

복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

보다 무려 9배나 더 많이 반복된다는 사실에 주의하도록 하라. 사

람들이 고안한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

리라고가르치신기도보다9배나더중요하고효력이있단말인가?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던 자들은 종교적인 구절을 되풀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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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이무어(Seymour), 「전통과역사와예에나타난십자가」(The Cross in Tradition. History.
and Art), p.21.
12)「카톨릭백과사전」, 제3권, p.203-205.
13)「카톨릭백과사전」, 제7권, p.111, ‘아베마리아’항목. 



반복하였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두

시간쯤 소리 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

나여, 하더라.”(행 19:34)

예수님께서는 반복하는 기도를 가리켜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라

고말씀하시면서다음과같이명령하셨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
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
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마 6:7-8)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런짧은기도를계속해서되풀이하지말라고말씀하셨다. 이러한

경고를 하신 후에 바로 다음 구절에서‘주기도문’을 말씀하셨다는

것은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날 우리에게 우
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마 6:9-13)

그렇지만로마카톨릭교인들은이기도를수도없이되풀이하라

고배우고있다. 만일이기도문을되풀이할필요가없다면사람이

만든‘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는 훨씬 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아니겠는가! 사실로사리오염주를세면서계속해서되풀이하

는 암송 기도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기도가 아니라‘암송

시험기도’라해야더맞을것이다.

40 천주교의유래



로마카톨릭교인들은마리아에게기도를드리고헌신할뿐만아

니라 여러 성인들(saints)을 높이고 그들에게 기도한다. 여기서 말

하는성인들이란순교자들또는교회의유명한자들로서이미죽은

사람들을말한다. 

많은 사람들은‘성인’이란 단어가 거룩함의 측면에서 어떤 특별

한 위치에 도달한 자 혹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독특하게 그리스도

를따른자를언급하는것으로생각한다. 그러나성경에의하면진

실한그리스도인은다성인이다. 좀 슬픈일이긴하지만영적성숙

도나지식이부족한자라도구원받은사람은다성인이다. 사도바

울은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로마에있는그리스도인들에게편지

를 보내면서 그곳‘성도들에게’(to the saints) 은혜가 있기를 기원

했다(엡 1:1 등). 이 모든경우에성경이말하는성인들즉성도들은

다살아있는사람들이며결코죽은사람들이아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만일 우리가 성인들의 기도를 원한다면 살아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죽은 사람들과 교통하

기를 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강신술의 한 형태가 아니고 무엇이겠

는가? 성경은 거듭해서 죽은 자들과 교통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있다(이사야서 8장 19-20절 등참조). 「카톨릭백과사전」은

다음과같이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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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사도신경
의항목인‘성인들의교통’이라는교리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따라서성
인들과 순교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또는 특별히 그들 중 몇몇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있다.1) 

트렌트(혹은 트리엔트) 공회에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어구를 만

들었다. 

그리스도와함께통치하는성인들이사람들을위하여하나님께그들자신의기
도를 올리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기 위하여 성인들을 불러 그들에
게기도하며도움을의지하고호소하는것은유용하고도좋은일이다.2)

이런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카톨릭 백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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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열린 트렌트(트리엔트) 공회

1)「카톨릭백과사전」, 제4권, p.653, 655, ‘죽은자를위한기도’항목.
2)동일문서, 제8권, p.70, ‘중재’항목.



전」그자체가답을내도록하자. 

성인들의 중재와 성인들을 부르는 것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이런 교리들이
오직하나님만을믿고신뢰해야한다는기독교신앙과정면으로배치되기때문
이다. 또한그런것들은성경적으로입증할수도없다.3)

우리는「카톨릭백과사전」의이진술에동의한다. 성경어느곳에

서도 살아 있는 사람이 이미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거나 또는 그들

을 통해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거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 주

는구절은찾아볼수없다. 사실여러측면에서성인들을숭배하는

로마카톨릭교리는과거의이교도들이‘거짓신들’에대해취했던

이교주의사상과매우유사하다.

거짓신비종교의‘어미’인바빌론에게로돌아가보면우리는그

체제 하에서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들에게 기

도했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다. 사실바빌론종교제도는발전과

정을거치면서약5,000명의남신과여신을갖게되었다.4)

로마카톨릭교인들이믿는것과마찬가지로바빌론사람들역시

한때이신들이지상에살던영웅들이었으며지금은좀더높은경

지에있다고믿었다.5)“매달그리고매일그들은특별한신의보호

아래있었다.”6) 그들에게는문제마다그것을풀수있는신이있었

으며직업마다신이있었고이것에대해또저것에대해각각다른

신이있었다.

심지어 중국의 불교도들도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는데 예를 들어

그들은뱃사공의여신, 전쟁의신, 특별한이웃이나또는직업의신

들을숭배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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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일문서.
4)헤이스(Hays), 「처음에」(In the Beginnings), p.65.
5)「종교백과사전」, 제2권, p.78.
6)윌리암스(Williams), 「역사가를위한세계역사」(The Historians’History of the World), 제1
권, p.518.



고대시리아사람들은어떤신들의능력이어떤지역에한정되어

있다고믿었으며성경은이같은사실을기록으로보여준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므로 그들
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과 싸우게 하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상 20:23)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이와 동일한 생각들이 많은 증거로

드러났다. 브라이트는대장장이와시(詩)의여신이었으며주노레지

나는 여인 됨과 결혼의 여신이었다. 미네르바는 지혜와 장인과 음

악가의 여신이었으며 비너스는 성적인 사랑과 출생의 여신이었다.

베스타는빵굽는사람과거룩한불의여신이었으며오프스는재물

의 여신이었다. 케레스는 옥수수와 밀 그리고 농사의 여신이었다

(참고로 곡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cereal’이 이 여신의 이름으로부터 나

왔다). 헤라클레스는기쁨과포도주의신이었으며머큐리는연설가

의신이었는데고대우화에따르면그는또한뛰어난연설가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머큐리 신으

로 생각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행 14:11-12). 카스토르와 폴룩스

신은 로마를 보호하고 바다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신이었

다(사도행전 28장 11절 참조). 크로누스는 서약을 지키는 신이었으며

야누스는문(門)들의신이었다. “인간의삶의모든순간을관할하는

많은신이있었다. 즉집과정원의신, 음식과음료의신, 건강과질

병의신들이있었다.”8)

인생의여러사건과관련이있는남신및여신체제가이교도국

가 로마에서 자리를 잡았으므로 결국 이런 개념들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로마카톨릭교회로들어가는것은큰문제가아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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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도빈스(Dobbins), 「세계의예배이야기」(Story of the World’s Worship), p.621.
8) 두란트(Durant), 「문명의 역사: 카이사르와 그리스도」(The History of Civilization: Caesar
and Christ), p.61-63.



교도신앙에서돌이킨자들은기독교안에서그에상응하는것들을

찾기까지 자기들의 신들을 버리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신들은

새로운 이름과 함께‘성인들’이라 불리게 되었다. 어떤 직업이나

어떤날과관련을맺고있는옛신들에대한사상이로마카톨릭교

회안에서성인들과성인들의날신앙으로계속해서이어져내려오

게되었다. 다음의표는이사실을분명하게보여준다.

천주교 성인들의 날

직 업 성 인 날 짜

1 배우 성게네시우스 8월25일

2 건축가 성토마스 12월 21일

3 천문학자 성코미닉 8월4일

4 운동선수 성세바스찬 1월20일

5 빵굽는사람 성엘리자베스 11월 19일

6 은행원 성마태 9월21일

7 거지 성알렉시우스 7월 17일

8 책판매원 하나님의성요한 3월8일

9 벽돌공 성스티븐 12월 26일

10 건축업자 성빈센트페러 4월5일

11 정육업자 성하드리안 9월28일

12 택시운전사 성피아르체 8월30일

13 초만드는사람 성버나드(베르나) 8월 20일

14 코미디언 성비투스 6월 15일

15 요리사 성마르다 7월29일

16 치과의사 성아폴로니아 2월9일

17 의사 성누가 10월 18일

18 편집인 성요한보스코 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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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부 성안드레 11월 30일

20 정원사 성도로시 2월6일

21 모자만드는사람 성야고보 5월 11일

22 주부 성앤 7월26일

23 사냥꾼 성후베르트 11월 3일

24 노동자 성야고보 7월25일

25 변호사 성이베스 5월 19일

26 도서관원 성제롬 9월30일

27 상인 성프란시스 10월4일

28 광부 성바바라 12월4일

29 음악가 성세실리아 11월 22일

30 공증인 성마가 4월25일

31 간호사 성캐더린 4월30일

32 화가 성누가 10월 18일

33 약사 성젬마갈가니 4월 11일

34 석고공 성바돌로매 8월24일

35 인쇄업자 하나님의성요한 3월8일

36 선원 성브렌단 5월 16일

37 과학자 성알베르트 11월 15일

38 가수 성그레고리 3월 12일

39 철강노동자 성엘리구이스 12월 1일

40 학생 성아퀴나스 3월7일

41 외과의사 성코스마스와성다미안 9월27일

42 양복만드는사람 성보니파스 6월5일

43 세무원 성마태 9월21일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성인들이 있다. 임신을

못하는여인(성안토니), 맥주를마시는사람(성니콜라스), 어린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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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집안의동물(성안토니), 이민자(성프란시스), 애인(성라파

엘), 독신녀(성안드레), 가난한자(성로렌스), 임신한여인(성게라드),

텔레비전(성 클레어), 도둑을 체포하는 것(성 게르바세), 남편을 얻는

것(성요셉), 아내를얻는것(성앤), 잃어버린물건을찾는것(성안토

니)등.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병이나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특별‘성인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관절

염(성 야고보), 개에게 물림(성 후베르트), 뱀에게 물림(성 힐라리), 눈

먼 것(성 라파엘), 암(성 페레그린), 경련(성 무리스), 귀 먹은 것(성 카

독), 가슴병(성아가싸), 눈병(성루시), 목구멍병(성블라세), 간질(성

비투스), 열병(성 조오지), 발병(성 빅터), 담석증(성 리베리우스), 통풍

(성 안드레), 두통(성 데니스), 심장병(하나님의 성 요한), 정신이상(성

딤프나), 피부병(성로치), 불임(성길레스)등.

이러한모든것을고려해볼때로마카톨릭교회의보호성인제

도는날과직업과그리고인간의삶의여러가지필요를채워주는

이교도신들에대한초기신앙에서발전되었음이확실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한단 말인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인

들이 성인들에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도움을 얻

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한 뒤“먼저 성모 마

리아에게, 그리고 거룩한 사도들에게, 그리고 거룩한 순교자들에

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인들에게 자기들을 친구로, 보호자로

여겨줄것을위해기도하며곤경에처했을때그들의도움을간청

하고 배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보호성인에게 다른

방법으로는주지않는무엇인가를주실것을바라라고배운다.”9)

성후베르트는주후 656년경에태어났다. 회심하기전그는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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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간을 사냥하는 데 보냈다. 전

설에 따르면 성금요일 아침 그는 커

다란 수사슴을 쫓고 있었는데 이 수

사슴이 갑자기 돌아섰을 때 사슴의

뿔사이에서십자가를보았으며하나

님께돌아오라는소리를들었다고한

다. 그 뒤 그는 사냥꾼의 수호성인이

되었고 광견병을 치료하는 성인으로

지정되었다. 

이교주의의신들과관련을갖는고

대의많은전설들이성인들에게로옮

겨졌다. 심지어「카톨릭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전설들

은 기독교 이전 시대의 종교 이야기

들에서 발견되는 개념들을 반복하고 있다 … 전설은 기독교적이지

않으나단지기독교화된것이다…많은경우에전설은신화와동

일한기원을갖고있음이명백하다. 영웅들에대해그본질적인요

소를이해하지못할때에는고대의원천으로거슬러올라가는것처

럼성인들에대한많은전설의경우도이와같다…고대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웅에 대해 간직했던 개념들을 취해 기독교 순교자들에

게적용하는것은매우쉬운일이었다. 이러한변화는기독교성인

들이지역의신이되고기독교예배가고대의지역신예배를대신

해서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증진되

었다. 이는 (고대의) 신들과 성인들 사이에 유사성이 매우 많음을

잘설명해준다.”10)

이교주의와 기독교가 혼합됨으로써 때때로 성인들은 그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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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꾼의 수호 성인
후베르트

10)동일문서, 제9권, p.130-131, ‘전설’항목.



체하는이교도들의남신이나여신의이름과유사한발음을갖는이

름을갖게되었다.  바쎄스-알페스의빅토리아여신은성빅토르라

는이름이붙여졌고, 케론은성케라노스로, 아르테미스는성아르

테미도스로, 디오니수스는성디오니수스등으로이름이붙여졌다.

태양신의딸로자기팔에어린아이를안고있는모습으로묘사되곤

하는브라이트여신은자연스럽게성브리제트라는이름을갖게되

었다. 이교도들의 시대에 킬다레에 있던 브라이트 여신의 주요 신

전에는 거룩한 불을 지키는 베스타 처녀들이 이 여신을 섬기고 있

었다. 그런데후에이여신의신전은수녀원이되었고베스타처녀

들은수녀로변했다. 그들은의식에쓰이는불을지키는일을계속

했는데이제이불은‘성브리제트의불’이라불리고있다.11)

현재 로마에 남아 있는 신전 중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신전은 —

주랑 위의 비문에 씌어진 글에 따르면 —‘요브와 모든 신들’에게

바쳐진고대의판테온이다. 그런데이것은교황보니파스 4세에의

해‘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에게 다시 성별되어 봉헌되었다.

이러한관습들은흔히있는일이었다. 

“교회와교회의폐허들이원래이교도들의신전이나성당들이있

었던 자리에서 종종 발견되곤 했다 … 때때로 크리스천 성당에서

성인에게도움을구하는것은이전에그곳에서거룩한존재로지내

던 신에게 도움을 구하던 것과 외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어느 정

도 믿을 만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테네에 있던 치료자 아스클레

피오스의성당은후에그것이교회가되었을때아테네의그리스도

인들이성스럽게여긴기적의치료자코스마스와다미안두성인들

에게성별되어봉헌되었다.12)

제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장소로 알려진 베들레헴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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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울린(Urlin), 「축제, 거룩한 날들 그리고 성인의 날들」(Festivals, Holy  Days, and S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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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카톨릭백과사전」, 제2권, p.44, ‘아테네’항목.



은 실제로 바빌론의 신

담무스를 숭배했던 바위

성당이었다고한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굴

에서태어났다고한마디

도언급하지않는다.

로마 제국을 통해 이교

주의는한형태로없어졌

지만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소생했다.

그들은고대신들을새로

운형태로숭배하였을뿐

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신들의 형상을 사용했다.

몇몇 경우에는 이교도들의 신들로 숭배를 받았던 동상들이 기독교

성인들의 동상들로 다시 이름이 붙여졌다.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보다 많은 성상들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오늘날의 유럽 교회에는

2,000-4,000개의성상을갖고있는교회들도있다.13) 매우인상적

인 큰 성당을 비롯해서 작은 예배 처소와 길거리의 소성당과 심지

어는자동차의계기반등에서도로마카톨릭교회의우상들을많이

발견할수있다.

로마카톨릭교회가이러한우상들을사용했다는사실은현대바

빌론의 신비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헤로도토스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바빌론이야말로 모든 국가로 흘

러들어간모든우상체제의원천이기때문이다. 어떤이들은마리

아와성인들의형상과‘우상’이란단어를연결시키는것이좀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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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틀렸단

말인가?

「카톨릭 백과사전」에 있는 기사들은 형상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것들이 그리스도나 성인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한

다. “그것들에게 바치는 영예는 그것들이 나타내는 대상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형상들에게입맞추고그앞에서모자를벗고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형상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와 성

인들에게경배하고그들을흠모한다.”14) 그러나모든그리스도인들

이이런설명이다음과같은말씀을무시해도좋을만큼충분한이

유가된다고믿지는않는다.

너는너를위하여어떤새긴형상도만들지말고또위로하늘에있는것이나
아래로땅에있는것이나땅아래물속에있는것의어떤모습이든지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벌하여삼사대까지이르게하거니와 (출 20:4-5)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교도들의 도시나 국가를 정복

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결코 자기들의 종교 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다. 이러한 우상들이 은이나 금으로 덮여 있

을지라도그들은그것들을파괴해야만했다! 

너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
하나니 그것은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신 7:25)

그들은또한이교도신들의그림들도다부수어야만했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그림과 부어 만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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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카톨릭백과사전」, 제7권, p.636, ‘우상숭배’항목.



상을 다 멸하고 그들의 산당을 다 허물며 (민 33:52)

이러한교훈들을신약시대에어느정도까지지켜야하는가에대

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이러한 사실

에 대한 역사적 개요를 제시해 주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로 싸

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으며 특히 8세기에는 이것이 매우 심

했다. 동일한 사전은 형상과 그림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우상숭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으며 또 몇몇 로마 카톨릭 주교들이 이러한 견해를 말

했음을 지적한다.15) 이러한 문제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은 — 그들이 어느 편에 속했든지 관계없이 — 분명히 그리스도

의가르침에위배되는것이다. 

로마카톨릭성인들의그림들을보면보통성인들의머리주위에

원이나 또는 후광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고대 바빌론의 예술가나

조각가들이어떤존재를남신이나여신으로나타내기원했을때그

들의머리주위에원이나후광을둘렀던것과비슷하다.16) 로마 사

람들은 태양의 여신 키르케를 묘사하면서 그 여신의 머리 주위에

원을그렸다. 그림자체로는중요한의미는없다할지라도키르케,

부처, 성 어거스틴의그림을비교해보면그들의머리둘레에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런 원을 사용한 것이 기독교 이전 관습에

의해영향을받은것임을보여준다.

처음 4세기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린 성화를 사용하지 않았

다. 성경은그분을정확히보여주는그분의신체적특징에대해전

혀암시하지않고있다. 따라서마리아나성인들의성화와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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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동일문서, p.621, ‘우상파괴’항목.
16) 인맨(Inman), 「고대 이교주의와 현대 기독교의 상징주의」(Ancient Pagan and Modern
Christian Symbolism), p.35.



로그리스도의성화도예술가들의상상에서나왔음이명백하다. 간

단하게 종교 예술을 연구해 보면 여러 세기에 걸쳐 많은 나라에서

여러사람들이수많은그리스도의성화를그렸음을발견하게된다.

거기나타난그분의모습은다다르므로분명히이모든것들은그

분의모습을나타내지않는다! 또한지금그분은승천하셨기때문에

우리는더이상그분을‘육체대로’(고후5:16) 알지아니하며또그분

께서 영화롭게 되사(요 7:39)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으므로(빌 3:21)

세상에서가장뛰어난화가라할지라도그아름다운왕의모습을그

릴수없다. 심지어어떤성화가최고로잘그린그림이라할지라도

그분의실제적인놀라운모습을보여주기에는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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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어거스틴

키르케

부처



고대의 이교도들은 사람의 형태로 남신이나 또는 여신의 형상을

만들었을뿐만아니라오벨리스크같이신비스런의미를지닌다른

상징물도 만들어 이교도 숭배의 한 부분으로 사용

했다. 디오도루스는 바빌론의 세미라미스 여왕이

세운 40미터 높이의 오벨리스크에 대해 말하며1)

성경역시높이가대략30미터, 너비가3미터정도

되는오벨리스크형태의형상에대해언급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육십 큐빗이요, 너비는 육 큐빗이더라 … 모든 백
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단 3:1-7)

그러나 오벨리스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초

기신비종교의본거지였던이집트였다. 그래서지

금도 이집트에는 이러한 오벨리스크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며 그중 몇 개는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옮겨진 오벨리스크 가운데 하나는 미국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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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교백과사전」, 제3권,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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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의센트럴파크로다른하나는영국으로그리고그밖의많은것

들은로마로이송되었다.

원래 오벨리스크는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었다. 참된 창조주 하

나님에대한지식을거절한고대사람들은태양이식물과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보고 태양을 위대한 생명을 주는 신으로 간주했

다. 또그들은오벨리스크같은우뚝선대상물이성적의미를갖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 생명이 생산되

는 것을 보고 남성의 성기를 태양과 더불어 생명의 상징으로 간주

했다. 바로이러한것들이오벨리스크가보여주는믿음이었다.2)

성경에 나오는‘형상’이란 단어는 몇 개의 히브리어로부터 번역

되었는데이러한단어중하나가‘마트제바’(matzebah)로서이것은

‘서 있는 형상’또는 오벨리스크를 의미한다(왕상 14:23; 왕하 18:4;

23:14; 렘 43:13; 미 5:13). 또 다른단어는‘함마님’(hammanim)인데

이것은‘태양 형상’즉 태양이나 오벨리스크에게 바쳐진 형상이다

(사 17:8; 27:9).

오벨리스크들이 나름대로의 의도된 상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

해서는 똑바로 곧게 세워져야 했기에 그것들은 태양을 향해 곧게

세워졌다. 남성 성기의 상징으로서 똑바로 곧게 세워진 것은 분명

한 의미를 가졌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릇된

우상숭배를대적하며심판을선포하셨을때이러한형상들즉오벨

리스크들이서지못하고무너질것이라고말씀하신것은참으로흥

미로운일이다(사27:9).

대언자에스겔시대에이스라엘백성은자기들의종교에이교숭

배를 들여와 혼합시키면서 성전 입구에‘질투의 형상’을 세웠는데

(겔 8:5) 아마도이형상은남성의성기를상징하는오벨리스크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코필드가 말한 것처럼“그것들이 남성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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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일문서, 제3권, p.33, 인맨, 「고대이교주의와현대기독교의상징주의」, p.99.



숭배하는이단종파의전유물이되었기때문이다.”3) 그당시에오벨

리스크를이교신전의입구에세워두는것은매우흔한일이었다.

오벨리스크중하나는툼의신전입구에세워졌고다른하나는‘호

루스(담무스)가거처하는곳’인하쏘르의신전입구에세워졌다.4)

옆의 그림에서 볼

수있듯이로마의성

베드로 광장 입구에

오벨리스크가 있다

는것은매우흥미로

운 일이다. 이 오벨

리스크는 단순히 이

집트의 오벨리스크

를본뜬모조품이아

니라 고대 이집트에

서 있던 바로 그 오

벨리스크이다. 

이교도들의 시대

에신비종교가로마

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로마에 오벨리스크들을 만들어 세웠을 뿐

만아니라황제들은막대한비용을들여이집트에서진짜오벨리스

크들을운반해서원하는곳에세웠다. 주후 37-41년에칼리굴라황

제는현재바티칸에있는오벨리스크를이집트의헬리오폴리스에서

가져다가지금성베드로광장이서있는바티칸언덕의원형경기

장으로옮겼다.5) 헬리오폴리스는벧세메스의그리스식이름인데이

곳은고대에이집트태양신숭배의본거지였다. 구약성경을보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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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코필드(Scofield), 「스코필드관주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 p.847.
4)「종교백과사전」, 제3권, p.33.
5)밀러, 「하퍼의성경사전」, p.500. 

성 베드로 광장의 오벨리스크



기서있던오벨리스크들이‘벧세메스의형상들’(렘43:13)로언급되

고있는데이는참으로놀라운일이아닐수없다. 

그가 또한 이집트 땅에 있는 벧세메스의 형상들을 부수고 이집트 사람들의
신들의 집들을 불태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렘 43:13)

고대이집트이교주의의본거지였던고대신전에세워진그오벨

리스크가이제는로마카톨릭주의의성모교회앞에세워졌다! 이

것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 않은

가!

바티칸의붉은색화강암오벨

리스크는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가 24미터이며(기초까지 합하면

40미터 높이임) 무게가 무려 320

톤이나된다. 주후 1586년성베

드로 광장에 있는 교회 앞 중앙

으로 그것을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에 교황 식스투스

5세의 명령으로 현재의 위치로

운반되었다. 그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작업 당시에 이렇게 거

대한 오벨리스크를 옮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많은 사

람들이이위업을시도하는것을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황이

이 오벨리스크를옮기다가 만일 그것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날에는

그러한자들을사형에처하기로했기때문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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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피그나토레(Pignatorre), 「고대로마의기념비들」(Ancient Monuments of Rome), p.175.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작업



결국폰타나라는사람이이책임을맡고는45개의감아올리는기

계와 160마리의 말과 800명의 작업 대원을 이끌고 과업을 시작했

다. 이역사가시작된날은 1586년 9월 10일이었다. 많은사람들이

거대한 광장 앞에 몰려들었으며 이들은 오벨리스크를 옮기는 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왜냐하면 실수하는 날에는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벨리스크가 성공적으로 옮겨져서 제

자리에 세워지자 수백 개의 종소리와 대포 함성이 울려 퍼졌고 군

중들은 커다란 환호성을 질렀다. 결국 이집트의 우상이 십자가를

위해 바쳐졌으며 — 오벨리스크 꼭대기의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의 조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사가

거행되었고교황은작업대원들과말들에게복을선포하였다.7)

다음 그림은성베드로광장의모습과그앞에있는원형광장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광장의 한가운데에는 오벨리스크가 서

있으며또이광장에는248개의도리스식기둥이세워져있는데이

런스타일은일반적으로이교도들의신전설계에사용되던것이다.

오벨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이교도들의 기둥들도 종종 남성 성기

의‘신비’형태로 간주되었다.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여신의 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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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일문서, p.177.



신전현관에는다음과같은비문이적혀있다. “나디오니수스는이

남성성기들을나의서모헤라에게바친다.”8)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교주의로부터 여러 사상들을

차용했으므로 이교도들처럼 웅장하고 값비싼 신전을 건축하는 것

을 관례로 여긴 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 된다. 세속적인 생각을 지

니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고대 로마 종교의 신전들보다 훨씬 위

대하고휘황찬란한신전을지어야한다고생각했다.

우리는구약시대에하나님께서솔로몬의지휘아래성전을지으

라고지시한사실과그분께서친히거기에임재(臨在)하시기를원했

다는사실을알고있다. 그러나신약시대에는성령님께서더이상

사람의손으로만든성전에거하시지않음이명백하다(행 17:24). 이

제하나님께서는자신의백성안에즉자신의참된교회안에성령

님을통하여거하신다! 바울은다음과같이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
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6)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초대 교회는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

였기때문에결코돌이나쇠로성전을짓지않았다. 그들은복음을

선포하기위해밖으로나갔으며돈을모으거나강압적인서약을하

여거리에있는성전보다더크고화려한건축물을지으려하지않

았다. 「핼리의성경핸드북」에따르면, 주후 222-235년전에교회

건축물이세워졌다는기록을찾아볼수없다고한다!

이것은 결코 교회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바르지 못함을 암시하

지않는다. 초기에교회건물이세워지지않은이유는1세기그리스

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으므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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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헤스팅의종교윤리백과사전」, ‘남근숭배’항목.



을허락받았다면외적전시목적의건물이아니라아주단순한건

물을 지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다이

아나 신전이나 로마의 판테온 같이 휘황찬란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이교도 신전들과 경쟁하려고 더 큰 신전을 지으려 하지 않았을 것

이다.

그러나콘스탄틴통치하에서교회는정치권력과부를가지게되

었고 그 뒤로 화려한 건물들과 값비싼 교회 건물들을 세우는 습관

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사

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교회’란사람이아니라건물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하게되었

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즉 성도들의 모임이나 집회를 뜻한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

만교회건물은완전히파괴될수있어도실제교회즉사람들은여

전히남아있다.

수세기에 걸쳐 건축된 대부분의 값비싼 교회들은 탑을 갖고 있

다. 교회건물을짓는건축업자들은단순히전시대의교회형태를

그대로모방해서건축을했으며아마도탑을지어야한다는생각의

기원에대해서는의문을갖지않았던것같다. 어떤탑들은건축하

는데큰돈이들었지만그렇다고해서거기에어떤특별한영적가

치가더해진것은아니다. 물론예수님께서도지상에계실때에이

러한건물을짓지도않았고더욱이이세상을떠나신후에그런것

들을 지으라고 지시를 주시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건

축에서이러한탑전통이시작되었는가?

만일 독자께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한다면 우리는

바빌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론을 제안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다바벨탑을기억하고있다. 그때에사람들이다음과같이말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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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
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창
11:3-4)

‘하늘에까지’란 표현은 벽돌로 쌓은 도시들이“하늘에까지 닿았

다”(신 1:28)는표현과마찬가지로탑이매우높음을의미한다. 우리

는바벨탑을쌓은건축자들이하나님의왕좌가있는하늘에까지그

것을쌓으려했다고생각해서는안된다. 대신에탑—보통지구랏

이라불림—이태양숭배와관련을갖는그들의종교와관계가있

음을보여주는증거가많이있다.

바빌론의 높이 치솟은 모든 기념비 가운데‘지구랏’탑은 틀림없이 그 시대에
만들어진가장장엄한건축물중하나였을것이다. 그것은천개의탑으로만들
어진 거대한 성벽 위에 장엄하게 솟아올랐으며 … 거대한 광장 주위에는‘지구
랏’을 돌보는 사제들과 또 순례자들을 위해 구별된 방들이 있었다. 콜데위는
이러한건물들을집합적으로모은것을‘바빌론의바티칸’이라불렀다.9)

사람들은‘아쉬트타르트’로 기록된‘아스타르테’(세미라미스) 여

신의 이름이 지니는 의미 중 하나가‘탑들을 만든 여자’라고 말하

곤 했다.10) 키벨레 여신 — 이 여신 역시 세미라미스와 동일함 —

은여신을지닌탑으로알려졌는데특별히오비드는그녀가도시들

안에 탑들을 처음으로 세운 장본인이며 그래서 마치 다이아나처럼

머리주변에탑같이생긴왕관을쓴모습으로묘사된다고말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상징주의에서 탑은 동정녀 마리아를 상징한

다.11) 이모든것이어느정도관련을갖고있지않은가?

우리가다알고있는바와같이고대탑들중어떤것들은군사적

목적즉망대로쓰이기위해세워졌다. 그러나바빌론제국에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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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챔프도르(Champdor), 「고대의도시들과신전들」(Ancient Cities and Temples), p.22.
10)히슬롭, 「두개의바빌론」, p.307.
11)커롯(Cirlot), 「상징사전」(A Dictionary of Symbols), p.326.



된 많은 탑들은 전적으로 종교적 목적의 탑으로서 신전과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그 시대에 바빌론의 도시에 들어가는 어떤 나그네라

도 신전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지붕이 평평한 집들 위에 높이 치솟아 오른 그 탑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12)「카톨릭 백과사전」도 다음과 같이 말한

다. “대부분의바빌론의도시들이신전-탑을가지고있었다는것은

참으로놀라운사실이다.”13)

바빌론이 우리가 언급한 다른 것들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종

교목적의탑들의근원이된다는것이가능

한일인가? 우리는사람들이흩어지기시작

한것이거대한바벨탑을쌓기시작한때였

음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러 지

역으로이주할때탑에대한생각도가지고

갔다고 추론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탑들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

한형태로발전되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 한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남아 있

다! 

중국 사람들의 종교에서도 이 탑들이 오

랫동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왔다. 옆

의 그림은 남경에 위치한‘파고다’를 보여

주는데‘파고다’란 단어 역시‘여신’이란

단어와관련을갖고있다.

힌두교에서도“대사원 경내 위로 커다란

파고다들 또는 탑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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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버리(Bury), 「캠브리지 고대 역사 - 이집트와 바빌론」(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Egypt and Babylonia), 제1권, p.533.

13)「카톨릭백과사전」, 제2권, p.185, ‘바빌로니아’항목.

중국 남경에 위치한
‘파고다’



들은 주변 지역 위로 우뚝 치솟아 있으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

들이볼수있다. 그래서그들은더헌신적으로우상숭배를하게되

었다. 이러한파고다들가운데어떤것들은수십미터이상높이치

솟아올랐으며신전의신들의생애나유명한성인들의생애를그린

모습의조각들로덮여있다.”14)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이슬람교도들도 자기들의 종교 안에 탑을

가지고있음을볼수있다. 밑의그림은메카에있는건물로미나렛

이라하는수많은뾰족탑을보여주고있다. 그런데이와동일한양

식의탑들은콘스탄티노플에있는성소피아교회에도있다. 

카톨릭이든 프

로테스탄트든 기

독교계에서도 탑

들을 세웠다. 쾰

른의대성당탑은

땅에서부터 150

미터나위로솟아

있고 또 독일에

있는울름성당의

탑은 155 미터나

위로 솟아 있다.

심지어작은예배처소라할지라도일종의탑을가지고있다. 바로

이것은 좀처럼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기독교계의 전통이

다.

많은 교회 탑들의 꼭대기에 있는 뾰족탑은 종종 하늘을 향하고

있다. 몇몇 저술가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뾰족한 부분과 뾰족

탑이 고대 오벨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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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도빈스, 「세계의예배이야기」, p.14.

메카의 뾰족탑



게 말한다. “우리 교회

들의뾰족탑이고대신

전외부에있던오벨리

스크나 똑바로 세워진

건물들에그기원을두

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있다.”15)

또 다른사람은다음

과 같이 말한다. “오늘

날에도본래남성의성

기를상징하는모델들이여전히뚜렷하게존재하고있다…교회의

뾰족한부분들과오벨리스크들은다남성성기를숭배한우리조상

들의영향을보여주고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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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브라운(Brown), 「성 숭배와 원시 부족들의 상징주의」(Sex Worship and Symbolism of
Primitive Races), p.38.
16)아이클러(Eichler), 「인류의관습들」(The Customs of Mankind), p.55.

중세 성당의 모습



십자가는로마카톨릭교회의가장중요한상징들가운데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십자가는 대개 지붕이나 탑 꼭대기에 세워져 있으

며또한제단이나가구나성직자의의복등에서도볼수있다. 대부

분 로마 카톨릭 교회의 평면도는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또

한카톨릭가정, 병원그리고학교들도십자가로장식한벽을가지

고있다. 이와같이십자가는모든곳에서외적으로여러방법을통

해높여지고숭배를받고

있다.

유아에게 물을 뿌리며

세례를 줄 때 카톨릭 사

제는유아의머리에십자

가표시를그리고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이마

위에십자가표시를받아

라.”견진성사 때에도 성

사를 받으려는 지원자들

은 십자가 표시를 받는

다. 매해 부활절 기간에

지키는‘재 수요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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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십자가표시를하기위해재가사용된다. 로마카톨릭교회

의 신도들은 성당에 들어갈 때에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을‘거룩한

물’에 담그고 이마에, 가슴에, 왼쪽과 오른쪽 어깨에 대며 십자가

모양으로선을긋는다. 또한식사를할때에도동일한표시를한다.

미사때에사제는 16번십자가표시를하고또제단을축복하기위

해30번십자가표시를한다.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손가락으로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며 십자가 앞에서 몸을 구부려 절하지도 않고 그것

들을 경배의 대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비성경적이며 미신적이라고 인식하지만 그래도 십자가는 여전히

뾰족탑이나강대상등에서여러가지장식용으로사용되고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덕스러

운 상징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저주받은 나무’로‘사형

장치’로‘수치물’(히 12:2)로여겼다. 그들은옛날의그누추하고거

친 십자가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단번

에성취하신일을믿었으며이러한믿음을통해충분하고도완전하

게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알았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들은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다(고전 1:17-

18). 그들은 결코 십자가가 작은 사슬에 매는 나무 조각이나 손에

가지고다니는보호물혹은부적같은것이라고말하지않았다. 사

실이런용도로십자가를사용한것은후대의일이다.

기독교가 이교주의와 혼합되어 이교화 되기 시작했을 때에야 비

로소—어떤이들은이교주의가기독교화되었다고표현하는것을

좋아함—십자가형상은그리스도교회의상징물인것처럼인식되

었다. 교회와 교회 안의 방들에 십자가가 도입된 것은 주후 431년

이었고뾰족탑위에십자가가사용된것은주후 586년이었다.1)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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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퍼의사실에관한책」(Harper’s Book of Facts). 



한 주후 6세기에 십자가 형상이 로마 교회에 의해 재가 되었으며2)

제2차에베소공회때에야비로소각가정이십자가를소유해야한

다는법규가공식적으로결정되었다.3)

만일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상징이라면 그 기원이 기독교 내부

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가

이런저런형태로기독교시대이전에비기독교인들사이에서오랫

동안거룩한상징물로사용되어왔기때문이다. 「신약단어강해사

전」에따르면, 십자가는아몬신을섬기던고대갈대아사람들로부

터유래되었다고한다. 

교회가 사용하는 두 개의 대들보로 된 십자가 형
태는 고대 갈대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것
은그국가와이집트를포함하는근접국가들에서
담무스 신 — 담무스는 영어로 Tammuz이며 이
단어의첫글자T가신비스런타우십자가로사용
됨 — 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 타락한 교권 제
도의 세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교회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체험도 없는 이교도들을 수용하였고 또
그들이 사용하던 부호나 상징들을 그대로 유지하
는것을대개허용하였다. 이에따라그당시가장
자주사용되던형태인타우(τ)나또는T 모양이조
금변형되어그리스도의십자가로채택되었다.4)

고대 기념비나 고대 신전의 벽을 보여 주는 이집트에 대한 책에

서누구든지쉽게타우십자가를발견할수있다. 위의그림은타우

십자가를쥐고있는이집트의신아몬을보여준다.

이집트의 테베에 있는 아메노피스 4세의 건물에서 취한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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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파우셋의성경백과사전」, p.145.
3)세이무어, 「전통과역사와예술에나타난십자가」, p.22, 26.
4) 바인(Vine), 「신약어휘 주해사전」(An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p.256.

아몬 신



림은왕이기도하는모습을보여준다. 부디십자가에달린둥근태

양 원과 그 밑에 있는 태양신의 신비 형태를 주목하기 바란다. 한

유명한역사가는이집트에대해다음과같이언급한바있다.

우리는 가장 신성한 상형문자들 가운데서 여러 형태의 십자가 즉 수천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은 상징물을 발견하게 된다 … 그러나 특히‘이집트의 십자가’
로 잘 알려진 십자가나 또는 타우 십자가는 문자 T와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으
며 또 종종 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위에 알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신비한 상징물은 이 나라에서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으며 갈대아 사람들, 페
니키아사람들, 멕시코사람들, 그리고남반구와북반구에살던모든고대사람
들이이것을경배했다.5)

십자가 상징이 여러 민족에게 퍼졌을 때 그것은 여러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아주 오랜 시대의 고안물

가운데 하나로 인식했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파고다 벽에 그렸으며

자기들 신전의 가장 신성한 은신처를 밝히기 위해 사용된 전등 위

에도그렸다.6)

또한 십자가는 인도에서 수세기 동안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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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이무어의글에서, p.22, 26.
6)동일문서, p.13.

이집트 테베의 십자가



룩한상징이되어왔다. 십자가는갠지스강에서취한거룩한물을

담는 항아리를 표시하는 데도 사용되었으며 또한 몸이 없이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자이나(Jaina) 성인들의 상징으로도 사용

되었다. 인도의중앙지역에서는거친두개의돌십자가가발견되

었는데그돌의연대는기독교이전시대로거슬러올라간다. 그중

하나는 높이가 3.3미터가 넘고 다른 하나는 2.4미터가 넘는다. 또

한 불교와 인도의 여러 다른 종파들에서는 그 신봉자들의 머리에

십자가표시를하였다.7)

아프리카의 대륙의 수사에서는 원주민들이 깃체 강에 십자가를

던지며 카빌레 여인들은 비록 이슬람교도들이지만눈 사이에 십자

가문신을하고, 완얌위지의벽에도십자가가장식되어있다. 니제

르로부터나일강까지일련의왕국을수립한야리크사람들도자기

들의방패에십자가형상을그렸다.8)

프레스코트는스페인사람들이멕시코에처음상륙했을때의상

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들은 자기

들의신앙의상징인거룩한십자가가아나

후악신전에서경배의대상으로솟구친것

을보았을때크게놀랄수밖에없었다. 스

페인 사람들은 기독교의 빛을 전혀 받지

못한이교도민족들이그렇게오래전부터

십자가를 경배의 상징으로 사용했음을 알

지못하였다.”9)

멕시코의 팔렌퀘에는 기독교 시대가 시

작되기9세기전에보탄이세운‘십자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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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일문서, p.10, 12.
8)동일문서, p.9.
9) 프레스코트(Prescott), 「멕시코 정복의 역사」(History of the Conquest of Mexico), 제1권,
p.242.

팔렌퀘에 있는 기독교
시대 이전의 십자가



신전’이라는신전이있는데그석판제단위에는가로가 2미터, 세

로가 3.3미터인 십자가가 중앙에 새겨져 있다. 「카톨릭 백과사전」

은이십자가의그림을담고있는데그그림밑에는‘팔렌퀘에있는

기독교시대이전의십자가’라는말이적혀있다.10)

고대 멕시코사람들은십자가를‘토타’즉‘우리의아버지’로숭

배하였는데 나무 조각을‘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경에도 언급되

어있다. 이스라엘사람들이자기들의종교에우상숭배를혼합시켰

을 때 그들은 나무에게“너는 내 아버지라.”(렘 2:27)라고 말했다.

그러나나무조각이나사제를‘아버지’라부르는것은성경에위배

된다(마23:9).

이탈리아에서도아주오래전문명사회의예술에대한어떤것이

알려지기전에도사람들은십자가를종교적상징으로믿고있었다.

십자가는보호자로서간주되었고그래서무덤위에놓여지곤했다.

주전 46년 로마의동전에는주피터가 끝에십자가가있는 긴홀을

쥐고 있는 모습이 있다.11) 이교도 국가 로마의 베스타 동정녀들은

오늘날 로마 카톨릭 그리스 사람들의 십자가 즉 교회의 수녀들과

같이목에십자가를걸고다녔다.12)

그리스 사람들은 바빌론 사람들의 담

무스에상응하는자기들의신의머리띠

에 십자가를 그렸다. 포르셀리는 이시

스가 그녀의 머리에 십자가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시스

를섬기는사제들은그녀를숭배하면서

행렬용십자가를운반했다. 알렉산드리

아에 있는 세라피스 신전 위에도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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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람들의 십자가

10)「카톨릭백과사전」, 제10권, p.253, ‘멕시코’항목.
11)세이무어의글에서, p.22, 26.
12)히슬롭, 「두개의바빌론」, p.198.



가가 덮여 있으며 스핑크스의 신전을 발굴했을 때 그것이 십자가

형태를지녔음도밝혀졌다. 또한주전 335년경페르시아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제와의 전투 때에 십자가 형태의 깃발을 운반하곤 했

다.

고대 남아프리카의 아보

리 사람들은 종교적 상징물

로 십자가를 사용했는데 이

들은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

를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

기위해십자가밑에아이를

두었다. 파타고니아 사람들

도 자기들의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하였으며 페

루의 고대 도자기에도 종교

적인 상징을 지닌 십자가 모형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집트 사람

들과 전쟁하던 외국인들이 목에 십자가를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들도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기념비들이 있

다.13)

십자가는또한기독교시대가시작되기 15세기전에로튼노의의

복에상징적으로그려졌다.14)

「카톨릭 백과사전」은“십자가라는 기호 즉 두 개의 선이 직각으

로만나는기호는동양이나서양에서기독교가소개된것보다훨씬

전에 있었으며 그 기원은 인간 문명의 매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

다.”는사실을인정하고있다.15)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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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교백과사전」, 제1권, p.386, 494.
14)히슬롭의글에서, p.198.
15)「카톨릭백과사전」, 제4권, p.517, ‘십자가’항목.

아시리아 왕의 십자가



가에서돌아가셨기때문에십자가가기독교의상징물이되는것아

닙니까?”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십자가가 그리스도

와관련을갖고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십자가의역사와특히지

난 수세기 동안 그것이 미신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것을 아는

사람들은 동전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거북하게 들

릴지모르지만어떤사람은이렇게물었다. “만일예수님께서총살

당했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이 사실로 인해 우리가 목에 총을 매달

아야 하거나 교회 지붕 꼭대기에 총을 매달아야 하겠는가?”물론

그렇지않다. 중요한것은물건이아니라사람이다. 다시말해돌아

가신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죽음의 도구가 무엇이냐가 중요하

지는 않다. 성 암브로스는 다음과 같이 타당한 말을 했다. “우리는

나무위에서돌아가신우리의왕그리스도를경배해야지나무를경

배해서는안된다.”

십자가 처형은 고대의 사형 방법 중 하나로서 이집트나 아시리

아,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카르타고, 그리스, 로마등에서매우혹

독한죄를범했을때내리는형벌이었다. 전승에의하면이와같은

십자가처형을고안한장본인은어떤여인즉여왕세미라미스라고

한다!16)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종류의십자가가로마카톨릭교회에서사

용되고 있다. 오른쪽에 몇 개의 다른 십자가가 제시되어 있다. 「카

톨릭백과사전」은한페이지에무려40개의십자가를보여주고있

다. 만일 로마 카톨릭 주의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했

다면, 또한 이교주의의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많

은 형태의 십자가가 사용되었겠는가? 한 유명한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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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이무어의글에서, p.64.



국가와교회의상징물로서여러형태의십자가가여전히유행하고있는데그것
들은 성 조오지의 십자가, 성 안드레의 십자가, 몰타 사람의 십자가, 그리스 사
람의십자가, 라틴사람의십자가라고구별되어불린다. 그러나그중에어떤것
도고대의가장오래된십자가와관련되지않은것은없다.17)

타우 십자가로 알려진 십자가

는 이집트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후대에 이집트 그리스도인들 —

콥틱교도들—은타우십자가의

형태와 그것이 보여 주는 상징에

매혹되어 그것을 십자가 상징물

로채택했다.”18) 

또한 그리스 십자가로 알려진

것들이이집트의기념비들에서도

발견된다. 이십자가의형태는프

리기아에서 사용되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으로 미다스의 묘를 장

식했다. 니느웨의폐허가운데서도한왕이그의가슴에몰타십자

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라틴 십자가로 알려진

십자가 형태는 에트루스칸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인데 이 십자가는

이교도들의 고대 무덤

에서 양편에 날개 가진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

고있다.

남아메리카의쿠마사

람들은 성 안드레의 십

자가로 불리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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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모세오경연구」(The Pentateuch Examined), 제6권, p.113.
18)「카톨릭백과사전」, 제4권, p.518, ‘십자가’항목.



가악한영들을대항하는보호물이라고생각하였다.19)

이 십자가는 시리아에 있는 알렉산더 발라(주전 146년)의 동전과

성안드레가태어나기전인주전 140-120년경의박트리안왕들의

동전들가운데서도볼수있다. 다음그림이보여주는십자가는오

늘날 갈보리 십자가로 불리지만 실제로 이 그림은 데살리에 있는

고대비문즉기독교시대이전의비문에서취한것이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것은“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어떤

형태인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것이 십자가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고문하

는 기둥이라고 믿고 있다. 영어 단어‘크로

스’(Cross)는 두 개의 나무 조각이 어떤 지

점에서 서로 각을 이루어 교차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십자가로 번

역된 그리스어는‘스타우로스’인데 이것은 꼭 그러한 의미를 전하

지 않는다. 그리스어 그 자체는 곧게 선 기둥 또는 지주를 의미한

다.20) 만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기구가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결

코십자가가아니다! 이와같은사실은많은형태의십자가를‘기독

교화한것’이어리석은일임을명백하게보여준다.

한편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들(복수형)의 흔적에 대한 도마의 진

술은(요 20:25) 기둥 위에 옆으로 된 나무가 붙어서 십자가 형태를

이루었음을제시해준다. 왜냐하면하나의기둥에달렸다면아마도

그분의손에하나의못이관통했을것이기때문이다. 또 무엇을기

록하기 위해 그분의 머리 위에 공간이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눅

23:28)과 더불어 위의 사실은 라틴 십자가가 사용되었음을 제시한

다. ‘T’나또는‘x’같은모양의십자가는머리위에무엇을기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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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교백과사전」, 제1권, p.494.
20)바인의글에서, p.256.



만한 공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는 고려 대

상이되지않았을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었는가에대해큰관심을가질필요가없다. 십자가의참된의미

즉 나무 조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영원한 구속(救贖)이 중요한 점을 주시할 때

이와같은모든논쟁은사실상무의미하며더더욱십자가를경배하

거나신성시하는것은예수그리스도의가르침과는전혀상관이없

는사람의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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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카톨릭교회에서십자가를흠모하는일에가장크게기여한

것은 콘스탄틴의 저 유명한‘십자가 환상’과 또 의문점 투성이인

콘스탄틴의‘회심’혹은개종이다. 

콘스탄틴과 그의 군인들이 로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소위‘밀

비안 다리 전투’로 알려진 전투에 직면해야 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라 그는 희생 짐승의 내장을 보고 점을 치던 하루스피스라는 사

람들의조언을구했다. 성경은바빌론왕이어떻게이와동일한관

습을따랐는지잘기록하고있다. 

바빌론 왕이 두 길의 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 서서 점을 치고 자기 화살들
을 빛나게 하며 형상들에게 묻고 간을 들여다보았느니라. (겔 21:21)

그런데콘스탄틴은신들이자기에게도움을주지않아자기가그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점괘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후에 말한

것과같이환상또는꿈에서그에게십자가가나타났으며“이표적

을갖고정복하라.”는말이있었다. 그 다음날인주후 312년 10월

28일그는십자가가달린깃발을내세우며진격했고그결과그전

투에서 승리했으며그의 적을 패배시켰고 드디어 개종을 선언하였

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콘스탄틴의 십자가 환상은 역사적으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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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를 수집하면

서 유일하게 이 이야기의 증거 혹은 권위를 유세비우스에게 두었

다. 그러나콘스탄틴이이와같은환상을보았다해도과연우리는

그 환상을 준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평화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이교도 황제에게 십자가를 나타내는 군

기를만들고그표적으로사람을정복하고죽이도록지시했단말인

가?

콘스탄틴을 우두머리로 둔 로마 제국은 성경에서‘짐승’으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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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어있다. 다니엘은네개의제국을상징하는네개의큰짐승을

보았는데이제국들은바빌론(사자), 메대와페르시아(곰), 그리스(표

범), 그리고 로마이다. 그런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넷째 짐승은

너무나도두려워서다른짐승과는다르게표현되었다(단 7:1-8). 이

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무서운 짐승인 로마 제

국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콘스탄틴에게 십자가 군기를 앞세우고 국

가를정복하라고말했다는것이전혀근거없는일임을알수있다.

그환상이하나님에게서온것이아니라면우리는콘스탄틴의개

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사실상 그의 개종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설령그가그시대의교회행습들과관련해서많은것을제

정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적 의미에서 참다운 개종 혹은 회심을

하지않았음을보여주는분명한사실이많이있다. 역사가들은그

의개종이그시대의표준에의한다할지라도명목상의개종이었음

을인정하고있다.1)

그가 참다운 회심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

는회심후그가몇차례살인범죄를저질렀다는데에서분명하게

드러나고있다. 그는심지어자기부인과자기아들을죽였다. 성경

은“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요일3:15).

콘스탄틴은미네르비나와첫번째결혼을했으며그녀를통해크

리스푸스라는아들을얻었다. 그의둘째부인은파우스타인데그녀

를통해그는세딸과두아들을두었다. 크리스푸스는뛰어난군인

으로그의아버지의큰도움이되었다. 그렇지만니케아공회가열

린직후인주후326년그는자기아들크리스푸스를사형에처했는

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둘째 부인인 파우스타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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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미스, 「인간과그의신들」, p.220.



사실상이것은파우스타의고소내용이었다. 그녀는첫째부인의

아들크리스푸스를그런방법으로몰아내고자기아들가운데하나

를 왕위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그를 설득하

여 사실은 그의 아내 파우스타가 그의 아들에게 몸을 바친 것으로

믿게 했으며 그래서 결국 콘스탄틴은 자기 부인 파우스타를 펄펄

끓는목욕탕안에넣고질식시켜죽였다. 이런일이있을즈음에그

는 자기 누이의 아들을 태형으로 죽였고 누이의 남편도 죽이지 않

겠다고 약속하고는 목졸라 죽였다.2)「카톨릭 백과사전」은 이와 같

은사건들을다음과같이요약해서말해주고있다.

심지어 회심 후에도 그는 자기 매형 리시누스와 그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첫째
부인의아들크리스푸스와자기아내파우스타를처형하였다…이러한잔인한
이야기를 읽고 나면 이런 황제가 종종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믿
기어려울것이다. 인간의본성은온통모순으로가득차있다.3)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십자가 처형

을폐지하고로마에서그토록잔인하게행하던박해도중지시켰다.

그러나 과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호의

를 베풀었을까 아니면 정치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을까? 「카톨릭

백과사전」은이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몇몇주교들은궁전의화려함에눈이멀어심지어황제를거룩한존재인하
나님의 천사로 높여 찬양했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늘에서 통치하게 될 것
이라고 예언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콘스탄틴이 기독교에 호의
를 베푼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동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는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한 약삭빠른 폭군으로 간주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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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란트, 「문명의역사: 카이사르와그리스도」, p.66.
3)「카톨릭백과사전」, 제4권, p.300, ‘콘스탄틴’항목.



유명한역사가두란트가콘스탄틴에대해내린결론도위의진술

과거의같다.

콘스탄틴의 회심은 참된 것이었는가? 과연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 행위였는가
아니면정치적인지혜의극치였는가? 아마후자일가능성이높다…그는그리
스도인의 예배에 필요한 의식에 거의 순응하지 않았다. 그가 기독교 주교들(감
독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비록 그가 제국의 단합을 위해 종교적 불일치 의
사를 표명하는 자를 억압하긴 했지만 사실 그 당시 기독교계를 동요시켰던 신
학적인 차이점들에 대해 그가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통치
기간 중 그는 주교들을 자신의 정치 조력자로 취급하였다. 그는 주교들을 소집
해서 공회를 주재하였고 무엇이든지 대다수가 일치하는 의견을 따르도록 강요
하였다. 참된 신자라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후에 정치가가 되어야 하는
데 콘스탄틴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기독교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었
지목적이아니었다.5)

극심한 박해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지 못했으며 콘스탄틴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 간의 갈등이 끊임

없이 일어나서 제국이 분열되자 그는 이 두 종교를 혼합하여 제국

에 필요한 통일된 힘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직시하고 이러한

조처를취했을것이다. 아마도그는이렇게생각했을것이다. 두종

교사이에는유사성이존재하며십자가상징도양측을나누는요소

가아니었다. 왜냐하면이때에이미그리스도인들이십자가를사용

했기때문이다. 또한콘스탄틴군대에서미트라—고대인도와이

란의 신화에 등장하는 빛의 신 — 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십자가

가 실족거리가 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미트라의

빛의십자가군기를지니고싸웠기때문이다.6)

콘스탄틴의 기독교는 혼합물이었다. 비록 그가 이교 신전들로부

터자기의형상을제거하고자기에게희생제물을드리지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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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일문서.
5)두란트의글에서, p.655, 656.
6)동일문서, p.654.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황제

의신성에대해언급하였

다. 최고승원장(Pontifex

Maximus) 지도자로서그

는 이교 예배를 돌보고

계속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주후 330년

콘스탄티노플을 봉헌하

는 의식에서 그는 반은

이교도의식을반은기독

교 의식을 사용했다. 태

양신마차가시장에진열

되었으며그위에십자가

가 놓였다. 콘스탄틴이

만든 동전들 중 어떤 것들은 십자가를 지니고 있지만 마르스나 아

폴로를 나타내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는 계속해서 이교도들의 마술적 방식을 신봉하고 이로써 농작물을

보호하고 질병을 고치려 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카톨릭 백과사

전」안에잘지적되어있다.7) 콘스탄틴의방법즉혼합주의개념은

분명히로마카톨릭주의가발전되고재물을늘리며부유하게되기

위해사용한방법이었다.

콘스탄틴의어머니헬레나는거의 80세가되어예루살렘으로순

례여행을했다. 전설에따르면그의어머니는거기서묻혀있는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다른 두

개는 강도들이 못 박힌 십자가였다고 한다. 예루살렘의 주교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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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에 따르면 실베스터 1세가
콘스탄틴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로 인해

그의 나병이 완치되었다고 함

7)「카톨릭백과사전」, 제4권, p.299, 300, ‘콘스탄틴’항목등.



카리우스의 말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료의 기적을 일으켰

기때문에금방알아볼수있었지만다른두개는그렇지않았다고

한다. 「카톨릭백과사전」의한항목은다음과같이말한다. 

참된 십자가 — 즉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 의 한 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은 성
물함안에봉함되어남아있다. 못들과더불어그잔유물이콘스탄틴에게보내
졌음이 틀림없다 … 못들 가운데 하나는 황제의 헬멧을 조이는 데 사용되고 다
른하나는말의굴레를채우는데사용되었다. 교부들에따르면이는대언자스
가랴에 의해 기록된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날에는 말방울에도 주
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의 대접들과
같으리라.’(슥 14:20)8) 

이 항목의 기사는 또한 십자가에 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반

적인 가르침을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십자가 발견에 대한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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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틴이 세례와 나병 치료로 인해 라테란 궁과 로마의 치리와
이탈리아와 서방 세계를 교황에서 넘긴다는 증여서를 교황에게
전달하는 그림(이 문서는 15세기에 가서 위조임이 드러남)

8)동일문서, 제4권, p.523, ‘십자가’항목.



여러가지이고후대에발전된이전승의대부분이전설에기초하고

있다는점을시인하고있다.

주후 326년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역사적으로 정확

한 것 같다. 그러나 그녀가 십자가를 발견한 이야기는 그로부터

114년후인 440년에나타난다.9) 원래의십자가가예수님이처형된

이후거의 300년동안이나여전히예루살렘에남아있었다는것은

의심스러운일이다. 더욱이유대인들의법은십자가처형후그십

자가를태워버리라고말하고있기때문이다.10)

누군가가실제의십자가를발견했다고생각해보자. 물론이러한

일은흥미있는일이될것이다. 그러나그나무조각안에무슨효

험이 있겠는가? 아무 효험도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미 그 목

적을다했기때문이다. 우리는다음의말씀을기억한다. “모세가놋

뱀을만들어장대위에다니뱀에게물린자마다놋뱀을쳐다보면

살더라”(민 21:9). 이것은그리스도께서죽으시면서들려올려질것

을 보여 주는 모형이었다(요 3:15). 그런데 그 놋 뱀이 의도된 목적

을다이룬후에도이스라엘백성은놋뱀을주위에두고우상화하

였다. 그래서수세기후에히스기야는다음과같이행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삼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이십
오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역시 사가랴의 딸 아비더라.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
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 내고 모세가 만든 놋 뱀을 산산
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 (왕하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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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종교백과사전」, 제1권, p.494.
10)「파우셋의성경백과사전」, p.145.



히스기야는 바르게 행하였는데 이는 그가 이교도들의 우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놋 뱀까지도 파괴하였기때문

이다. 왜냐하면그때까지도그뱀이미신적이며우상적인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만일 원래의 십자가가

여전히존재한다할지라도그것을경배의대상으로높이세울이유

가하나도없다. 또한원래의십자가가아무능력이없다면단순히

후에 사람들이 나무 조각으로 만든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겠는

가?

고대 이집트의 이교도들은 오벨리스크를 세우면서 그것이 자기

들 신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형상 자체가 초

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몇몇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믿고 있다. 만일‘밀비아 다리 전

투’에서 십자가가 콘스탄틴을 돕지 않았다면 어떠하였을까? 십자

가가헬레나에게기적을일으키지않았다면어떠하였을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십자가를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형상으로 여

기고 있으며 매력적인 상징물로 달고 다닌다. 무지한 사람들이 십

자가를 교회 탑의 꼭대기 위에 두어 번개를 쫓고자 했지만 그것이

높이위치하고있기때문에오히려그것은번개를유인하여끌어당

기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카톨릭 가정에서 십자가를 사용하는 이

유는 그것이 고난과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원래예수님이달렸던십자가라고생각되는많은

나무 조각들이 보호물로서 장식물로서 비싼 값에 팔리고 교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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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사용과 함께 따라오는 큰 미신은 수세기 동안 로마 카톨릭

주의가겪어온고질적인속임수와모순을잘보여준다. 그들이가

장높이숭상하는유물들가운데는‘원래의십자가즉예수님이달

린 십자가’의 조각들이 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그 십자가 조각

들이유럽전역에너무많이흩어져있으므로이조각들을다한곳

으로모으면배한척에가득할것이다.”라고말한바있다. 사실그

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한 분이 지고 가신 작은 물건이 아닌

가? 과연 우리는 이 십자가 조각들이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

기두마리를가지고축사하셨을때와같이기적적으로늘어났다고

믿어야만 하는가? 이는 성 파울리누스의 신조에서 분명해지는데

그는다음과같이말했다.

십자가의 복원 능력이란 곧 아무리 많은 조각들을 십자가에서 떼어 낸다 할지
라도그것의크기는절대로줄어들지않는다는것이다.1)

칼빈은유물사용과관련해서많은모순을언급하였는데예를들

면다음과같다. 몇몇교회들은가시면류관을소유하고있다고주

장하였다. 다른교회들은가나에서기적을일으킬때사용한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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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카톨릭백과사전」, 제4권, p.524, ‘십자가’항목.



아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 당시 포도주의 얼마가 오를레

앙에서 발견되었다 등등.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구운 생선 조각

에대하여칼빈은이렇게말했다. “만일그생선조각이그렇게오

랫동안보존되었다면아마도그것은놀라운방법으로소금에잘절

인물고기였을것이다.”

예수님이 누운 아기 침대가 매년 크리스마스이브에 로마에 있는

성 마리아 성당에 숭배 대상으로 전시되었다. 몇몇 교회는 예수님

의 아기 옷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로마에 있는 성 야

고보교회는아기예수님이성전에갔을때그분을드리기위해그

분을올려놓은제단을전시하였다. 심지어카룩스의수도승들은할

례 때 자른 그분의 포피를 제시하였으며 그들은 그것이 진짜임을

입증하기 위해 거기서 핏방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2) 그런데 프랑

스쿨롱의교회들과로마의성요한교회그리고벨레이에있는푸

이교회역시그포피를가지고있다고주장했다!3)

그 밖의 다른 유물로는 요셉의 목공 기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에 타고 가신 나귀의 뼈들,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했던 컵, 가룟 유

다의 빈 지갑, 빌라도의 세수 대야, 군인들의 조롱을 받을 때 입었

던예수님의붉은옷, 그분께서십자가에매달려있을때위로들어

올려 바친 해면, 십자가의 못들, 동정녀 마리아의 머리카락들(어떤

것은빨간색, 어떤것은금색, 어떤것은갈색, 어떤것은검은색임), 그녀

의 치마, 결혼반지, 슬리퍼, 베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빤

우유통등이있다.4)

로마카톨릭신앙에따르면마리아의몸은하늘로들려올라갔다

고한다. 그러나유럽에있는몇몇교회들은마리아의어머니의몸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실 우리는 그녀에 대해 전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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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칼빈의소책자」(Calvin’s Tracts), 제1권, p.296-304.
3)윌더, 「로마의이면」(The Other Side of Rome), p.54
4)동일문서, p.53.



지 못하며 몇 세기 전에야 비로소 그녀에게‘성 안나’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이보다더이해하기어려운것은마리아의집에관한이

야기이다.

로마카톨릭신앙에따르면나사렛에서마리아가살던집은지금

이탈리아의 로레토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데 이는 천사들이 그것을

옮겼기때문이라고한다. 「카톨릭백과사전」은다음과같이말한다. 

15세기 이후로 혹은 그보다 전부터 로레토에 있는 이 거룩한 집은 이탈리아에
서 가장 유명한 성당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 … 그 내부의 크기는 가로 9
미터, 세로 4미터 정도이다. 오래되어 검게 변한 동정녀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
의 형상 밑에 제단이 하나 서 있다 … 이 집은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다. 하나님의 어머니인 가장 거룩
한마리아가바로여기에서태어났으며바로여기에서천사들의문안을받았고
또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서 육신이 되었다. 니콜라스 4세가
교황으로있을때, 구원의해인주후 1291년천사들은이집을팔레스타인에서
일리리아의 도시 테르사토로 옮겼다. 그로부터 3년 후 보니파스 8세가 교황에
즉위했을때그것들은다시천사들에의해숲속으로옮겨졌고…거기에서 1년
동안세번옮겨졌으며하나님의뜻에의해바로이지점에영원한처소를얻게
되었다 … 이러한 전승들이 로마 교황청의 완전한 재가를 얻어 확고하게 온 세
상에 선포되었으므로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47명 이상의 교황
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성당에게 경의를 표했고 수많은 교황의 교서와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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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토에 있는 마리아의 집



들이 로레토의 이 거룩한 집이 나사렛의 [마리아가 살던] 그 거룩한 집과 일치
한다고선포하였다!5)

순교자들의 시체를 숭상하는 것도 트렌트 공회에서 지시되었으

며이공회에서는또한유물들을믿지않는자를다음과같이정죄

하였다. 

신실한자들은거룩한순교자들의시체를숭상해야만한다. 왜냐하면하나님께
서 이들의 시체를 통해 사람에게 많은 복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
인들의 유물들에게 합당한 숭상과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들은 전적으로 정죄
받아야한다. 왜냐하면이미교회가그런자들을정죄해왔고지금도정죄하기
때문이다.6) 

하늘로부터많은복이죽은시체를통해내려온다고믿었기때문

에몸과뼈를파는일은큰장사가되었다! 주후 750년경에는교황

들이종류별로구별하여라벨을붙이고팔아넘긴많은양의두개골

과뼈를실은마차의긴행렬이줄을지어로마에들어왔다.7) 밤에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무덤들을감시해야만했다! 그레고로비우스는다음과같이말

한다. “로마는 죽은 시체를 탐욕스럽게 파헤치는 하이에나들이 울

부짖고싸우는공동묘지이다.”

성 프라써데 교회에는 주후 817년에 교황 파스칼이 2,300명의

순교자들의 시체를 공동묘지로부터 이 교회에 옮겼다는 진술을 담

고있는대리석판이있다.8) 교황보니파스 4세가주후 609년경에

판테온 신전을 기독교 교회로 전환시켰을 때 28대 마차 분량의 거

룩한 뼈들이 카타콤에서 그 교회의 높은 제단 아래 있는 포르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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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카톨릭백과사전」, 제13권, p.454, ‘십자가’항목.
6)동일문서, 제12권, p.734, ‘유물’항목.
7)코테릴(Cotterill), ‘중세이탈리아’(Medieval Italy), p.71.
8)동일문서, p.391.



분지로옮겨졌다.9)

성당 밑에뼈와다른유물을놓는것은그건물이나토대를성별

화하기위한필수조건이었다.10) 루터가저유명한‘95개조’를걸

어 두었던 비텐베르크의 캐슬 교회는 19,000개의 유물을 가지고

있었다.11) 주후 787년 제2차 니케아 공회에서는 주교들이 유물 없

이 건물을 봉헌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할경우는출회를당할수밖에없었다! 과연이러한사상들

은성경에서나온것인가아니면이교주의에서나온것인가?

고대전설에의하면바빌론의거짓‘구원자’니므롯이죽었을때

그의시체가갈기갈기찢겨져서각기다른곳에묻혔다고한다. 그

가부활하여태양신이되었을때그는옛몸의여러부분을뒤로남

겨 둔 채 다른 몸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참 구원자 예수님

의 죽음과 대조적이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은 그리스도에 관해 예

언하면서“그분의뼈가하나도꺾이지아니하리라.”고말하며이는

그리스도께서문자적의미그대로부활할것을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빈 무덤만을 남겨 두었으며 그분 몸의 어느 부분도 유물이

되지않았다! 

고대 신비 종교에서는 여러 장소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그들의신의일부가여기저기묻혀있었기때문이다. 분명

히이것은이집트에서도마찬가지였는데이집트는“순교한신의무

덤들로가득덮여있었다. 또한진짜라고보증을받은많은다리와

팔그리고두개골이이집트의신실한자들로부터숭배를받기위해

여러매장지에서경쟁적으로진열되었다.”12)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이집트의 우상숭배에 노출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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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카톨릭백과사전」, 제2권, p.661, ‘보니파스4세’항목.
10)동일문서, 제12권, p.737.
11)두란트, 「문명의역사: 종교개혁」(The  Story of Civilization: The Reformation), p.339.
12)히슬롭, 「두개의바빌론」, p.179.



하나님께서모세의무덤을비밀로하신것은참으로뛰어난지혜이

다(신 34:6). 어느 누구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을향해거룩한순례길을떠나는사람이없었다. 모세가만든

놋뱀은후에‘느후스탄’이라불리면서이스라엘백성가운데서거

룩한유물로경배대상이되었다(왕하 18:4). 모세가만든물건을가

지고 그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는데 만일 그들이 그의 뼈를 가

지고있었다면얼마나깊은우상숭배에빠졌겠는가!

유물을 사용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교도들의 전통이며

기독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이에 대해

다음과같이바르게말한다. 

세상을떠나간성인의기념물로남아있는어떤물건즉몸이나옷의특별한부
분을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가 널리 퍼지기 전부터 존재하였고 사실상 유물을
숭상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 제도와 관련이
있는원시적인본능이다.13) 

만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유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

한 것들을 사용한 것이 기독교 이전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면

여기서우리는또다른이교도사상이‘기독교화된’예를보고있

는것이아닌가? 우리는참된예배를드리는일에서유물이어떤중

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지않음을잘안다. 왜냐하면“하나님은영

이시므로그분께경배하는자들이반드시영과진리로경배해야하

기때문이다”(요4:24). 

유물사용으로인한극단주의는분명히진리가아니다. 한때성인

들의뼈로추앙을받던몇몇뼈들이짐승의뼈로드러났다! 스페인

의어느성당에서는천사가브리엘이마리아를방문했을때달고온

날개의한부분이라일컬어진물건이전시되었다. 그러나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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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카톨릭백과사전」, 제12권, p.734.



그것은커다란타조의깃털로드러났다!14)

이 점에대해긴설명을할필요가없다. 「카톨릭백과사전」역시

스스로많은유물이의심스럽다고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기독교계의큰교회들에서나심지어로마에서숭배하기위해진열된많은고대
유물 가운데 다수는 이제 틀림없이 위조품이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선언되어야만 한다 … 로마의 산타 프라세데 교회에서 숭상의 대상이 되고 있
는‘태형기둥’이나그밖의다른많은유명한유물을물리치는데는사실상어
려움이있을것이다!15)

그렇다면어떻게이모순을설명할것인가? 「카톨릭백과사전」은

계속해서다음과같이말한다.

수세기동안완전하고선한믿음으로전수되어내려온잘못을계속해서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불명예스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교황청
이 이러한 행위를 허락하여 고대의 의심스러운 유물 예식을 계속해서 하게 하
는것은정당한일이다.16)

그러나다시한번우리는참된예배는영과진리로하는것이지

잘못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설령 우

리가마리아의머리카락이나사도바울의뼈나예수님의옷을가지

고있다할지라도하나님께서이러한것들을예배의대상으로세우

고경배하는것을기뻐하실까? 모세의놋뱀의예를따르면하나님

은이런일을기뻐하시지않는다. 우리는단지다음과같이질문할

수있을것이다. 만일실제의머리카락이나뼈나옷에실제적인효

력이없다면거짓위조품으로알려진유물들에는얼마나효력이없

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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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뵈트너, 「로마카톨릭사상평가」, p.290.
15)「카톨릭백과사전」, 제12권, p.737.
16)동일문서, p.738.



유물과 교회 직책 그리고 면죄부를 파는 일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큰 사업이었다. 교황 보니파스 8세는 주후 1300년을 희년

으로 선포했고 성 베드로 성당까지 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면죄를허락했다. 그래서그해에약이백만명이몰려들었고

그결과성베드로의무덤이라고생각되는곳앞에서두사제가손

에 갈퀴를 들고 밤낮으로 분주하게 돈을 긁어모아 재물을 축적했

다.1) 교황은 이러한 많은 돈을 자기 친척들을 위해 사용했는데 이

들은이돈으로많은성과라티움에있는멋진저택을샀다. 이러한

일에대해로마사람들은매우분노하였다.

콘스탄틴 시대부터 로마 교회는 급속도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

으며 중세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모든 도시들과 대부분의 땅을 소

유하였다. 로마 카톨릭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세금을 바쳐

야만 했는데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기뻐서 내는

것이아니고‘마지못해억지로’내는공과금이었으며사실사도바

울은이런것을대적했다(고후9:7). 

당시에는 몇몇 사람만이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사제들이

종종 유언을 작성하는 일에 관여하였다. 주후 1170년 교황 알렉산

92 천주교의유래

1)두란트, 「문명의역사: 신앙의시대」(The Story of Civilization: The Age of Faith), p.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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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3세는 사제 앞에서 유언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유언을 작성하는 세상의 모든 공증인들도 사제 앞

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회를 당해야 했다.2) 사실 사제는

로마 카톨릭 주의의 의식 중 마지막 의식인 종부 성사를 집행하기

때문에그죽어가는사람과마지막으로함께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 계획들로 인해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잘 기억할 수밖에 없

었다고우리는확신한다.

면죄부 판매는 또 다른 수입의 출처가 되었다. 카톨릭 신앙에서

면죄부가무엇인지바로알기위해「카톨릭백과사전」을보도록하

자. 여기에는다음과같이기록되어있다. 

세례 이후에 범한 죄들은 — 카톨릭 주의에서는 보통 유아 때 영세를 받음 —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신적인 공의가 요구하는 잠정적인 형벌
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은 현세나 또는 내세 즉 연옥에서 감
당해야 한다. 그런데 면죄부는 참회하는 죄인에게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
가는동안이러한형벌을면하게해주는수단을제공했다.3)

우리는바로이점을주의깊게살펴보아야하며한걸음더나아

가서로마카톨릭신앙에따라면죄가허용되는근거를살펴보아야

한다. 「카톨릭백과사전」은면죄부의출처또는그근거가‘공덕보

고(寶庫) 사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보고(寶庫)에는 죄로 인한 화

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구속 사역이 포함되며(요일 2:2) 또

한—여기부터주의하기바란다—‘그외에도’죄로인한어떤형

벌에의해서도감소되지않는복되신성모마리아의넘치는사역과

그리고하나님의종들인성인들이유발시킨잠정적형벌을훨씬능

가하는그들의공덕, 보속, 고난등이있다. 이 사람들이이룩한사

역들 때문에 공덕의 공급에 여유가 생기는데 바로 이 여분의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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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그들은 교회의 다른 사람들 즉 그들보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면죄를나누어줄수있다. 이것은주후 1334년클레멘

트 6세의‘유니제니투스’칙령에서 확고한 교리로 선포한 교리이

다. “따라서카톨릭교리에따르면면죄의근거가그리스도와성인

들의공덕이다.”4)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목 제물’이시

고그분의피가‘우리의모든죄를깨끗이’한다면(요일 1:7, 2:2) 마

리아와 다른 성인들의 공덕이 예수님의 공로에 과연 무엇을 더할

수있단말인가? 마리아와그밖의다른성인들이행한그어떤것

도예수님께서갈보리에서이루신그완전한사역에무엇인가를더

할수없다. 이런쓸데없는주장은카톨릭주의의면죄교리에대해

그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인간이 만든 거짓

임을드러낼뿐이다.

바른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런 면죄 사상이 그토록 남용된 것은

그리놀랄일이못된다. 왜냐하면면죄를허용하는것은일반적으

로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카톨릭 백과사전」도 다

음과같이말한다. 

이러한행습은커다란위험을내포하게되었으며즉각적으로풍성한악의근원
이 되었다 … 그것은 돈을 모으는 수단이었다 … 면죄부는 금전적 이득의 수단
으로서 돈에만 현안이 되어 일하는 성직자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 이런 면죄
부남용은넓게퍼지게되었다.5) 

이러한 남용 사례 중 하나는 죄인들에게 면죄부를 판 사람들 바

로그 사람들이큰 죄인이었다는점이다. 주후 1450년경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인 가스코뇨는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오가

면서때로는2페니에, 때로는맥주한잔값으로, 또는매춘부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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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위해, 혹은육적사랑을얻기위해죄를용서하는문서를제

공했다고불평했다.6)

루터당시에는성베드로성당을건축하였기때문에교황이돈을

모으기위해특별히면죄부판매에열을올렸다. 그당시비열한행

동을하는사람으로알려진테젤이라는사람이있었는데그는기금

을재빨리모으는데능력이있는인물이었으므로독일에서면죄부

를파는사람으로지명되었다. 다음의글은테젤이독일의한도시

에들어갈때한말을목격자가그대로묘사한것이다.

면죄부를파는사람이도시에이르렀을때에우단과금빛천위에놓인칙령—
교황의 공적 인가서 — 이 그 앞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모든 사제와 수도승, 시
의회 의원, 학자, 총장 및 모든 남녀가 그를 만나기 위해 깃발과 촛불과 노래를
부르며 큰 행렬을 지어 나왔다. 그때 종이 울리고 오르간이 연주되었으며 그들
은 그와 함께 본 교회로 갔다. 이때에 십자가가 교회 중앙에 놓였고 교황의 깃
발이나부꼈다. 한마디로말해그들은마치하나님을영접하는듯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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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는돈을받기위해만든큰쇠금고가놓였으며사람들은여러방법으로면
죄부를사도록권유받았다. 

이때에 테젤은 연옥에서 영혼을 괴롭히는 마귀들의 그림을 가져

왔으며돈궤위에쓰여있는말을자주반복했다고한다. 

돈이 상자 속에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고통당하는 영혼은 연옥에서 구
원받습니다. 

부자들은거액을기부한반면에가난에찌든사람들은연옥에있

는자기의사랑하는사람들을돕기위해혹은자기자신의죄를용

서받기위해할수있는대로모든것을희생했다.

중세 대학에서는 어떤 의견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개적

으로‘조항들’즉자기들의생각들을벽에붙여이점에관해토론

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관습에 따라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캐슬 교회 문에다 저 유명한‘95개 조항’을 못 박았다. 그의

조항중스물일곱째조항은돈이모금함에떨어지자마자영혼이연

옥으로부터도피한다는것을반대한것이었다.

그러나 테젤이 모임을 개최했던 곳은 그 캐슬 교회가 아니었다.

비텐베르크에서는 면죄부를 선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많

은 사람들이 그 근처 도시인 유테르보그에 가서 테젤의 말을 들었

다.

루터는 면죄부 파는 행위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면죄부 그

자체를비판하였다. 이에대해교황레오 10세는루터가다음과같

이말했다고하면서그를비난했다. “면죄부는경건한사기이다…

면죄부는 실제적인 죄로 인한 형벌을 사면 받기 위해 그것을 사는

자들에게하나님의공의앞에서아무효력도주지않는다.”

종교개혁자들이 면죄부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사상을들추어낸것은아주잘한일이었다. 사실오늘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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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러한개념이그당시처럼장려되고있지는않다. 그럼에도불

구하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돈을 주는 것과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

하는것간에는연관이있다. 사실사제들은죽은영혼들이언제연

옥에서 천국으로 가는지 알 수 없음을 시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들편에서는이문제에서평안을얻을수없으며단지자기의죽은

자들을위해더많은돈을남겨야한다는가능성만항상존재할뿐

이다. 이미죽은사람에대한사랑과애정을가지고사람을유혹하

며미사와긴기도를해줌으로써돈을받는것은예수님당시유대

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겉치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받으리라”(마23:14).

대미사는꽃과촛불, 참여사제의수에따라그비용이매우많이

들 수 있다. 대미사에서는 큰 소리로 노래하는데 반해 소미사에서

는 단지 여섯 개의 촛불이 사용되고 낮은 목소리로 반복되기에 그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격언

이있다. 

많은돈을내면대미사, 적은돈을내면소미사, 돈을내지않으면무미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상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미사 때에 돈을

지불하지않는자들은보통‘연옥에서잊힌영혼’이라불리는데이

들은11월2일‘모든영혼의날’특별기도시간에기억될뿐이다. 만

일로마카톨릭신도가혹시자기가‘연옥에서잊힌영혼들’가운데

한 사람이 될까 두려워한다면 그는 1856년에 설립된 연옥 협회에

가입하여두려움을피할수있다. 매해이연옥협회에돈을기부하

면그협회는그가죽었을때에누군가가그의영혼을위해기도해

줄것임을그에게확신시켜준다. 제2차세계대전동안캐나다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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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의 대주교는 1944년 3월 1일자 편지에서 로마 카톨릭 신자인 어

머니들에게그들이 40달러를내면그들의아들들이연옥에서벗어

나구원을얻을수있도록기도와미사를드려주겠다고했다. 

나는 여기서이점을분명히단언하고싶다. 즉 이교도든교황이

든개신교도든오순절주의자든사제든설교자든그어느누구도기

도를해달라고바친돈에근거해서산자든죽은자든어떤사람을

확실히 구원시킬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

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마 19:23-24). 만일 돈을 지불하여

어떤 사람을 연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할 수 있다

면 그 반대도 사실일 수 있다. 즉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어려운것이아니라그의재물이그에게‘도움’을줄수도있

을것이다. 그러나성경은다음과같이말한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
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그가 여
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시
49:6-8)

돈이 살아 있는 형제를 대속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죽은

상태의사람을구원할수있겠는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
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니라. (벧전 1:18-19)

전에사마리아의한마술사가하나님의선물을얻기위해베드로

에게돈을주었을때베드로는이렇게말했다. “네가하나님의선물

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행

8:20). 필립스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것은 그리

98 천주교의유래



스어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런 말씀의

실제적의미가현대슬랭언어에의해모호하게된것은참으로안

타까운일이다.”

연옥에 대한 로마 카톨릭 사상들과 연옥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

한 기도 등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이

러한 가르침은 교황 그레

고리 대제가‘제3의 상태’

즉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

가기 전에 정화되는 곳이

있음을 주장한 시기 다시

말해 주후 600년경까지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거

의 가르쳐지지 않았다. 이

연옥 교리는 주후 1459년

플로렌스(피렌체) 공회에서

비로소 실제적인 교리가

되었다.

12세기에는 성 패트릭이

연옥으로 가는 실제 입구

를 발견했다는 주장을 담

은 전설이 퍼졌다. 의심하

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그는 아일랜드에 깊은 구덩이를 파

고 몇몇 수도승을 거기로 보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돌아와서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연옥과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한다. 주후 1153년 아일랜드의 기사 오웬은 자기가 그

구덩이로가서지하세계를보고왔다고주장했다. 이에여행자들이

원근 각처에서 그곳을 보려고 몰려왔다. 그러자 돈을 남용하는 사

례가빈번하게발생했고급기야 1497년에교황알렉산더 6세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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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사기로발표하고그구멍을막을것을지시했다.7) 그러나 3년

후에교황베네딕트 14세는로마에서성패트릭의연옥을지지하는

설교를하였고심지어책도출판하였다!8)

연옥에관한믿음은오랫동안있어왔다. 플라톤은그당시오르

픽교사들을가리켜다음과같이말했다.

그들은부자의문에몰려가서그를설득하여자기들에게하늘에서얻은권능이
있으며그래서제사와주문등을통해개인이지은죄나혹은그사람의선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의 신비한 능력은 우리를 다른 세
계 즉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며 만일 그런 능력을 무시하면 무시
무시한운명에빠지게될것이다.9)

한때 중국에서는 불교도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연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도를 사려 했으며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 특별

한가게가세워진적이있다. 불교경전에도연옥의고통이잘묘사

되어있다. 조로아스터교도영혼들이천국에들어가기전에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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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스미스, 「인간과그의신들」,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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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되기 위해 12 단계를 거친다고 가르친다. 스토아 학파도 엠푸

로시스라 불리는 곳 즉‘불의 장소’를 의미하는 교화의 중간 장소

를생각해냈다.10)

죽은 사람들을 위해 돈을 주는 개념은 아주 고대의 개념이며 성

경도이를보여주고있다. 분명히이스라엘사람들도이러한신앙

에 노출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죽은 자들을 위해’돈을

주는것과관련하여그들이경고를받았기때문이다(신26:14). 히슬

롭은 자기의 책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상세한 증거를 제시한 후

다음과같이말한다.

성경의 제도를 제외한 모든 제도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연옥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항상중요한자리를차지하고있다.11)

연옥 사상과 또 몰렉 숭배와 관련이 있는 어떤 사상들이 공통 원

천에서 나왔다는 생각도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죄를정화하기위해서불이필요하다는생각은많은국가에서찾아

볼수있다. 하나님께서는반복해서이스라엘백성에게그들의씨를

“몰렉에게주어불을통과하게하지말라.”고경고의말씀을주셨다

(레18:21; 왕하23:10; 렘32:35). 

몰렉 — 어떤 사람들은 이 존재를 벨 또는 니므롯과 동일시함 —

은“인간 희생 제물, 정화, 수족 절단, 독신과 동정의 서원 그리고

장자를드리는일등을통해경배를받았다.”12) 때때로그는내부에

서불이타는무서운우상으로나타나서자기팔에놓인제물을태

우는존재로표현되었다. 다음그림은이교도제사장이어머니로부

터 어린아이를 취하여 몰렉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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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파우셋의성경백과사전」, p.481.



부모들이 가슴아파하지 못하

도록 큰 소리가 나게 북을 쳐

서어린아이의비명소리를잠

재웠다고한다. 여기서‘북’이

란단어는‘도빔’(tophim)인데

이단어에서‘도벳’(Tophet)이

란 말이 나왔으며13) 예레미야

서 7장 31-32절등에이단어

가나온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다시는 그것을 도
벳이라 하거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아니하고 살육 골짜기라 하리
라. 그들이 묻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도벳에 묻으리라. 

북이 울리고 밴드가 연주되며 제사장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인간희생제물은불꽃에소멸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잔인한 의식이나 혹은 많은 돈을 지

불하는 것이나 인간의 행위를 통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는데 이는 얼마나 슬픈 일인가!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죄값을다지불하셨다는것이다. 구원은은혜로만얻을수있

으며. 결코돈이나인간의행위나희생제물로얻을수없는하나님

의은총이다. 성경은다음과같이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
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엡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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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스트롱의성경용어색인」(Strong’s Concordance), No. 8612.

몰렉에게 아기를 바치는 모습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딛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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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은 로마 교황이다. 카톨릭 교리에 따르

면 교황이 지상 교회의 머리이며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한다.

이 신앙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첫째 교황으로 임명하셨

으며그이후에그는로마로가서25년동안이직분을가지고그분

께봉사하였다고한다. 로마카톨릭교회는베드로로부터오늘날까

지 교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사실 이런 교황

연속교리는로마카톨릭교회의중요교리중하나이다. 

그런데과연그리스도께서어느한사람을임명하여자신의교회

내에서다른사람들위에있게하셨단말인가? 과연그분께서교황

제도를 제정하셨단 말인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숭고한

로마교황으로임명하셨단말인가?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교회의 머리’(엡 5:23)이시며

교황은결코교회의머리가아니다!

언젠가 한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와 자기들을 왕국

의오른편과왼편에앉힐것을요구했다. 사실동방왕국에서는왕

다음의권위를갖고있는국가의주요한두장관이이같은자리를

잡고 있었다. 만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께서 마땅히 그들에게“내가 베드로를 오른쪽 자리에 앉힐 것이며

왼쪽의자리는만들지않겠다.”고설명하셨어야만했을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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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이와는대조적으로예수님께서는이렇게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
들이 그들에게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
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
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막
10:42-44)

이말씀은그들중어느한사람이주교중의주교가되어교회에

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교황이 된다는 개념과는 정반대가 된

다. 오히려예수님께서는더나아가제자들에게아첨하는말로‘아

버지’, — 교황이라는 단어는 아버지를 의미함 —‘랍비’또는‘선

생’과 같은 종교적인 칭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심으로써 평

등의개념을가르쳤다. 예수님께서는분명히이렇게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
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마 23:8-11)

그러나로마카톨릭교회는베드로위에전체교회가세워지므로

그가높은지위를부여받았다고가르친다. 이러한주장을지지하기

위해그들이인용하는구절은마태복음16장 18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
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의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본 뒤에 이 구절을

이해하면교회가베드로위에세워지지않고그리스도위에세워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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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알수있을것이다. 이말씀이있기전에예수님께서는제자들

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몇몇은 침례

자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대언

자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물으셨

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이에 베드로가“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하나님의아들이십니다.”라고대답했다. 그때예수

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 — Pedros: 작은

돌, 바위—라. 이반석— Petra: 큰바위, 베드로가조금전표현

한위대한진리의기초석—위에내가내교회를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세워질 기초는 그리스도 그 자신이

다. 결코베드로가아니다. 그래서교회는그리스도의교회이지성

베드로의교회가아니다.

한편 베드로 자신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

고자신의서신서에서말한다(벧전 2:4-8). 그는그리스도를가리켜

이렇게말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행 4:11-12)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그분이 참된 교회의 기초이며

다른기초는없다. 이에대해성경은다음과같이말한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전 3:11)

예수님께서자신의교회를반석위에세우신다고말씀하실때제

자들은 이 말씀이 베드로를 그들의 교황으로 존귀하게 높일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로 두 장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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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예수님께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물어보았기 때문이다(마

18:1).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가르치

셨다면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알았을것이다! 너무나당연하지않은가?

사실교회가베드로위에세워졌다는것을증명하는구절로마태

복음 16장 18절이사용되고로마의주교들이바로그의계승자였음

을주장한것은주후218-223년에로마의주교로있었던칼릭스투

스때에이루어졌다.

우리가성경에나타난베드로를주의깊게살펴본다면그가교황

이아니었음이명백하게드러난다. 

(1)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교황이 결혼할 수
없다는 카톨릭 주의의 입장과 배치된다.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한다(마 8:14). 물론 베드로에게 아내가 없었
다면‘베드로의 장모’도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수년 후에 게바
즉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아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전
9:5). 여기 나오는 게바는 아람어로 표현된 베드로의 이름이며 그 뜻은 요한
복음 1장 42절에서 볼 수 있듯이‘작은 돌’이다.

(2) 베드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베드
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
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는”(행 10:25-26). 이것은 교황이 말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베드로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이지 않았다. 베
드로는‘조상들로부터 말미암는 전통’을 믿지 않았다(벧전 1:18). 오순절 날
그가 행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의 전통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에 그는 조금 물을 붓거나 또는 뿌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
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
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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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드로는 왕관을 쓰지 않았으므로 교황이 아니다. 베드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 그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 가‘시들
지 않는 영광의 왕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벧전 5:4). 그리스도께서 아
직 다시 나타나시지 않았으므로 교황이 쓰고 있는 왕관은 그리스도께서 주
신 것이 아니다. 한 마디로 말해 베드로는 교황처럼 행하지도 않았고 결코
교황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으며 교황처럼 말하지도 않았고 교황처럼
글을 쓰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사람들도 그를 교황으로 알지 않았다!

초대교회시대에베드도가사도들가운데서탁월한사역을수행

했음은분명하다. 베드로는오순절날성령님께서임한후에첫번

째설교를선포함으로써3,000명을주님앞으로돌아오게했다. 후

에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준 사람도 베드로였다. 성

경에서열두사도의이름을발견할때마다우리는베드로의이름이

첫번째로언급됨을알수있다(마 10:2; 막 3:16; 눅 6:14; 행 1:13). 그

러나이러한성경구절중어느것도—아무리우리가상상력을크

게동원한다해도—베드로가교황이었다든지혹은그가세계적인

주교였음을시사하지않는다. 

베드로가 초기 시대에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지만 후기 시대에는 바울이 가장 뛰어난 복음 사역을

수행하였다. 신약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성경의 100장을, 절로는

2,325절을기록하였지만베드로는단지 8장을, 절로는 166절을기

록하였을뿐이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한다

(갈 2:9).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내가아무것도아닐지라도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한다.”(고후

12:11)고말할수있었다. 그러나만일베드로가로마의최고교황이

었다면 틀림없이 바울은 그보다 못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바울은 베드로가 책망 받을 일을 해서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다(갈

2:11). 만일베드로가절대무오한교황이었다면이말은매우이상

한말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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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렸지만(롬 11:13) 베드로는 유대인

들을 향한 할례자들의 사도였다(갈 2:7-9).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로

마는 이방인들의 수도이기 때문이다(사도행전 18장 2절 참조). 로마

카톨릭주의의전체구조가베드로가로마의첫째주교였다는주장

에근거를두고있음을고려할때지금까지살펴본것들은매우중

요하다.

성경적으로볼때에도베드로가로마근처에갔다는증거는하나

도없다. 우리는그가선교여행을하며안디옥, 사마리아, 욥바, 가

이사랴 및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내용을 읽을 수는 있지만 로마에

갔다는말은하나도없다! 그당시로마가세계에서가장중요한도

시였으므로로마가빠져있다는것은참으로이상한일이다.

「카톨릭백과사전」의베드로항목은제롬이믿은바와같이베드

로가 주후 42-67년까지 25년 동안 로마의 주교였다는 신앙을 지

지하는 전통이 주후 3세기 초기에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와같은견해는상당한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주후 44년경베

드로는예루살렘공회(행 15장)에참석했다. 그리고주후 53년경바

울은안디옥에서베드로와합류했다(갈 2:11). 또 주후 58년경바울

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서를 기록하며 무려

27명에게개인적인인사를하였지만베드로에대해서는전혀언급

하지않았다!

교회에게보내는선교편지에서 27명의성도들의이름을언급하

면서그들을목양하는목자즉로마의주교로—혹은감독으로—

알려진 베드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상해보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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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론 왕이며 설립자인 니므롯은 정치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

라 또한 종교적 지도자였다. 그는 제사장 겸 왕이었으므로 제사장

겸 왕인 사람들의 계보가 바로 그로부터 내려왔고 이들은 각각 바

빌론의마술신비종교의수장으로군림해왔다. 이와같은계보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다니엘 시대의 벨사살 때까지

계속해서이어져내려왔다. 

바빌론의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벽에 신비스러운 글씨가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만 이러한 잔치 모임이

단순히사교모임그이상이었음을아는사람은많지않다. 바로그

모임은 종교적 모임으로서 벨사살이 그 당시 수장으로서 바빌론의

신비를축하하기위한것이었다. 성경은이를다음과같이말한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
양하니라. (단 5:4)

이들은 신성모독을 더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져

온주주하나님의거룩한그릇들로술을마셨다. 그러나거룩한것을

더러운 이교주의와 혼합시키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

고결국바빌론은멸망하게되었다. 

이전에대언자들은그도시가어떻게망할것인지말해주었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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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51:62). 오늘날에는바그다드에서바스라까지이어진기찻길

이있는데이길은바빌론의옛유적지근처를지난다. 거기에는영

어와아랍어로쓰인다음과같은표지판이있다. 

바빌론 멈춤. 승객을 싣기 위하여 기차는 여기에서 멈춤

여기의승객들은바빌론의폐허를조

사하기 위해 온 여행자들뿐이었다. 비

록 바빌론이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바

빌론 종교의 한 부분이었던 사상들은

여전히남아있다!

로마가세계를정복하였을때바빌론

에서 나와 여러 국가에서 발전된 이교

주의는이교도로마의종교제도에흡수되었다. 여기에는‘최고승

원장’(Pontifex Maximus) 사상도포함되어있었다. 이 직책은주전

63년부터카이사르들이차지하기시작

한 직책이다. 이것은 아우구스투스 카

이사르(주전 27-주후 14)의 고대 로마

동전에신비종교의머리를뜻하는‘폰

트 막스’(Pont Max) 즉 최고 승원장이

라는칭호가기록된것을통해서잘살

펴볼수있다. 바로이런동전들이우리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수행하고 계실

때유통되고있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
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
들의 길로 가니라. (마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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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틴을 포함한 로마의 황제들은 그라티안이 자기가 그리스

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최고 승원장이라는 칭호를 거절한 때 즉

주후 376년까지 최고 승원장 직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 사실

그라티안은이칭호와직무가우상숭배와관련이있고신성을모독

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미 이때

에는로마의주교가정치적권력과명성을가진존재가되었다. 그

래서궁극적으로주후 378년로마의주교인데마수스가최고승원

장즉신비종교의최고높은제사장으로선출되었다. 그당시로마

는세상에서가장중요한도시로간주되었기때문에몇몇그리스도

인은 로마의 주교를‘주교들 중의 으뜸 주교’로 그리고 교회의 머

리로보았다. 그런데바로이로마의주교가최고승원장의칭호를

요구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독특한 일이 아닌가! 이때에는 이미 이

교주의와기독교가하나가되었으며그결과최고승원장인교황이

주도하는로마카톨릭교회가태어나게되었다.

최고 승원장이란 칭호는 바티칸의

여러 비문에 즉 성 베드로 성당 입구

에, 베드로상위에, 둥근천장에, 희년

에만 열리는‘거룩한 해’(The Holy

Year)의 문 위에 나타나 있다. 종교개

혁바로직전에교황레오10세가주조

한 옆 그림의 메달은 교황들이‘폰트

막스’(Pont Max)란 칭호를 사용한 한

가지방법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어

떻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동시에 이교 신비주의의 머리

인 최고 승원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로

마카톨릭교회지도자들은두종교사이의유사성을찾아냈다. 그

들은 만일 각각의 종교에서 공통인 것들을 몇 가지 찾아낸다면 이

둘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왜냐하면 이때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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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자나 정치 권력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진리는부차적인것으로생각했다.

한 가지 아주 뚜렷한 유사성은 이교주의의 최고 제사장이‘베드

로’(Peter) 또는‘해석자’라는갈대아사람들의칭호를지니고있다

는점인데여기서해석자는신비들을해석하는사람을말한다.1) 바

로여기에서그들은지금로마의주교가차지하고있는직무즉최

고 승원장이라는 이교도들의 직무를 해석자 베드로 또는 로마의

‘대해석자’(Grand Interpreter)와 사도 베드로를 연결시킴으로써

그 직무를‘기독교화 시킬’기회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고

가르쳐야만했으며그래서베드로가첫째로마주교였다는것에대

한 이야기 즉 이전에는 잘 몰랐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야기가 나

돌기시작했다.2) 히슬롭은다음과같이말한다. 

그러므로 배교에 눈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황이 사도 베드로를 대표하는 인
물이 되었으나 기독교로 입교한 이교도들에게는 그가 단지 그들의 잘 알려진
신비들을해석하는베드로를대표하는인물이었다.3) 

사도베드로는시몬베드로로알려졌기때문에로마카톨릭교회

에‘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자 즉 신비들을 해석하는 자도 있었

을뿐만아니라또한 1세기에바로그곳에건너간시몬이라는이름

의 종교 지도자도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다! 이시몬은성경에서마법사시몬이라고알려진인물로서(행8:9)

후에 로마에 건너가 거기에 가짜 기독교를 설립한 사람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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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진술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이런말을하는것이아님을명확히보여주기위해시몬에

대한「카톨릭백과사전」의내용을인용하도록하겠다.

순교자 저스틴과 그 밖의 다른 초기 저술가들은 시몬이 후에 로마로 가서 거기
서 마귀들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했으며 로마와 자기 나라에서 신의 영광을 받
았다고우리에게알려준다. 비록후에이시몬이라는사람에대하여많은전설
이 생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스틴이 제기하고 유세비우스가 받아들
인 설명에는 사실 어떤 근거가 있음이 분명하다. 역사적 인물인 시몬 마구스
(Simon Magus)는 의심의 여지없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유사한 역할을 한
다고주장하면서거짓기독교를창설했다.4)

우리는로마카톨릭교회가다양한사상과전통을취하고그것들

을 혼합시켜 자신의 특정한 종교 체제로 만드는 데 전문가가 되었

음을 알고 있다. 만일 시몬이 로마에서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면, 만일그가신적인영광을누렸다면, 만일그가그리스도와유사

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고안물인 거짓 기독교를 창설했다면

그러한사상들이후기전통들에영향을미치는것이가능하지않았

겠는가? 아마도로마에있던이시몬은후에시몬베드로와혼동되

었을것이다. 교황들은지상에서‘그리스도의직무’를행한다고주

장해왔다. 그러나우리는결코사도베드로가이러한주장을했음

을보여주는기록을가지고있지않다.

로마에서발견되는또다른혼합물은‘열쇠들’과관련을갖고있

다. 거의천년동안로마사람들은이교도들의신인야누스와여신

키벨레의 신비한 열쇠들을 믿어 왔다.5) 미트라교(Mithraism)는 로

마에건너온신비종교의주요분파중하나인데이사상에서태양

신은두개의열쇠를가진것으로나타난다.6) 황제가‘신들’의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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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카톨릭백과사전」, 제7권, p.699, ‘사기꾼’항목.
5)히슬롭의글에서, p.207.
6)스미스, 「인간과그의신들」, p.129.



자이며 신비주의의‘최고 승원장’이라고 주장했을 때 이런 열쇠들

은 곧 그의 권위를 상징했다. 후에 로마의 주교가 주후 378년경에

최고 승원장이 되었을 때 그는 자동적으로 이 신비의 열쇠들을 소

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그는 이교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또 다시 베드로를 이런 이야기 속에 혼합시킬

수있는기회가생겼다. 그리스도께서베드로에게“내가하늘의왕

국의열쇠들을네게주리라.”(마 16:19)고말씀하시지않았는가? 

그러나 교황이 공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열쇠들이 사도 베드로에

게주어진권위의열쇠라고주장한것은주후 431년경이었는데이

것은 교황이열쇠들을소유하는최고 승원장이된 뒤 50년이지났

을 때의 일이었다. 어떻게 열쇠들이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가에

대한실례를보려면이장의맨뒤에있는그림(이집트의왕겸제사

장의행렬과교황의행렬, 123, 124쪽)의커다란부채를보기바란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열쇠는 사실 사람들을 하나님

의왕국에들어갈수있게해주는복음의메시지를의미한다. 그런

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

종베드로를천국문의문지기로즉천국문을마음대로닫고열면

서사람들을들여보내기도하고들어가지못하게막기도하는자로

생각하고있다! 이얼마나어리석은일인가!

이와같은사상은이교도들의신인야누스와관련이있는사상들

과매우유사하다. 왜냐하면그는로마신화에서문과대문들을지

키는 문지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에는 자기 손에 열쇠

를 쥐고 있는 야누스가 나타나 있다. 그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젊은 얼굴이고 하나는 늙은 얼굴이다. 이것은 담무

스와 담무스 안에 환생한 니므롯을 나타낸다. 열쇠가 야누스를 상

징할 뿐만 아니라 수탉이 그에게 매우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

목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7) 수탉을 베드로와 연결시키고 그것

을 거룩하게 여기는 발상이 그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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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

을부인한그밤에수탉이울

었기때문이다(요 18:27).

교황이차지하고있는최고

승원장(Supreme Pontiff 혹은

Pontifex Maximus)이란칭호

는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 칭호는 기독교

시대 이전에 이미 로마 황제

들이 사용하던 칭호이기 때

문이다. ‘폰티프’(Pontiff)란

단어는 다리를 의미하는‘폰

스’(Pons)와‘만들다’를 의미하는‘파시오’(Facio)에서 유래하였으

며그의미는‘다리를만드는사람’이다. 이교도시대의제사장겸

왕인 황제들은 로마의 다리를 만들고 지키는 자로 여겨졌다. 그들

은다대제사장으로봉사하였고스스로현재와내세사이를연결하

는다리가된다고주장하였다. 

미트라교로 알려진 신비종교의 한 분파는 로마에서 성장하여 한

때는거의로마제국의유일한신앙이되었는데8) 이체제에서는우

두머리 제사장을‘파테르 파트룸’(Pater Patrum) 즉‘아버지 중의

아버지’라 불렀다.9)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칭호를 직접 차용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우두머리 제사장을 이와 동일하게‘아버

지’(Papa) 또는‘교황’(Pope)이라부르는데이것역시‘아버지중의

아버지’를 의미한다. 그 당시에는 미트라교의‘아버지’(Father)가

로마에 자리를 잡고 통치하였으며 지금은 카톨릭 주의의‘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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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교백과사전」, 제2권, p.311, ‘야누스’항목.
8)동일문서, p.545.
9)「카톨릭백과사전」, 제10권, p.403, ‘미트라교’항목.

야누스



가교황이되어거기에자리를잡고통치하고있다.

교황들이입는매우비싸고화려하게장식된의복들도로마황제

들의 의복을 본뜬 것이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

은 채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성직자들

의 의복들이 이교 로마에서 나온 유물이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

다.10)

교황이쓰는삼중관은경우마다좀다르게장식되곤했지만고대

이교도국가아시리아의비문등에나타난

신들이나 천사들이 쓰고 있는 관과 그 모

양이 동일하다.11) 그 관은 옆 그림의 물고

기 신인 다곤 위에 있는 관과 비슷한데 이

다곤은사실거짓바빌론종교의‘구원자’

의 한 신비 형태일 뿐이다. 다곤이라는 이

름은 성경에서 물고기로 번역된‘다그’

(dag)라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물고기 신이다.12) 비록 다곤 숭배 사상의

기원이 바빌론 이교주의이긴 하지만13) 다곤 숭배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삿 16:21-30; 삼상 5:5-

6).

메소포타미아의 조각품에서 다곤을 묘사한 방법이 아래 그림에

나타나있다.14) 레이야드는「바빌론과니느웨」란책에서“물고기의

머리는 사람의 머리 위에서 관 형태를 하고 있으며 물고기의 비늘

달린 부채 같은 꼬리는 사람의 수족을 노출시킨 채 뒤에서 아래를

향하고있다.”고설명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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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두란트, 「문명의역사: 신앙의시대」, p.745.
11)인맨, 「고대이교주의와현대기독교의상징주의」, p.63, 64.
12)「스트롱의성경용어색인」, No. 1709, 1712.
13)「종교백과사전」, 제1권, p.502, ‘다곤’항목.
14) 인맨의글에서, p.21.

다곤



후에는 이런 것들이 발전하여 물고기의 주둥이가 약간 열린 채

머리 부분만 남게 되었다. 몰타 사람들의 동전에서도 이집트의 니

므롯인오시리스의특성

을 지닌 신이 나타나는

데이신역시몸통은없

어진 채 물고기 머리와

주둥이만남아있다.16)

모레토가 그린 유명한

그림은 물고기 머리와

같은형태의관을쓰고있는성암브로스를보여주는데다음그림

에서처럼 교황들도 이와 동일한 관을 쓰고 있다. 교황 바오로 6세

는 1965년도에역사적으로미국을방문해서‘평화’에관한설교를

하였는데 그때에 그는 이와 동일한 관을 쓰고 있었다. 이 장의 맨

마지막그림들(교황의행렬, 이집트의왕겸제사장의행렬, 124쪽) 역시

교황의물고기머리관을보여주고있다.

아이언사이드는다음과같이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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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사람들의 동전

15)레이야드(Layard), 「바빌론과니느웨」(Babylon and Nineveh), p.343.
16)히슬롭의글에서, p.216.

메소포타미아의 다곤



교황은 바빌론 신비 종교의 대제사장을 직접 계승한 인물로서 물고기 신인 다
곤의 종이다. 왜냐하면 이 교황이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다른 교황들처럼 물
고기신을위해어부의반지를끼고있기때문이다. 

또다시이교주의와기독교가혼합되면서그안의유사점들은새

로생겨난혼합물이별로눈에띄지않게만들어버렸다. 이번경우

에 베드로가 어부였으므로 최고 승원장 칭호가 새겨진 물고기 신

(神)반지가그와연관이있는것처럼나타났다.

그러나사도베드로는이와같은물고기신(神) 반지를끼어본적

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 반지에 입 맞추지 않았다. 그는 아마 그

러한 반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앉은뱅

이에게“내게은과금은없다.”고말했기때문이다(행3:6). 

현대 바빌론신비를해결하는데도움을주는또다른중요단서

는교황이어깨에걸치고있는팔리움(Pallium) 즉교황의영대에서

나타난다. 무삭제 대사전들은 이 단어를 기독교 이전 시대에 그리

스와로마의이교도성직자들이입던의복으로정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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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암브로스 교황 바오로 6세



현시대에는로마의성아그네스

성당에서‘축복을 받은’두 마리

양의흰털로팔리움을만든다. 대

주교들도교황직무의충만함을나

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상징

으로교황은팔리움을그들에게보

낸다. 그러나 이 팔리움은 그들에

게 보내지기 전에 성 베드로의 무

덤으로 추정되는 곳에 밤새도록

놓이는데이와같은의식은바로그리스사람들사이에이루어졌던

이교주의를그대로모방한것이다!

수세기동안로마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수행할 때 앉

았던 의자를 소유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자는 베드로에게는 걸맞

지 않는 의자였다! 심지어

「카톨릭백과사전」도이의

자 앞의 판들이 우화에 지

나지 않는‘헤라클레스의

지극히 어려운 일’을 나타

내는 그림 및 신화에 나오

는 거짓 짐승들을 보여 주

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17) 그리고「카톨릭백과사전」은다른부분

에서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의 헤라클레스로 변형된 길가메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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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의 의자

17)「카톨릭백과사전」, 제3권, p.554, ‘베드로의의자’항목.

교황의 팔리움



성경에서니므롯이라하는사람이었을것이다.”18) 니므롯이헤라클

레스와 같은 존재로 나타나고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조각들이 소위

‘베드로의의자’라불리는의자에나타난다는사실은매우흥미있

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의자가 기독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지않음을명확하게보여준다.

1968년 7월 교황바오로가지명해서구성된과학위원회는이의

자의 어떠한 부분도 베드로 시대에 의자가 만들어졌음을 보여 줄

수있을정도로낡지않았다고보고하였다. 

탄소연대측정법과그밖의다른시험들은그의자가 9세기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의자가 베드로

시대에즉초기교회시대에만들어졌다는사상은흥미있는것이긴

하지만 정확한 것

은아니다.

성 베드로 성당

의 대제단 근처에

는 베드로를 나타

내는 커다란 청동

상이 있다. 그런데

몇몇 구시대 저술

가들은 이 청동상

이 원래 주피터의

동상이었으나 후에

베드로의 동상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주후

628년칙령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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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동일문서, 제2권, p.185, ‘바빌론’항목.



하여동상숭배를하지못하게한레오황제역시그런의견을가지

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동상은가장숭고한경배의대상

이 되었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발에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발가락이닳아서거의없어질정도가되었다. 옆의사진은교황요

한 23세가 화려한 교황 예복을 입고 왕관을 쓴 이 청동상에 입 맞

추려하는것을담고있다.

우상이나또는동상에게입맞추는습관역시이교주의로부터차

용한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알 숭배는 태양신으로 신격화

된형태로니므롯을숭배하는것과관련을갖고있다. 엘리야시대

에많은사람들이바알에게절하고그에게입맞추었다. 성경은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칠천 명을 남겨 두었나니 모두 동상에 입 맞추는 교황 바알에

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모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니라, 하시니라”(왕상 19:18). 

엘리야 시대에는 신비 형태의 하나인 니므롯 즉 후에 어린 담무

스로 화신된 존재는 송아지로 표현되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송아

지상들을만들어그것들에게숭배하고입을맞추었다!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에는 죽었느니라.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
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되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리
켜 말하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
오리바람에날리는겨같고굴뚝에서나가는연기같으리라. (호 13:1-3)

우상에게입맞추는것은바알숭배의한형태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상에게 입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런 우상들을 나르는 행습인 종교적 행렬 관습까지도 이교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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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했다. 비록 이러

한행렬이로마카톨

릭 교회의 일반적인

관습이 되긴 했지만

이것은 결코 기독교

에 그 기원을 둔 것

이 아니다. 주전 15

세기에는 여신 이슈

타르의 우상이 화려

하고거대한의식속

에서 바빌론에서 이

집트로 옮겨졌다.19)

우상을 들고 행렬하

는것은그리스, 이집트, 이디오피아, 멕시코및그밖의여러고대

국가에서행하던관습이다. 

성경은 이처럼 무기력하게 운반된 우상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의어리석음이어떤것인지잘보여주며

대언자 이사야는 바빌론의 신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

다.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아낌없이 쏟아 주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세공업자
를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또 그
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것이 서 있으나 자
기 자리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으로 사람이 그에게 부르짖어도 그
것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사
46:6-7)

로마카톨릭교회에서는이와같이계속해서우상을옮기는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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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해스팅의종교윤리백과사전」, ‘신상들과우상들’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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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왔을뿐만아니라교황을옮기는행렬도해왔다. 대언자이사

야 시대의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자기 신을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오늘날로마카톨릭교도들은과도하게비싼의복과보석들로교황

을꾸미고있다. 이교도들의신이행렬중에옮겨질때사람들은몸

을 구부리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와 같이 종종 사람들은 교황이

행렬을벌이며지나갈때에그앞에몸을굽힌다. 고대에종종신을

‘어깨에메어’옮겼던것처럼카톨릭주의의신인교황도사람들이

어깨에메고종교적인행렬을벌이며옮긴다.

지금부터 3000년전에는동일한관습이이집트에서도잘알려졌

으며사실이와같은행렬은이집트이교주의의한부분이었다. 다

음 삽화는 12명의 사람들이 자기 어깨에 고대 이집트의 제사장 겸

왕을메고경배하는군중들사이로옮기는것을보여준다.20)

교황의행렬과고

대 이교도 왕의 행

렬을 주의 깊게 비

교해 보면 전자가

후자를 모방한 것

임을쉽게알수있

다. 고대 이집트의

제사장 겸 왕의 그

림에서 우리는 깃

털로 된 플라벨룸

이사용된것을볼수있는데이것은후에바커스의신비부채로알

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채들도 교황의 행렬시 교황과 함

께옮겨진다(교황의행렬그림참조, 123쪽). 이에대하여「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다음과같이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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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히슬롭의글에서, p.214.

이집트의 왕 겸 제사장의 행렬



장엄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교황은 높은 등받이가 있는 붉은색
벨벳으로 된 이동식 의자인 세디아 위에 앉고 사람들이 그를 옮긴다. 또 그는
깃털로된두개의플라벨룸에의해경호를받는다.21)

이집트의 이교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이러한 행렬용 부채들은

카톨릭저술가들도잘알고있으며시인한바있다.22)

앞에서살펴본‘베드로의의자’의다리에있는네개의강한쇠고

리는 운반막대기를 꽂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베

드로가자기에게절하는군중들을통과하면서옮겨진일이결코없

었다는사실을확신할수있다(사도행전10장 25-26절참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교황의 직무가 이교주의와 기독교가 혼합

되면서생기게되었다는것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팔리움, 물고

기관, 최고승원장칭호, 바빌론의복, 신비의열쇠들은다고대이

교주의로부터 차용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모든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결코자신의교회내에교황직무를제정하지않으셨

다는사실은분명하게교황이그리스도의대리자가아니며사도베

드로의계승자가아님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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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브리태니커백과사전」, 제22권, p.81. ‘교황’항목
22) 아라디(Aradi), 「교황들 - 그들은 어떻게 선택되고 왕관을 쓰게 되는가?」(The Popes-The
History of How They are Chosen, Elected, and Crowned), p.108.



11장에서보여준결정적인증거외에도많은교황들의인격과도

덕성은 그들이 그리스도나 베드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교제사장들의계승자임을잘보여주고있다. 교황들가운데몇

몇은 그 행위가 너무나 악하고 추잡하여 심지어 신앙심 없는 사람

들조차도 그들을 수치스런 존재로 여겼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구

체적으로다음과같다. 간음, 동성연애, 성직매매, 강간, 살인, 술취

함등. ‘거룩한아버지’또는‘그리스도의대리자’혹은‘주교중의

주교’라고 주장하는 교황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

면다소충격을받는사람들도있을것이다. 그러나교황권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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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그림에는‘알
레산더 6세 최고 승
원장’이라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
에는 그가 마귀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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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황이 —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거룩한사람이아니었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

교황세르기우스3세(주후904-911)는살인을통해교황직을얻어

냈다. 로마 교회의 역사 연감은 그가 마로지아와 관계를 맺음으로

몇몇불법사생아를낳았음을말해주고있다.1) 바로니우스는세르

기우스를‘괴물’로 묘사했고, 그레고로비우스는‘무시무시한 범죄

를 저지른 자’로 묘사했다. 어떤 역사가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사람은 7년 동안 성 베드로의 의자에 앉아 통치하였으며 그 사이에 그의 첩
과 세미라미스 같은 그의 어머니는 고대 제국의 사악한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화려하고도육욕적인알현식을거행하였다.2)

극도의 타락으로 인해 니므롯의 어머니 세미라미스와 견줄 만한

여인으로알려진테오도라는교황의첩인마로지아와함께“자기들

의정부들과사생아들로교황의의자를가득채웠고교황청을강도

의소굴로만들었다.”3) 이로써교황세르기우스3세는‘창녀들의통

치시대’(주후 904-963)로알려진시기를시작한장본인이되고말

았다.

교황요한 10세(주후 914-928)는 본래라반나의대주교로파송되

었으나 테오도라는 그를 로마로 귀환시키고 교황직에 임명하였다.

이 시대이후의 약 50년 역사를기록한 크레모나의주교리우트프

란드에따르면테오도라는요한 10세와자기와의부정한관계를보

다쉽게감추기위해요한 10세가교황으로선출되도록지지하였다

고 한다.4) 그러나 그의 통치는 마로지아가 그를 질식시켜 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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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니퀴(Chiniquy), 「사제와 여인과 고해성사」(The Priest, the Woman, and The
Confessional, 미국Chick 출판사, www.chick.com), p.138.
2)코테릴, 「중세이탈리아」, p.331.
3)핼리(Halley), 「핼리의성경핸드북」(Halley’s Bible Handbook), p.774.
4)「카톨릭백과사전」, 제8권, p.425, ‘교황요한10세’항목.



으로써 갑작스레 끝을 맞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권좌에서 내쫓아

버리고레오 6세(주후 928-929)를 교황자리에앉히기를원했던것

이다. 그러나레오 6세의통치기간역시짧았다. 왜냐하면그녀가

자기보다 더 타락한 여인에게 그가 마음을 준 것을 알아차리고 그

를암살해버렸기때문이다.5)

이일뒤에곧바로마로지아의아들인십대소년은요한 11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되었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말한다.

리우트프란드와 및 교황들의 생애를 담은「리베르 폰티피칼리스」(Liber
Pontificalis)를 자기들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몇몇 사람들은 그가 세르기우스
즉 전 교황의 친아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당시 로마에서 통치하던 자기 어머
니의음모를통해그는베드로의자리에앉게되었다.6)

그러나그는자기어머니의적들과의싸움으로인해두들겨맞고

결국투옥되어거기서독을먹고죽고말았다. 

주후 955년마로지아의손자인요한 12세가 18세의나이로교황

이되었다. 「카톨릭백과사전」은그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그는 더러우며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 생애가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라테란 즉
로마 교황청이 창녀촌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며 그 결과 로마에서의
도덕적 부패는 일반 사람들의 증오의 주제가 되었다. 11월 6일 이탈리아와 독
일 주교 50명으로 구성된 종교 회의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소집되었다. 거기서
요한은 교회 물건 절도, 성직매매, 위증, 살인, 간음, 근친상간 등으로 고소되었
으며 서면으로 그 자신을 위해 변호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 종교 회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만일 그들이 자기 대신 다른 교황을 선출한다
면그회의에참석한모든사람을파문할것이라고선포하였다. 교황요한 12세
는 자기를 반대하는 지도자들에게 피의 복수를 하고 말았다. 이로써 추기경 요
한은 오른팔이 잘리는 비극을 맞았고, 스페이어의 오트가 주교는 채찍을 맞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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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치니퀴의글에서.
6)「카톨릭백과사전」, 제8권, p.426, ‘요한 11세’항목.



으며, 로마 궁전의 고위 관리는 코와 귀가 잘리는 비극을 맞았다. 마침내 요한
은 964년 5월 14일소문에따르면간음을저지르다가마비병에걸려 8일후에
죽었다고한다.7)

그 당시 크레모나의 카톨릭 주교였던 저 유명한 루이트프란드는

다음과같이썼다.

정직한 여인 중 어느 누구도 공적인 자리에 감히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없었
다. 왜냐하면 교황 요한이 처녀든 결혼한 여자든 과부든 상관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겁탈했으며심지어는거룩한사도베드로나바울의무덤위에서라도그들
을추행하려했기때문이다. 

교황들의생애를수록한「리베르폰티피칼리스」(Liber Pontificalis)

는 요한에 대해“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간통에 소비했다.”고 말한

다.8)

교황보니파스7세(주후984-985)는탈취한돈을아낌없이뿌림으

로자기의교황직을유지하였다. 오를레앙의주교는그와요한12세

그리고레오8세를가리켜‘피와더러움을풍기는죄악이넘치는괴

물’또는‘하나님의성전에앉아있는적그리스도’라고말했다. 「카

톨릭백과사전」은그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그는주후 984년 4월요한 14세를이기고그를생앙겔로의지하감옥에강제로
가두어버렸고거기서 4개월후비참하게죽게만들었다. 일 년이상로마는자
기의 선임자들의 피를 흘린 이 괴물 교황의 폭정을 견뎌 내야 했다. 그러나 그
에대한복수는이를떨만큼무서웠다. 주후 985년 7월아마폭력으로인한갑
작스런 사건으로 그가 죽자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대중 앞에 치욕스럽게 내던
지고그도시의거리들로끌고다니다가마침내상처투성이의알몸으로마르크
스아우렐리우스의동상아래로내던졌다. 그다음날아침동정심많은성직자
들이그의시체를옮겨교회식으로매장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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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일문서, p.427, ‘요한 12세’항목.
8)「교황들의생애」(Liber Pontificalis), 제2권, p.246.
9)「카톨릭백과사전」, 제2권, p.661, 662, ‘보니파스7세’항목.



그다음으로교황요한 15세(주후 985-996)가 즉위하였는데그는

교회재정을자기친척들에게배분했고그결과‘모든행위에있어

서불의한이익을탐하고부패한자’라는평판을얻었다. 

베네딕트 8세(주후 1012-1024)는 공개적으로뇌물을주고교황직

을산부도덕한인물이었다. 그뒤를이은요한 19세역시교황직을

뇌물로 산 부도덕한 사람이었다. 그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하루 만

에성직자의모든의식을통과하는것이필요했다! 이러한일후에

베네딕트 9세(주후 1033-1045)는 로마를 통치하던 권세 있는 가문

들과돈으로계약을맺고어린나이인열두살—어떤사람은스무

살이라고도함—에교황이되었다. 그는대낮에살인과간통을자

행했고 순교자들의 무덤에 온 순례자들을 강탈하였으며 무시무시

한 죄를 범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로마로부터 추방시켜 버렸

다.10)「카톨릭 백과사전」은“그가 베드로의 의자를 수치스럽게 모

욕한자다.”라고말한다. 교황직을사고파는‘성직매매’(Simony)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어 그로 인한 부패가 심해졌고 이로 말미암

아 세속적인 왕들이 개입하게 되었다. 헨리 3세는 클레멘트 2세를

교황직에 임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로마에서 성직매매와 간통에 오

염되지않은깨끗한사람을발견할수없었기때문이었다.11)

많은 교황들이 살인을 범하였지만 이노센트(혹은 인노켄티우스) 3

세(주후 1160-1216)는 사람을죽이는데있어서그의모든전임자들

을 능가했다. 비록 그가 스스로 살인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는

인류역사에서가장극악무도한종교재판소를창설하였다. 그는이

종교재판소를통해무죄한‘이단자들’—대개는성경대로믿는신

자들 — 을 죽였는데 그 숫자는 어림잡아 백만 명이 넘는다! 근 오

백년이상교황들은로마카톨릭교회의가르침에따르지않는자

들을처벌하며자신들의권력을유지하기위해이종교재판소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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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핼리의글에서, p.775.
11)동일문서.



용하였다.

추기경들과 왕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교황 보니파스 8세는 많은

비난을샀으며「카톨릭백과사전」은다음과같이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다 저질렀다: 불신앙, 이단, 성직매매, 저속하고 파렴
치한부도덕성, 우상숭배, 마술, 성지상실, 켈레스틴 5세의죽음등…일반적으
로프로테스탄트역사가들과심지어는현대카톨릭저술가들도그를사악한교
황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야심이 많고 거만하며 무례한 사람이고
사기꾼이며배신자이고자기의교황직전체를악으로채운사람이다.12)

비록 우리가 그에 대한 비난이 다 사실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

지만 이 모두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시인

단테는 로마를 방문해서 그곳의 부패상을 보고 바티칸을 가리켜

‘타락의 씨를 뿌리는 곳’으로 묘사했다. 또한 그는 보니파스와 니

콜라스 3세와 클레멘트 5세를 가리켜 지옥의 낮은 부분에 들어갈

자들이라고말했다.

로마 카톨릭 역사가들은 보니파스의 좋은 점을 강조하려 하지만

어쩔 수없이 그들도 그에 관한 공적 문서에서 드러난 그의 난폭함

과몇몇저속한어구들을인정하고있다.13)

그는“스스로 쾌락을 즐기며 여인들이나 소년들과 육적 관계를

맺는것은자기손을서로비비는것보다더큰죄가되지않는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내뱉은 저속한 말의 실례

를본다.14) 또 다른경우에그는난폭함이폭탄같이폭발하는순간

그리스도를 가리켜‘위선자’라 불렀고 자기가 무신론자임을 공언

하였다.

여러분이이말을믿을지는모르겠지만바로이교황이야말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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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카톨릭백과사전」, 제2권, p.668, ‘보니파스8세’항목.
13)동일문서, p.670.
14)헤펠(Hefele), 「교회공회의역사」(A History of the Councils of the Church), 제40권, 697
항목.



후 1302년 온 세상에 잘 알려진「우남생텀」(Unam Sanctum) 교서

즉“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유일하고도 참된 교회이며 로마 카톨릭

교회밖에서는어느누구도구원받을수없다.”는교서를공식적으

로선언한장본인이다. 또그는다음과같이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로마의 교황에게 복종해야만 함을 믿는 것이 구
원에필요하다고단언하며선언한다. 

교황들이많은죄를지었기때문에교황에게복종하는것자체가

문제를일으켰다. 죄많은교황에게여전히복종해야만하는가? 로

마카톨릭주의는이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죄 많은 교황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며 우리는 그를
죄인으로 불의한 통치자로 여겨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복종심을거두어들여서는안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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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의 횡포: 알렉산더 3세가 황제 프레데릭을 짓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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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 1305년부터 1377년까지 약 70년 동안 교황의 궁전은 프랑

스의 아비뇽에 있었다. 이 시대에 페트라르크는 교황청을 가리켜

‘강간, 간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음란이 가득한 곳’이라고 비난했

다. 여러교구에서사람들은사제들이‘자기가족들을보호하기위

해’계속해서첩을두고있다고주장했다.16)

콘스탄스공회기간에세명혹은네명의교황이아침마다서로

를 저주하고 자기의 반대자를 가리켜 적그리스도, 마귀, 간음하는

자, 남색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교

황들가운데하나가요한 23세(주후 1410-1415)인데그는 20세기의

동일한 이름을 가진 교황과 다른 인물이다. 대부분 주교와 사제로

구성된 37명의증인들은음행, 간통, 근친상간, 남색, 성직매매, 도

둑질, 살인죄로그를고소하였다. 많은사람들이그가 300명의수

녀들을 유혹하고 겁탈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비서인 니엠은 그가

불로그네에여자들을위한방을두고거기서 200명이상의소녀들

을 음욕의 희생 제물로 삼았다고 말했다.17) 콘스탄스 공회는 그가

54개의 가장 사악한 종류의 범죄를 범했다고 고소했다.18) 바티칸

기록도 그의 부도덕한 통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황 요한은 자기 형제의 아내와 변태 성행위를 자행하였고 거룩한 수녀들과
근친상간을 자행하였으며 처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결혼한 여인들과 간
음하였으며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생애
와가르침에정반대가된다. 그는공개적으로악마의화신으로불렸다.19)

교황요한은자기의부를증가시키기위해매음과도박과고리대

15)「카톨릭백과사전」, 제4권, p.435, ‘공회’항목.
16)핼리의글에서, p.778.
17)치니퀴의글에서, p.139.
18)두란트, 「문명의역사: 종교개혁」, p.21.
19)「거룩한공회」(Sacrorum Conciliorium), 제27권, p.663.



금을포함한모든것에세금을부과하였고그결과그는‘교황의왕

좌에앉았던자들가운데가장부패한죄인’으로낙인찍혔다.20)

교황비오 2세(주후 1458-1464)는 많은사생아들의아버지였다고

전해지고있다. 그는자기가여자들을유혹한방법들을공개적으로

말했고 젊은 남자들에게 자기처럼 하도록 권했으며 심지어는 육욕

에빠지는방법까지도그들에게가르쳤던부도덕한사람이다.21) 교

황비오를본받은바오로 2세(주후 1464-1471) 역시궁전에첩을가

득 두었으며 그의 왕관은 그 가치로 볼 때 그의 궁전보다 더 비쌀

정도로호화스러웠다. 

다음은 교황 식스투스 4세(주후 1471-1484)인데 그는 가장 높은

가격을부르는경매자들에게교회직분을팔아전쟁자금을충당했

으며교황권을이용하여자기도부를축적하고자기친척들도부를

축적하게 하였다.22) 그는 자기의 조카 여덟 명을 추기경으로 임명

하였는데그중몇몇은소년에불과하였다. 사치스럽고도화려한잔

치를 여는 일에 있어서 그는 결코 카이사르에 뒤지지 않았으며 부

와 허세에 있어서도 그와 그의 친척들은 고대 로마의 가문을 능가

했다.23)

교황 이노센트 8세(주후 1484-1492)는 여러 여인들과의 성적 관

계를 통해 1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 자녀들 가운데 몇몇은 바티

칸에서결혼식을거행하였다.24)

그러나「카톨릭백과사전」은그가방탕한청년시기이후에단지

두 명의 사생아 즉 프란체스케토와 테오도리나만을두었다고 진술

한다.25) 많은다른교황들과마찬가지로그도교회직분의수를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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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두란트의글에서.
21)핼리의글에서, p.779.
22)두란트의글에서, p.13.
23)핼리의글에서.
24)동일문서.
25)「카톨릭백과사전」, 제8권, p.19, ‘이노센트8세’항목.



려많은돈을받고그것들을팔았으며또한성베드로광장에서투

우경기를벌이는것을허락하였다.

다음은알렉산더 6세(주후 1492-1503)라는이름을취한보르지아

인데그는추기경들을뇌물로매수하여교황직에선출되었다. 그는

교황이되기전추기경과대주교로서로마의여인카타네이와함께

죄악가운데산인물로서후에그는그녀의딸로자와관계를가져

5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는 자기의 대관식 날 성격과 습관이 좋지

못한자기의젊은아들을지명하여발렌시아의대주교로앉혔다.26)

많은 사람들은 알렉산더 6세를 르네상스 시대 교황들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황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두 누이

와 근친상간을하였고 자신의 딸 루크레티아에게서자녀를 두었다

고전해지고있다.27)

1501년 10월 31일 그는 섹스 유흥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잔치에서

는 50명의소녀들이알몸으로춤을추면서손님들을접대하였으며

가장많이교접한남자에게는상을주었다.28)

「라이프」잡지에의하면교황바오로3세(주후 1534-1549)는전에

추기경으로있으면서세명의아들과한명의딸을두었다고한다.

그는 자기의 대관식 날 두 명의 증손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또한 자기의 조카 두 명을 십대의 어린 나이에 추기경으로 임명하

였고 가수들과 무희들과 어릿광대를 동원하며 축제를 후원했으며

심지어점성가들도불러조언을구하였다.29)

교황레오 10세(주후 1513-1521)는 1475년 12월 11일에태어났다.

그는 7세 때출가하여 8세 때대수도원장이되었고 13세에추기경

이되었다. 「카톨릭백과사전」은그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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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드아우비긴(D’Aubigine), 「종교개혁의역사」(The History of Reformation), p.11.
27)치니퀴의글에서.
28)왈레친스키(Wallechinsky), 「목록의책」(The Book of List), p.331.
29)「라이프」(Life), 1963년 7월 5일.



그는 자기 자신을 무절제하게 쾌락 속
으로 던져 넣었다. 그는 탐욕스럽고도
쾌락적인 사랑에 넋을 잃었으며 값비싼
유흥과 연회를 좋아했는데 이러한 연회
에는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일들
이반드시있었다.30)

밑의그림은교황레오 10세의

교서를 보여 주고 있다. 납으로

된 한 쪽 면에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있고 다른 면에는 교황

레오의 이름과 칭호가 있다. ‘교

서’(Bull)란 단어는‘둥근 것’과

관련이 있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처음에는 교황의 문서들을 인증

해주는도장을가리켰지만후에는문서그자체를가리켰다. 오늘

날우리는‘블러틴’(Bulletin) 즉‘게시’혹은‘공보’란단어를사용

하곤하는데이것은동일한어근에서나왔다.

이러한 시대에 마르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젊은 사제로

있으면서 로마를 여행하였다. 그는 일곱 언덕으로 된 도시를 처음

136 천주교의유래

레오 10세의 교서

30)「카톨릭백과사전」, 제9권, p.162, 163. ‘레오 10세’항목.

레오 10세



으로 보았을 때 땅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룩한 로마여!

내가그대에게문안하노라.”그러나그는거기에서많은시간을보

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로마가 거룩한 도시가 아님을 금방 알았

기 때문이다. 불법이 모든 성직자 계층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으며

사제들은 지나친 농담을 하였고 두려운 신성모독을 범하였는데 심

지어는 미사 중에도 그리하곤 하였다. 교황의 궁전에서는 12명의

벌거벗은 소녀들이 저녁 시중을 들었다.31)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어느 누구도 로마에서 어떤 죄악과 소름끼칠 일들이 자행되

고있는지잘알수없으며이죄악들을보고들어야만믿게될것

이다.”이러한이유때문에다음과같은격언이생겼다. “만일지옥

이있다면로마는그위에세워질것이다.”

로마를 방문한 어느 날 루터는 성 베드로 광장으로 가는 거리에

서여성교황동상을보았다. 이 동상은교황들에게유감스러운대

상이었기에어떤교황도이거리를

지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 동상을

보고루터는“나는왜교황들이이

동상을그대로남겨두었는지참으

로 놀랐다.”고 말했다.32) 루터가

죽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교황

식스투스 5세는 이 동상을 제거시

켰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여자 교황

요안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다음

과같이요약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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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두란트의글에서, p.344
32)드아우비긴의글에서, p.59.

교황 요안



교황 레오 4세(주후 847-855) 후에 마인즈 출신의 영국인 요한이 2년 7개월 4일
동안 교황직을 차지하였는데 그는 추측컨대 여자였다. 소녀였을 때 그녀의 애
인이 남자 옷을 입혀 그녀를 아테네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그녀는 어느 누구
도따라오지못할정도로뛰어난학식을보였다. 그녀는로마에가서과학을가
르쳤고그래서지식인들의관심을끌었으며결국교황으로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녀를 수행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고 성 베드로 광장으
로부터 라테란 궁으로 가는 행렬 도중에 출산하였다. 거기서 그녀는 곧바로 죽
게되었고전해지는말에의하면동일한장소에묻혔다고한다.33)

정말 여자 교황이 있었는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순투성이의

실수들을 노출시킨 종교개혁 이전에 역사가들과 주교들 그리고 교

황들도 이 이야기를 믿었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14-15세기에 이 여자 교황은 이미 역사적인 인물로 여겨졌기에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는사람은아무도없었다. 이여자교황은시에나성당에서있는조각된
반신상들 가운데 있다. 클레멘트 4세(주후 1592-1595)가 교황으로 있을 때에 그
의 요구에 의해 그녀는 교황 사가랴로 변신하였다. 콘스탄스 공회에서 자기의
교리를 변호하며 이단자로 몰렸던 후스는 이 여자 교황을 언급했고 어느 누구
도그녀의존재에대해의문을제기하지않았다.34)

그중의몇몇사람은어떻게클레멘트교황이요안이라는여자교

황을그녀가죽은지수세기후에사가랴라는이름의남자교황으로

변신시켰는지에대해의문을갖고있다.

지금까지몇몇교황의삶속에서드러나엄청난부도덕을언급하

였지만우리는결코모든교황이지금까지언급한교황들처럼나쁘

다는 인상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이

로마카톨릭교회가유일하고도참된교회라는주장즉‘사도적계

승교리’를매우약화시킨다고믿는다. 왜냐하면이런교리가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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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카톨릭백과사전」, 제8권, p.407, ‘여교황요안’항목.
34)동일문서, p.408.



로까지 이르는 로마 교황

의 계보에 근거를 두고 있

기때문이다. 정말로이교

리가중요한가? 만일 그렇

다면 이런 교황들, 심지어

는 부도덕하고 잔인했던

교황들까지도 그 계보 안

에 다 포함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사도적 계승이 완

전히이루어지려면심지어

여자 교황이 존재했다는

가능성도포함시켜야하는

데이것은로마카톨릭교회의정책과분명히모순되는것이다. 그

러나다행히구원은베드로까지거슬러올라가는교황의계보에의

거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체제에의해서도이루어지지않는다. 구원은오직그리스도한

분안에서만유일하게발견될수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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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는 교황 요안



로마 카톨릭 체제에는 위에서 살펴본 수많은 모순들 즉 역병 같

은 모순들이 있으며 또한 고대의 야누스 신처럼 자기가‘무오’

(infallible)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교황들이 있다. 교황 무오설은

기본적으로 교리들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도덕성과 정직

성에 있어서 매우 추한 모습을 보인 교황들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과연 교황이 교리에 있어서 무오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비릴리누스, 이노센트3세, 클레멘트4세, 그레고리 11세, 하드리안

6세, 바오로 4세를 포함한 많은 교황들조차도 교황 무오설을 반대

하지않았던가?

이러한모든것을어떻게알아듣도록설명할수있을것인가? 이

것이 바로 1870년에 열린 바티칸 공회의 주요 과제였으며 마침내

그지도부는다음과같은내용의선언문을채택하였다. 

로마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즉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자와 교사
로서자기의직무를수행할때그는전교회가받아들여야하는신앙교리혹은
도덕들을 규정한다. 이때에 그는 복된 베드로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우
심때문에무오하며결과적으로로마교황이내린정의들은변경할수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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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카톨릭백과사전」, 제8권, p.796, ‘교황무오설’항목.

교황무오설

B a b y l o n  M y s t e r y  R e l i g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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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무오설에관한모든문제가바티칸공회의표현대로해결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 무오설은 1870년에 열린

바티칸공회에서로마카톨릭교회의공식교리가되었다.

교황들의 역사를 알기에 몇몇 카

톨릭 주교들은 바티칸 공회에서 교

황무오설을교리로만드는것을반

대하였다. 이들 중 한 사람이 스트

로스메이어(주후 1815-1905) 주교인

데그는「카톨릭백과사전」에‘교황

무오설에 극심히 반대를 했던 사

람’으로기술되어있다.2) 그는몇몇

교황이 다른 교황들을 대적하였던

것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교황 스테

파노 6세(주후 896-897)가 자기의 전임 교황 포르모수스(주후 891-

896)를재판에회부한사실에대해특별히언급하였다.

한 교황이 다른 교황을 재판한 이 유명한 이야기는 실로 경악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스테파노 6세의 전임 교황인 포르모수스는

이미 8개월전에죽어무덤에있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스테파노 6세는 사람들을 시켜 그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교

황의보좌에앉혀놓았는데이때에죽은교황은주교들과추기경들

앞에서 교황의 의복을 입고 해골 위에 왕관을 쓰고 썩어 문드러진

손으로거룩한직무의홀을쥐고있었다.

재판이진행되는동안죽은시체로부터나오는악취가법정에가

득 찼다. 교황 스테파노 6세가 앞으로 걸어나와 질문을 하였지만

죽은사람이고소하는질문에대답할리만무였으며그래서그에게

는고소된내용에합당한형벌이선언되었다. 이 선언과더불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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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일문서, 제14권, p.316, ‘스트로스메이어’항목.

교황 포르모수스의 해골



황의제복이벗겨지고해골에씌웠던관도벗겨졌으며교황이축복

할 때 사용했던 손가락들은 마디마디 떨어져 나갔고 그의 시체는

거리에내던져졌다. 결국그의시체는마차뒤에매달려로마의길

거리에서질질끌려다니다가결국은티베르강에내던져지고말았

다.3)

이처럼 한 교황이 다른 교황을 정죄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스테파노 6세의 둘째 계승자인 다른 교황은 한 수도승이 강에서

건져낸포르모수스의시체를가져다가성베드로성당에서경의를

표하며 다시 매장했다. 게다가 그는 종교회의에서 스테파노 6세가

내린법정의판결을파기시켰고포르모수스가내린모든명령이유

효하다고 선언하였다. 요한 9세는 두 번의 종교 회의에서 이러한

선언을 확실히 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세르기우스 3세(주후 904-

911)는 로마의 한 종교 회의에서 포르모수스를 정죄한 스테파노의

종교회의의결정에찬동하였다. 세르기우스와그에게속한무리는

포르모수스가 특별히 구별하여 임명한 주교들을 혹독하게 다루었

으며 그는 많은 성직자들에게직분을 수여함으로써커다란 혼란을

일으키는 정책을 만들고 말았다.”4) 이와 같이 교황들 사이에 극심

한분쟁이있었다는사실은교황이무오하다는사상에대해분명한

반론을제기하는논증이된다!

교황호노리우스 1세는사후에주후 680년에개최된제6차공회

에의해이단자로규정되었는데교황레오 2세는그에대한정죄가

옳음을 증언하였다. 만일 교황들이 무오하다면 어떻게 한 교황이

다른교황을정죄할수있단말인가?

교황 비질리우스는 어떤 책들을 정죄하였다가 그 정죄를 무효로

만들었고후에다시그책들을정죄하였으며그리고나서또그정

죄를 철회하였고 또 다시 정죄하였다. 도대체 어디에 교황의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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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있단말인가?

교황유진 3세(주후 1145-1153)는결투를정당한것으로인정하였

지만 후에 교황 율리우스 2세(주후 1503-1513)는 결투를 금지시켰

다.

11세기에는서로라이벌인세명의교황이존재한적이있었는데

황제헨리 3세가소집한공회에의해이세사람은다정죄를받았

다. 11세기후반에는클레멘트 3세가빅터 3세에의해반대를받았

고 후에는 우르반 2세에 의해서도 반대를 받았다. 교황들이 서로

반대한것을볼때어떻게그들이무오하다고할수있겠는가?

1378년에는 잘 알려진‘대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은 50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탈리아사람들은우르반 6세를선출하였고, 프랑스

추기경들은클레멘트 7세를선택했다. 이교황들은후에열린공회

에서두사람을다정죄하고다른교황을선출할때까지매년서로

를저주했다.

교황 식스투스 5세는 성경 번역본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것이 신

뢰할만한것이라고선포하였다. 그렇지만 2년후에교황클레멘트

8세는그것이오류로가득차있다고하면서다른번역본을만들라

고지시하였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보편적 주교’라는 칭호를 거부하였다. 왜

냐하면그칭호가신성을모독하고미신적이며거만하고또처음에

배교한 자가 그것을 창안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세기동안다른교황들은이칭호가자기에게합당하다고주장하

였다.

교황 하드리안 2세(주후 867-872)는 교회가 주관하지 않는 시민

결혼이 유효하다고 선포했지만 교황 비오 7세(주후 1800-1823)는

그와 반대로 그것이 무효하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을

가리켜‘무효결혼을한자들’이라고정죄했다. 교황유진 4세(주후

1431-1447)는 잔 다르크를 정죄하고 그녀를 마녀로 여겨 산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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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워버리라고하였지만 1919년에또다른교황베네딕트 4세는

그녀를‘성인’으로공포하였다.

수세기 동안 교황들이 수백 가지 사례에서 서로 모순을 보인 점

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황 무오설을 수용하기가 어려움

을잘이해할수있다. 지금까지살펴본교황의진술들의대부분은

1870년에 교황 무오설이 처음 제정될 때 사용된 용어 즉“교황이

교리에 관한 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며 여기에는 오류가 없다.”(Ex

Cathedra)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

일교황들이그렇게여러면에서잘못을범하였다면어떻게그들이

‘권위를가지고’무엇을결정하여말하는순간에신과같은무오성

을갖게된다고할수있겠는가?

교황들은 자기들 스스로‘가장 거룩한 주’, ‘세계 교회의 우두머

리’, ‘주교들의최고교황’, ‘대제사장’, ‘예수그리스도의입’, ‘그

리스도의대리자’등과같은칭호를사용했다. 1894년 6월 20일교

황레오13세는“우리는이지구위에전능하신하나님의처소를쥐

고있다.”고말했다. 1870년 1월 9일에열린바티칸공회에서는다

음과같은내용이선포되었다. 

교황은 직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이시며 재판과 권능에 있어서 그리스도이시다.
오! 비오 교황이여!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목소리 앞에서 무릎을
꿇듯 당신의 목소리 앞에서도 무릎을 꿇나이다. 당신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리
스도를붙드는것이니이다.

그러나우리가알고있는역사기록은교황이‘직무에있어서그

리스도’가 아니며 다른 면에서도 그리스도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

다. 사실그와는정반대이다. 교황들이썼던매우비싼왕관들은그

값이 수백만 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시로 된 왕관

외에그어떤왕관도쓰시지않았다. 교황은종들의시중을받고있

는데 이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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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곧 저 겸손하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

적인가! 교황은 이교도 시대에 유행하던 로마 황제의 의복을 모방

하여만든매우화려하고도값비싼옷을입는다. 그러나이런헛된

것은 가난한 농부의 옷을 입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대조적이

다. 많은교황들의부도덕성특히과거수세기동안그들이보여준

부도덕성은거룩함과순결함에서완전하신그리스도와는현저하게

대조를이룬다.

이러한사실들에입각해서우리는교황이‘그리스도의대리자’라

고 말하는 것이 사실 그 어떤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믿는다. 1612년경에 헬위그는 자신의 저서「로마의 적그리스도」에

서‘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의 칭호가 666의 수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라틴어에서‘Vicarivs Filii Dei’는‘하나님의아들의대

리자’를뜻하며이안의알파벳은각각다음과같은수치를지니고

있다. 6번 사용된 I는 1을 나타내며 L은 50을, V는 5를, C는 100

을, 그리고 D는 500을 나타낸다. 이것들을다합치면전체합계가

666이 되는데 이 숫자는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생각나게한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
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여기서우리는여러이름과호칭이어떤말로어떻게기록되었느

냐에 따라 이 숫자 즉 666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공평하게

지적해야한다. 다음의실례들은로마및로마카톨릭교회와관련

을갖고있기에특별히관심거리가될것이다. 히슬롭에따르면로

마의 원 이름은‘토성의 도시’를 의미하는‘사투르니아’(Saturnia)

였다고한다. 토성(Saturn)은갈대아사람들의신비를전수받은자

들에게만계시된비밀이름이었으며갈대아에서이이름은네개의

문자즉‘STUR’로발음되었다. 이 언어에서 S는 60, T는 400,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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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6, R은 200이므로이들을합하면666이된다. 

카이사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 가운

데 하나였는데 그는 로마의 권세가 최고에 달했을 때의 황제였다.

그런데그의이름을히브리어로쓰면666이된다. 

모든 공무(公務)에 사용된 로마의 역사적 언어인 라틴어를 그리스

어로나타내면‘Lateinos’(Latin)가되는데이글자들도합하면666

이된다. 그리스어에서 L은 30, A는 1, T는 300, E는 5, I는 10, N

은 50, O는 70, S는 200이며따라서전체의합은 666이다. 이것은

3세기경에 이레네우스가 지적한 것이다. 이 단어는 또한‘라틴 사

람’을뜻하며실제로는로마의창시자로알려진로물루스를그리스

어로표현한것이다. 이이름은히브리어로로미쓰(Romiith)이며이

것역시666의값을갖는다.

그리스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과는 달리 로마 사람들은 자기

들의 알파벳 모두를 숫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단지 여섯

글자만을사용하였는데그알파벳은D, C, L, X, V, I이다. 그밖의

다른 숫자들은 다 이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었다. 그런데 로마의 숫

자 체계를 이루고 있는 이 여섯 글자를 더했을 때 그 합이 정확히

666이되는것은참으로흥미있는일이고의미가있다. 

구약성경을통해우리는솔로몬왕이매년금666 달란트를받았

음을알고있다(왕상 10:14). 그런데이재산은그가타락하는데중

요한 역할을 했다. 신약성경에서‘부’(Wealth)를 나타내는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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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
X
V
I

합계

500
100
50
10
5
1

666



어는‘유포리아’(Euforia)인데 이 수를 합하면 666이다. 신약성경

에나오는2,000개의그리스어명사들가운데이숫자를가지고있

는 단어가 유일하게 하나 더 있다. 그 단어는‘파라도시스’

(Paradosis)인데 이것을 번역하면‘전통’이 된다(행 19:25; 마 15:2).

그런데흥미롭게도부와전통은로마카톨릭교회를타락하게만든

두가지큰요인이었다. 부는로마카톨릭주의의행습과정직성을

타락하게만들었고, 전통은교리를타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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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에는로마카톨릭교회가매우타락하여공공연하게그

부패성을 드러내었기에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거한

이유를쉽게알수있다. 이런때에도교황의그릇된주장을반대하

고그대신구원과진리를위해주예수님만을바라본고귀한영혼

들이 있었다. 이들은‘이단자’라 불렸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

해쓰라린박해를받았다.

이와같은박해를지시한문서중하나는주후 1252년교황이노

센트 4세가 고안한 매우 비인간적인 문서 즉「박멸에 관하여」(Ad

exstirpanda)라는문서이다. 이문서는이단자들을잡아서“독있는

뱀을누르듯눌러서짓뭉개라.”고말한다. 그리고이문서는고문을

사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으며 국가의 세속 정부에게 이단

자들을 태워 죽일 것을 명령했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

이말한다.

앞에서 말한 교서 즉「박멸에 관하여」라는 교서는 종교재판소의 기초가 되는
문서로 여러 교황들 즉 알렉산더 4세(주후 1254-1261), 클레멘트 4세(주후 1265-

1268), 니콜라스 4세(주후 1288-1292), 보니파스 8세(주후 1294-1303)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교황들에 의해 새롭게 갱신되고 강화되었다. 그래서 교황들과 국가
의 세속 정부의 권세 잡은 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처참하게 이단자들을 파문시
켰고 회개하지 않는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했다. 파문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만일 그 사람이 일 년 내에 파문에서 자유롭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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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면 그는 그 시대의 법규에 의해 이단자로 취급받고 이단에 물든 자들에
게내리는모든형벌을받아야만했기때문이다.1)

이 시대의사람들은이단자들에게가장심한고문과고통을주기

위해 여러 가지 고문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중한가지는고문대를사용하는것이었다. 이 고문대를써서

그들은고소당한사람의손과발을묶고뒤로눕힌뒤밧줄로사지

를 감아 죄어 잡아당겼는데 이 경우 고문당하는 사람의 사지가 떨

어져나가면서극심한고통이가해졌다.

또한 그들은 무거운 집게로 손톱을 뽑아내기도 하였고, 신체의

민감한부분들을뜨겁게지져대기도했으며, 예리한칼과송곳들이

달린롤러위에이단자들을놓고그위로롤러를굴리기도했다. 그

리고손가락뼈마디를부수기위해엄지손가락고문기구를사용하

기도 했으며 또한 다리와 발가락을 뭉개기 위해‘스페인 부츠’로

알려진고문기구를사용하기도했다.

‘철갑처녀’로알려진고문기구는여인의모습과같은크기로그

속이텅비어있었다. 여기에칼들을꽂아서여러방법으로압박을

주어 고문을 했으며 고문당하는 죄인은 꼼짝없이 칼에 둘러 쌓여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러한 고문을 하면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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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구에 뿌렸고 라틴어로‘오직 하나

님께 영광을’이란 말을 적어 놓기도 했

다.2)

그들은희생자들의옷을벗긴후에단

단한 줄로 그들의 팔을 등 뒤로 묶었고

그들의 발에 큰 추들을 달았다. 그 뒤

그들은도르래를사용하여그들의몸을

공중에매달거나혹은떨어뜨렸다가갑

자기 들어 올림으로써 신체 부위의 관

절이 떨어져나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고문을행하는동안사제들은십자가를

들고 이단자들이 자기들의 주장 혹은

교리를철회할것을요구하였다. 

1554년 롬바르디아 사람으로 프로테스탄트였던 감바는 체포되어 밀라노 판결
에의해처형되었다. 그사형집행장소에서한수도승이그에게십자가를제시
했는데 이때에 감바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덕과 선하심으로 충만하기에 나는 그 무의미한 나무 조각을 받을 마음이 없
습니다.”이말때문에그는혀가잘렸고후에화형에처해졌다.3)

로마카톨릭교회의가르침을거절한사람들중어떤이들에게는

귀와 입에 납을 부어 넣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또 눈을 빼는 사

례도 있었고 채찍으로 잔인하게 내려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어

떤 사람들은 긴 못들이 박혀 있는 낭떠러지 아래로 갑자기 떨어져

거기서고통의전율을느끼며오랜고통가운데죽어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몸에서 떨어진 살 조각과 소변과 배설물로

인해질식사를당하기도했다. 종교재판소에서고문을당하는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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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밤에마룻바닥이나벽에쇠사슬로묶였으며그결과그들은

피로가득찬고문실안에살고있는쥐들과해충의먹이가되어죽

을수밖에없었다.

종교재판소를 운영하게 만든 종교적인 편협함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고 유럽의 전체 도시들이 여기에 휩쓸리게 되었다. 주후

1209년 베지에르라는 도시는 이단자들을 박멸하는 운동에 가담하

면 죽어서 연옥을 거쳐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교황의 말을 굳게

믿은사람들에의해점령을당했다. 보고된바에의하면이도시에

서6,000명이칼로살육되어거리에는피가강같이흘렀다고한다.

주후 1211년 라바우어에서는 총독이 교수대에서 처형되었고 그

의아내는우물안으로밀려들어가돌에맞아죽었으며약400명은

산채로화형을당했다. 그리고나서이단박멸운동가들은아침에

대미사에참석한뒤에다른지역의도시들을점령하러전진해나아

갔다. 이 포위 공격으로 인해 약 100,000명의 알비 파 사람들

(Albigenses) — 성경대로믿는신자들의한무리—이하루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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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임을당했다. 그들은이들의시체를함께모아태워버렸다.

메린돌대학살에서는 500명의여인들이창고에갇힌채불에타

서죽임을당했다. 만일어떤사람이창문을통해밑으로뛰어내린

다해도그아래에는뾰족한창들이그사람을맞을준비를하고있

었다. 또한여인들은공개적으로비참하게폭행을당했으며어린아

이들 역시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들 앞에서 처참하게 살

해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절벽에서 밀려서 떨어졌고 옷이 벗겨진

채거리에질질끌려다니는고통을당하며죽기도했다.

1562년 오렌지대학살에서도유사한방법들이사용되었다. 교황

비오 4세는이탈리아군대를보내남자와여자와어린아이들을다

살육하라고명령했다. 군인들은이러한교황의명령을잔인하게수

행하였고 사람들은 혹독하고도 다양한 고문으로 고통과 죽임을 당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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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년‘성 바돌로매의 날’에 만여 명의 위그노 교도들

(Huguenots) — 성경대로믿는신자들—은프랑스파리에서피비

린내 나는 대학살을 당하였다. 이때 프랑스 왕은 많은 이단자들을

살육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자 돌아와서 미사를 드렸다. 교황

청은 이 소식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고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감

사를드리기위해장엄한행렬과함께성루이스에있는교회로갔

다. 그리고그는교황의조폐소에명령을내려이사건을축하하는

동전을만들라고지시했다. 동전에는한손에칼을쥐고다른손에

는십자가를들고있는천사와그앞에서겁에질린얼굴을하고도

망치는 위그노 교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주후 1572년에는 위

그노 교도들의 살육을 의미하는‘Ugonottorum Stranges’라는

말이동전에새겨졌다.

「리드패드의 세계사」에

서 취한 옆의 그림은 네

덜란드의 종교재판소에

서 고문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한 프로테스탄트가

고문대에 발이 낀 채 매

달려 있으며 밑에는 화로

에서 그의 눈을 지지기

위한 젓가락이 달구어지

고있다.4)

오늘날‘위대한 교황’

으로 알려진 몇몇 교황들

이 이 시대에 살았고 이

시대에서 성공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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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왜그들은지하감옥의문을열어수세기동안유럽의하늘

을 어둡게 만든 저 살인적인 불을 끄지 않았는가? 만일 로마 카톨

릭교회가면죄부판매나미신적인동상숭배또는몇몇교황의부

도덕성같은것을교회의공식적인법과반대되게행한‘악습’이므

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종교재판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렇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그것은사실로남아있으며교황들이종교재판소를열것

을법령으로명령했고또계속해서그것이유효함을확인했기때문

이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행위라고 믿을 사람이 과

연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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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진 사

람은‘추기경’이다. 성경은예수그리스도께서자신의교회에사도

들과 대언자들과 복음 선포자들과 목사들과 교사들을 두셨다고 말

한다(엡 4:11). 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기경 그룹을 지명

했음을암시하는그어떤말씀도결코발견할수없다. 성경과는대

조적으로 원래의 추기경들은 기독교가 탄생하기 이전 시대에 존재

하던로마의고대이교종교에서있었던주도적인제사장그룹이었

다. 콜럼버스기사단이출간한「이것이카톨릭교회이다」라는책은

이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한다.

고대에 추기경들은 로마의 주요 성직자였다. 추기경(cardinal)이란 단어는‘돌
쩌귀’를 의미하는 라틴어‘cardo’(hinge)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로써 우리는 이
들이성직자계급의중추적요원들임을알수있다.1)

그런데왜고대로마의사제들이‘돌쩌귀’라는단어와관련이있

단 말인가? 분명히 그들은 문과 돌쩌귀의 신이던 야누스(Janus)의

사제들이었다. 야누스는‘시작의 신’이며 달력의 첫 달이 영어로

‘January’인 것은 바로 이 단어가 야누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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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문들의 신인 야누스는 그들을 보호하며 지키는 자였

다. 심지어오늘날에도문을지키는자를가리켜영어로‘Janitor’

라하는데이것역시야누스에서유래한말이다. 

한편야누스는‘여는자와닫는자’로도알려졌다.2) 소아시아같

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야누스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필라

델피아교회에게주신예수님의말씀을이런배경을통해좀더잘

이해할수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계 3:7-8)

이교도들의 신인 야누스는 위조품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을열고닫을수있는참하나님이시다. 히슬롭은추기경들에대

해이렇게말한다. 

교황을머리로하는추기경그룹은이교도들의대승원장(Pontifex Maximus) 혹
은 최고 승원장(Sovereign Pontiff)을 머리로 두는 승원장들(Pontiffs)의 집단과
비슷하며 이 같은 제도는 바빌론에 있었던 원래의 승원장 공회라는 모델에 그
뼈대를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3)

이교도신앙과기독교가서로혼합되었을때이교국가로마에서

우상을섬기던돌쩌귀사제들인추기경들은결국교황의로마카톨

릭주의에서자기들의자리를차지하게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빨간색이다.

홍관조(cardinal bird), 카디날 꽃(cardinal flower: 북미에서 나는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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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색꽃)그리고카디날사제들

은 다 빨간색과 관련이 있다.

성경은빨간색의복을입고있

는 바빌론의 통치자들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

다.

또그녀가자기의행음을많게한
것을 보았나니 그녀가 벽에 그린
사람들 곧 주홍색으로 그린 갈대
아사람들의형상들을볼때에그
리하였느니라. 그들은 띠로 허리
를 동이고 물들인 수건으로 머리
를엄청나게쌌으며그들은다자
기들이 출생한 땅 갈대아의 바빌
론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며 (겔
23:14-15)

한편바빌론종교를상징하는음녀는주홍색의옷을입고있다(계

17:4). 고대로부터붉은색이나주홍색은죄와관련이있었다. 이사

야대언자는다음과같이말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
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8)

간음은종종주홍빛죄로언급되며붉은색은‘홍등가’(red-light

district)라는표현이있듯이매춘과도관련을갖고있다. 이러한것

들을 살펴볼 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사람들이붉은색의의복을입는이유를묻지않는것은오히려

이상한일이다. 여기서우리는결코붉은색옷을입는것이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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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추기경들이 이런 옷을

입는다는것은어째좀이상한관행처럼보인다. 우리는과연사도

들도 그런 의복을 입었다고 추측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그런

옷을 입지 않았다면 추기경들의 붉은 색 의복은 고대 로마의 이교

도 사제들이 입은 옷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럴듯하지않은가?

이교도들의 시대에 돌쩌귀 사제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Flamens)으로 알려져 있다. ‘플레어’(flare)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

거룩한 불을 켜거나 부는 자를 의미한다.4) 그들은 바커스 신의 신

비한 부채로 부채질하면서 거룩한 불꽃을 지키는 자들이었는데그

들이 지키는 불의 색깔처럼 그들의 의복도 붉은 색이었다. 그들은

이교도들의 시대에 최고 승원장을 섬기는 종들이었고 사실 오늘날

의추기경들역시최고승원장이란칭호를주장하는교황의종들이

다. 이교도들의시대에제사를드렸던사제들이세그룹으로분명하

게구분되었던것처럼추기경들도그렇게나누어진다. 추기경그룹

은 추기경, — 주교들(Cardinal-bishops), 추기경 — 사제들

(Cardinal-priests) 그리고추기경부제들(Cardinal-deacons)로구분

된다. 

로마카톨릭교회에서교황과추기경다음의권위를가진사람들

은 주교들(Bishops)이다. ‘교황’또는‘추기경’이라는 칭호는 성경

에 없지만‘주교’는 성경에‘감독’으로 나온다. 그러나‘성인’—

성경의 성도 — 이란 말처럼‘주교’란 말도 대체적으로 잘못 이해

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이‘주교’혹은‘감독’을 다른 목회자 그룹

이나교회들을다스리는권위를가진상당히높은서열의목회자라

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상은‘대성당’(영어‘Cathedral’)이란 단어

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보좌’(Throne)를 의미하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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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펙(Peck), 「하퍼의 고전문학과 고대사 사전」(Harper’s Dictionary of Classical Literature
and Antiquities), p.675.



쎄드라’(Cathedra)에서파생된말이다. 다른교회들과는달리대성

당은주교의보좌가놓여있는성당이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선택된 도시들의 목회자들만을‘주교’혹은

‘감독’이라부르지않고모든목회자를‘감독’(Bishop)이라부른다.

사도바울은디도에게“각도시에장로들을세우라.”고지시하였으

며(딛 1:5) 그 뒤에 이 장로들을 주교(감독)라 불렀다(딛 1:7). 성경에

는지역교회의감독이있을뿐이지교단의감독같은것은존재하

지않는다. 이런제도는다로마카톨릭주의에서나온산물이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 둔 목적은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사람이
책망 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
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딛 1:5-7)

또바울은에베소장로들에게다음과같이말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 그
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
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행 20:17, 28)

여기서 감독자(Overseers)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 감독(주

교)이라번역된것과동일한단어이다. 역시‘먹이다’(Feed)란 단어

도‘목사’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사역

자들은 장로, 감독(주교), 감독자 그리고 목사를 뜻하며 이 모든 표

현은정확하게동일한직무를언급하고있다.

이로 보건대 성경에 나타난 감독(주교)은 특별 보좌에 앉아서 다

른 목회자들을 다스리면서 권위를 행사하는 큰 도시의 목회자 —

혹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노회나 연회의 감독 — 가 아님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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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각 교회마다장로들이있었고이장로들은감독들이었다! 이

와 같은 사실을 마르틴 루터는 잘 이해하였으며 그래서 다음과 같

이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주교들(감독들)은 성경과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제정
된직분이며이로써한목회자가다른목회자들을다스릴수있게되었다.5)

심지어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니골라당의 교리에 대해 경

고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계 2:6). 스코필드에 따르면‘니골라당’이

란 단어는‘정복하다’란 의미를 지닌‘니카오’(Nikao)와‘일반 백

성’이란 의미를 지닌‘라오스’(La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만일

스코필드의해석이사실이라면이것은후에평등한형제들(마 23:8)

을‘사제 계급’과‘평신도 계급’으로 나누어 일반 백성을 짓누른

‘사제단’또는‘성직자’개념의초기형태를말하는것이다.6)

사제’(Priest)란 말은 — 혹은 성경의 제사장 — 교회 지도자들만

을말하는것이아니라실제로모든신자를말한다. 베드로는목회

자들에게성도들위에군림하지말라고말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
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
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벧전 5:1-3)

여기서‘상속 백성’(Heritage)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성직자’를

의미하는‘클레에론’(Kleeron)에서 파생되었다. 「매튜 헨리 주석」

이설명하듯이하나님의자녀들에게는다‘하나님의상속백성’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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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루터(Luther), 「독일귀족에게」(To the German Nobility), p.317.
6)스코필드, 「스코필드관주성경」, p.1332.



는‘성직자’라는 칭호가 주어졌는데 이 단어는 결코 신약성경에서

단지종교와관련된목회자들에게만제한되어사용되지않았다.‘성

직자’와‘평신도’를인위적으로구분하는것을반대한다고해서목

회자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영예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이에대해분명히말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딤전 5:17)

그러나 이러한 구분으로 인해 대부분의 회중들은 목회자만 하나

님의사역에대한모든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하게된다. 사실하

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이 수행할 사역을 주신다. 이것은 결

코모든사람이말씀을전하는설교사역을해야함을뜻하지않는

다! 사실 주님을 생각하며 심지어 냉수 한 잔 주는 것에도 그 목적

이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마 10:42). 따라서 우리 모두는“주

여! 제가행할것이무엇입니까?”라고기도해야할것이다(행9:6).

신약성경에서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한 사람에게 놓여 있지 않

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여 주듯이 교회의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을따라여러명의장로가목회를했다. 

다음의성경구절은이를보여준다.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행 14:23)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 둔 목적은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 (딛 1:5)

이와같이‘교회의장로들(복수)’이란표현이여러곳에서사용되

었다(행20:17; 약 5:14).

제15장 성직자계급 161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죄로부

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다‘하나님

의 제사장’이고‘왕가의 제사장’이

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개념

은 분명하게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

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

을 높여서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

은 죄를 고백할 사제와 세례를 주고

성수를뿌려주는사제와마지막의식

인 노자 성사를 집례 할 사제와 미사

를 올려 주는 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예배를 집례 한다는 개념

자체가로마카톨릭개념이다.

사람에게아첨하는말을하거나호칭을주려하지않았던엘리후

와는달리(욥32:21) 자기자신을높여성도들위에서군림하려한자

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비성경적인 호칭을 취하기 시작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심지어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속하는 칭호까지도 사

용했다! 이러한관행에대해예수님께서는다음과같이말씀하셨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
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
23:9-12)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라고 주장해 온 교회가 수세

기후에그분께서결코사용하지말라고한바로그런칭호들을사

용했다는것은참으로이해하기어려운일이다. 여기서저자는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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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 교회에서 사제

를‘Father’라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한다. 성

경은땅에있는지도자

를‘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말씀한다. 따라

서 천주교 사제를‘신

부’(神父)라 부르면 안

된다. 그것은 곧‘하나

님 아버지’라고 부르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마의 주교는‘교황’

(Pope)이라 불렸는데

이 말은 단지 아버지란 단어를 조금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로마카톨릭주의의사제들도한결같이‘신부’즉아버지

라 불린다. 우리는 초기 시대의 로마에 들어온‘신비주의’의 주요

한 분파 가운데 하나가 미트라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미트라교

에서는 거룩한 의식을 주재하는 사람들을‘아버지들’(Fathers) 즉

‘신부’라고불렀다.7)

「카톨릭백과사전」은미트라교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아버지들즉신부들(여기에서는종교적인칭호로사용됨)은예배를집례했으며아
버지들의우두머리는일종의교황으로서항상로마에살았다. 그리고그는‘아
버지들의아버지’(Pater patrum)라불렸다.8)

만일로마에서이교도들이자기들의사제들을‘아버지’라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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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도 땅에 있는 어떤 지도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했다면사제를신부라부르고교황을‘거룩한아버지’즉‘성부’라

부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행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리스

도에게서나온것인가? 아니면이교주의에서나온것인가? 

심지어 성경은 이교주의의 사제가 아버지라 불린 실례를 제시하

고있다. 사사기를보면미가라는사람이나이어린레위사람에게

다음과말하는대목이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십 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므로 이에 그 레
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더라. (삿 17:10)

미가는 아들이 있는 어른이었고 그 레위 사람은 청년이었다. 여

기서‘아버지’란 칭호는 분명히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

교도들의 사제직을 규정한 말이다. 미가는 그 청년이 자기의 신들

을 모신 집에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다. 이것은 카톨릭

주의의 전형적인 모형이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주주의 말씀을 대언

한다고주장했지만(삿 18:6) 그경배가분명히우상숭배와이교주의

로혼합되었기때문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고위 성직자에게‘나의 주’를 의미하는‘몬

시뇨’(Monsignor)라는칭호를주고있다. 이것은다소일반적인칭

호인데「카톨릭 백과사전」은 몇몇 고위 성직자들을 칭할 때 이 칭

호를바르게사용할수있다고말한다. 

초기의주교들을가리켜‘당신의축복’(Vostra Beautitudine)이라하지않고대
주교를‘은혜로우신 이’(Your Grace)라 하지 않으며 주교들을‘나의 주’(My

Lord)라 하지 않고 이 모든 칭호 대신 몬시뇨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은 합당
하다.9) 

164 천주교의유래

9)동일문서, p.510, ‘몬시뇨’항목.



‘대주교’(Archbishop)에서‘대’를 뜻하는‘Arch’라는 단어에는

‘지도자’혹은‘선생’(Master)이란 뜻이 있다. 따라서 대사제

(Archpriest), 대주교(Archbishop), 대부제(Archdeacon)라는 말에는

‘지도자’혹은‘선생’이라는뜻이들어있다. 로마카톨릭도미니칸

파의수장은‘지도자대장’(Master General)이라불린다. 우리는여

기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칭호를 배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할필요가있다. 

또한 너희는 지도자(master)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
도이니라. (마 23:10)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목사들이 사용하는‘레버런드’(Reverend)

라는 칭호도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칭호이다. 이 칭호는 성경에

단한번나타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
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 111:9)

‘지존자’즉‘레버런드’란 단어는 라틴어‘레베르’(Revere)에서

온것으로 15세기에처음으로존경의칭호로영국의성직자들에게

적용되어사용되었다. 이칭호에서변형된칭호들에는다음과같은

것이있다. ‘The Reverend’, ‘The Very Reverend’, ‘The Most

Reverend’, 그리고‘The Right Reverend’등. 

이 칭호들은 다‘가장 지존하신 분’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

한 칭호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런던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C.

H. Spurgeon) 목사는다음과같이주석을썼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언행
이 정말로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길 원한다. 만일 하나님의 종인
내가나의동료그리스도인들에게어떤방법으로든존경을받게된다면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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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지존하신 호칭을 도둑질해서 붙이거나 천주교 사
제의 로만 칼라를 하거나 성직자처럼 보이는 가운을 입는 일로 그렇게 되는 것
이아니라내가행하는일로인해그렇게되기를원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첨의 칭호들을 반대하셨을 때 그분께서 염

두에 두신 것은 제자들끼리 겸손하게 평등하게 행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우리는‘하나님의상속백성위에군림하려는’자세를취

하는고위성직자들의가장된권위를마땅히단호하게거절해야하

지 않겠는가?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받는 대신 그 모든 영광을 하

나님께돌려드려야하지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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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영들과마귀들의교리에주의를기울이리라하셨는데이들은위선으
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음식물을삼가라고명령할터이나음식물은하나님께서창조하신것이
니진리를믿고아는자들이감사함으로받게하셨느니라. (딤전 4:1-3)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사도바울은마지막때에참된믿음으

로부터 떠나는 배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락(Adam

Clarke)은그의유명한주석에서다음과같이쓰고있다. 

이것은꼭이세상의마지막시대의일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초대교회이후
의모든시대에계속해서일어나는일을의미한다.1) 

사실믿음으로부터떠나는배교는역사를아는사람들이잘이해

하고있듯이기독교초기시대부터발생했다. 초대그리스도인들은

마귀 숭배를 이교도 신들의 숭배로 인식했다(고전 10:19-21). 따라

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이‘마귀들의 교리’에 대해 경고한 것

은 분명히 이교도들의 신비주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그

는 특별히‘결혼을 금하는’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비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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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사제의 독신 제도에 대한 교리였다. 히슬롭에 의하면 이처럼 결혼

하지않는사제들은세미라미스여왕의사제들가운데고위사제들

이었다고 한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고대의 문헌들은 세미

라미스가 성직자의 독신제도를 창안했으며 그것도 아주 엄격한 형

태로창안했음을보여준다.”2)

이 같은 신비종교가 퍼진 모든 국가에서 사제의 독신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집트에서는 사제의 결혼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은 바빌론의 여신 키벨레 숭배가 이교도 국가 로마에

소개되었을때그것은아주원시형태로성직자의독신제도와함께

소개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3) 한편 성직자들의 결혼 금지 교리가

순결을 조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교도 국가 로마의 독신 사제들이

너무나 사악한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원로원은 그들을 로마 공화국

으로부터 내쫓아야 한다고 느꼈다. 후에 사제들의 독신 제도가 로

마카톨릭교회에들어와정착되었을때에도역시유사한문제들이

일어났다. “교황 바오로 5세가 거룩한 도시 로마에 허가받은 윤락

가를제재하려고했을때로마의원로원은그러한윤락가를두어야

만 사제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딸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는 이유를 들어 교황의 계획이 효력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반대의

탄원을하였다.”4)

사실 그당시에로마는이름만거룩했을뿐이다. 그 도시의인구

는 100,000명이채되지않았는데매춘부는무려 6,000명이나되

었다고 역사 기록은 전하고 있다.5)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

다. “모든성직자들은첩을두고있었고로마의모든수녀원은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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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란트, 「문명의역사: 종교개혁」, p.21
6) 드아우비긴, 「종교개혁의역사」, p.11.



한것으로유명했다.”6)

추기경디알리는수도원의부도덕성을차마표현할수없다고말

하면서‘베일을 쓰는 것’즉 수녀가 되는 것은 공개적으로 창녀가

되는길가운데하나였다고말하였다. 주후 9세기에는강간이너무

심하여스튜디타는심지어수도원에암컷짐승을두는것도금지시

켰다! 주후 1477년에는 케르카임에 있는 카톨릭 수도원에서 밤의

무도회와더불어진탕마시고놀아대는유흥모임이열렸는데이것

은 공개적인 창녀촌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것으로

역사에묘사되어있다.7)

그래서사제들은‘모든여자의남편’으로알려지게되었다. 함부

르크의대주교인귀족알베르트는자기사제들에게“만일여러분이

순결을 유지할 수 없거든 최소한 주의해 가며 그런 일을 하라.”고

권고했다. 독일의한주교는자기지역의사제들가운데여자를두

고있는사제들에게여자하나당그리고태어난아이하나당세금

을내게했다. 그는자기지역의성직자들이무려 11,000명의여인

들을두고있음을발견했다!”8)

「카톨릭백과사전」은이러한스캔들을낱낱이조사하여상세하게

과장시켜 말하려는 사람들이“별로 달갑지 않은 교회 역사의 실상

을 무조건 무시하려는 교회의 변증가들만큼이나 두드러지게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불평한다.9)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우리

는 양측에 극단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사제들

의부도덕한행위에대해서도우리는과장의가능성이존재함을인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다고 할지라도‘사제들의 결

혼을 금하는 교리’로 인한 문제점들은 너무나도 명백하여 그냥 무

시할수는없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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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 백과사전」은 독신 제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설명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많은 남용이 있었음을 시

인하고있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여러 시대에 스스로 기독교 국가라 부르는 여러 국가에서
카톨릭 사제직이 때때로 도덕성에서 아주 저질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패가 너
무 만연했다는 점을 부인하거나 완화시키고 싶지 않다. 동물적인 본성과 억제
하기 힘든 정욕을 가진 자들이 주교직까지 파고 들어와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가장 사악한 모본을 보여 주었을 때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 사제들뿐만 아니라 주교들을 포함한 많은 성직자들이
공개적으로 아내를 취해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성직자의 수입을 넘겨주었
다.10)

성경에는 사역자들이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규정

이 없다. 사도들은 결혼을 하였으며(고전 9:5) 감독들도 반드시“한

아내의남편이되어야했다”(딤전 3:2). 심지어「카톨릭백과사전」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이나 그들이 임

명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결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어떤 구절도

찾아볼수없다.”11) 사실‘결혼을금하는교리’는로마카톨릭교회

내에서점차적으로발전된교리이다. 

처음 독신 교리가 가르쳐 졌을 때에는 사실 많은 사제들이 이미

결혼한상태였다. 그런데결혼한사제의아내가죽었을때다시결

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주후 315년에 네오가이사

랴(Neo-Caesarea)에서열린공회에서는“사제들이다시결혼을하

면 파면 당하도록 함으로써 재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법으

로 정하였다. 그 뒤 주후 386년에 교황 시리키우스가 주재한 로마

공회에서는“사제들과 부제들이 그들의 아내와 성적 관계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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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금지하는 칙령이 통과되었고 교황은 스페인과 그 밖의 다른

기독교국가들에서이칙령을법제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12)

「카톨릭백과사전」의이런진술에서주의깊은독자들은‘금지하

다’(Forbid)는 단어를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금지하다’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4장의‘혼인을 금하고’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다. 그러나 성경과 로마 카톨릭 주의는 같은 단어를 정반대

로 사용하고 있다. 성경은 결혼을 금하는 것이‘마귀들의 교리’라

고말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언 즉

디모데전서4장 1-3절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잘알수있다. 과연

본래의믿음을버리고떠난배교가있었는가? 그렇다! 사람들이이

교도들의교리즉마귀들의교리에주의를기울였는가? 그렇다! 사

제들의결혼을금했는가? 그렇다! 이처럼교회가강요한독신교리

때문에 많은 사제들의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졌으며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위선 중에 거짓을 말했다. 인

류역사는이러한성경의예언이어떻게하나씩하나씩성취되어왔

는지잘보여준다.

사제들의결혼을금하는이독신교리는여러세기동안고해성

사로 인해 다른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소녀들이나 여자들이 결혼

하지않은사제에게자기들의도덕적연약함이나욕망을말하는것

이여러면에서남용될수있다는것은너무나자명한사실이다. 링

컨 대통령 시대에 살면서 그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인 전직

사제 치니퀴(Charles Chiniquy)는 그의 유명한 책「사제와 여인과

고해성사」에서이러한남용사례를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여기

서우리는결코몇몇사제들의실수와죄로인해모든사제를판단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사제들이 실제로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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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동일문서, p.484.



이 서약한 대로 순결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고해 성사에 대한‘셀 수 없이 많은 공격’— 이것은

「카톨릭백과사전」의말을그대로인용한것임—이아무근거없

이이루어지지는않았다. 

고해 성사 교리가 이런 저런 면에서 카톨릭 교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음은 너무 분명하다. ‘셀 수 없이 많은 공격’

에 대해 말한 뒤「카톨릭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종교개혁 때에 또는 교회가 평화를 위해 또한‘과격한 말’을 부드

럽게하기위해어떤교리나관습을포기해야할처지에놓일때에

첫째로없애야할교리는고해성사였을것이다.”13)

「카톨릭백과사전」은고해성사항목에서죄를사하는권세가오

직하나님께속해있다고주의를기울여말하면서도그분께서사제

들을통해이러한권세를행사한다고설명하고있으며또사제가죄

를사하기도하고죄를사하는것을거절할수있음을보여주는근

거로요한복음 20장 22-23절을들고있다. 사제가이러한일을행

하기위해서는사람들이‘특별하게그리고상세하게’(트렌트공회에

따르면)모든죄를그에게고백해야만한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만일 사제가 자기가 선언할 판단의 근거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현명하고도
신중한판단을내릴수있단말인가? 만일죄인이자발적으로죄를시인하며죄
를고백하지않으면어떻게그가판단의지식을얻을수있단말인가? 그리스도
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사제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죄 용서의 다
른 방법 즉‘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도 주시고자
했다고 믿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세례를 받은 뒤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사제에게죄를고백하는것은구원을얻는일에꼭필요한것이다.14) 

성경이가르치는고백은단한가지뿐이며그것은결혼하지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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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동일문서, 제11권, p.625, ‘고행’항목.
14)동일문서.



사제에게고백하는것이아니다. 성경은“너희잘못들을서로고백

하라.”(약 5:16)고말한다. 만일야고보서5장 16절을고해성사라는

카톨릭 사상을 지지하는 데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사제들에게 고백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제들도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는

가? 사마리아의시몬이침례를받은뒤죄를범하였을때베드로는

자기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하루에 정해진

숫자대로‘성모마리아여!’를외치면서그의죄를고백하라고하지

도 않았다. 베드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였다(행 8:22). 베드로역시죄를범하였을때스스로하나님께죄

를고백하고용서를받았다. 그렇지만가룟유다는죄를범하고제

사장들 즉 사제 그룹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급기야는 자살을 하

고말았다(마27:3-5).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사상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고 바빌론

에서 나왔다. 누구든지 바빌론 신비 종교에 입교하려면 비밀리에

죄를고백해야했다. 일단이렇게고백하게되면죄를고백한자는

손과발이묶인채사제들의손아귀에들어가고만다. 이러한고해

성사가바빌론에서행해졌다는데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왜냐하

면 역사가들이 바빌론 사람들의 옳고 그른 개념에 대해 결론을 제

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기록된 고백들 즉 고해 성사

기록들이있었기때문이다.15)

이러한 고해 성사 개념은 바빌론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살베르테는
이런행습이그리스사람들가운데도있었음을기록하였다. 델피로부터테르모
필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 사람들은 델피 신전의 신비 종교에 입교하였
다. 그들이 비밀을 지킬 것을 명령받은 것에 대해 침묵을 유지한 것은 입교 후
지망자들에게강요된일반적인고백의식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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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새그스(Saggs), 「위대한바빌론」(The Greatness that was Babylon), p.268.



고해성사와비슷한유형들이기독교가탄생하기전에메대-페르

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종교 등에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6)

검은 색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입는 성직자 의복의 독

특한 색이다. 또한 몇몇 프로테스탄트 교파들도 이러한 관습을 따

르고 있다. 그런데 왜 검은 색인가?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검

은 색 의복을 입고 거리를 나다녔을까? 검은 색은 수세기 동안 죽

음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영구차는 검은 색으로 도색

된다. 장례식에서 슬피 우는 사람도 검은 색 옷을 입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검은 색 옷을 입어

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죽음 가운

데있지않고부활하셨음을지적해야하지않겠는가?

한편 성경은 바알의 제사장들이 검은 색 옷을 입고 있음을 말한

다. 스바냐를통한하나님의메시지는다음과같다.

내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
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으며 또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끊고 (습 1:4)

여기에 나오는‘그마림’이란 검은 색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다.17) 이와 동일한 단어가 바알 숭배에 관한 다른 구절에서‘우상

숭배 제사장들’로 번역되었다(왕하 23:5). 클락(Adam Clarke)은 다

음과같이말한다.

아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 유다 왕들이 만든 조직으로 그마림(Kemarim)이라
불렸다. 이는‘카마르’(camar)란단어에서나온것으로‘어둡게만든’또는‘검
은’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계속하여 희생 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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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히슬롭의글에서, p.9, 10.
17)「파우셋의성경백과사전」, p.291, ‘산당’항목.



관여하는 것이며 아마도 그들이 검은 색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유대인들은 기독교 성직자들을 조롱하여‘그마림’이라 불렀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검은 색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알의 제사장들의 의복
을모방해서성직자들의옷을만든다는것은이상한일이며설명하기도어려운
일아닌가?18)

로마 카톨릭 교회의 또 다른 행습은 고대 세계와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잘알려진삭발의식이다. 「카톨릭백과사전」은‘삭발’에대

해다음과같이말한다. 

이 의식은 거룩한 의식으로 교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머리
를 깎음으로써 성직자 조직에 들어가게 된다. 역사적으로 삭발은 초대 교회에
서 시행되지 않았다. 후에 성 제롬(주후 340-420)도 성직자들이 머리를 삭발하
는것을찬성하지않았다.19) 

그러나 16세기경에는삭발이아주일반적인것이되었다. 톨레도

공회에서는모든성직자가삭발을해야한다는엄격한규칙을제정

하였으나 오늘날 이 관습은 여러 국가에서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관습이‘초대교회에서시행되지않았음’은이미잘알려진

사실이고 대개 그것을 인정한다. 사실 이런 관습은 이교도 국가들

에서 행해진 것이다! 부처는 스스로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한 것에

순종하고자자기머리를깎았다. 이집트의오시리스의사제들은그

들의머리를깎음으로써다른사람들과구별되었다. 바커스의사제

들도 삭발을 했다. 로마 카톨릭 주의에서는 영국에서 사용된 삭발

의형태를‘켈틱’삭발이라부른다. 이 형태의삭발은이마위에서

한 부분의 머리카락만을 깎는 것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형

태의삭발을시몬마구스(Simon Magus)의삭발이라고조소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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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클락의글에서, 제22권, p.562.
19)「카톨릭백과사전」, 제14권, p.779, ‘삭발’항목.



동양에서삭발은대개머리전체

를 미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마의

삭발 형태는 성 베드로의 삭발이

라 불리는데 이것은 머리의 윗부

분만을 깎는 것이었다. 즉 윗부분

은 대머리같이 하고 가장자리만

남겨두는둥근형태의삭발이다.

그러면로마카톨릭주의에서이

처럼 둥근 형태의 삭발을 선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완

전한 대답을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는이러한형태의삭발이‘예전에미트라신비종교의사제들이행

한행습’임을알고있는데그들은이것을통해태양의원을모방했

다. 태양신이크게애도를받는신이었고그가머리를둥근형태로

깎았기때문에그를애도하는사제들도유사한방식으로그렇게머

리를깎았으며다른나라에서도죽은자를애도하는사람들이그들

을존경하는표시로원반형태로둥글게머리를깎았다.21)

이와같은관습은고대의관습으로모세시대에도알려졌으며성

경에서도나타나고있다. 그래서이러한행위는제사장(사제)들에게

금지되어 있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깎지말며살을베지말고”(레21:5)

이러한‘대머리’는 레위기 19장 27절이“너희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행한둥근형태의삭발인것같다. 

여러면으로볼때이같은삭발은그리스도나사도들혹은초대

교회가행하던것이아니며고대의신비주의종교에서행하던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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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식의 둥근 삭발

20)동일문서.
21)히슬롭의글에서, p.222.



임에틀림없다. 이제독자들은스스로로마카톨릭교회내의이런

관습의원천이어디인지판단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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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사제들은 미사 의식을 집행하면서 빵과 포도주1) 를 그리스

도의 살과 피로 바꿀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이런 믿음이 성

경에나타나고있는가? 로마카톨릭교회의입장은다음과같은말

로요약될수있다.

거룩한 미사 의식에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며 우리는 이
것을 가리켜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성체 성사에서
빵과 포도주의 실체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빵의 전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으
로, 포도주의전실체는그리스도의피로바뀌기때문이다. 그러므로단지빵과
포도주의외형만남게된다.2)

로마카톨릭교회는이러한믿음을주장하기위해예수님께서빵

을축복하신말씀을들고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
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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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자주: 성경대로믿는교회들은주의만찬을행하면서예수님의순결한몸과피를기념하기위
해누룩이들지않은빵과누룩이들지않은포도즙을사용한다. 그러나여기서는천주교를다루고
있으므로문맥에맞게그들이현재사용하는대로빵과포도주라번역하였으며성경의교리를말할
때에는빵과포도즙이라하였다.
2)「카톨릭백과사전」, 제4권, p.277, ‘성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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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 26:26-28)

그러나이성경말씀을문자적으로취하게됨으로써수많은해석

상의문제가발생했으며성경이종종상징적표현을사용하고있다

는사실을간과하는경향이나타났다.

구약시대에다윗의신하들가운데몇사람이자기생명을내걸고

베들레헴에가서그에게물을길어가져왔을때그는“이것은생명

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라고 말하며

그물마시기를거절하였다(삼하 23:17). 성경은예수님을가리켜말

하기를‘문’, ‘포도나무’, ‘반석’등으로 묘사하고 있다(요 10:9,

15:5; 고전 10:4). 모든 사람이 이말씀들을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하

고있다. 그리스도께서“이것은내몸이니라…이것은내피니라.”

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의 빵과 포도즙은 그분의

몸과피를상징하는단어들이다. 이것을상징적으로취한다고해서

신자들의모임안에계시는그분의실재가약화되지는않는다. 왜냐

하면예수그리스도께서친히“두세사람이내이름으로함께모인

곳에나도거기에그들의한가운데있느니라.”(마 18:20)라고약속하

셨기때문이다. 그분께서문자그대로빵조각이나포도주잔안에

임재(臨在)하신다는 사상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분께서 신자들 가운

데영적으로임재하신다는것을거절하는것은결코아니다!

예수님께서빵과포도즙을축복하신뒤에그것들은문자적인살과

피로변하지않았다. 왜냐하면그분께서문자그대로거기계셨기때

문이다. 그분께서는빵과포도즙의형태로나타나기위해사라지지

도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잔을 축복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포

도나무의열매’라고불렀으며문자적인의미의피라고부르지않으

셨다(마26:29). 만일예수님께서그잔을마셨다면자신의피를마셨

단말인가? 만일포도즙이실제피가되었다면그것은피마시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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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금하는성경에위배가되는것이다(신 12:16; 행 15:20).

로마카톨릭교회의미사의식을통해빵과포도주에어떤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것들은 동일한 맛과 색과 냄새와

무게와부피를가지고있다. 빵은여전히빵처럼보이며빵같은맛

을가지고있고빵같은촉감도그대로가지고있다. 그러나로마카

톨릭교회는그것이하나님의살이라고생각한다. 포도주역시포도

주처럼보이며포도주같은맛을내고포도주처럼냄새가나며만일

누가그것을많이마시면포도주를마신것처럼취하게될것이다!

그러나로마카톨릭교회는이것이하나님의피라고생각한다.

사제는빵과포도주를축복하면서다음과같이라틴어로말한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Hoc est corpus meus). 이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않음을고려할때이말에서파생된‘hocus-pocus’(속임

수, 요술)란표현이무엇을뜻하는지잘이해할수있다.3)

다음이야기는많은신실한카톨릭교도들이매우거룩한의식으

로여기는미사를조롱하거나불쾌한것으로만들려는의도로적은

것이아니다. 그 내용이좀세련되지못함에도불구하고이이야기

는요점을잘말해주고있다.

아름다운프로테스탄트자매가카톨릭교인과결혼을했다. 그녀는어려서부터
성경의 진리들과 이야기들을 믿는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다. 그런데 그녀의 남
편은 자기 아내가 교회에 가입하지도 않고 교회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날마다 감언이설로 그녀를 달래 보았지만 그
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 미사, 성병,
기적, 화체설등이다거짓임을알았고그런것을믿으려하지않았다.

그래서 남편은 어느 날 성당의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다 말했다.
“사제님, 제 아내는 불신자입니다. 아마도 사제께서 오셔야 이길 수 있을 것입
니다. 사제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에 대해 제 아내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므
로사제께서직접오셔서기적을보여주셔야믿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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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두란트, 「문명의역사: 종교개혁」, p.749.



그래서 사제는 그 사람과 함께 그의 집에 갔고 그 사람은 이제 모든 문제가 풀
릴 것으로 기대했다. 사제는 말했다. “제가 그녀를 개종시키겠습니다. 그녀의
두 눈을 열어 놓겠습니다.”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아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사제께서저녁식사를하러오셨소.”“어서들어오시라고하세요.”

마침내 식사가 끝난 뒤에 사제는 사람이 죄악 중에 거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구원자의 크신 사랑을 말하면서 그분께서 친히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
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준
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의 기적을 보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빵을 굽겠습니다.”이에 남편이 말했다. “아마 당신도 이 기적
을보면확신을갖게될것이오.”

그 다음 날 사제는 약속한 대로 와서 빵과 포도주를 축복했다. 부인이 물었다.
“사제님, 이제이것들이변화되었습니까?”그러자사제가대답했다. “물론입니
다. 이제 빵과 포도주는 살과 피가 되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인해 이 빵은 하
나님이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축복한 빵을 먹을 때가 되자 여인이 말했다. “사제님, 조심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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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제가반죽할때에독약반스푼을밀가루에다넣었습니다. 그래도이
빵을살로바꾸셨으니상관은없겠지요.”

사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빵과 포도주가 그의 손에서 떨어지면서 그는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빨리
말을 대령하시오.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오.”그러자 부인이 대답했다. “잘 가
세요. 우리는 로마의 저주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남편도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 사제는 도망가 버렸소. 나도 이제부터 당신처럼 로마 카톨
릭신화를저주할것이오.”

트렌트 공회는 화체설을 믿는 것이 구원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선

언했고이같은믿음을거부한자들에게저주를선언했다. 이 공회

는목사들에게미사에쓰이는요소들즉빵과포도주가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서 살과 뼈 그리고 신경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전체를포함하고있음을설명하라고명령했다.4)「카톨릭

백과사전」은다음과같이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臨在)의 전체성 교리는 각각의 빵 조각 속에 그
리스도 전체가 즉 살과 피와 육과 영과 신성과 인성이 실제로 임재한다는 것을
말한다.5) 

카톨릭 신자들은 빵 조각이 그리스도가 되었으므로 그것을 바치

는것이사제가그리스도를희생시키는것이라고믿고있다. 트렌트

공회는로마카톨릭교회의이같은가르침을달리믿는자에게다

음과같은저주를선포했다. “만일누구든지미사에서참되고적절

한희생물을하나님께바치는것이아니라고말하는자는저주를받

을지어다.”6) 그런데로마카톨릭주의는이‘희생’이십자가의희생

을다시새롭게하는것이라고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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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교백과사전」, 제2권, p.77.
5)「카톨릭백과사전」, 제14권, p.586, ‘신학’항목
6)동일문서, 제10권, p.6, ‘미사, 희생’항목.



그리스도께서는십자가에서흘린피의희생이미사에서빵과포도주를통해피
를 흘리지 않고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림으로써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7)

이런 요소들이 그리스도로 변
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임재(臨在)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되
게 실체 그대로 희생 재물로서
임재하신다.8)

이러한 의식이 수백만 번

이상 행해졌음에도 불구하

고 그들은 매번 미사를 드

릴 때의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매번 미

사 때마다 자기들이 갈보리

에서의 희생과 동일한 희생

을드린다고설명한다.9)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 즉“그분의 살과 피, 몸

과 혼, 인성과 신성”— 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매번

‘다시새롭게하여바치는것’은그분께서십자가위에서“다이루

었다.”(요 19:30)고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상치된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희생물을 반복해서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중 어떤 것도

완전한 희생물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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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일문서, p.13.
8)동일문서, 제7권, p.346, ‘대제단’항목
9)「신볼티모어요리문답」(The New Baltimore Catechism), No, 3. 질문931.

빵 조각을 입에 넣어 줌
(최근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음)



지않으며히브리서기자는이를잘말해주고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
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
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
셨느니라. (히 10:10-14)

로마 카톨릭 주의의 교리는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매

일매일 새롭게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신약성경은이와

같은 카톨릭 주의의 교리 즉 매일 같이 반복해서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는교리와크게대조를이루고있다. 신약성경은그리스도께서

단한번에영원한희생을드렸음을말한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
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
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
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
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
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
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히 9:25-28)

이러한관점에서볼때미사를통해십자가의희생을계속해서반

복해야한다고믿는것은어떤의미에서하나님의아들을새로이십

자가에못박아드러내놓고그분을모욕하는것이다(히6:6).

미사에서사제는빵을그리스도로변화시킨뒤햇살모양과같은

‘성체현시대’의중앙에그것을놓는다. 성체현시대앞에서카톨릭

교도들은절을하고조그마한빵조각을하나님으로여기며경배한

다. 우리는이러한행습이고대이교도들이물건신을숭배했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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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사하다고말할수있다.

과연이런것이성경적인가? 우

리는「카톨릭백과사전」이전하는

말에유의해야한다.

성경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교회는 이
같이 빵 조각을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
는 복된 성사 행위의 근거와 타당성을
가장 오래되고 늘 지속되어 온 전통 속
에서찾는다.10)

이러한 추론은 예수님의 말씀

즉“(너희가) 너희의 전통 곧 너희

가전해준전통으로하나님의말

씀을무효가되게하며또그같은

일을많이행하느니라.”(막 7:13)고하신말씀을생각나게한다.

화체설사상은많은문제를일으킨다. 터툴리안은우리에게사제

들이빵부스러기가떨어지지않도록매우세심한주의를기울였다

고말하는데그이유는예수님의몸이상하게되기때문이다. 그들

은심지어빵부스러기에도그리스도전체가포함되어있다고믿고

있다. 중세암흑시대에는 또한 어떤 사람이 빵을 받은 후에 토하거

나또는이빵을우연히개나쥐가먹는다면어떻게해야할것인가

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다. 콘스탄스 공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수염에흘린경우이사람의수염을태워야할것인가아니면

수염과그사람을함께화형시킬것인가에대해논쟁이있었다. 화

체설로 인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야기되었음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사실이다.

신약성경의교회에서그리스도인들이그리스도의죽음을상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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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카톨릭백과사전」, 제5권, p.581, ‘성체’항목.



는 빵과 포도나무의 열매 두 가지에 다 참여했음은 명백한 사실이

다(고전 11:28). 「카톨릭백과사전」도이사실을다음과같이시인하

고있다.

12세기까지는서방과동방모든교회에서모두에게성만찬을행했으며사람들
이두가지를다받았다는것은일반적인사실로인정된다. 이것은논쟁의여지
가없는사실이다.11)

그러나그로부터수세기가지난후로마카톨릭교회는신도들에

게잔을주는것을금지시키기시작했으며단지빵만을먹게했다.

단지사제들만포도주를마실수있게되었다. 사람이실수로그리

스도의 피를 엎지를 수 있기 때문에 잔을 금한다고 그들은 주장했

다. 그러나 초기의 제자들도 잔을 엎지를 수 있지 않았던가?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제자들에게 잔을 주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제정하신주의만찬의요소중단지반에만참여하게

하려면 이에 대한 설명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들은‘둘 가운데

하나에만참여하는것’이둘다에참여하는것과동일한효과가있

다고말한다. 

반에만 참여해도 사람들은 구원에 필요한 어떤 은혜도 박탈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臨在)하시고 그분의 몸과 피, 혼과 신성
전체를다받는것이다…거룩한어머니인교회는…한가지에만참여하는관
습을인정하였다…그러므로신실한자들이두가지를다받는성만찬에꼭참
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성만찬을 집행하는 사제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잔
을들지못하도록교회법으로엄격하게정하였다!12) 

수세기 후에 이러한 법은 완화되었으며 몇몇 카톨릭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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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동일문서, 제4권, p.176, ‘두종류의성찬’항목.
12)동일문서.



신도들에게 빵과 잔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이러한관습을달리시행하고있다.

과연화체설사상이그리스도와함께시작하였는가? 유명한역사

가 두란트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행해온 화체설에 대한 믿음이

원시종교의가장오래된의식들가운데하나라고말한다.13)

학적인권위를갖춘「해스팅의종교와윤리백과사전」은여러면

을 할애하여‘신(神)을 먹는’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많은

국가와종족들그리고종교들에서행해졌던화체설의식에대한풍

부한증거자료들을제시하고있다. 

이와 같은의식은또한이교도국가로마에도잘알려져있었다.

이러한증거들은키케로의수사학적질문즉케레스의옥수수와바

커스의포도주에대한질문에잘나타나고있다. “미트라교역시성

만찬의 성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거룩한 연회를 베푸는 사상

은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며 모든 시대에 온 인류 가운

데존재해왔다.”고「카톨릭백과사전」은시인하고있다.14) 

이집트에서는 제사장이 납작한 빵 조각을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이것이변하여오시리스의살이된다고생각했다. 그들은이빵조

각을먹었고또의식의일부분으로포도주도마셨다.15)

심지어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

혀들어보지못한사람들이신(神)의살을먹는것이유익하다고믿

었음이밝혀졌다. 로마카톨릭선교사들이거기에처음으로도착했

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성만찬 의식을 기억나게 하는 그들의 종교

의식을 보고 밀가루로 만든 빵 조각 형상이 제사장들에 의해 거룩

하게 구별된 뒤에 그것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 분배되며 또 사람들

이그것을신의살이라고선포하는것을보고깜짝놀랐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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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두란트의글에서, p.741.
14)「카톨릭백과사전」, 제10권, p.414, ‘미트라교’항목.
15)「종교백과사전」, 제2권, p.76.



히슬롭은신(神)의살을먹는것이식인사상에서발생하였다고말

한다. 이교도 사제들이 모든 희생 제물을 먹었으므로 경우에 따라

인신제물을바친경우에는바알의제사장들이사람의살을먹어야

만 했다. 그러므로‘칸나-발’(Cahna-Bal),‘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말은현재우리가‘식인종’을부를때쓰는‘Cannibal’이란단어의

어근이다.17)

미사를 드리는 동안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카톨릭 교인

들은 앞으로 나아가‘그리스도’라 불리는 빵 조각을 자기 입에 넣

어 줄 사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보통‘성병’(Host: 미사의

빵)이라 불리는데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희생물’(Victim) 또는

‘희생 제물’(Sacrifice)이란 의미를 갖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

다.18) 카톨릭 신도들은 성병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이 빵이 돌로도 변하였다가 피를 흘리기

도 하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성병으로 바뀌기도 했기 때문이

다.19) 

성병은둥근형태로되어있으며이런형태

는 주후 4세기에 성 에피파니우스에 의해 처

음으로 언급되었다.20) (옆의 그림은「카톨릭 그

림 백과사전」에 들어 있는 성병을 보여 준다) 그

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념 만찬을 제정하셨을

때단순히빵을취하여그것을부수어나누어

주셨다. 빵은결코둥근모습으로부서지지않는다! 빵을부수어나

누어 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심한 채찍질로 당하여 부서진 예수님

의몸을상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상징과그로인한의미는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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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프레스코트, 「멕시코정복의역사」, 제3권.
17)히슬롭,「두개의바빌론」, p.232. 
18)「카톨릭백과사전」, 제7권, p.489. ‘성병’항목.
19)동일문서, p.492.
20)동일문서, p.491.



시모양의둥근빵조각을통해서는결코나타나지않는다. 

만일 이처럼 둥근 빵 조각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

면 이것 또한 이교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

가? 히슬롭은다음과같이말한다. “이둥근빵조각에서둥근형태

는 로마의 신비주의의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것은 바알 또는

태양을상징했다.”21)

우리는고대이집트의신비종교에서이러한둥근형태의납작한

빵이사용되었음을잘알고있다. “얇고둥근형태의빵이제단위

에드려졌다.”22)

미트라교라는 신비 종교에서도 고급 사

제들은 태양 원반을 상징하는 조그만 둥

근 빵이나 누룩 없는 빵 조각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 태양 원반을 상징하는 둥근 삭

발과비슷한동기에서나온것이다.23)

1854년이집트에서는제단위에조그마

한 둥근 빵 조각들을 보여 주는 조각품을

담고있는고대사원이발견되었다. 그제

단 위에는 커다란 태양의 형상이 있었

다.24) 이와 유사한 태양 상징물이 이집트

북부의 바바인이라는 도시 근처의 신전

제단위에도 사용되었는데거기에는태양

을상징하는것이있고두사제들이그앞에서경배하고있다.

이렇게제단위에태양의형상을사용한것은이집트에만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페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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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히슬롭의글에서, p.163.
22) 윌킨슨(Wilkinson), 「이집트 사람들」(Egyptians), 제5권, p.353(히슬롭, p.160으로부터 재인
용).
23)블라바츠키, 「이시스의정체」, p.351.
24)인맨, 「고대이교주의와현대기독교의상징주의」, p.34.

이집트의 태양 숭배



이와 동일한 신상이 알려졌고 숭배

의대상이되었다.25)

만일 성체 현시대가 있는 곳에서

태양의 형상 앞에 이교도들이 무릎

을꿇고절하고있는모습과성체를

태양처럼담아놓은성체현시대앞

에서 절하는 카톨릭 교인들을 비교

해 보면 누구라도 즉시 이 둘 사이

에큰유사성이있음을발견하게될

것이다.

심지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 숭배로 인해 타락했을

때태양의형상들을제단위에세우곤했다! 그러나요시야의통치

때에 이러한 형상들은 파괴되었으며 이에 대해 구약성경은 다음과

같이말한다. 

그들이 그의 눈앞에서 바알들의 제단
들을 헐었으며 또 그가 그 제단들 위
에 높이 달린 형상들(즉 태양 형상들)을
찍어서 떨어뜨리고 또 작은 숲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며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
어 그것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던 자들
의 무덤에 그것을 뿌리고 (대하 34:4)

옆에있는고대목판화는우상

을숭배하던유대인들이경배대

상으로삼은이상한형상들을보

여주는데여기에는기둥꼭대기의태양형상들도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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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도빈스, 「세계의예배이야기」, p.383.

페루의 태양숭배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



옆에 있는 사진

은 성 베드로 성

당의 제단과 네

개의기둥에위해

지탱되고 있는

30미터 높이의

천장을보여주는

데 이 기둥들은

빙빙 꼬여 있고

가지들로덮여있

다. 로마 카톨릭

주의에서가장중

요한물건인제단

은기둥들의꼭대

기에 있으며 거기에는 태양의 형상들이 장식되어 있다. 사진에서

볼수있듯이벽에는높은곳에거대하고정교한형상즉작열하는

태양의 형상이 있으며(그림 중앙 왼쪽) 이런 형상은 또한 제단 위에

도있다. 거대한태양형상은또한로마의게수교회의제단위에도

놓여 있고 그 밖의 다른 교회 제단 위에도 놓여 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것은바빌론에있는거대한신전역시금으로된태양형

상을가지고있었다는점이다.26)

둥그런태양형상은종종제단위에있는스테인드글라스에도있

으며또한일반적으로교회의입구위에도있다. 중앙에있는둥그

런 유리창들 가운데 몇몇은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으며 어떤

유리창들은태양광선으로둘러싸여있다. 바빌론에는떠오르는태

양을 마주보는 태양 형상을 갖춘 신전들이 있는데 이런 형상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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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히슬롭의글에서,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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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입구 위에 놓였다.27) 구데아 왕이

지은초기바빌론신전은입구위에태양

신의상징물을갖추고있었다.28)

이집트에서는건축가들이자기들의신

전위에태양원반—때로는날개나다른

상징들로둘러싸인—을두는것이일종

의 관습이었는데 이것은 태양신을 영화

롭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함이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사

용되는 둥근 형태들이 고대 이교도 신전에 갔던 사람들이 그런 것

들을 사용하면서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설계상의유사성은호기심을불러

일으킨다.

아주 공통적으로 교회 입구 위에 사용된 둥그런 창문은 종종‘바

퀴’창문이라 불렸다. 고대 사람들은 수레바퀴와 같은 바퀴 형태의

도안이태양을상징한다고믿었다. 그들은태양을커다란수레로생

각했으며 매일같이 낮에

는 태양신이 이것을 몰

고 다니며 하늘을 가로

질러 여행을 하고 밤에

는 지하세계를 통과한다

고 생각했다. 이스라엘

백성도자기들의예배에

바알 종교를 혼합했을

때‘태양수레’즉 태양

신에게 봉헌된 수레를

가지고있었다(왕하23:4-11). 수레바퀴형태의신상하나가성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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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론의 태양 수레바퀴

27)레타비(Lethaby), 「건축, 자연그리고마술」(Architecture, Nature and Magic), p.29.
28)동일문서.



로 성당에 있는 유명한

베드로의 동상 위에 놓

여있다. 현재영국박물

관에 있는 한 점토판은

바빌론 왕들 가운데 하

나가 벨 신전에서 태양

신의 상징을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상징은 여덟 개로 교차된 십자가 형태로서 마치 수레바퀴의 살

과 비슷하다. 왼쪽의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빌론의 태양 수레바퀴

는신비주의와점성술등과관계가있다. 이와유사한도안이성베

드로교회앞에있는둥그렇게포장된뜰에도표시되어있다.

마리아와 성인들을 그린 로마의 그림들은 그

들의머리둘레에둥근태양을상징물로가지고

있다. 로마식의 삭발도 역시 둥그렇다. 둥그런

형상들은 제단과 입구 위에도 있다. 로마 카톨

릭 교회의 미사에 쓰이는 둥그런 성병이 놓여

있는성체현시대역시햇살을가지고있다. 태

양을상징하는이러한모든것을사용하는것이

그리중요한것이아니라고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하나가 현대 바빌론 신비주의를 이해하는

데도움을주는단서가된다.

예수님께서 기념 만찬을 제정하셨을 때는 밤이었으며 아침 시간

도 아니고 저녁 시간도 아니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모

형들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밤에 주의 만찬을 행하였다. 그러나

후에주의만찬은아침의모임에서행해지게되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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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베드로 광장의 태양 햇살

29)니콜스(Nichols), 「기독교회의성장」(The Growth of the Christian Church), p.23.



이러한 변화가 미트라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는

말할수없다. 그렇지만우리는태양이떠오르는것과관련하여새

벽에 미트라 의식이 행해졌음을 알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지 지금

은 카톨릭 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대개 주의 만찬을 아침에

행하고있다.

카톨릭교회에서아침일찍미사를드릴것을제안한이유중하

나는신도가성찬을받기전에금식해야하기때문이다. 분명히이

른아침에는이러한요구를만족시키기가훨씬쉬웠음에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금식을 요구하는 것은 확실히 성경적인 것이 아

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념 만찬을 제정하시기 바로 전에 식

사를하셨기때문이다. 

한편 엘레우시스 신비주의30)에서는 입교하려는 사람들에게 첫

째로“당신은 금식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만일 이러한 질

문에대해부정적으로답하는경우그는입교할수없었다.31) 물론

금식 그 자체는 성경적이다. 그러나 참된 금식은 마음에서 우러나

와야하며사람이만든규칙때문에어쩔수없이하는금식은참된

금식이아니다.이에대해하나님께서는다음과같이말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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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고대그리스에서가장유명한비밀종교의식(elevsinian mysteries): <데메테르찬가〉에따르면
엘레우시스 신비의식은 데메테르의 생애에 관한 2가지 이야기(딸과 헤어진 뒤 다시 만난 이야기와
여왕의아들을불멸의존재로만드는데실패한이야기)에서비롯되었다. 엘레우시스가아테네시에
편입되자이의식을거행할책임이아테네시민들에게로돌아갔으나, 이의식은원래의지역적특징
을잃지않았다. 이의식은미스타이(‘입문자들’)가아테네에서엘레우시스까지엄숙한행렬을벌이
는것으로시작된다. 당시텔레스테리온, 즉‘입문의전당’(Hall of Initiation)에서거행되던이의
식은 당시나 지금이나 비밀의식이다. 이 비밀의식들을 이교의 혐오스러운 행위들로 보고 단죄하려
고한후대그리스도교저자들이몇가지정보를제시하긴했으나, 그정보들은왜곡된내용을담고
있다. 낭송과계시가있고의식이거행되었으나실제로어떻게진행되었는가에대해서는확실한자
료가없다. 그러나초신자들이무대에서서입문의식을했다는점과‘안테스테리온’달(2~3월)에아
테네 바깥을 흐르는 일리소스강 근처의 아그라이에서‘소(小)비밀의식’이라 불리는 정결의식을 거
행한뒤연례행렬을시작했다는점은분명하다. ‘대(大)비밀의식’은매년‘보이드로미온’달(9~10
월)에 엘레우시스에서 거행되었다. 이 의식에는 바다에서 거행하는 목욕의식, 3일 동안의 금식, 여
전히비밀로남아있는본(本) 의식이포함되어있었다. 이행위들로입문의식이끝났으며, 입문자들
은내세(來世)에받을몇가지복을약속받았다(브리태니커백과사전).
31)히슬롭의글에서, p.164.



고계신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
헌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시니라. (렘 14:12)

바리새인들은엄격하게특정한날에금식을했지만그보다더중

요한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마 6:16). 사도 바울은

“음식물을 폐하라.”는 어떤 명령들이 배교의 표시라고 경고하였다

(딤전4:3). 

미사와 미사의 복잡한 의식에 대해 비평을 하는「로마주의와 복

음」은다음과같이말한다.

그 의식은 눈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하다. 불빛, 색깔, 의복, 음악, 향, 그리고 묘
하게심리적인효과를불러일으키는것, 예배드리는사람들과는전혀상관없이
아주 잘 훈련받은 자들이 멋있게 의식을 수행하는 것 등은 장엄한 광경을 묘사
하기에 충분하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실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함
께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며 고대 신비 종교의 의식에 참석하던 구경꾼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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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존재들이다.32)

로마 카톨릭 주의에 대한 유명한 작품은 미사 때에 사제가 행하

는기계적인의식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그는 십자가 표시를 열여섯 번이나 하고 회중을 향해 여섯 번 돌아서고 하늘을
향해자기눈을열한번 들고제단에여덟번입을맞추고자기팔을네 번모으
고 자기 가슴을 열 번 치고 머리를 스물한 번 굽히고 무릎을 여덟 번 구부리고
어깨를일곱번숙이고십자가표시로제단을서른번축복하고제단에손을스
물한 번 놓고, 열한 번 은밀하게 기도하고. 큰소리로 열세 번 기도하고 빵과 포
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꾼 후 잔을 열 번 덮었다 열었다 하고 앞으로
뒤로스무번왔다갔다한다.33)

이러한복잡한의식외에도찬란한제복, 양초, 종, 향, 음악그리

고로마카톨릭주의가자랑하는각종겉치레가있다. 이모든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단순한 기념 만찬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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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스코트(Scott), 「로마주의와복음」(Romanism and the Gospel), p.93.
33)뵈트너, 「로마카톨릭사상평가」, p.170.



우리는 대개 예수님께서‘금요일’(Good Friday)에 죽으시고‘부

활절’주일 이른 아침에 죽음에서 일어나셨다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예수님께서친히‘셋째날’에살아나실것이라고말씀하셨다

는이유로어떤사람들은금요일의일부를첫째날로, 토요일전체

를 둘째 날로, 그리고 일요일의 일부를 셋째 날로 계수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의 일부를 하루 전체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

때로‘셋째날’과같은표현속에하루의일부분이들어갈수있다

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유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비록 장례식을

오후에치른다해도장례식치른그날을애통의 7일중첫째날로

센다고한다.1)

예수님께서“너희는가서저여우에게이르기를, 보라, 오늘과내

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눅 13:32-33)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경우 하루의 일부

분을계산에넣으면‘모레’가셋째날이될것이다. 많은사람들이

이 같은 계산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사이의기간을잘설명할수있다고느낀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 전혀 만족해하지 않는 크리스천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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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대백과사전」, 제4권, p.475, ‘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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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종종‘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 16:21; 막 10:34). 그러나 그분께서는 또한 이 기간을‘밤낮으로

사흘’—원래는세낮과세밤(three days and three nights) — 이

라고말씀하셨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
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으로 사흘 동안(three days and three nights)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마
12:39-40)

성경에서‘셋째날’이란표현이세밤과세낮을포함하고있음은

창세기1장4-13절에서찾아볼수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이구절은‘셋째날’이란단어가세밤과세낮을의미할수도있

음을보여주는실례중하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제시하려는 견해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부활할 때까지의 기간이 정확하게 세 밤과 세 낮이라는 견해를

수용하고 그것을 지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지적

하고자하는바는기독교인으로서우리가구원자로믿는예수그리

스도께서 살아 계시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그분의 무덤에서의매장과 관련된 시간적 요소와 관련하여 지금부

터우리가제시하려는그어떤설명보다더중요하다는점이다.

낮이열두시간그리고밤이열두시간이기때문에(요 11:9-10) 만

일우리가정확하게‘세낮과세밤’을계산한다면 72시간이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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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이 정확하게 72시

간이었단말인가? 예수님께서는‘세밤과세낮’동안무덤에계시

다가‘사흘 뒤에’살아나셨다(막 8:31). 우리는 이 기간이 정확하게

72시간보다더짧다고생각할다른이유를찾을수없다. 한편그분

께서‘사흘 만에(안에)’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 기간이 72

시간이상은아니었을것이다(요 2:19). 이런 다양한진술을조화시

키기 위해 그 기간이 정확히 72시간이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결코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시다. 그

분께서는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며 어떤 것도 그

분에게는우연히일어나지않는다.

충만한때가이르매—즉일년이라도빠르거나일년이라도늦

지않고정확하게—하나님께서는자신의아들을보내사여자에게

서나게하시고율법아래있게하셨다(갈 4:4). 그분께서기름부음

을받으신때는대언자다니엘에의해미리정해졌으며마찬가지로

그분께서백성의죄를위해‘끊어질때’또한그러하였다(단 9:24-

26).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
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니리 …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
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단 9:24-26)

그래서 이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그분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다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그분의 때가 완전히 이르지 않았기 때문

이다(요 7:8). 그분의 죽을 해와 때뿐만 아니라 시각까지도 하나님

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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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그분께서 태어나셔야 할 정확한 때, 기름부음 받아야 할 정확한

때, 사역을 시작하셔야 할 정확한 때, 죽어야 할 정확한 때가 있었

기때문에우리는또한그분의장사와부활사이에정확한기간—

아주 정확하게 72시간 — 이 있었음을 믿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이 옳다면 그분의 부활은 그분께서 장사된 날의 같은 시각 —

단지사흘후에—에일어났다. 그렇다면이일이그날몇시에일

어났을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아홉시 즉 지금 시간으로 오

후세시가지나서곧죽으셨다(마27:46-50).

그런즉 그 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
겨 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 달라고 간청하
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요 19:31-33)

이때는‘저녁때’(막 15:42)요늦은오후였다. 모세의율법은다음

과같이말한다.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 날에 그를 묻어
서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신 21:22-23)

큰 안식일 전날 해가 저물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허락을

얻어 그분의 몸을 가져갔다. 그와 니고데모는 그분을 장사지내기

위해향품과함께그몸을아마포로싸서가까운무덤안에두었다

(요 19:38-42). 이모든일은해질무렵에완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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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장사된 후 사흘이 지나서 장사되던 때와

똑같은시간에일어났다면이는곧부활이해질무렵에일어났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해뜰 무렵이 아니다. 만일 그분께서 해 뜰 무렵

에부활하셨다면하룻밤이더필요하며이경우에는세밤과세낮

이아니고네밤과세낮이된다. 물론이것은성경과위배된다. 해

돋을 때에 무덤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착한 바로 그때에 그분

께서부활하신것을목격한것이아니었다. 그들은사실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을 뿐이다(막 16:2). 요한복음의 기자는 막달라 마리

아가그날아침아직어두울때에그무덤에왔으며예수님이거기

에없었음을우리에게알려주고있다(요20:1-2).

복음서기자들은한주가시작되는첫날즉일요일아침에제자

들이그무덤에들린사실을기록하고있다. 그들은한결같이비어

있는 무덤을 발견하였다. 천사는 여자들에게“그분은 친히 말씀하

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

우셨던 곳을 보라.”(마 28:6)고 전해 주었다. 제자들이 그분께서 살

아나셨음을발견했던때는한주의첫째날이었다(눅 24:1-2 등). 그

러나성경은어느곳에서도바로이때에그분께서부활했다고기록

하지않는다. 

그분께서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9절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週)의

첫날에일찍일어나신뒤에전에친히몸속에서일곱마귀를내쫓아

주신 마리아 막달라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막 16:9).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그때에 부활하시던 중’이었다거나 혹은 그

분께서 그때에‘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이미 부활해 있었다’— 영어로는

“Now  when Jesus was risen early the first day of the week”

—고말한다. 즉‘was risen’이라는과거완료시제가사용되었다.

우리의신약성경의모체가된그리스어사본들에는쉼표가없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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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주의첫날에일찍’이란구절은좀더정확히말하자면—어

떤사람들은이것이더정확하다고생각한다—예수님께서마리아

에게 나타나신 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일어나셨다’라는 단어

뒤에쉼표를찍게되면이절은다음과같이된다. “이제 예수님께

서일어나신뒤에주(週)의첫날에일찍막달라사람마리아에게처

음으로 나타나시니라.”나는 이것이 바로 마가가 의도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마가는 언제 그분

께서부활하셨는지에대해설명하지않고여러번자신을드러내서

나타나신것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아침에 이미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그전날해질무렵에있었다. 이때로부터사흘뒤로돌아가

면 수요일에 이르게 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밤낮으로 사흘

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 밤

을 합치면 밤이 세 번이며 또한 목요일 낮, 금요일 낮 그리고 토요

일낮을합치면낮이세번이다. 이렇게되면정확하게그합이‘밤

낮으로사흘’이며이는곧 72시간이다. 수요일이지난후목요일이

첫째날이되며토요일은셋째날이될것이다.

그러면엠마오도상의두제자들은왜다음과같이말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눅 24:21)

이 상황은 안식일 후 첫 날에 일어났고(13절) 그 날이‘이런 일들

이이루어진지사흘째되는날’이므로이구절은예수님께서금요

일에 죽으셨음을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하루의 일부분을 전

체하루로계산한다면그러할수있다.

한편다른방식으로계산해보면다른결론이날수도있다. 만일

이런일들이금요일에발생했다면금요일‘이후’이틀째되는날은

일요일이며 금요일‘이후’사흘째 되는 날은 월요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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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런계산법은틀릴수있으며또한이계산방식에따르면그

분께서금요일에십자가에달린것이아니라는결론이날가능성도

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려고 찾던 중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은‘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

여 이야기하였다(14절). 만일‘이런 일들’에 그분의 체포와 십자가

의 죽음과 장사와 무덤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배치한 일이 다 포함

된다면 이 모든 일은 목요일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

는 예수님께서‘예비일’(수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이제 그 이튿날(목요일)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
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말
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
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 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
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빌
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
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 27:62-66)

이런이유때문에무덤은봉인되고파수꾼들이그것을지키게되

었다. 이처럼 무덤이 봉인되고 파수꾼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써‘이

런일들’은완전히완결되었다. 다시말해이런일들이다‘끝났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일은 그 주의 목요일 즉 그 큰 날에

일어났다. 그러므로일요일은그분께서십자가에달려죽으신지사

흘째되는날이아니라‘이런일들이있은지사흘째되는날’이었

을것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보통 토요일) 전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

문에사람들이그분께서금요일에죽으신것으로믿는데우리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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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분께서 죽으신 다음 날의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안식일즉토요일의안식일이아니었다. 그 날은매년한

번 있는 안식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

다.

그런즉 그 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
겨 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 달라고 간청하
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요 19:31)

이러한큰안식일은한주의어떤요일이될수있으며그해에는

분명히목요일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예비일(수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었으며그다음날은큰안식일(목요일)이었고그다음날은금요일

그리고 곧바로 매주 지키는 안식일(토요일)이 뒤따라왔다. 그 주에

두번의안식일이있었다는것을이해하게되면그리스도께서안식

일전날십자가에서처형을당하시고안식일다음날이미무덤에서

일어나셨음에도불구하고밤낮으로사흘동안무덤속에있을것이

라는표적을성취할수있었는지알게될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누가복음 23장 56절을 주의 깊게 비교해

보면그주에두번의안식일이있었다는확실한증거를찾아볼수

있으며이두안식일사이에평상시와다름없이일할수있는날이

있었다는 사실도 찾아볼 수 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은 다음과 같

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
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 두었더라.

이구절은여자들이향품을사둔때가바로안식일이지난후라

고말한다. 그러나누가복음 23장 56절은그들이향품을준비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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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향품을준비한후에안식일에쉬었다고말한다.

(그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하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
라.

한절은여자들이향품을사둔때가안식일이지난후라고말하

는 반면에 다른 절은 그들이 안식일 전에 향품을 준비했다고 말한

다. 그들이먼저향품을산후에야그것을준비했다고말할수있으

므로그주에서로다른두개의안식일이있었다는것은거의확실

하다고할수있다.

「영원」이란잡지의편집장인반하우스는다음과같이말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마지막 주에 두 번의 안식일이 있었
다고 주장해 왔다. 바로 이 두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과 유월절 안식일이며
후자는 목요일이었다. 그들은 수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몸을
급히 끌어내렸으며 그분께서는 밤낮으로 사흘(적어도 72시간) 동안 무덤 안에
계셨다.

그는또한최후의만찬이화요일에있었다고주장하는사해사본

두루마리로부터의증거를 제시하며 불어로 출판된 로마 카톨릭 저

널에서“에피파니우스와 페타우의 빅토리누스(304년에 사망) 뿐만

아니라「사도들의교훈」(Didascalia Apostolorum)이 증거하는고대

기독교전통은화요일밤이최후만찬의날이라고규정하며그리스

도께서체포된것을기념하기위해수요일에금식할것을규정하고

있다.”2)는것을인용하고있다.

비록예수님께서금요일에십자가에못박혀죽으셨다는것을믿

는사람들이많지만「카톨릭백과사전」은모든학자들이이렇게믿

은것은아니라고말한다. 에피파니우스, 락탄티우스, 웨스코트, 카

제18장 성금요일 205

2)「영원」(Eternity), 1958년 6월호.



시오도루스 그리고 툴루즈의 그레고리는 그분께서 금요일에 십자

가에서죽으셨음을반대하는사람들로언급되고있다.3)

페팅길은그의저서「성경난제해설」에서이렇게질문과대답을

제시하고있다. “그주의어떤요일에우리주님께서십자가에달려

죽으셨는가? 그분께서수요일에죽으셨음은우리에게너무도명확

하다.”4)

「데이크주석성경」은마태복음 12장 40절의주석에서다음과같

이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정확히세낮과세밤동안죽어무덤에계셨다. 그분께서는수
요일 해가 지기 바로 전에 무덤에 안치되셨으며 토요일 해질 무렵에 부활하셨
다 … 그분께서 금요일 해질 무렵에 장사되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도 없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께서는 한 낮과 한 밤 동안 무덤에 있은
것이며이는그분자신의말씀이거짓이었음을입증한다.5)

여기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역자들의 인용문들은 상당히 중요한

데그이유는이런믿음이그들이소속된다양한교회조직들이일

반적으로 수용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단순히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말한다. 복음

주의자이며성경연구소소장으로알려져있는토레이의경우도그

러하다. 1907년에 그는 우리가 여기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입장을

다음과같이잘요약해서발표한바있다.

교회가일반적으로수용한전통에따르면예수님은금요일에십자가에못박혀
죽으셨고 일요일 이른 아침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한다. 성경 독자들 가운
데 많은 이들은 금요일 늦은 오후와 일요일 이른 아침 사이의 간격이 밤낮으로
사흘이 될 수 없음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그 기간은 두 밤과 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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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카톨릭백과사전」, 제8권, p.378, ‘예수그리스도’항목.
4)페팅길(Pettingill), 「성경난제해설」(Bible Questions Answered), p.182.
5)「데이크주석성경」(Dake’s Annotated Reference Bible), p.13.



그리고또다른날의낮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 

많은주석가들은이같은혼란을해결하기위해‘한낮과한밤’이‘하루’를나
타내는표현의하나이며고대유대인들이하루의일부분을하루전체로간주했
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같은 해결책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
이있다. 그래서필자는이런제안이필자를전혀만족시키지못했다고부담없
이고백할수있다. 내가볼때그것은미봉책처럼보인다.

성경은어느곳에서도예수님께서금요일에십자가에못박혀죽으셨다고말하
거나 암시하지 않는다. 단지 예수님께서‘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
다고말할뿐이다…한편성경은이경우그안식일이어떤안식일인지추측하
지 않고도 알 수 있게 해 준다 … 그 날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전 날(즉 금요
일)이 아니라 유월절 안식일 전날이었다. 그 해에는 이 안식일이 목요일이었으
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수요일이었다. 요한은 이를
대낮처럼분명하게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수요일해질무렵에장사되었고그로부터 72시간후에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여자들은 일요일 아침 해뜨기 바로 전에 그 무덤을 방문했고 이미
비어있는무덤을발견했을뿐이다.

그분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지

지해주는증거는전혀없다. 오히려성경의모든것이그분께서수

요일에죽으셨다는사실과완벽하게조화를이룬다. 예수님께서금

요일이아니라수요일에죽으셨다는것을이해하게될때구약성경

의 예언적인 구절들과 기타 대표적인 다른 많은 구절들이 문자 그

대로성취된것과복음서의이야기들사이에일치하지않는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문제없이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되며 이는 참으로 놀

랄만한일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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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레이(Torrey), 「성경에 나타난 난제들과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 실수와 모순들」(Difficulties
and Alleged Errors and Contradictions in the Bible), p.104-109.



전장에서우리는예수그리스도께서금요일에십자가에서못박

히셨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성경을 통해 살

펴보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카톨릭교인들은금요일에고기

먹는것을삼가고있으며대신물고기를먹는다. 아마도이것은예

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미국의카톨릭교인들은사순절기간을제외하고는

금요일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이전과 같이 교회로부터 강요를

받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카톨릭 교인들이

금요일에고기를먹지않는관습을따르고있다. 

분명히성경은금요일과물고기가어떤관련이있다고말하지않

는다. 한편‘금요일’(Friday)이란 단어는‘프레야’(Freya)라는 여신

의이름으로부터나왔는데그녀는평화와기쁨그리고다산의여신

이었으며특히물고기는그녀의다산을나타내는상징물이었다. 그

래서중국과아시아, 페니키아, 바빌론그리고그밖의다른지역에

서는초기부터물고기가다산의신으로여겨졌다.1)

‘물고기’(Fish)란 단어는‘증가’또는‘다산’을 의미하는‘다그’

(Dag)에서유래되었는데여기에는상당한근거가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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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커롯(Cirlot), 「상징사전」(A Dictionary of Symbols), p.29.
2)「파우셋의성경백과사전」, p.232.



왜냐하면 대구 한 마리가 매년 9,000,000마리 이상, 광어는

1,000,000마리 이상, 철갑상어는 700,000마리 이상, 농어류는

400,000마리 이상, 고등어는 500,000마리 이상, 청어는 10,000

마리이상의알을낳기때문이다.

로마 사람들은‘비너스’(Venus)를 성적 다산의

여신으로생각했는데그녀의이름으로부터‘성교

(性交)’또는‘성병(性病)’을나타내는‘Venereal’

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성병’은‘Venereal

disease’라고한다). 또그들은금성(Venus)이금요

일의 첫 시간을 다스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금요

일을 비너스 여신의 거룩한 날로 여겼으며 그래

서‘비너스의날’(dies Veneris)이라불렀다.3)

이런의미에서물고기는그녀에게신성한것으

로 여겨졌다.4) 옆의 그림은 자기의 상징물인 물

고기를 가지고 있는 비너스 여신을 보여 준다.5) 또한 물고기는 이

스라엘 백성이 숭배했던 이교 여신 아스다롯에게도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다.6)

고대 이집트에서 이시스는 머리에 물고기를 한 모습으로 나타나

는데다음그림은이를보여주고있다. 금요일이성적다산의여신

즉‘프레야’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금요일

이그여신의거룩한날인것과물고기가그여신의상징물인것을

고려해 볼 때 카톨릭 교인들이 금요일 고기를 삼가고 물고기를 먹

어야한다고교육받아온것은우연의일치이상으로보인다!

전 장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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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교백과사전」, 제2권, p.120, ‘금요일’항목.
4)동일문서, 제2권, p.105, ‘물고기’항목.
5) 인맨(Inman), 「고대 이교인과 현대 기독교인의 상징주의」(Ancient Pagan and Modern
Christian Symbolism), p.55.

6)「종교백과사전」, 제2권,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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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에 못 박히시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

신것을거부한이유에대해살펴보았다. 그

렇다면 과연 부활절 준수는 어디에서 유래

된것인가? 과연 초대그리스도인들이부활

절달걀에색칠을하였을까? 베드로나바울

이부활절이른아침예배를드린기록이있

는가? 물론답은분명하다.

‘부활절’(Easter)이란 단어는 킹제임스 흠

정역성경에단한번나타나고있다.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넷씩
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
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ㅔ게로 끌어내려 함이더
라. (행 12:4)

여기에서‘이스터’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모든 학자들이 알고 있

듯이‘파스카’(Pasca)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유월절(Passover) 혹

은 이교도들의 부활절을 가리킨다. 부활절 즉 이스터란 단어가 원

래의의미로볼때기독교용어가아니라는것은이미잘알려진사

실이다. 이 단어는 이교 여신 즉 낮과 봄의 떠오르는 빛의 여신의

이름에서 나왔다. ‘부활절’즉‘이스터’란 에오스트레(Eostre), 오

스테라(Ostera), 아스타르테(Astarte) 또는 이슈타르(Ishtar)의 현대

적표현으로히슬롭은특히후자즉이슈타르가오늘날우리가‘이

스터’라고발음하는것과같이발음되었다고한다.7)

많은 부활절 관습들이 비기독교 종교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고대 이교도들은 부활절 달걀을 색칠하고 숨겨 두고 찾

아서 먹었다. 이러한 관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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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히슬롭, 「두개의바빌론」, p.103.

이시스와 호루스



특히어린아이들의놀이와

장난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이교

도들의산물이며성경과는

거리가먼것이다.

달걀은 바빌론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룩한 상징

물로 여겨졌는데 그들은

하늘로부터 유프라테스강으로 떨어진 거대한 크기의 달걀 이야기

를 믿었다. 고대 신화에 의하면 이 거대한 달걀로부터 아스타르테

— 이스터(Easter)와 동일함 — 여신이 부화되었고 따라서 달걀은

그녀를상징하는물건이되었다.8)

고대드루이드교도들역시달걀을자기들종교의거룩한상징물

로 지니고 다녔다.9) 로마에서 케레스 여신의 행렬이 있을 때에는

달걀이 앞서 나아갔으며10) 바커스의 신비 종교에서는 달걀이 거룩

하게구별되었다. 중국에서는염색하거나색칠한달걀을성스런축

제 때에 사용하였으며 고대 일본에서도 달걀에 놋 색깔을 칠해 거

룩하게 하던 관습이 있었다. 또한 북유럽 사람들도 이교도들의 시

대에는 달걀에 색을 칠해 봄의 여신의 상징물로 사용하였다. 다음

의 그림은 이교도들이 자

기들의 거룩한 달걀을 표

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 준다. 왼쪽 그림은

헬리오폴리스의 달걀이

고 오른쪽 그림은 타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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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론의 달걀

8)동일문서, p.109.
9)동일문서, p.108.
10)「종교백과사전」, 제2권, p.13.



의달걀이다. 이집트사람들은달걀이태양즉황금달걀과관련이

있다고 믿었으며11) 물들인 달걀을 부활절에 거룩한 제물로 사용하

였다.12)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은다음과같이말한다. 

달걀이 다산과 다시 새로워진 삶을 상징하게 된 것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페
르시아 사람들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은 봄 축제 동안 달걀을 색
칠하고먹는관습을가지고있었다.13) 

그렇다면어떻게이런이교의관습이기독교와관련을갖게되었

을까? 분명히 어떤 이들이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

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나오셨음을 제시하면서 달걀을 기독교화

시켰다. 교황 바오로 5세(주후 1605-162l)는 이와 관련해서 기도문

까지지정하였다. 

오 주여, 간청하오니 당신의 창조물인 이 달걀들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달걀을 먹을 때 이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되게하소서.14) 

「카톨릭백과사전」의다음인용문은상당히중요하다.

사순절 동안에 달걀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절 날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붉은 색을 칠한 달걀을 테이블에 가져왔다 … 아
마도이관습의기원은이교주의에서찾아볼수있을것이다. 왜냐하면봄이다
시 돌아오는 것을 경축하는 이교도들의 많은 관습들이 부활절에 그 유래를 두
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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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동일문서, p.12.
12)본윅(Bonwick), 「이집트사람들의신앙」(Egyptians Belief), p.24.
13)「브리태니커백과사전」, ‘부활절’항목.
14)히슬롭의글에서, p.110.



특히유럽에서널리유행하던관습이이런경우에해당한다.

부활절불(Easter fire)은 마찰에의해나무로부터발생시킨새로운불을가지고
산에서 점화되었다. 이 관습은 이교주의에서 나온 관습으로 유럽 전역에서 유
행하였는데 이 불은 봄이 마침내 겨울을 이기고 승리함을 의미했다. 주교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부활절 불 사용에 대해 엄격한 칙령들을 내렸으나 모든 곳에
서유행하던관습들을폐하지못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 다음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

보도록하라. 

교회는 부활절 불이 구약 시대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부
활과관련이있다고하면서부활절행사때에이것을준수할것을채택했다.15)

이교도들의 관습들이 로마 교회에서 수용되어 기독교의 모습을

띠고나타났는가? 그렇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부활절 토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

한다. 

토끼는이교주의의상징으로항상다산의상징물이되어왔다.16)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은다음과같이말한다.

부활절 달걀처럼 부활절 토끼도 고대에 기독교화 되었다. 토끼는 고대 이집트
나 그 밖의 다른 지역의 전설에서 달과 관련을 갖고 있다 … 토끼를 뜻하는 이
집트어‘움’(um)이‘열린’(open)이란 의미와‘기간’(period)이란 의미를 포함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토끼는 달과 사람의 주기와 관련된 상징물로 여겨졌
다. 또한젊은남녀가새로운삶을시작하는것을의미했으므로이것은결국새
로운삶과다산의상징이되었다. 이런이유로토끼는부활절달걀과연관을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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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카톨릭백과사전」, 제5권, p.227, ‘부활절’항목.
16) 동일문서.



게되었다.17)

이렇게해서부활절토끼와부활절달걀은성적중요성의상징과

다산의상징이되었다. 

부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일찍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절의 일요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때에 죽은 자들로부터부활하셨기에 이런 예배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태양이 떠오를 때에 일어나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

을때는여전히어두웠으며무덤은이미비어있었다! 한편이와는

대조적으로이런새벽예배는고대태양숭배의한부분이었다. 물

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태양을숭배한다고말하는것은결코아니다. 또 둥그런태

양모양의성병이있는성체현시대앞에서절하는카톨릭교도들이

태양을숭배한다고말하는것도아니다. 다만우리는이러한행습이

성경에없으며이교주의와의혼합물임을보여주려할뿐이다.

구약의에스겔대언자시대에참되신하나님을아는자들도태양

숭배에빠졌고그것을자기들종교의한부분으로삼았다.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의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
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스물다섯 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
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
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겔 8:16)

해가떠오를때당연히그것은동쪽에있다. 엘리야시대에바알

의 대언자들도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알은 태양신도 되고 불의 신

도 된다. 엘리야가“불로 응답하시는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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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브리태니커백과사전」에서.



하며바알의대언자들에게도전했을때사실그는바알의진영에서

바알 숭배와 정면으로 맞섰다. 바알의 대언자들이 언제 바알을 불

렀는가? 바알이 즉 태양이 동쪽 수평선 위로 첫 모습을 나타냈을

때그들은바알을불렀다. 다시말해그때는‘아침’이요해가뜨는

때였다(왕상 18:26).18)

해가 떠오르는 것과 관련한 의식들은 여러 형태로 많은 고대 국

가들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동쪽을 보도록

위치를 잡고 있다. 일본의 후지 산에서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

에게기도를드렸다.

순례자들은 산비탈을 오르면서 떠오르는 태양에게 기도를 한다 … 종종 흰 제
복을 입은 수백 명의 신토 순례자들이 자기들의 거처에서 나와 떠오르는 태양
에게노래를바치는것을볼수있다.19)

로마의 이교주의자들인 미트라 교도들도 태양신에게 경배하기

위해동틀때에함께만났다.

‘이스터’(Easter)란이름의출처인봄의여신즉이슈타르는동쪽

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관련을 갖고 있다. 심지어‘동쪽’(East)이란

단어도봄의여신과관계가있다. 이와같이동쪽에서해가솟아오

르는 것과 이스터(부활절)란 이름 그리고 봄철은 모두 연결되어 있

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담무스는 살해당한 후에 지하세계로 내려갔

으나그의어머니‘이슈타르’(Ishtar, Easter)의통곡으로인해신비

하게 봄에 살아났다고 한다. “이슈타르의 고통으로 인한 담무스의

부활은 매년마다 극적으로 재현되는데 이것은 농작물의 다산과 사

람들의 다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남자와 여자들은 이슈

제19장 봄축제 : 부활절 215

18)「스트롱의성경용어색인」, No.1242.
19)도빈스, 「세계의예배이야기」, p.330.



타르와함께담무스의죽음을애통해하며신의귀환을축하하는데

이것은그여신으로부터새로이호의와은덕을얻기위함이다!”20)

새로운식물이싹을내며나올때고대사람들은자기들의‘구원

자’가지하세계로부터나와서겨울을끝내고봄을새롭게시작하는

것으로 믿었다.21) 에스겔 대언자가“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

스를위하여슬피울고있더라.”(겔 8:14)고 말하는것을볼때심지

어 이스라엘 백성도 매년 거행되는 이교도들의 봄 축제 의식과 교

리들을받아들였음을알수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은 자들

로부터부활하셨음을믿는다. 이것은단순히자연계의부활이나또

는봄에새로이식물이부활하는것과같은종류의부활이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이 한 해의 봄에 있었기 때문에 주후 4세기의

교회가 — 이때는 세속적인 교회가 이미 여러 면에서 원래의 기독

교 믿음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 이교도들의 봄 축제를 기독교 안

으로 흡수해서 통합시킨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흡수통합에관해「브리태니커백과사전」은다음과같이말한다. 

기독교는기독교의큰축제일을기념하면서이교도들의많은의식들과봄축제
관습들을통합시켰다.22)

전설에따르면담무스는40세가되었을때에멧돼지에의해죽었

다고한다. 히슬롭은이40일에대해언급하면서—여기서40일은

담무스가땅에서살았던40년을나타냄—이기간이‘담무스를위

해 우는 날’로 정해졌다고 지적한다. 고대 사람들은 이 40일을 울

고금식하며자신을응징하는날로여겼는데이것은담무스의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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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스미스, 「인간과그의신들」, p.86.
21)울린, 「축제, 거룩한날들그리고성인의날들」, p.89.
22)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의글에서.



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지하세계로부터 나와 봄이

다시 시작되게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이러한 관습은 바빌론 사람

들뿐만아니라페니키아사람들, 이집트사람들, 멕시코사람들, 그

리고 한동안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다. 히

슬롭은다음과같이말한다. “이교도들은이사순절을담무스의죽

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연중 대축제에 없어서는 안 될 예비 기간으

로생각한것같다.”23)

로마 카톨릭교회가봄축제에대한여러가지믿음을교회안으

로받아들였으므로그축제에앞서옛날의‘금식’을받아들인것은

그러한풍습발전의또다른단계에지나지않았다. 「카톨릭백과사

전」은이에대해매우정직하게다음과같이말한다.

4세기의 저술가들은 많은 행습들 — 예를 들어 사순절의 40일 금식 — 을 사도
들이정한규정으로묘사하려했지만그렇게주장할근거는하나도없다.24) 

교황은사순절즉‘거룩한금식’기간에사람들에게고기나그밖

의다른몇가지음식을삼가라고말했는데이같은명령을공식적

으로선언한것은주후6세기경이었다.

카톨릭학자들역시자기들의교회안에이교주의로부터차용한

관습들이 남아 있음을 알며 이를 시인한다.25) 그러나 그들은 비록

그런것들이이교주의에서나왔다하더라도여전히그것들을기독

교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어떤 이교도 부족이 자기들이

섬기는이교신을영화롭게하기위해 40일동안금식하는관습을

준수했을진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와 같은

일을하는것이무슨잘못이란말인가? 비록이교도들이동쪽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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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히슬롭의글에서, p.104, 105.
24)「카톨릭백과사전」, 제3권, p.484, ‘독신’항목.
25)동일문서, 제11권, p.390, ‘이교주의’항목.



해 태양을숭배했다하더라도우리가그리스도의부활을기념하기

위해 새벽 일찍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비록

그분께서새벽에부활하지않았다고해도그런예배가무슨잘못이

란 말인가? 비록 이교도들이 달걀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것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던 큰 바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사용하는 일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한마디로 이교도

들은 이교 신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여러 풍습을 사용했지만 우

리가그리스도를영화롭게하기위해그런것들을사용하고수용하

는것이무슨잘못이란말인가?

이 모든 진술이 논리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안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네가 가서 소유할 민족들을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끊어 버리시므로
네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땅에 거할 때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
이 네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려들지 말고 또 그
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
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
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
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
에서 빼지 말지니라. (신 1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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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크리스마스는그리스도께서탄생한날로달력에지정

된 날이다. 그러나 이 날이 정말 그분께서 탄생한 날인가? 이때에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관습들은 기독교의 기원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기독교와이교주의의또다른혼합물인가?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단어를주의깊게살펴보면그것이

혼합물임을알수있다. 이 단어에‘그리스도’(Christ)의 이름이포

함되어있지만동시에‘미사’(Mass)라는단어도포함되어있다. 우

리가로마카톨릭교회의미사속에포함된모든정교한의식들, 죽

은 자를 위한 기도, 화체설 의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것과 복음서

의역사적예수그리스도를연관시켜생각해볼수있겠는가? 그분

의생애와사역은이와같은의식들처럼복잡하지않았다. 사도바

울과같이우리도어떤사람들이‘그리스도안에있는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후 11:3). 왜냐하면 이교주의가

미사와 같은 여러 의식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볼때‘크리스마스’(Christ-Mass)란 단어는스스로모순이된

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는 의

구심이 많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대해 이렇게 말한

다. “바로그지역에서목자들이들에거하며밤에자기양떼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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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더라”(눅 2:8).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한겨울에 들에서 지내지

않았다! 클락(Adam Clarke)은이에대해다음과같이쓰고있다.

이 목자들이 아직 자기 양떼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10월이 도
래하지 않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양떼도 들에 있지 않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성이 높은 주장이다 …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12월에예수님께서태어나셨다는주장은버려야한다.1)

성경은우리에게예수님의탄생날짜를명확하게말해주지않지

만 아마도 그분께서 가을에 태어났음을 시사하는 구절들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봄에,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

가셨음을안다(요 18:39). 그분의공생애사역기간이3년반임을고

려하면그분께서가을에자신의사역을시작했음을알수있다. 그

당시그분의나이는약 30세였는데(눅 3:23) 이나이는구약시대에

남자가공적인사역자가되는나이였다(민 4:3 참조). 만일그분께서

그가을에 30세가되었다면 30년전에그분께서태어나신때도가

을이어야한다.

예수님께서탄생하실때요셉과마리아는조세등록을하러베들

레헴으로 갔다(눅 2:1-5). 한겨울에 조세 등록을 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은하나도없다. 한해중조세등록하기에보다논리적인계절

은 수확이 끝난 가을이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는예루살렘에서장막절을지키던때였을것이며이것은또한마리

아가요셉과함께간이유도설명해준다(눅 2:41 참조). 이것은또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즉 베들레헴의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사실

도설명해준다. 역사가요세푸스에따르면예루살렘에는평상시에

120,000명의거주민이있었지만명절기간에는2백만명의유대인

들이종종모여들었다고한다. 이러한거대한무리는예루살렘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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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클락, 「클락의주석」, 제5권, p.370.



아니라 베들레헴을 포함한 그 주변 도시들을 채우고도 남았다. 만

일 마리아와 요셉의 여행이 명절에 참석하고 또 조세 등록하기 위

해서였다면예수님의탄생이그해가을에있었다고말할수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분께서 언제 태

어나셨는지정확한날짜를아는것은그리중요한일이아니다. 주

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

념하였다(고전 11:26). 사실예수님의탄생을기념하기위해어떤날

을준수했다는내용을담은기록은찾아볼수없다. 「카톨릭백과사

전」은다음과같이말한다. 

크리스마스는교회의초기축제일가운데들지않았다. 이레니우스와터툴리안
은축제일의목록에크리스마스를넣지않았다.2)

후에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시작

했을 때 그리스도가 탄생한 정확한 날짜에 대해 이견들이 많이 있

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

기시작한것은4세기후반이었다.3) 그렇지만「카톨릭백과사전」은

5세기에 이르러서야 카톨릭 교회가 12월 25일을 — 비록 이 날이

태양신의 이름 중 하나인 솔(Sol)의 탄생을 기념한 고대 로마의 축

제일이었음에도불구하고 —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원히 지킬 것

을명령했다고말한다.4)

한편프레이저는다음과같이말한다.

로마와 그리스 세계에서 12월 25일을 휴일로 기념하게 만든 가장 큰 이교도들
의 종파는 이교주의의 태양신 숭배 즉 미트라교였다 … 그들은 이 겨울 축제를
‘태양의탄생’이라고불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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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카톨릭백과사전」, 제3권, p.724, ‘크리스마스’항목.
3)동일문서, p.725.
4)「아메리카백과사전」(The Encyclopedia Americana), 제6권, p.623.
5)프레이저, 「황금가지」, p.471.



로마카톨릭교회가그리스도의탄생일을 12월 25일로정하는일

에 이 이교도들의 축제가 관련이 있을까? 「카톨릭 백과사전」은 다

음과 같이 답한다. “유명한‘나탈리스 인빅티’즉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탄생을 축하하는 태양 축제가 12월 25일에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잡은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6)

이교도들의태양숭배관습들이기독교화되었을때에혼돈이발

생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

양신인 솔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솔이 그리스도인

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와 솔로

동일시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발표했다. 교황 레오1세는 사도들의

대성당현관에서솟아오르는태양을향해숭배를드리던태양신숭

배자들—그때까지남아있던자들—을매우엄하게책망했다.7)

겨울 축제는 고대에 매우 유행했던 관습이다. “이교도들의 로마

와그리스에서, 야만족인튜튼족의시대에, 고대이집트문명시대

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던 초기 시대에 동지는 기쁨과

축제의기간이었다.”8) 이계절이크게유행하였으므로로마카톨릭

교회는12월 25일을그리스도의탄생일로수용하였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관습들 가운데 몇몇은 로마의 농신제(12월 17

일경에 행함)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어느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관련된 많은 것들 — 휴일, 선물을 주고

받음, 그리고일반적으로관대함을보이는것등—은이교주의의

잔존물인로마의겨울축제즉농신제의유물이다.”9)

터툴리안도 선물을 교환하는 행위가 농신제의 한 부분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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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카톨릭백과사전」의글에서.
7)동일문서.
8)왈쉬(Walsh), 「인기있는관습들의진귀함」(Curiosities of Popular Customs), p.242.
9)베일리, 「로마의유산」.



언급하였다. 물론 우리는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축하할 때에 서로에게 선물

을주었으며심지어는단순한관습때문에준수하게된기념일에도

그렇게 하였다(에 9:22). 그러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동방의 지혜자

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과 연결시키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동방

박사들이도착했을때에예수님은목자들이찾아왔을때처럼더이

상“구유에 누워 계시지 않았으며”집에 계셨다(마 2:9-11). 이들의

방문은그분의탄생이후오래시간이지난후에이루어졌다. 물론

그들은예수님께예물을드렸지자기들끼리서로주고받은것이아

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크리스마스트리는 비록 거룩한 나무들에

대한사상이매우오래되긴했지만단지몇세기전에시작된것이

다. 고대 바빌론 우화는 죽어 버린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상록수가

솟아났다고말한다. 여기서그루터기는죽은니므롯을상징하고상

록수는 니므롯이 담무

스 안에서 새로 태어

난 것을 상징한다! 드

루이드 교도들은 상수

리나무를 거룩히 여겼

으며, 이집트 사람들

은 종려나무를, 로마

사람들은 농신제 동안

붉은 열매들로 장식한

전나무를 거룩하게 생

각하였다!10)

사람들은 스칸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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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의신인오딘이크리스마스날(yuletide) 자기의거룩한전나무

에게접근하는자들에게특별한선물을준다고믿어왔다.11) 성경에

서도최소한 10번정도푸른나무가우상숭배와관련되어나타나고

있다(왕상 14:23 등). 모든나무가일년중어느시기에는푸르기때

문에성경이‘푸른나무’라고특별히언급하는이유는아마도이것

이항상푸른나무즉상록수이기때문일지도모른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

무를장식하는관습과예레미야대언자의진술을비교하는것은흥

미있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 내고 장인의 두 손
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금과 은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
으되 말도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
은 화를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렘 10:3-5)

위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나

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장인’이란 단순히 나무를 베는 사

람이아니라우상을제조하는사람을말한다(사 40:19-20; 호 8:4-6

참조). 도끼역시여기에서는특별히새기는도구를말한다. 예레미

야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결코 교회나 가정에 크리스마스트

리를두는사람들이이것들을우상으로숭배하고있다고말하려하

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들은 분명히 어떻게 혼합물이 생기

게되었는지를보여주는생생한실례를제공한다.

12월 25일은실제로예수님께서태어난날이아니며오늘날의많

은크리스마스관습들이기독교이전의이교주의에그기원을두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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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울린, 「축제, 거룩한날들그리고성인의날들」, p.222.



해 그리스도인이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식사

하는것을거절해야만한단말인가? 이로인해크리스마스반대운

동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옳든 그르든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우리

의 달력에 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을 고려해

볼때크리스마스를폐지하기위한반대운동으로인한효과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가져다 준 좋은 효과들이 더 많았음이 명백하

다. 

무신론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는 자기가 세력을 장악한 국가들에

서 크리스마스를 폐지시켰다. 무신론주의를 표방하는 기관들은 자

기들이어떠한종교적인표현도다반대해왔기때문에공립학교에

서성경을읽고기도하는것뿐만아니라크리스마스활동들도금지

시키기위한소송들을제기하였다. 따라서만일그리스도인들이자

기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시즌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부지중

에 자기 자신을 무신론주의자와 같은 편에 속한 것으로 만드는 것

이다. 크리스마스를 지나치게 반대함으로써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불필요하게마음상하는일이발생할수있다. 그리고이런일은오

해와분란의불씨가될수있다. 이러한독특한점으로인해적당히

균형을유지하고극단을피하는것이분명히필요하다.

주후 6세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 안으로 이교도들을 모으기 위해

로마 카톨릭 교회 선교사들이 북유럽으로 파송되었다. 그들은 6월

24일이 이교도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날임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기독교화 시켰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

까? 이미이때는 12월 25일이그리스도의탄생일로수용되었다. 6

월 24일이 12월 25일보다 대략적으로 6개월 앞에 있으므로 이 날

을 침례자 요한의 탄생일로 부르면 어떠한가? 우리가 기억하듯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눅 1:26, 36). 그래

서6월24일은교황의달력에성요한의날로잘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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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드루이드 교도들이 6월 24

일에 바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타오르는 불꽃으로 경축했다. 헤

로도토스, 윌킨슨, 레이야드 그리고 다른 역사가들은 여러 국가에

서행해지던기념축하불에대해말한다. 6월 24일이성요한의날

로지정되었을때그거룩한불역시수용되어‘성요한의불’이되

었다! 「카톨릭백과사전」은이에대해증언한다.12)

한편 과거의한저술가는이렇게말한다. “나는아일랜드에서성

요한의 불 속을 달려가고 뛰어넘는 사람들을 보았다 … 그들은 불

탄흔적없이통과한것을자랑하며자기자신이그의식을통해특

별한방법으로축복받은것으로생각했다.”13) 이러한의식들은침

례자요한을영화롭게하기보다몰렉을영화롭게하기위한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은고대의물고기신인오안네스에게거룩한것으로여

겨졌는데니므롯은이이름으로도알려져있다.14) 파우셋은니므롯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안네스 즉 물고기 신은 바빌론

문명을만든존재로홍해로부터나왔다.”15) 로마 교회의공식언어

인 라틴어로 요한은‘요안네스’(Joannes)라 불린다. 이 명칭이‘오

안네스’(Oannes)와 얼마나 유사한지 주의해 보라! 이와 같은 유사

성은이교주의의혼합물이기독교안으로쉽게들어오는일에많은

기여를했다.

이교도들의 시대에 이시스와 다이아나에게 거룩한 것으로 여겨

진 날은 8월 15일이었는데 이제 이 날은 단순히‘동정녀 마리아의

몽소승천 일’로 다시 이름이 붙여져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큰날로대우를받고있다.16)

226 천주교의유래

12)「카톨릭백과사전」, 제8권, p.491, ‘침례자요한’항목
13)「톨란드의드루이드교도들」(Toland’s Durids), p.107. (히슬롭, p.746으로부터재인용함)
14)히슬롭, 「두개의바빌론」, p.114.
15)「파우셋의성경백과사전」, p.510.
16)두란트, 「문명의역사: 신앙의시대」, p.746.



이교주의에서수용된또다른날은 2월 2일이다. 이 날은마리아

를영화롭게하는날로서‘촛불미사’또는‘복된동정녀의정결’의

날로불린다. 모세의율법에서는남자아이를출산하면그어머니를

40일 동안 부정하게 여겼다(레 12장).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하는날들을채우매요셉과마리아는아기예수를성전에

서보였고율법이규정한희생제물을드렸다(눅 2:22-24). 12월 25

일을그리스도의탄생일로받아들였으므로 2월 2일은마리아가정

결하게된날이되면좋을것이다. 

그런데 이 날 촛불을 사용하는 것

과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교도들의로마에서이축제를기념할

때에는 이 축제의 여신‘페브루아’

(Februa)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횃불

과 촛불을 가지고 다녔다. 이 여신의

이름으로부터‘2월’(February)이라

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그리스 사람

들은 프로세르피나의 어머니인 케레

스 여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축제

를거행했다. 프로세르피나는촛불을

든 경축자들과 함께 지하 세계에 있

는 케레스를 찾고 있었다.17) 이로써

우리는 마리아가 정결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월 2일을 수용

한것이어떻게촛불을포함한이교도들의관습에영향을받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날을‘촛불미사’의 날로 부르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바로이날그해에카톨릭의식에서사용될모든초는축복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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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미사에서 초를
나누어주는 교황

17)울린의글에서, p.27, 28.



는다. 위의그림은교황이사제들에게복된초들을나누어주는모

습을 보여 주고 있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향이나깨끗이하는물처럼촛불이일반적으로이교도들의

예배와죽은자에게뿌리는의식에서사용되어왔다는것을시인하

는것을회피할필요가없다.”18)

만일사도바울이부활해서이세대에게말씀을선포한다면오래

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한 그대로 배교한 교회에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
진 뒤에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
에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갈 4:8-11)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전에 이교도들의 신들을 섬기

다가개종했음을알수있다(8절). 그런데이들중에몇사람은자기

들의예전예배로되돌아갔다(9절). 그러면서그들이준수한날들과

절기들은명백히이교도들의신들을영화롭게하기위해만든날들

이었음에 틀림없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날들 중 몇몇이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의 예배 속으로 통합

되어기독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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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카톨릭백과사전」, 제3권, p.246, ‘촛불’항목.



지금까지우리는여러가지실례를통해이교주의와기독교가섞

인 혼합주의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만들어 냈음을 보았다. 이교도

들은어미여신에게기도하고그녀를숭배하였으며타락한로마교

회도 마리아란 이름으로 어미 숭배를 채택했다. 이교도들은 이 세

상에서의 다양한 날과 직업 그리고 인생의 사건들과 관련된 신과

여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이교도들의

체제를 수용하였고 그들의‘신들’을‘성인들’로 불렀다. 이교도들

은 그들의 예배에 이교주의 신들의 우상이나 동상을 사용하였으며

타락한로마교회도단지이름만달리했을뿐기본적으로그것들을

그대로사용하였다. 

고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가 미신적인 방법으로 사용되

었는데이러한사상들가운데몇몇이부패된교회에서수용되어그

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을 갖게 되었다.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십

자가가외적으로경배의대상이되었지만십자가위에서단번에영

원토록‘끝내신’예수그리스도의참된희생은미사라는의식에의

해 그 의미가 희석되었다. 미사는 화체설을 기반으로 하는 신비주

의드라마로서죽은자를위한기도등도동반된다.

헛되이 반복하는 기도, 로사리오, 그리고 유물 등은 다 이교주의

로부터수용된것들로서겉으로는기독교적인모습을띄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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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도들의 직분과 승원장(Pontiff Maximus)이라는 칭호가 로마의

주교에게 적용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어떤 선생도, 어떤 지

도자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황즉‘아버지중의아버지’로알려졌다. 문자그대로여러방법

에의해이교주의의의식들이로마의배교한기독교안으로유입되

었다.

로마카톨릭교회학자들역시자기들의교회가이러한혼합물로

부터 발전되어 왔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혼합

물이기독교를위한승리라고생각하는데그이유는교회가이교도

들의행습들을기독교화했기때문이다. 「카톨릭백과사전」은다음

과같이진술한다.

향이나깨끗이하는물처럼촛불이일반적으로이교도들의예배와죽은자들에
대한 예식에 사용되었음을 시인하는 일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 사실 로마 교회
는 초기부터 교회 예배에 그것들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마치 교회가 많은 다른
것들즉음악, 빛, 향수, 세정식—성찬식전후에손과거룩한물건을씻는의식
— 꽃 장식, 덮개, 부채, 스크린, 의복 등과 같은 것들을 도입한 것과 비슷하다
…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어떤 특정 종파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고
거의모든종파에서공통적으로찾아볼수있는것들이다.1)

물, 기름, 빛, 향, 노래, 행렬, 엎드림, 제단 장식, 사제들의 의복 등은 자연히 전
세계의보편적종교의식에서발견되는것들이다…심지어이교도들의축제에
서도세례를받았던것으로추측된다…크리스마스는태양을숭배하던이교도
들의 태양 탄생일(Natalis Invicti)이 12월 25일이라고 생각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볼수있다.2)

로마카톨릭교회신학은동상들을사용하는것과형상앞에서절

하는관습이고대의황제숭배에서발전된것으로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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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카톨릭백과사전」, 제3권, p.246, ‘촛불’항목.
2) 동일문서, 제11권, p.90, ‘이교주의’항목.



비잔틴 궁정의 예법은 점차적으로 정교한 형태의 존경으로 발전했는데 여기에
는 카이사르뿐만 아니라 그의 동상들과 상징들에 대한 존경도 포함된다. 필로
스토르기우스는 4세기에 동방의 로마 시민 그리스도인들이 선물과 향과 심지
어 기도를 황제의 동상에게 드렸다고 말한다(Hist. Eccl Ⅱ. 17). 제국의 독수리
와 카이사르의 형상들에게 절하고 입 맞추며 분향한 사람들이(물론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형상과 제단에 동일한 일을 했음
은 너무나 당연하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동상들과 이교주의 신들의
신상들 그리고 벽화 등을 보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었다. 따라서 그들도 자기
종교의 그림을 그렸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게 되자 자기들의 주(Lord)와 자기들
이섬기는영웅들의동상을만들었다.3)

우리는성경에이러한것들을하라는명령이전혀없음에주의해

야 한다. 이러한 관습들이 이교주의로부터 발전된 것임은 아주 명

백하다.

로마의 카타콤에 있는 벽화 같은 여러 종류의 초기 벽화들은 종

종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혼합물

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들 가운데 몇몇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무리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이는 장면, 고래가

요나를삼키는장면, 이삭의희생제사장면등을포함하고있으나

다른 그림들은 분명히 이교주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어떤 사

람들은 이러한 혼합물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 믿는

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혼합물의뿌리가그안에남아있음은부인

할수없다. 이에대해「카톨릭백과사전」은다음과같이말한다.

선한목자가자기어깨에양을메고가는그림은자주발견되는데그이유는그
런모습이그당시에유행하던크리오포루스나아리스타에우스같은이교도인
물의 모습과 유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심지어 오르페우스의 우화조차도
그대로차용되어그리스도로둔갑되었다. 이와마찬가지로에로스와프시케이
야기 역시 재생되고 기독교화 되어 신자들의 몸의 부활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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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문서, 제7권, p.666-668, ‘신상들’항목.



… 팔을 들어 기도하는 여인인 오란의 신상은 고대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이와유사하게그리스도를나타내는물고기상징, 희망의닻, 승리의
종려나무같은것은다이교도들에게친숙한상징물이었다.4)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저지른 배교 역시 이교주

의와의혼합물의배교였다. 대개그

들은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을완전히거절하지않았고단지그

런 예배에 이교도들의 의식들을 혼

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숭배한것도이런경우중하나이다(출 32장). 우리는이

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며 이교적이고 혐오스러운것임

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가리켜‘주의

절기’라고 즉‘참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주장했다(5절)!

그들은앉아서먹고마시며일어나놀았고또옷을벗고맨몸으로

행하는 의식을 지켰다(25절). 이것은 바빌론 제사장들이 벌거벗고

행한의식들과유사한것이라할수있다.5)

이스라엘백성은광야에서40년동안하나님의성막을가지고다

녔다. 그런데 그들 중 몇몇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거기에 덧붙였다. 즉 그들은 바빌론 형식의 장막을 만들어서 그것

도함께가지고다녔다.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암 5:26)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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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일문서, 제14권, p.374, ‘상징주의’항목.
5) 새그스, 「위대한바빌론」, p.182, 354.



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바,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
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
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 7:42-43)

이것들은태양신바알과어미여신아스타르테의다른이름에불

과할 뿐이었다. 이 혼합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송과 희

생제물과예배를거부하셨다.

또다른시기에이스라엘백성은신비의식을행했고산당을지었

으며 점을 쳤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으

며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다(왕하 17:9-17). 그 결과 그들은 자기

들의 땅에서 추방되었다. 그들을 침략한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추방하고 바빌론을 포함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들 역시 이교주의의 의식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줄

하나님의사람을보내달라고요청하였다.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들
의 집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하던 도시들에서 그와 같이 하여 바
빌론 사람들은 숙곳브놋을 만들고 구드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며 하맛 사
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바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불에 태워 스발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
렉에게 드렸더라. (왕하 17:29-31)

결국그들은자기들의신들과주주하나님을혼합하여예배하였다. 

이처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
을취하여산당들의제사장으로삼았더니이들이그산당들의집들에서그들을
위해희생물을드리니라. 그들이주를두려워하고또어디서부터민족들을사로
잡아왔든지그민족들의관습대로자기들의신들도섬겼더라. (왕하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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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혼합물은 또한 재판관(사사) 시대에도 명백히 나타나는데

한예로이때에는주의말씀을말한다고주장하는한레위인제사장

이‘신들의집’에서섬겼고‘아버지’라는칭호로불렸다(삿17:5-13).

대언자에스겔시대에도예루살렘성전입구에우상이놓여졌다.

제사장들은벽에그려진거짓신들에게분향했다. 여인들은담무스

를위해울었고남자들은성전지역에서떠오르는태양을숭배했다

(겔8장). 

심지어몇몇사람은자기자녀를희생제물로드렸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같은 날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죽여 자기들
의 우상들에게 바치고는 바로 그 날에 내 성소로 들어와 그것을 더럽혔나니,
보라, 그들이 내 집의 한가운데서 이와 같이 행하였도다. (겔 23:38-39)

대언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주를 경배한다.”고 주장한 사람들

에게임하였는데(렘 7:2) 사실그들은이교주의의식과주님을섬기

는것을혼합한사람들이었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
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
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나의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렘 7:17-18)

이러한성경의실례들을고려해볼때우리는하나님께서이교주

의와혼합된예배를기뻐하시지않음을분명히알수있다. 사무엘

은다음과같이말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
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
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니 (삼상 7:3)

234 천주교의유래



우리는 사탄이 괴물

처럼 뿔과 긴 꼬리와

갈퀴를 갖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

해야 한다. 사실 사탄

은‘빛의 천사’(고후

11:14)로 나타난다. 예

수님께서‘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마 7:15)

를 경고하신것같이많은경우에외적으로기독교의옷을입고변

장한이교주의는수백만명을속여멸망의구렁텅이로몰아넣은혼

합물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마치 독이 든 병의 경고 표시를 떼 내

고달콤한캔디상표로대치한것과같다. 그러나아무리포장을잘

해도그내용물은치명적인독약이다. 아무리외적으로그럴듯하게

옷을잘입힌다할지라도이교주의는치명적인것이며죽음을초래

한다. 참된예배는‘영과진리’로이루어져야만하며(요 4:24) 그안

에결코이교주의의잘못이있어서는안된다.

이교주의가 교묘한 방법으로 기독교와 혼합했기 때문에 바빌론

의 영향은‘바빌론 신비주의’로 가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탐정이

신비를해결하기위해단서들과사실들을모으는것처럼이책에서

우리는 성경적이고도 역사적인 여러 단서를 증거물로 제시하였다.

이런단서들중몇몇은언뜻보기에는또는그것만을따로볼때에

는별로중요한것처럼보이지않는다. 그러나전체그림을볼때에

는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고대와 현대의 바빌론 신비 종교를 푸

는 열쇠가 된다. 수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바빌

론의 속박에서 불러 내셨으며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다음과 같

이말씀하고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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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빌론에서 벨을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꺼내리니 민족들
이 다시는 그에게로 다 같이 흘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참으로 바빌론 성벽이
무너지리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너희는 각각
주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렘 51:44-45)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
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
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
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 18:2-3)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
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계 18:4-5)

매우훌륭하고신실한사람들이심각한견해의차이를보이는주

제에관해글을쓴다는것은매우미묘한일이다. 사람들은솔직하

게 말하여 논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도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원한다. 성경을제외한다른모든책의경우에서처럼이책의경우

에도오해나의견의차이가있을수있음은너무당연하다. 어떤이

들은너무많은것을썼다고느낄수도있고다른이들은충분하지

않다고느낄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빌라도의말대로“나는

쓸 것을 썼다.”만일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점차적으로 비성경적인 관행들로부터 돌아선다면 우리는

그들이진리의길을가면서발견할진리로인해기뻐할수있다. 또

한 이 책이 이러한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혼합물에 기초한 종교가 아니

라 원래의 단순하고도 능력이 있으며 영적인 믿음 즉 단번에 성도

들에게전달된믿음이라고생각한다. 이제우리는더이상우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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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의식주의의미로나무기력한전통에서헤매지않게해야하며

‘그리스도안에있는단순함’을찾아내고“그리스도께서속박의멍

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그 자유”를 기뻐

해야한다(고후 11:3; 갈 5:1). 

사람의구원은사제나마리아혹은성인들이나교황에게달려있

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생명이니나를통하지않고는아무도아버지께오지못하느

니라”(요 14:6). “다른사람안에는구원이없나니하늘아래에서우

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행

4:12).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시며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분,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며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빵이시며 생명수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그분, 평강의 왕이시며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예수그리스도만을바라보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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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배경

20세기에미국에사는우리들대부분은지금우리가소유하고누

리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같은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들이 얼마나 귀중한 유산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있다. 또한우리선조들이이런자유들을확보하기위해종

교개혁과 그 이후에 얼마나 격렬한 투쟁을 벌였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들도많지않다. 대신에우리는대개이런것들을당연한것으

로 여기며 모든 사람들이 누릴 천부적인 권리들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자신을개신교신자(Protestant) - 원래는프로테스탄트-

라 부르는 우리는 사실 위대한 전통의 상속자들이다. 그리고 미국

과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의 로마 카톨릭 친구들 역시 자기들의 교

회가권력을휘두를수있는모든곳에서행사하고있는‘교회의독

재’밑에서사는것이무엇을뜻하는지전혀인식하지못한채이런

자유들을공유하고있다.

때때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개신교(Protestantism)를 16세기

에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에게서 나온‘비교적 새로운 믿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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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증언1)부록 1

1) “역사는계속해서반복되지만사람들은역사에서아무것도배우지못한다.”는말이있다. 천주교
회가역사를통해어떤일을해왔는지또기독교의유산은무엇인지바로보아야앞으로적그리스도
의종교체제가어떻게나타날지알고조금이라도잘대비할수있다. 역사를바로보고앞날을준비
하기 위해 로레인 뵈트너(Loraine Boettner) 박사의 고전인「로마 카톨릭 주의」(Roman
Catholicism)에서첫장과마지막장을번역하여부록 1과 2로수록했다. 하늘의하나님께서믿음의
선한싸움을싸우는모든그리스도인들에게은혜와평강을풍성히주실줄믿는다.  



계’로묘사하려고애쓴다. 물론우리는그당시유럽전역을휩쓸었

던종교개혁운동과그운동의지도자들에게큰빚을지고있다. 그

러나 지금까지 개혁자들과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르친 기본 원리들

과 교리의 공통 체계의 기원은 신약성경과 1세기의 기독교 교회에

까지 이른다. 16세기에 출현한 개신교는 새로운 것의 시작이 아니

라성경에나타난기독교와로마카톨릭교회가분리하면서오랫동

안거리를두어온사도시대교회의단순함으로복귀한것이다.

이 개신교 체계의 적극적이며 전통적인 원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따라서믿음과실행의모든문제에서권위적규범임을강

조하는 것이다. 또한 개신교 체제는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교리나실행은기독교의근본적인부분이아님을강조한다.

그러므로개신교의기본적인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1) 믿음과실행의모든문제에서성경이최종적인우위를갖는다.

(2)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물론 행위는 참된 믿음
의열매와증거로서필수적이며논리적인위치를점하고있다.

(3)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나 인간 중재자의 중보 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권리를가지고있다.

(4) 성경의권위안에서모든그리스도인은양심과예배의자유를갖는다.

종교개혁이전에는 1000년이상교황들이전유럽을지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기간

은‘중세암흑시대’라고적절히잘알려져있다. 교회 내에서또국

가 내에서 사제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그들은 실

질적으로 평신도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할 때까지 그들을 억압하였

다. 그들은 고해성사라는 수단을 통해 끊임없이 사적인 일들을 꼬

치꼬치 캐내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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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결혼은그들의손에달려있었다. 그들은공적인일들을집행

하는것, 법정에서의절차, 재산의처분등에도끼어들었다. 그들은

국가의세원으로새성당들을지었고오늘날스페인에서하고있는

것과똑같은방식으로사제들의봉급을지불하였다. 감히그들에게

저항하려했던사람들은직업, 재산, 심지어생명까지잃을위험속

에서 지내야 했다. 이러한 독재 체제 속에서의 삶은 사실 견딜 수

없는것이다. 종교개혁은바로이러한상황에서부터사람들을구원

하였다.

종교개혁이 이룬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성경이 일반 사람

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로 번역되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점이

다. 이전에는사제를통해교회만이성경을바르게해석할수있다

는 구실을 내걸고 로마 교회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하지 못

하게하였다. 루터는성경을자기의모국어인독일어로번역하였으

며그성경은판에판을거듭하며연속적으로출간되었다. 영국, 프

랑스, 네덜란드그리고다른나라들에서도비슷한역본들이만들어

졌다.

이 값진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난이나 희생을 당해 보지 않은

오늘날의개신교신자들은이런복들을너무나가볍게취급한다. 그

러나오늘날이나라와세계의다른곳에서로마카톨릭주의가이

루고있는발전으로인해이제는아주무관심한사람들도가만히멈

추어서서그것이무엇을뜻하는지깊이생각해야할것이다. 개신

교신자들인우리는종교개혁이전에늘존재했던카톨릭주의의종

교적/정치적 남용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잊어버린

것같다. 종교적독재주의에압도되어굴복하지않으려면우리는우

리의믿음의원리들에익숙해야하며그것들을가르쳐야만한다. 만

약그런체제가다시세력을얻게되면옛날의독일, 이탈리아, 프랑

스또는스페인에서처럼다시잔인하게사람들을압제할것이다.

오늘날우리미국의자유는전체주의체계인공산주의와로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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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릭주의에의해위협을받고있다. 그리고우리나라에서는이둘

중에로마카톨릭주의가공산주의보다훨씬빠르게성장하고있는

데이체제는그본질을종교라는가면으로감추고있기때문에더

욱위험하다. 이 나라는공산주의의위험에대해서는매우큰경각

심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는 전반적으로 라디오 방송, 언론 그리

고교회들에의해큰저항을받고있다. 그러나로마카톨릭주의는

오히려상당할정도로이런매체로부터지원을받고있으며심지어

개신교교회들중에서많은교회가화해와협력의태도를그들에게

보여주고있다. 실제로대부분의사람들은로마교회체제와관련

된것들에대해매우흐릿한인식을갖고있다. 그런데바티칸이열

렬히추구하는일은전세계를‘기독교화하는것이아니라로마카

톨릭화 하는 것’이다. 로마 교회의 영향력은 우리의 지역, 주 그리

고연방정부의모든영역에서힘을발휘하고있다. 이나라에서로

마의그계급체제는‘미국을기독교화하자’가아니라‘미국을카

톨릭화 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유심히 살펴

보아야할문제이다. 실제로이구호안에는우리개신교의유산들

과종교의자유, 양심의자유, 언론의자유와같은귀중한권리들에

대한큰공격이강하게깔려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로마 카톨릭 주의는 대개의 경

우 진정한 의미의 실제 로마 카톨릭 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미국의 로마 카톨릭 주의는 그것이 한 국가에서 주도적인 세

력으로나타날때의참된모습이아니고개신교신도들이대다수인

곳에서그들과함께생활하기위해조정되고수정되고타협된것이

다. 그러므로그들은이곳에서유일한참된교회즉카톨릭교회만

이공적종교예배를인도할권리, 다른모든형태의종교들을억압

할 권리, 모든 국가와 주 정부를 지배할 권리, 모든 결혼을 통제하

는권리, 모든교육을결정짓는권리, 그리고국가에게국가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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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카톨릭 교회들과 학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권리를

가지고있다고단호하게자기들의주장을잘펴지못하고있다. 이

것은 현재 로마 카톨릭 주의가 이런 모든 권리와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스페인의 예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결코 허황된 비난이

아니라냉정한현실적평가이다. 현재스페인은바티칸과의협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으며 로마 카톨릭 대변인들은 종종 그 나라를

가장이상적인카톨릭국가라고칭송한다.

로마 카톨릭 주의의 실체를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중세 시대 카

톨릭주의의모습이나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남아일

랜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같이 카톨릭 주의가 정치와 교회를 통

제하고있는나라들에서지금까지지속되고있는카톨릭주의의모

습을보아야한다. 수세기동안개신교의영향을거의받지않은그

런나라들에서우리는그체제에속한그곳백성들의삶의참된열

매들인가난, 무지, 미신그리고저급한도덕기준등을볼수있다.

우리는그나라들모두에서지배적인양상을즉시식별할수있다.

아주 좋은 예가 스페인이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가장 로마 카톨릭

화 된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생활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4세기 동안 로마 카톨릭 주의의 지배

를 받았다. 그 결과 오늘날 그들의 문맹률은 30에서 70%에 이른

다. 베테랑라디오방송정치분석가인스미스(Howard K. Smith)

는“미국의 일인 당 국민 소득이 남미 나라들의 여덟 배나 된다.”

(1960년 3월 3일)고 최근에밝힌바있다. 남미의일인당국민소

득은미국의구분의일인280달러이다.

그러나그런나라들에서도우리는로마카톨릭주의체계의궁극

적인 열매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국가들은

개신교에의해어느정도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 또한그국가들

은개신교국가들특히미국과영국으로부터원조를받아왔으므로

현재그들의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상태는아무도움도없이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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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방치해두었을때그들이처할수밖에없는그런상태보다그렇

게나쁘지는않다. 제1차세계대전이끝날무렵부터상당한원조가

그국가들에게주어졌다. 미국은제2차세계대전이후 1977년까지

2,000억달러에달하는경제적군사적원조를다른나라들에게주

었다(「Statistical Abstract of The U.S.」, 1978).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로 500억 달러 이상이 주어졌을 터이므로 총액은 거의

2,500억달러에이른다. 유럽과라틴아메리카의로마카톨릭국가

들은이원조를통해커다란이익을보았다.

스페인, 이탈리아, 라틴아메리카에서발견되는모습과비교해서

표면적으로매우다른것처럼보임에도불구하고미국의카톨릭교

회는모든부분에서그것과똑같은교회이다. 그 교회의모든것은

로마와천주교의모든분파를절대적으로지배하는교황에의해운

영된다. 교황은 정책 변화가 안전하거나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그모든분파의정책을변화시킬권한을가지고있다. 만

약그가미국사람들이향유하고있는자유와더좋은학교같은것

을 스페인이나 콜롬비아의 자기의 속민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심한

다면 그는 그 목적을 위해 자기의 사제들과 재정 자원들을 돌림으

로써손쉽게그일을이룰수있다. 개신교교회들이제공한복음주

의적기독교의영향력이없었더라면미국의로마카톨릭주의역시

다른나라들에서발견된것과같은모습을갖게되었을것이다. 여

기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공산주의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는로마카톨릭주의

대부분의 로마 카톨릭 국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오래

전에 이미 공산주의의 희생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서슴없이

말할수있다. 이탈리아와프랑스도만약미국의원조와미국이그

나라들에 합법적으로 행한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더라면 아마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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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계대전이끝날무렵엔공산화되었을것이다. 미국의노력에도

불구하고상당기간그노력의결과는의심을받았다.

바티칸은 무솔리니의 파시즘에 따른 호전적인 정책들을 지지하

였는데여기에는국제연맹과거의모든문명국가들이비판한이디

오피아정복, 스페인의프랑코에게공개적으로광범위한군대와무

기를지원한것, 알바니아와그리스침공등이포함된다. 이탈리아

가나치독일을도와전쟁에참여한이후에로마카톨릭교회는이

탈리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였다. 물론 그 결과 전쟁을 성공적으

로끝내고자한우리의작업은그만큼더욱더어렵게되었다. 전쟁

기간중교황비오 12세는군복을입고자기앞에나타난많은수의

이탈리아와 독일 군인들을 축복하였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패배하

자 교황의 정책들에 대해 대중적인 분노가 강하게 일어났다. 무솔

리니의 불명예스러운몰락에 뒤이은 소요 속에서 만약 이탈리아에

주둔한 미국의 군사력이 질서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가 제1차 세계대전 말에 러시아 전제 정부의

몰락과 함께 전복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복되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 죽은 채 형식만 남은 교회는 백성의 존경을 잃었고 짜

르가 국가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된 이후로 짜르의 독재 지배와 동

일시되었다. 백성들이 분노로 봉기하여 짜르의 정부를 전복시켰을

때 그들은 그와 함께 교회도 전복시키고 다른 극단인 무신론으로

돌아서버렸다. 백성들이오로지한교회 - 즉국가교회 - 만알고

있는곳에서는종종이러한일이일어난다. 즉 그교회가부패하면

백성들은결국모든종교를대적하는길로들어선다.

1948년 4월전쟁직후의그러한위기속에서치러진이탈리아선

거에서공산주의자들은정부를통제할수있을만큼강한영향력을

획득하였다. 그러나다른정당들의연합체가가까스로다수의석을

확보할수있었다. 오늘날소련과중국외에가장큰공산당은로마

카톨릭 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탈리아 즉 교황의 자리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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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된다. 만일 로마 카톨릭 주의가 자신의 주장처럼 공산주

의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체계라면 우리는 바로 이탈리아

에서공산주의가가장득세하지못하는것을보아야할것이다. 오

늘날이탈리아의유권자들중거의삼분의일이공산주의자이며프

랑스에서는거의사분의일이공산주의자이다.

로마 카톨릭 주의는 물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하나의전체주의체제가또다른전체주의체제를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선전 목적을 위해 자신이 공산주의

의가장큰적이며공산주의를막을수있는가장중요한방벽인것

처럼행한다. 그러나사실지난 15년동안공산주의는유럽과라틴

아메리카의 로마 카톨릭 국가들에서 가장 큰 수확을 거두었다. 미

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같은개신교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였다. 실제로 전체주의

교회에서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

면그런나라의백성들은스스로생각해서자신의문제들을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자기들을 억누르는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훈련되어

있기때문이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저술한 미국 사회학자

이며언론인인블란샤드(Paul Blanschard)는「미국의자유와카톨

릭권력」(American Freedom and Catholic Power)이란매우시

사적인책에서다음과같이말한다.

유럽이 몇 차례 대위기에 직면했을 때 바티칸은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파
시즘과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반대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왔다…바티칸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반동적인 세력과 연합전선을 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파시스트적인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카톨릭 국가이며 거
기의 독재자들이 교황에 의해 축복을 받고 교황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것은 결
코 우연이 아니다! 바티칸이 파시즘과 유착한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며 부수적
인현상도아니다. 카톨릭주의는자기신자들로하여금검열, 사상통제그리고
독재정치를 받아들이도록 내몰고 있다.”(Rev. ed., 1958. p.291, Beac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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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전에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쿠덴호브-칼레르기(Coudenhove-

Kalergi) 백작은다음과같이말한다.

칼빈주의가 기독교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한 날개라면 카톨릭 주의는 파시스
트를 대변하는 날개이다. 카톨릭 주의의 계급 제도는 교황이 일생 동안 최선의
무오한 명령을 내린다는 지도 원리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파시스트 정당처
럼, 카톨릭 주의의 사제직은 그런 계급제도를 통해 비민주적인 소수가 지배를
할수있는매개체가되었다…카톨릭국가들은민주주의의주된수호자들인개
신교 국가들보다 더욱 더 자발적으로 파시즘 교리들을 추종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양심을 강조하지만 파시즘은 권위와 순종을 강조한다. (「전 유럽을 위한

십자군」, Crusade for Pan-Europe, p.173).

미국이 로마 카톨릭 주의를 믿었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러시아의

공산주의에 의해 정복되었을 것이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

게되었을것이다. 로마카톨릭국가들이지적으로, 도덕적으로또

군사적으로 나약하게 방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나라를 공

산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먼저 이 나라를 로마 카톨릭화 하는

것이라고확신있게말할수있다. 우리는로마카톨릭국가들이공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강력하게 제재 활동을 펴왔다. 그러나

이나라는누가지킬것인가? 이 나라를지켜줄국가는없으며우

리의패망은불보듯뻔하다.

사실 철의 장막 뒤의 괴뢰 정부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거나 학교들을 통제하도

록그들이내버려두지않았기때문이었다. 유럽과라틴아메리카의

몇몇국가들에서백성들은로마카톨릭교회나공산주의, 이 둘중

하나를선택할수밖에없다. 그대안으로택할수있는개신교는존

재하지않는다. 또거기의백성들은어려서부터개신교를미워하도

록교육을받아왔다. 그래서개신교를찾으려하는사람이거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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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사람들이공산주의를택한다. 그이유는그들이그들의정

책을신뢰하기때문이아니라공산주의만이로마카톨릭주의를대

적하는유일한도구이기때문이다. 

한편개신교가백성에게미친영향력을살펴보기위해미국을살

펴보자. 미국에서는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시킴으로 종교개혁

이 가장 큰 진보를 이루었다. 영국과 다른 나라들에서는 개신교가

오랫동안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이런 국가들이

확실히 세계에서 가장 계몽되고 발전된 국가들임을 지금 보고 있

다. 대체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일은 바로 이런 국가들로부터 나

오는데그이유는이국가들의국민들이스스로생각하고활동하며

교회와국가의모든영역에서스스로를통제하기때문이다.

장기간에걸친로마카톨릭주의의발전

우리가 이 연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첫째 사항들 중 하나는 로

마카톨릭교회가항상현재의모습과같지않았다는것이다. 오히

려카톨릭교회는수세기를통해오랫동안느리게발전하면서새로

운 교리, 전례, 관습을 옛 것에 더하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

다음의목록을피상적으로훑어보기만해도현재의로마교회의모

습 속에 원래의 기독교 교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

식하게될것이다. 다음목록에서모든연대를정확하게제시할수

는 없다. 왜냐하면 몇몇 교리들과 전례들은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출현하기 전에 이미 상당 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실행되

었기때문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1650년 동안 만든 몇몇 이단 교리 및 발명품

(1) 죽은자들을위한기도를시작함 AD 300년

(2) 십자성호를긋기시작함 3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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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랍으로된촛불사용을시작함 320년

(4) 천사들과죽은성인들을숭배하고성상들을사용함 375년

(5) 매일미사를드림 394년

(6) 마리아를높이기시작함 (에베소공회에서처음으로
‘하나님의어머니’라는호칭을사용함) 431년

(7) 사제들이평신도들과다른복장을하기시작함 500년

(8) 종부성사때기름을바르기시작함(도유) 526년

(9) 교황그레고리1세에의해연옥교리가소개됨 593년

(10) 교황그레고리1세에의해기도와예배때라틴어를사용함 600년

(11) 마리아와죽은성인들그리고천사들에게기도를드림 600년

(12) 교황또는전우주적인감독이라는호칭이
포카스황제에의해보니파스3세에게주어짐 607년

(13) 콘스탄틴교황에의해교황의발에입맞추는일이시작됨 709년

(14) 프랑크왕조의왕인페핀이교황에게세속권세를부여함 750년

(15) 십자가와성상과유물숭배를인가함 786년

(16) 소금을타고교황이축복한 성수를사용함 850년

(17) 마리아의남편인요셉을숭배함 890년

(18) 추기경단이설립됨 927년

(19) 교황요한 13세가성당의종들을축성함 965년

(20) 교황요한 15세가처음으로죽은성인들을시성함 995년

(21) 성금요일과사순절에금식함 998년

(22) 희생제사로개발된미사에강제로참석시키는법이시행됨 11세기

(23) 교황그레고리7세가사제들의독신제도를확립함 10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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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슬을돌리며기계적으로기도하는로사리오가
베드로라고하는은둔수사에의해개발됨 1090년

(25) 종교재판제도가베로나공회에의해만들어짐 1184년

(26) 면죄부를판매함 1190년

(27) 교황이노센트(인노켄티우스) 3세가화체설을선포함 1215년

(28) 하나님대신사제에게죄를고하는고해성사가
교황이노센트3세에의해라테란공회에서제정됨 1215년

(29) 교황호노리우스3세가미사의성병을숭배함 1220년

(30) 툴루즈공회에서성경을금서목록에넣어
평신도들이접근하지못하게함 1229년

(31) 영국의수도승스토크가스카풀라리오를만듦 1251년

(32) 콘스탄스공회에서미사때에평신도들에게
포도즙잔주는것을금지함 1414년

(33) 플로렌스공회에서연옥을정식교리로선포함 1439년

(34) 일곱가지성사가시행됨 1439년

(35) 성모송을시작함(이노래의후반부는50년이지난뒤에
완성되었고16세기끝무렵에교황식스투스5세가승인함) 1508년

(36) 로욜라가예수회를창설함 1534년

(37) 트렌트공회에서전통이
성경과동등한권위를갖는것을선포됨 1545년

(38) 트렌트공회에서외경들을성경책의일부로집어넣음 1546년

(39) 교황비오 4세의신경이공식신경으로규정됨 1560년

(40) 교황비오 9세가성모마리아의무염시태
즉그녀는탄생때부터원죄가없었다는교리를선포함 1854년

(41) 교황비오 9세가‘오류들에대한교서요목’(Syllabus Error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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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하고바티칸공회가이를비준함. 이것은로마교회가
인정하지않는시민의자유(종교, 양심, 언론, 과학등)를
정죄하는교서임 1864년

(42) 바티칸공회는교황이결코오류나잘못을범할수없다는
교황무오설을선언함 1870년

(43) 비오 11세가공립학교들을정죄함 1930년

(44) 교황비오 12세가마리아의몽소승천즉그녀가죽은직후
육신그대로승천했다는교리를선포함 (축일은 8월 15일) 1950년

(45) 교황바오로6세가마리아는‘교회의어머니’라고선포함 1965년

이외에도다음과같이덧붙일만한것들이더있다: 수사, 수녀,

수도원, 수녀원, 사순절, 성주간, 종려주일, 재수요일, 모든성인의

날, 초 축성일, 물고기 날, 고기 먹는 날, 향, 거룩한 기름, 거룩한

종려나무, 크리스토퍼성패, 부적, 구일기도등

여기에서 여러분은 로마 교회가 단순한 복음에서 계속해서 멀어

져가고있다는‘슬프고도명백한사실’을볼수있다. 현재이런분

리 현상은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커서 철저하게 반복음주의적인 교

회를생산해내고있다. 현재 카톨릭신자들이추종하는로마카톨

릭주의가수세기동안의오류들이만들어낸산물이라는것은의심

의여지없이확실하다. 인간의발명품들이성경의진리와실행을대

치하였다. 관용을 보이지 않는 것과 교만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두드러진특성인사랑과친절과관용을대신하였다. 그래서현재로

마 카톨릭 국가들에서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교황의 권

위를인정하지않는개신교신도들과다른사람들에게온갖종류의

제한을두고있으며어떤경우에는심지어그들이예배를드리는것

도금하고있다. 오늘날로마교회의이러한특징들은트렌트공회

(주후 1545-1563)에서 대부분 확정되었다. 그 공회에서는 그 당시

와그이후에있을공회에서결정되는사항들에감히의견을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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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모든자에게100개이상의파문과저주를선언하였다.

이 모든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생각해보라! 우리는위의교리

들과실행들이로마카톨릭체계의일부분으로수용된때를정확히

또는근접하게연대적으로제시할수있다. 그런데이모든것은예

수님께서활동하시던시대이후로수세기가지난뒤에야비로소로

마카톨릭체계의일부분이되었다! 이 모든교리들과실행들은대

부분 모든 로마 카톨릭 신도들을 얽어매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

이오류가없다고주장하는교황과교회의공회에의해선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선언된교리나실행중어떤것을부인하는자는

도저히용서받을수없는죄즉죽어마땅한죄를범하게된다.

다음에는어떤일이일어날까? 마리아에대한또다른선언이있

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다. 현재 새로운 두 개의 교리가 논의 중에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중보자로서의 마리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

나는 공동 구원자로서의 마리아에 대한 것이다. 로마 카톨릭 주의

의 요직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것들이 다음에 공적으로 선언될 교

리들임을이미예시하였다. 현재로마카톨릭주의의가르침에서는

마리아가그리스도와함께중보자로제시되고있다. 그들은그녀가

‘모든 은혜의 중보자’라고 말하며 평신도들이‘그녀를 통해’그리

스도께다가가야한다고가르치고있다. 즉“마리아를통해그리스

도께 나가자.”가 그들의 구호이다. 마리아의 성상들이 그리스도의

성상들보다더많으며그들은그리스도보다마리아에게더많이기

도를드린다.

또한 그들은 마리아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 곁에서의 고난이 그

리스도의고난이사람을구속하는것과같은의미의구속의은혜를

준다고말한다. 만약이두교리가채택된다면그것은곧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과함께신격의넷째위격에놓는것이나마찬가지

이다. 그리고 이 교리들이 채택된다면 아마도 교황에 의해 공적으

로 선포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마리아 숭배에 관한 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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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에 오류가 없는 사람으로 공포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회의

권위를빌릴필요가없기때문이다. 

여전히로마교회는자기들이결코새로운교리를만들거나가르

치지 않는다고 자랑한다. 로마 교회의 좌우명은‘항상 똑같이’

(Semper Idem)이다! 위에 나열한 교리 목록의 어떤 것도 성경의

지지를받지못한다는사실은이종교가예수님께서가르치신것과

똑같으며 교황들이 바로 그러한 진리의 신실한 관리인이었다는사

제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실 위에 나열된 예식들 중의

75%가이교주의에기원을두고있다. 후에추기경이된뉴먼(John

Henry Newman)은「기독교의 발전」(The Development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란 자신의 책에서“성당(혹은 성전), 향, 기

름등잔, 봉헌제물성수, 축일들, 헌신 절기들, 사제들의 행진, 땅의

축복, 제의, 사제, 수도승, 수녀의삭발, 동상등은모든이교주의에

서나왔다.”고인정하였다(p.359). 

과거에로마카톨릭주의는자신들과의견이다르면누구를막론

하고‘이단자’란이름을붙여상처를주었는데위의목록들은실제

이단자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며 참된 정통 그리스도인들

은복음주의자들이라는사실을알려주고있다. 성경은다음과같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
다, 함과 같으니라...너희의전통곧너희가전해준전통으로하나님의말씀을
무효가되게하며또그같은일들을많이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막 7:7, 13)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
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사 8:20)

확실히사도바울은하나님말씀에무언가를덧붙이고자하는인

간의성향을잘파악하였으며그래서초대교회에경고해주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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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행
20:29-30)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8)

개신교와 1세기의기독교

신약시대 이후로 현재 개신교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원리들을 수

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믿음

과 실행의 최종적인 권위로 삼았다. 그들은 개신교도라 불리거나

로마카톨릭교도라불리지않았고단순히그리스도인이라불렸다.

처음 3세기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오직 성경에 굳게 두었

다. 때때로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제국의 이교도들로부터

박해를받았다. 그러나 4세기초에서방의지배자였던콘스탄틴황

제는 기독교를 선호하기 시작했으며추후에 로마제국 전체의 지배

자가된이후로주후324년에기독교를공식적인종교로만들었다. 

그결과여전히이교주의를따르던수많은사람들이교회의구성

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특별한 이익과 호의를 얻기 위해 교회로

들어왔다. 교회가 가르치거나 동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 그런데 기독교보다 더욱 정교한

이교주의의제의에물들어있던그들은단순한기독교예배에만족

하지못했고그래서이교주의의믿음과예식등을도입하기시작했

다. 점차성경을소홀히대하는태도와백성들의무지로인해이교

주의의 개념들이 점점 더 도입되었으며 결국 교회는 기독교라기보

다는 오히려 이교주의에 더 가깝게 되었다. 교회는 이교도들의 많

은신전들을접수하여기독교교회로재봉헌하였다.

이처럼시간이지남에따라교회안에는제사를드리며화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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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장한제사장(사제)들과정교한제사의식들, 동상들, 성수, 향, 수

도승과수녀, 연옥교리등이존재하게되었고믿음이아니라행위

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로마 내의 교

회와로마제국전체의일반적인교회들은더이상사도시대의기

독교 교회가 되지 못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기형적인 종교 괴물

이되었다.

이런와중에서도매우순수하게기독교믿음을유지했던몇몇집

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수적으로 매우 적었고 일반적으로 고립된

장소들에머물렀으며후에주로이탈리아북부산간지방에거주했

다. 또한기독교믿음에대해매우올바른개념을간직했던개인들

이존재했다. 이들은모든시대에교회전역에널리퍼져있었으며

보통일반적인교회와떨어져서다소독립적이었다. 절반쯤이교주

의에빠진이런양상이중세동안계속되었으나 16세기에접어들면

서종교개혁으로알려진‘서구의종교부흥’으로인해카톨릭교회

의 뿌리가 흔들렸다. 그 당시에는 이슬람교가 유럽으로 확장됨에

따라 동구의 수도승들이 자기들의 수도원으로부터 강제 이주를 당

했고그래서어떤학자들은이사건으로인해빛을보게된성경사

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학자들은 로마 교회가 원래의 성

경과얼마나멀리떨어져있는지잘알게되었다.

그 결과 먼저 문예 부흥이 일어났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학문의

부흥이었으며곧바로종교개혁이뒤따랐다. 교회내의이러한학자

들 중 몇몇은‘개혁자’라 불렸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돌

아갈것을선포하였고동상들을사용하는것, 성수, 사제들의미사

그리고평신도들은전혀이해할수없었던라틴어로예배를드리는

것등이성경과비교했을때얼마나잘못되었는지보여주었다. 개

혁자들은교회프로그램의많은부분을차지했던무지와미신을강

력하게 공격했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의

고유 언어로 된 설교를 제공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새로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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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기독교는 말

끔히청소되었고중세동안모아졌던모든쓰레기는제거되었다.

루터, 츠빙글리, 칼빈, 낙스의주도로이루어진종교개혁은말그

대로‘성경으로되돌아가는운동’이요, 사도시대의기독교로귀환

하는 것이었다. 복음주의 기독교는 스스로 1세기의 역사적 믿음으

로 자리를 잡았고 니케아 신경 이전의 교부들과 어거스틴에게까지

전해졌으나중세를지나는동안크게모호해졌다. 그러나종교개혁

때 복음주의 기독교는 다시 모든 영광을 보여 주었으며 지금 우리

시대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성장하며증가하고있다.

첨탑의 회의(The Diet of Spires)가 공표한 법령들에 이의를 제

기했던이개혁자들에게처음붙여졌던‘항거하는자’라는이름즉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 넓은 의미에서 그 개혁자들이 인도한

교회들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거짓 교리들과 실행들에

항거하였다는것을뜻한다. 그들은신약성경기독교의순수함과단

순함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다. 개신교는 루터나 칼빈으로부터

시작된것이아니었다. 그것은사복음서의복음과함께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기독교는 신약성경이 가

르치는 것,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닌 바로 그것을 가르쳤다. 그 기독

교는 루터나 칼빈 또는 후기 저자들의 작품들 - 비록 그 작품들이

교회의일에서유용함이입증되었지만- 에기초하지않았다.

복음주의 개신교는 크게 변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않는책에기초를두고있기때문이다. 그 책은 1세기에완

결되었으며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의 신조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

로 밝히 선포되어 있다. 개신교 교회들의 이름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몇몇 교파들은 몇몇 교리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개

신교의 모든 교회는 믿음의 근본 원리들에 대해서 거의 차이를 보

이지 않으며 각각 순수하게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유지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로마 교회는 개신교 교파들 사이에 불일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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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것은 대개 과장된 것이다. 로

마 교회가 개신교의 실제 모습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런문제가생겼다.

그러면어떤특정체제가참된기독교를제시하고있는지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체계를 인정된 기준 특별히 무한

한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그 기준

에따라복음주의적개신교는신약성경이제시하고 1세기그리스도

인들이 실천한 것과 똑같은 진리 체계이다. 연옥, 전통의 권위, 사

제직, 교황제도,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의 숭배, 유물 숭배, 귀에

대고비밀참회하는것즉고해성사, 보속등의모든첨가물은전혀

성경적근거를가지고있지않으며따라서거짓이라고낙인이찍혀

야만한다,

개신교국가와로마카톨릭국가비교

유럽과 아메리카의 개신교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진보적

이며 계몽되어 있고 자유로운 반면 로마 카톨릭 국가들은 비교적

정체되어있거나침체되어있고개신교국가들로부터경제적/정치

적으로도움을받고있다는것은누구도반박할수없는사실이다.

중세는 암흑기였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지배를 하면서 어떤 도

전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유럽에서 그리고 뒤에 미국에

서명백히드러난그빛즉우리가지금누리고있는그빛은개신

교 종교개혁에 의해 생겨났다. 제네바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의

비문즉‘어둠뒤에빛이왔다’(Post tenebris lux)는 비문은얼마

나적절한가!

로마 카톨릭 주의가 종교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국가의 진보를

억제한다는것은역사가가르쳐주는교훈이다. 미국에서만생활하

여 개신교 국가와 로마 카톨릭 국가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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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순히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 동안 살기 위해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로마 카톨릭 국가를 방문한다고 가정하자.

그는곧바로무지, 가난, 미신, 문맹, 종교자유의억압그리고특별

히 라틴 아메리카의 중소 도시 이상의 모든 도시에서 실제로 발견

되는 합법화된 매춘 등을 발견하고 가슴아파할 것이다. 이것이 바

로로마카톨릭주의의특징이요, 이교주의의특징이다.

로마카톨릭주의가개신교의도전을전혀받지않고지난 4세기

동안 지배 권력으로 군림해 온 라틴 아메리카에서 로마 카톨릭 주

의는자기체계의참된열매를맺고도남을만큼충분한기회를가

졌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시스템은 하나의 교회로서 불행히 실패

하였다. 그곳 백성의 90%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만

아마도 10-15% 정도만이실제로로마카톨릭교도로실행을하고

있다.

나는볼리비아에서선교활동을하고있는한선교사로부터편지

한 장을 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볼리비아에서 로마 카톨

릭교회는결코기독교교회라할수없으며백성을무지와가난의

상태에매어두기위해고안된타락한장치에불과합니다.”그는또

한 전 세계의 로마 교회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구성하며 모두가

로마교황의통제를받고있다는것을지적했고또로마교회의영

향을 줄이기 위한 복음주의 교회들의 노력이 없다면 로마 교회는

아마도 미국에서처럼 나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

록말이다소강경하지만그는우리나라에서우리가거의알수없

는상황에대해쓰고있다.

로마 카톨릭 국가들의 정부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그 국가들의

백성들은 반복해서 자기들의 정부를 위협하거나 전복시켰다. 실제

로이러한국가들모두는수시로그리고때때로오랜기간동안독

재자들의 지배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프랑스는 좀 더

안정된 상황에 이르러 드골 장군이 대통령이 되면서 독재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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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까지 정부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기를 맞았다. 이탈리아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한 정부가 무너지고 그 뒤에 불확실한

시대와마비가생긴뒤다시선거를하고정당간의새로운제휴가

이루어지기까지 25년 사이에 무려 32회나 정부가 바뀌는 일을 겪

었다.

로마카톨릭모범국가로불리는스페인은로마와의협약에의해

지배를받고있으며유일하게프랑코장군의파시스트당만존재한

다. 사실스페인은 1938년이래로프랑코의독재를받았다. 포르투

갈또한독재자살라자르(Antonio Salazar)의지배를받는파시스

트국가이다. 이나라에는 1910년에군주제가몰락한뒤정치/경제

적으로 혼동의 시기가 있어서 18년 동안에 정부가 무려 40번이나

바뀌었다. 그러다가 살라자르가 1928년에 재무장관이 되었고 그

뒤 1932년에독재권력을가진수상이되었으며그뒤로영구집권

을 하였다. (살라자르의 독재는 1968년에 끝났고 프랑코의 독재는

1975년에 끝났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정부의 전복과 그

뒤를 이은 독재 정권의 지배가 지난 15년 동안 되풀이하여 발생하

였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쿠바, 칠레에

서이런일이생겼고니카라과에서도최근에이런일이발생하였다.

이처럼로마카톨릭국가들의정부가매우불안정했던반면에미

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과 같은

개신교국가들의정부는오랜기간동안매우안정적이었다는점은

단순히우연의일치가아니다. 이러한결과는적어도부분적으로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관계에 대한 대조적인 차

이로 인해 생겨났다. 개신교는 국가와 교회가 각자 나름대로의 신

적 기원을 가지며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이지만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 주의는 권력이 교회를 통해 국가에

주어지고 교회와 국가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교회에 의해 통합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교황은

264 천주교의유래



모든세속적인지배자들,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보다위에있으며

각각의정부는로마카톨릭교회에호의적인정치적분위기를유지

해야한다고주장한다. 예를들어정부는다른모든교회들에는공

적 자금을 엄격히 금하고 로마 교회에는 그것을 지원하여야 하며

또이단을처벌할때교회의명령대로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

한 카톨릭 교리들은 그런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정부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지만 개신교의 교리들은 정부들을 강화

하며지지한다.

전체역사를통해로마교회는국가로부터권력을탈취하려고애

써 왔고 결코 자기의 권력을 국가에게 자진해서 양도하지 않았다.

로마교회는국가에세금을내는것, 심지어자신들이소유하고있

으며 경영하는 순수한 상업적 자산들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도 불

쾌하게여겨왔으며, 사제들에게수입에따른소득세를낼것을요

구하는법률에대해서도분개하였다. 로마카톨릭교회의끊임없는

정치 간섭, 심지어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도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로마 카톨릭 정당들 -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

덜란드, 벨기에등에서‘기독교민주당’이나이와비슷한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정당들 - 을 후원할 정도의 심각한 정치 간섭은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미국에서도 로마 교회가 충분히 강해지면 그리

고강하게될때에는의심의여지없이바로위의상황이발생할것

이다. 일반적으로 정당은 적어도 전체 유권자들의 사분의 일의 지

지를받지않으면설립되지않는다. 건전한사고를갖고있는사람

이이러한사실을보고서도어찌여전히이두체계사이의극명한

대조점을알아보지못할수있겠는가? 

우리는 오늘날 이 세계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

다. 로마카톨릭주의의지배를받던국가의백성들은로마교회의

속박에서벗어나려고투쟁하고있는반면, 개신교국가들은국가의

정책, 교육, 의학, 사회생활, 오락, 언론그리고라디오방송들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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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회가 장악하도록 허용하면서 양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다. 어

떤 개신교 국가보다 미국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다. 1928년부터 1960년까지지난 32년동안우리나라의거대정당

들중하나에서는당의총재들이계속해서카톨릭교회신자들이었

다. 또 1960년에는 마침내 카톨릭 신자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성공

적으로 선출되었다. 헌법이 특정 교회를 선호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고있지만최근에반복적으로로마카톨릭교회에물질적인특

혜를 베풀도록 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명목상의 개신교도

인대통령들이이것에서명하였다. 또들리는말에의하면2,400만

달러이상의공공자금이전쟁손해배상이란명목으로제2차세계대

전이끝난무렵부터필리핀의로마카톨릭교회에제공되었다고한

다. 그러나필리핀내의개신교와유대교그리고다른교파의교회

들에게는그액수의십분의일도주어지지않았다. 

1956년 6월에는미국의공습에의한전쟁손해배상이라는명목으

로이탈리아의로마근교에있는카스텔간돌포(Castel Gandolfo)

란 외곽도시의교황소유의별장을재단장하는데필요한돈 - 거

의 100만달러에달하는액수- 을바티칸에제공하기로한예산안

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를 서명하였다. 바

티칸은미국의항공공습에의한피해라고주장했지만국무성은미

국이그런손해에대한법적의무를갖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하

지만그것은국회를통과하여대통령의재가를받았다. 선거철에는

어느 누구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대표를 던지려 하지 않으며 이

런때에국회는특별히그러한압력들에매우취약했다. 그러나이

탈리아나전쟁으로황폐화된다른국가들내의개신교교회들을복

구하기 위해서는 전혀 어떤 예산도 지출되지 않았다! 개신교 교회

들은자신들의정당한주장을대변할만한로비활동을워싱턴에서

펼수없었다.

미국내종교병원설립과운영을위한힐-버튼(Hill-Burto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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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으로인해- 이운영계획의첫 10년동안무려일억천이백만

달러의예산이할당되었다- 정부가집행한돈의80% 정도가로마

카톨릭기관으로들어갔다. 대부분의개신교교회들은교회와국가

의분리원칙을준수하려하였기때문에그돈을받으려하지않았

으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자금을 얻기 위해 열심히 쫓아다녀서

많은돈을받아갔다. 여러지역에서, 특별히로마카톨릭관리들이

지배하는대도시들에서는학교, 병원, 빌딩부지와같은공공자산

들이 거의 헐값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넘어갔다. 비슷한 사례들

이영국에서도발생하였다. 카톨릭교구사립학교들은자기들의비

용의 95%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하고있으며공립학교와완전히동등한재정지원을요구하고있

다. 물론이런것은로마카톨릭주의가우리나라에서이룩하고싶

어하는것을보여주는예고편이다.

로마카톨릭주의가유럽과라틴아메리카뿐아니라미국에서도

수많은 신자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그것이 거듭나

지못한인간의본성에호소하기때문이다. 죄에대한로마카톨릭

주의의 개념은 개신교와 매우 다르다. 로마 교회는 자기 신자들에

게개혁을요구하지않는다. 로마교회는신자들이로마교회를인

정하고 외적 요건들을 충족시키기만하면 그들이 원하는 즐거움에

따라그들이무슨일이든할수있도록허락한다.

우리나라에서 로마 교회의 신실한 회원이면서도 오래 동안 악한

길을 걸어가며 출세 가도를 달린 많은 부패한 정치가들과 도시의

폭력단들을보라. 여기에대한적절한실례로캔사스시티의펜더가

스트(Tom Pen-dergast)를 들 수 있다. 그는 결국 수많은 공범들

과함께교도소로보내졌다. 그가죽었을때그의장례식을집전했

던로마카톨릭신부는그를친구로서존경하였으며그가 30년 동

안한번도미사에빠지지않았다는사람들의말을듣고교회에대

한 그의 충성심을 칭찬하였다. 대중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로마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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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릭주의는계속해서대중적인인기를얻을것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주의가 성장하고 성공하게 된 것은 그 단체

가정부나학교, 출판, 라디오방송에스며들어공격적으로정책을

펼쳤거나 느슨한 도덕 법전을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개

신교신자들의무관심과그들이소유한복음메시지에대한그들의

헌신이결여되었다는점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자유주의신

학, 해방신학이많은교회들의기력을빼앗아이제그들에게는자

신의믿음을전파할열정이조금도남지않았다. 개신교는이제복

음주의적 메시지로 그리고 초대교회를 사로잡았던 선교의 열정으

로돌아가야한다. 개신교신도들은두체계를구별짓는분명한교

리들에관해완전하고도공개적인토론을벌임으로로마교회에도

전해야한다. 로마교회가원하지않는것이하나있는데그것은곧

대중적인토론이다. 로마교회는‘자기의권리’라고주장하는것들

을 옹호하기 원하며 많은 질문 없이 그것들이 수용되는 것을 좋아

한다. 그러나개신교는진리를가지고있으며그논쟁을기꺼이밀

어붙일때마나언제든지이전쟁에서이길수있다.

이 점에 대해 킥(J. Marcellus Kik, 전직「크리스처니티투데이」

의공동편집자)은다음과같이쓰고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이교주의와 교황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은 교회의 잘못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 교회의 역사 동안에 강력했던 것처럼 우리 세
대에서도 강력하다. 복음의 힘은 종교개혁 시대만큼 이 시대에서도 강력하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몇 세기 동안과 종교개혁 시대 동안
의 그리스도인들만큼 활동적이고 용감하고 열성적이고 기도에 열심이며 신실
하다면 이 적들을 완전히 섬멸시킬 있을 것이다 (「계시록 20장」, Revelation
Twenty, p. 74).

개신교신도들은반론을위한반론을원하지않으며그래서때로

는 그런 토론에 참여하기를 피한다. 그러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어떤 논제들에 대해서는 맞부딪쳐야만 한다. 로마 교회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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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자신의선전을강화하고있다. 로마교회는자기가대다수

를이루고있는곳에서는스스럼없이자기를위한특권들을취하는

데 사실 이런 특권들은 로마 카톨릭 국가에서 개신교 신도들이 받

으려고상상할수도없는것들이다. 또 로마교회는정부, 학교, 출

판, 라디오방송, 병원등에스며들방법을은밀히찾고있다. 개신

교 신도들이 대다수일 때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바티칸에가는미국대사의임명이나로마카톨릭교

도의 미국 대통령 공천과 같이 관심을 끄는 논쟁거리가 발생하면

비로소그때에개신교신도들의반대는거세진다.

몇 년전에트루먼대통령이주바티칸대사로클라크장군을임

명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상원에 올렸을 때 강렬한 항의가 있었으

며 클라크 장군이 자신의 이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자 열띤 논쟁

이즉시발생하였다. 로마체제가할수있었던것은방패막이를구

하러 뛰어다니며 바티칸과의 그러한 유대 관계를 반대하는 사람들

을‘박해자’또는‘광신자’라고매도하는것이었다. 그들은분명히

대중적인 논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 보

통의경우덮개에가려져있던논제들이빛을받게되며그논제들

은장, 단점에따라논의될기회를제공받는다.

로마카톨릭주의가지배하고있는국가들에서만들어진사회유

형은 우리나라에서 로마 카톨릭 주의가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할

때우리가어떤것들을예상할수있는지분명하게보여준다. 이것

보다더분명한경고가우리에게필요한가? 로마카톨릭주의의지

배를받는그러한국가들의상황들을바로바라보자. 그런뒤과연

로마카톨릭주의의지배를받는미국, 이것이우리자신이열망하

는 유산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국가인지 자문해 보자.

개신교 신자들의 무관심과 천주교도들의 공격성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를위대하게만들었던바로그것들을잃을위험에처해있다.

부록1 역사의증언 269



고정된양상

로마 카톨릭 주의는“자신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모토

(Semper Idem)를자랑해왔다. 우리는표면적으로나타난이모토

를그대로받아들인다. 하지만이것은결코로마카톨릭주의가변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 이 체제가 사도 시대의 교회에

서 물려받은 것들에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도않는

다. 왜냐하면이체제는지금까지그런일들을했기때문이다. 현재

의로마카톨릭주의는어떤특정한형태로얼어붙어서더이상변

화될수없으며종교재판이일어나던시대와똑같은것들을유지하

고있다. 간간이변화처럼보이는것들은공식입장때문에어쩔수

없이스스로취해야하는단순한정책적변화일뿐이다. 

로마 카톨릭 주의가 자신의 방법론을 전환시킬지는 몰라도 자기

의기본정신은바꾸지못한다. 로마카톨릭주의의법은지금까지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이 체제는 자기와 믿음이 다른 자

들을억압하거나핍박하는정책즉고대로부터내려온정책도바꾸

지않았다. 로마카톨릭주의의교황은스스로종교의자유에호의

를가지고있다는것을밝힌적도없고그렇게하기위해무언가를

선포한적도없다. 또로마교회는세계모든곳에서자유로운사회

를 이룩해야 한다고 밝히지도 않았다. 로마 카톨릭 주의는 자기의

부속학교들에서로마카톨릭교회가참된교회로서해야할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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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힘으로 다른 모든 종교들을 압제할

것을가르치되자기가지배하고있는지역에서정치/경제정책들을

통해압제할권리가있음을가르친다. 

이런점을염두에두고볼때과거에이체제가종교의이름으로

행한 것처럼 또 다시 새로운 종교재판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할수있다는사실을의심할필요가있겠는가? 로마카톨릭주

의는 자기를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과 및 자체적으로 오류로 보는

단체나 개인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으며

또 그런 단체나 개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로마 카톨릭 국가에

대한범죄행위라고생각한다. 로마카톨릭주의가그렇게할리가

없다고믿기에는너무나도많은역사적증거가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 기록에서 나타난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

본로마카톨릭주의의박해사건들이있었다는것을믿는것은쉬

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들은 부인할 수 없다. 로마 카톨릭 교

회가불관용, 편협, 핍박등의방법으로복음적인믿음을반대하는

일을멈추고대신에기독교믿음의기본적인진리안에서불신자들

과카톨릭신도들을가르쳐서협조적으로일을했더라면참된기독

교 정신에 굉장히 많이 부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실하고 영적

인개신교신자들이복음을선포한다할지라도로마교회추종자들

은 세력을 규합할 것이고 또 주도권을 잡는다면 개신교 신자들의

복음선포를강압적으로금지할것이다. 

믿음을 파급시키기 위한 기독교의 방법은 설득력이 있고 친절하

며평화롭다. 이런방법은진리의능력과사랑에의해사람들을얻

으려고한다. 우드박사는다음과같이말한다.

종교적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가하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것이다. 강제 조치는

결코정직한사람의믿음을바꿀수없으므로사실어리석은일이다. 그런사람

의확신은양심으로인해오히려더단단해진다. 오직약한사람들만핍박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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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며 그것으로 인해 위선자가 되고 만다. 그들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기들의 믿음을 바꾸겠다고 공언한다. 이 같은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며 잔인

하기에악한것이다. 학살, 투옥, 재산몰수, 무자비, 죽음등은개인에게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그의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준다. (「우

리의귀중한유산」, Our Priceless Heritage, p.181)

적어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자기

들의이웃인개신교신자들에게적개심을품지않으며그들을핍박

하고자하는열망을가지고있지않다. 그들의대부분은자기들교

회의 전통적인 정책과 실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그들은자기들의교회법에 2,414개 조항이포함되어있는줄도모

른다. 불행하게도그들은정책결정에참가하지못한다. 정책은다

만 그들에게 부과될 뿐이고 그들은 상황이 변하는 대로 로마 카톨

릭 교권자들에 의해 사상을 주입받는다. 그들은 아이 때부터 교회

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배우므로 로마 카톨릭 주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저항을 펼치기는 매우 어렵다. 어떤 사

람들은 양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 주어질 때 교회를 떠나

거나 무관심한 상태로 남아 있는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 교도들

이 공개적으로 자기 교회에 대항하거나 그런 일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드문일이다.

개신교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구를 핍박할 필요도 느끼

지않는다. 진정한종교는무신론자, 회의론자, 경쟁종교의옹호자

들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고 개신교는 믿고 있

다. 개신교는 국가에게 특별한 원조를 달라고 하지도 않으며 개신

교 반대 세력들을 억압하거나 개신교의 세금을 대신 내 달라고 정

부에요구하지도않는다. 개신교는다만자유롭게남아서공개적으

로그리고정당하게자기의믿음을제시할수있기를바랄뿐이다.

그러나개신교신자들이로마카톨릭교도들을핍박한경우도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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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일이다. 로마카톨릭교도들은이것을빌

미로자신들의행위를방어하는데열을올린다. 그러나개신교신

도들의핍박은비교적적었고온건했으며대부분의경우로마카톨

릭 교도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런 핍박들이 기본적인 개신교의 원칙에 위배된다

는 점이다. 개신교 신도들의 핍박은 스페인에서의 종교재판, 이탈

리아에서왈덴시안사람들을멸절시킨것, 프랑스에서성바돌로매

의날에이루어진위그노대학살, 최근에유고슬라비아에서의학살

등에비하면매우경미한것이다. 

로마카톨릭주의의종교적불관용에버금가는것은국가의통일

성을파괴시킨것이라고할수있다. 국가의통일성은평화와우애,

관용의분위기속에서자라난다. 미국이세워진이래로 186년동안

정부는단한번도힘에의해탄생되지않았다. 영국, 네덜란드, 스

칸디나비아반도의국가들은오랜세월에걸쳐안정적인정부를유

지해 왔다. 이런 정부들과 라틴 아메리카의 정부들을 비교해 보면

그차이를확연히알수있다. 거기서는거의모든국가에서정부가

계속해서바뀌고있다! 정치적안정과자유의밑바닥에는그것들을

유지해주는종교적믿음과종교의자유가있다.

한국가의통일성과번영은그국가의종교, 정치, 경제, 교육, 문

화적 삶에서의 자유가 다양성 가운데서 창출될 때 생겨난다. 개신

교 믿음과 자유를 가진 미국은 세계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생활

수준이 높으며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

었다. 이와정반대에속한로마카톨릭국가인스페인을보라! 스페

인은 종교적 자유가 매우 적으며 유럽에서 가장 낮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군부 독재에 의해 강제로 통일성이 유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연합이 잘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로마 카톨릭 주의는 심지어 개신교 땅에서 가장 번창하

고있다. 이것은종교적편협과불관용보다종교적자유가훨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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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하단 말

인가?

당면한문제

우리는 로마 카톨릭 주의의 독특한 특성들을 알아보았고 그것들

모두가 거짓이며 사람들을 복음에서 분리시키는 치명적인 위협을

내포하고있음을발견하였다. 이러한문제들은사소한문제가아니

라신약성경에서제시된기독교메시지의핵심과관련이있는매우

중요한것들이다. 믿을수없을정도로로마카톨릭교회는성경의

믿음에서 이탈했다. 과거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다른 믿음의 소유

자들에게 재빨리‘이단’이라는 명칭을 붙여 억압하곤 했지만 사실

은자기자신도이단사상들에크게물들어있었다.

이 모든 일은 로마카톨릭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기소 이유가 된

다. 성경의표준에따라판단할때너무나명확하게거짓으로드러

나는 로마 카톨릭 체제가 그렇게 오랜 동안 권력을 얻고 오늘날과

같이확장되어권력을유지하고있다는일은얼마나신기한일인가!

로마 카톨릭 주의의 아킬레스 건은 그 시스템 자체의 거짓된 신

학적기반이며복음적인개신교의장점은성경이가르치는것을굳

게 붙잡는 것임을 보여 주려고 우리는 노력했다. 개신교는 단순히

로마카톨릭교회의정치적동맹이나물질에대한탐욕, 정치와종

교의 자유에 대한 압제를 지적하는 것을 통해 로마 카톨릭 주의를

이기거나거기에대항할수없다. 이 모든일들은사실이며반드시

드러내야만 할 일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외적인 방법들과

실행하고만 관련이 있다. 로마 카톨릭 주의는 기본적으로 종교 조

직이므로우리는그체제가성경에기초해서자기의교리들을방어

해야 한다고 도전을 주어야 한다. 이 방법, 바로 이것만이 복음적

믿음을승리로이끌수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하나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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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동시에 하나의 정치적 국가’라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았다. 로마 카톨릭 주의가 자기의 신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본

질상종교적이다. 그런것을근거로이체제는그들에게충성과재

정지원을요구한다. 그러나동시에로마카톨릭체제는한국가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기관들을 통해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온‘주요한정치적기구’이다. 이 체제는한국가에게자신

의교회, 학교, 병원등을도와달라고요청하기도한다. 또한이체

제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억제하고 누름으로써 국가가 자기의

종교적원리들을강제적으로시행해줄것을요청한다.

이제 로마 체제의 위장된 불관용을 드러내고 이 체제에 대한 모

든 사실을 세상이 알도록 해야 할 때가 왔다. 일반 대중은 너무 오

랫동안 속임수에 빠져 왔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들이 참 기독교가

무엇이며 거짓 체계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실들을 제공

해야만 한다. 복음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독교 교리들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인정하기 전에 먼저 로마 카톨릭 주의의 거

짓되고비성경적인교리들을일거에밝히드러내고그체제의미신

적인요소들을파괴시켜야만한다.

개신교 신자들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 큰 위험을 볼 수 있어야

만 한다. 로마 카톨릭 주의는‘미국의 카톨릭화’를 공개적으로 진

행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 주의의 지시에 따라 콜럼버스 기사회

(Knights of Columbus)는신문과잡지에대대적인선전을펼치기

위해매년수백만달러를소비하고있다. 로마카톨릭주의는정부,

언론사, 경제계, 교육계, 노동계등모든분야에서전국의통제권을

차지하려고혈안이되어있다. 그런데도대부분의개신교신자들은

계속해서잠만자고있다!

그러므로우리는반격을준비해야한다. 우리는‘미국의꿈’이라

는이름을가진귀중한유산을소유하고있으며하나님께서우리에

게특별히허락한‘황금의땅’즉사람들이만들어낼수없는귀중

한재산을가지고있다. 성경은우리에게“단한번성도들에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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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한다(유 3).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야 한다. 로마 카톨릭 신자나 사제들 100명 가운데

단한사람도로마교회의진정한내막을알지못한다. 그들은진실

을알려주는것들을읽지못하도록금지를당하고있다. 그들이‘카

톨릭진리’라는이름으로받은것은신학, 교회사, 과학, 문화등을

변질시킨것들뿐이다. 수백만의로마카톨릭신자들은그교회에서

태어나거기서자라면서자기가배운마리아론과교황의수위권같

은교리들이성경과상식과자유민주주의에대한기본개념과상치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 중에는 미사에 오랫동안 참석한지 않

은사람들도있고카톨릭믿음을더이상믿지않는다고말하는사

람들도있다. 이들가운데많은사람들은복음을통해주님께로인

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신자들은 그들을 무시하

거나피하기도했다.

‘전직 예수회 훈련생’이었다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다음과같은사실을말해준다.

루터가 경종을 울렸을 때 그 당시 카톨릭 주의에 환멸을 느꼈던 수많은 대중이

그를 추종했다. 수녀, 사제, 수도승, 평신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

톨릭 주의를 떠났다. 초기 개신교 신자들은 로마 교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경을잘못해석했는지곧바로지적했다. 그들은바티칸의비도덕적인정책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단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수천의 카톨

릭 신자들이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을 추종하고 따랐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

고 다른 국가들에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 그 이단자들 [종교개혁 추

종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개혁자

들을따랐을것이다. 무력사용만이로마카톨릭주의를구할수있었다.

자유로운 미국에서 로마 카톨릭 주의가 자기의 교리 특히‘카톨릭 교회만이 유

일한 참 교회다’라는 그 특별한 교리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개신교의 도전을 받

아야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카톨릭 교구 부속학교에서 가르치는 오만과 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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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국의자유유산에대한잘못된가르침이라는것을지적해야만한다.

만일 로마 카톨릭 주의가 자유 사상 포럼에서 논쟁을 해야만 하고 카톨릭 사상

가들에게 카톨릭 이슈뿐만 아니라 개신교 이슈까지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면 카톨릭 교회는 수세에 몰릴 것이다. 카톨릭 추종자들에게 선택의 자유

를준다면카톨릭교회는추종자들을잃고말것이다. 로마카톨릭주의가자신

의 교리를 옹호해야 한다면 자유의 국가 미국에서 수백만의 신자들을 잃게 될

것이다.(「크리스처니티투데이」, 1957, 10, 28,).

개신교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러한 도전을 받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사회 복음을 강조하고 초자

연적인 것을 무시하는 현대주의나 자유주의를 형성하려는 시도에

빠져들어 왔다. 그러나 이제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본 교리들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시인하며 고백하고 성경만이 유

일하게영감을받은‘권위있는하나님의말씀’이라는믿음을재천

명해야할것이다. 의심에빠진기독교는결코교조적인로마카톨

릭주의의적수가되지못한다. 우리는성경공부를해야하며그리

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은혜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는 복음을 가르치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키워야 한다. 이런 사람들

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로마 카톨릭 주의를 절대 무오한 하

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우고 로마의 성사주의를 복음의 자유와 은혜

로 대항하여 무찌르며 로마의 정치적 전체주의를 기독교회의 빛과

향기로대적하여눌러야한다.

로마카톨릭주의는미국내에카톨릭신자들이많다고주장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그 수자가 의미하는 것 이상

의실권을잡으려하고있다. 맥루린은다음과같이흥미있는사실

들을보여준다.

아마도로마카톨릭출판계의가장큰거짓말은P. J. Kenedy & Sons of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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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 출판사에서출판한‘공식카톨릭보고서’가보여주는‘카톨릭교회의성

장에 대한 연례 통계 수치 보고’일 것이다. 1957년 5월 24일자 애리조나 보고

서에 의하면 미국의 로마 카톨릭 교도는 34,536,851명으로 되어 있었다. 1960

년대에는 40,000,000명이었다. 이러한통계수자는카톨릭교도들에게우월감

을주며또모든정치인에게부담을주기에충분하다. 이것이바로로마카톨릭

교회가통계수치를출판하면서얻고자한결과이다.

그러나이러한통계를분석해보면그들이얼마나신뢰하지못할사람들인가가

드러난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한 번 카톨릭 주의에 적을 둔 사람은 결코 그

들의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사제는 이렇게 말했다. “전직 카톨

릭 신자라는 것은 없으며 나쁜 카톨릭 신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개신교교회와는달리유아세례를받은아이들은모두카톨릭교도로간주됩니

다. [대부분의개신교교회에서12세이하의어린이들은집계에서제외한다.]

이처럼 부실한 집계 절차들은 거짓된 카톨릭 통계와 이로 인한 카톨릭 교회의

정치적 영향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진실은 미국 내 대부분의 교구에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로마 카톨릭 주의의

통계 자료 편집은 회원들 수에 민감한 개신교 신자들의 흥미를 일으킬 것이다.

로마카톨릭교회에는회원명세서가없다. 어떤교구는여러종류의통계자료

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교구는 정기적인 헌신자들의 기록만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국 내 대부분의 카톨릭 사제들은 자신의 교구 안에 얼마

나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좋은 신자인지 나쁜 신자인지, 무관심한 신자인지 알

지못한다.

로마 카톨릭 신자가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옮기거나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

로 이사 갈 때 교회는 그들의 기록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거기에

는개신교교회에서처럼이사서류나사직서류등이없다. 다른곳으로이사한

카톨릭 신자는 주일 미사에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카톨릭 교회들은 새로 이적

한 사람이나 방문객들을 일어나게 해서 환영하거나 교회의 통계 자료를 위해

비치한신상카드에신상을기록하게하지않는다. 단지결혼식이나세례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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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식등이있을때에카톨릭교도는어떤사제에게가서자신의신분을밝힌다.

이런제도조차없다면평범한카톨릭신자는자기가거기에참석하는지사제가

알지도못한채반평생을보내야만할것이다. 

미국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력을 알려주는 연례 보고서를 출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미국의 카톨릭 주의가 정치가와 사업가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로마 카톨릭 주의의 사제들이

자기들의 주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주교들은 교황에게 좋은 인상

을줄수있다는점이다. 사제들의성공은그들이담당하고있는신도들의신실

함이나 교회에 대한 헌신의 정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숫자적인 증가에 의

해서만 판단된다. (「미국 문화와 카톨릭 학교들」, American Culture and Catholic

Schools, p.157~158)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있는 메모리얼 병원에서는 새로 입원하는

환자에게그의담당목사나사제가방문해도되느냐고묻는데자신

을카톨릭교도라고말한사람들중에서는단지 10% 정도만이사제

의방문을허용하였다. 맥루린은이에대해다음과같이말하였다.

로마 카톨릭 출판사는 신도들에 대한 로마 교회의 지배력이 얼마나 약한지 알

았다면 스스로 통계 수치를 자랑하던 목소리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카

톨릭 출판사가 잘못된 사실을 외쳐대고 있고 미국에서 로마 카톨릭 주의에 충

성을바치는집단이바른생각을할수없는특정소수집단이며카톨릭주의가

주장하는세력이사실신화에지나지않음을개신교신들과정치가들이깨닫게

된다면진짜미국인이되기위해정신을바짝차리고경계해야만한다. 결국로

마카톨릭주의의힘은프로테스탄트목사들이그들을두려워하고상인들이카

톨릭주의와관련된돈을잃을까봐두려워하는데서생겨난다. (p.161)

다른데서맥루린은다음과같이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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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하지 못하여 극히 과장된 것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주의는 미국 전체 인

구의 25%를차지하지않는다. 아마도 10% 정도가사실에가까운수치일것이

다. (p.235).

로마카톨릭주의는전세계적으로자기교회의신도수가 4억에

서 5억명이라는놀랄만한주장을펴왔다. 하지만사실이것은남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모든 인구를 합친 결과이다. 이런

국가들에서는인구의 5-20% 정도만이실제로카톨릭신앙을따라

살고있다. 그들이주장하는4-5억의인구중에서사분의일은문맹

이므로사실그수에넣어서는안된다. 또나머지중에서도반수이

상이로마교회가‘죽을죄’라고하는것즉미사에가지않거나제

시간에고해성사를하지않거나금요일에고기를먹거나개신교예

배에참여하는죄를범하고있다. 또많은이들이아무말도없이로

마 교회를 떠나고 있다. 어찌 되었든지 정직하게 수를 센다면 카톨

릭신도들의수는그들의주장과는달리매우크게줄어들것이다.

이제우리는프로테스탄트교회들이제대로따르기만하면큰도

움이될것으로판단되는것을하나제안하려한다. 그것은곧프로

테스탄트 교회들이 이탈리아와 유럽의 다른 천주교 국가들에 선교

사와 여러 종류의 크리스천 일꾼들을 보내는 것이다. 로마의 교황

이앉아있는이탈리아는현재선교가가장안되고있는국가들중

의하나이지만가능성을가지고있다. 이탈리아의한복음주의자는

이렇게말한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은 적이 없고 심지어 그런 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외에도그들은천주교회가가르쳐온여러가지미신속에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상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어깨로 메고 다니며 그런 특

권을얻기위해많은돈은지불합니다. 어떤사람들은특별한사당에가기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걸으면서 순례 여행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사제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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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침과 백성들의예배에서 가장 중요한대상입니다. (Michele Tancredi, 소책자,

「이탈리아를위한부담」, The Burden for Italy, p.3, 1957).

지난 몇 십 년 동안 프로테스탄트들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미개부족들을위해선교센터를세우고성경학교를세웠다. 그렇

다면 우리와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공통적인 것이 너무 많으며

큰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 그와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대부분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글을

읽고쓸수있으므로진리의말씀을그들에게제시하면그들은스스

로하나님의말씀을읽고진리를찾을수있다. 그들은또한숙달하

기쉬운언어를가지고있다. 만일누군가가이탈리아어를잘한다면

쉽게5,000만명에게다가갈수있을것이다. 반면에다른선교지에

서는모든소수부족이다다른말을쓰고있다. 또한이탈리아전체

에서는사람들이대부분선교의일을좋은눈으로보고있다. 물론

천주교사제들로부터반대를받을수도있지만이탈리아출신의사

제들과 수녀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우

리는단호하게우리도그나라에서자유롭게활동할수있다고주장

해야한다. 이탈리아안에서도그리스도인들을위한필요와교육사

역을위한필요가큰데도불구하고이탈리아의천주교회는수많은

선교사와사제와수녀를미국과영국에보내왔다.

한편우리는인도, 일본, 아프리카의많은종족들에게, 언어와관

습이너무어려워서습득하기어려운사람들에게지금까지많은선

교사들을보내왔다. 그런데이탈리아나다른천주교국가들에보낸

선교사와돈은거기에비하면눈곱만큼뿐이안된다. 그결과이제

천주교는 미국과 영국을 정복하고 있지만 개신교는 천주교 국가들

을복음으로정복하지못하고있다. 이제우리는이문제를다시다

루어야만한다. 그래서이탈리아에많은선교사를보내서실질적으

로아시아의다른어떤나라만큼이나이교도국가인그나라를살려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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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폭넓게확장하는로마카톨릭주의를보면서우리는그들

의정치적수완과그들의선전방법을힘으로이기지못한다는사

실을깨닫게된다. 그러나우리에게는더효과적이고실효성이있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된 진리가 있다. 만

일그진리가공명정대하게동정심을가지고선포된다면편견과탐

욕 그리고 불관용의 벽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부,

교육, 재능, 뛰어난명성을소유하고있다. 만일자유롭게선교할수

만있다면우리는기독교믿음으로세계를정복할수있을것이다.

로마카톨릭교회는참교회인가?

로마카톨릭교회가박해정책과더불어성경과상치되는정교한

교리와 의식을 개발했다는 점과 또 로마 교회가 오랫동안 통제해

온 국가들의 영적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지 못했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과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참 교회인가?’라는 질문

을던지고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내부에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

인할수없다. 로마교회는성경의영감, 그리스도의신성, 처녀탄

생, 기적, 몸의부활, 미래심판, 천국과지옥, 그리고많은다른진

리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로마 카톨릭 주의는 성경

이가르치는것에다상당한양의무엇을추가하거나거기서무엇을

삭제함으로써이런진리들을무가치하게만들어버린다.

성경의영감에대하여로마카톨릭교회는성경을하나님의말씀

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체제는 많은 경우에 성경

에위배되는전통및성경위에있는전통을성경과같은권위를가

진것으로여겨성경에추가하거나아예성경을대체해버린다. 사

실 이 체제에서 전통은 성경에 공식적인 해석을 주기 때문에 성경

보다 우위에 있게 되었다. 복음적인 기독교는 믿음과 실행의 유일

무이하며권위있는기준으로성경을받아들이며이기준은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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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길로가려할때교회를제길로돌아오게하는표준잣대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부차적인 위치에

놓았으며 실제로는 믿음과 실행에서 오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무오한 교황’과‘딱딱한 교회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로마교회는대중들로부터성경을격리시켜그들이읽지못

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 개신교의 압력을 받

아 백성에게 성경을 줄 때에는 로마 카톨릭 주의가 인정하는 해석

들이담긴판들만허용을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 교

회는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중재자로 마리아와 사제들을 내세워

서 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

다. 이 교회의그리스도는항상자기어머니마리아의품속에있는

연약한 아기로 또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로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강하게 움직이시며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며성도들의기도를들으시고응답하시는구원자가될수없

다. 여기의그리스도는사람들의매일의삶의문제에대해거의관

심이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그리스도나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를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마리아와 성자들에게 기도

를드려야만한다.

로마교회가죄의용서를가르치지만신도들은사제에게죄를고

백해야 하고 사제가 그 죄를 사죄해 준 경우에만 용서가 이루어진

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사장(사제)들의 사역이 끝

났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우리가 그분을 통

해하나님께직접기도를드릴수있다고분명히가르치는데도불

구하고로마교회는하나님과인간사이에인간제사장이라는중간

가로막을 만들어 놓았다. 신약성경이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사제)

제도가완전히없어졌고그대신신자들의보편적제사장직이들어

섰음을가르침에도불구하고로마카톨릭주의는자기시스템의중

추적인요소로서인간사제직을주장한다. 이것은곧그체제가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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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요소에서부터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비록 자유주의

성향의 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교회와 로마 교회의 궁극적인 연합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점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연합이

불가능하다는것을누구나알수있다. 이외에도로마교회는다른

교회들에게로마교황의수위권을인정할것을촉구하고있다.

오직믿음을통해은혜로구원을받는다는성경적구원론대신에

로마교회는은혜에행위를더하는구원체제를만들었다. 그 결과

거기서는믿음보다행위가더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고사람은

구원을받기위해오랫동안힘들게노력해야한다. 실제로로마교

회는자기가요구하는고해성사나보속과같은것을사람들이만족

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그들을 천국에 받아들이기도하고 천국에서

제외시키기도하면서어떤절대적인체제를형성하였다. 로마교회

는 구원의 방법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거짓되고 잘못된

대답들을주고있다. 또이시스템을따른사람들중많은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제로 영적인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

여주지못하고있다.

로마카톨릭교회는그리스도께서교회를설립하셨다고가르치지

만동시에한낱죄많은인간에불과한교황을교회의머리로세우

고그에게절대권력을주고있다. 로마교회는미사와정교한의식

주의를 발전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도들의 교회에 존재하

지않던것들이다. 로마 교회는사람의구원이교회에순종하는것

에달렸다고주장한다. 또한바티칸은교회와국가의연합체이기때

문에가능한한모든곳에서그러한조직을발전시키려고노력한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는 상과 벌이 있는 최후 심판을 가르친다.

그러나의인들을위해하늘에예비된보상의약속은연옥이라는고

통의 장소에 대한 가르침에 의해 희석된다. 사람들은 연옥에서 받

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일생을 통해 면죄부를 사거나 보속의 행위

를 행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도 연옥이 존재한다는

것을결코보여주지않으며그리스도인이죽을때에그의혼이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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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하늘로간다고가르친다.

현시대로마카톨릭교회의상황은예수님당시의유대교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당시 유대교에는 많은 진리가 있었고 대중들 가운

데는 신실한 신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제사장 계급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치리자들은 백성의 필요에 무관심하였다.

로마카톨릭주의의사제들과같이유대교의사제들도하나님의말

씀을 백성으로부터 분리시켰으며 주로 자신들의 진보와 승진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로 제사장들로부터 배척을 받았

고 그분은 그들을 가장 호되게 책망하셨으며 결국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주도하였다.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

릭주의의사제들은복음의단순함을버리고떠났으며성경의가르

침들을전적으로인간이만든의식들과교회법으로덮어버려서결

국사도시대교회의모습을찾아보기어렵게만들었다. 이런사실

은 로마 카톨릭 주의가 오랫동안 지배해 온 국가들에서 그 체제가

발전하지못하고오히려부패하고약하게된이유를보여준다. 

이런것은특별히주후 500년부터종교개혁때까지유지된중세

기에명확히드러났다. 이당시의 1000년동안에는암흑이온땅을

덮었고 대중들은 부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교회의 통치를 받으면

서무기력한상태로지낼수밖에없었다. 그러는동안에이교회는

백성들의영적/도덕적부흥을도모하기보다는자신을위한거대한

부와 정치권력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빈곤, 무지, 미신,

높은문맹률등으로나타나는이런현실은현재까지도로마카톨릭

주의가주도권을행사하고있는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남아

일랜드, 라틴아메리카등지에서계속해서존재해오고있다.

로마 카톨릭 주의가 대중을 통제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대중이

사제들에게 종속되었다. 로마 카톨릭 주의가 성행하는 곳에서 이

체제는 단지 몇 개의 학교들만 설립했으며 개신교에 의한 경쟁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설립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 오히려 로마 카톨릭 주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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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미신과 무지를 허용해 왔고 그리함으로써

반기독교적인삶을조장해왔다.

이것은로마카톨릭주의가부인하거나피할수없는‘이체제를

향한따가운책망’이다. 로마카톨릭주의는지난4세기동라틴아

메리카를지배해오면서그곳백성의영적,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수준을격하시켰다. 사실지난두세대동안라틴아메리카에서이

루어진진보의대부분은개신교국가인미국이경제적원조를하면

서복음적인선교사역을감당한결과로생겨났다. 지금이시간에

도미국정부는로마카톨릭교회를염두에두지않은채이런국가

들에대한막대한원조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주의가 내부에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것은유럽의여러국가들의사례에서잘드러난다.

로마 카톨릭 주의가 한 나라를 장악하면 곧바로 그 시스템 자체가

흠이 있고 부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한 시민 정부의 뒷받침을

받은 로마 카톨릭 주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의공포

를 드러냈다. 프랑스 혁명의 과격함은 오랜 기간의 교회의 부패로

인한결과였으며대중들은증오심을보이며수백명의사제들을죽

이고 수백 개의 교회들을 불태우면서 로마 교회와 학정을 일삼은

정부에 대항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탈리아의 로마 카톨

릭 교회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을 지원한 결과 인기를 끌지

못했으며 현재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공산주의를 지

지한다. 비록현재의스페인이독재자프랑코의통치를받으며평온

을유지하고있지만그곳의상황역시이탈리아와다를바가없다.

우리는스페인의어떤지성인이 8년전에이야기한것에대해추

기경스펠만이보고한내용을인용한적이있다. 그 지성인은만일

스페인경찰의보호가없다면사제와수녀의일상생활이큰위험에

빠질것이라고말했다. 그리스도의교회라고선언하는조직이그토

록 권력을 남용한 결과 사람들이 그 교회의 사제들을 죽일 정도가

되었다니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교회가 파시스트 경찰국가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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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했으니이얼마나큰비극인가! 유럽에

서국가마다카톨릭주의가반카톨릭, 반사제주의를부추기고있다

니이얼마나큰비극인가!

오늘날라틴아메리카의대부분국가에서로마카톨릭교회는대

중들의무관심으로인해또지성인들의공개적인반대로인해입지

를 잃어가고 있다. 몇 년 전에 멕시코 정부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대한 재산을 압수하였으며 성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가했는데 특히 백성의 돈을 빼앗아 부유한 삶을 누리는 외국인 사

제들에게그리하였다. 오늘날에는정부가교회의소유권을갖고있

다. 백성의반대가너무심하므로그들은사제들이사제복장을하

고 거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하튼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라도사제들을보고싶어하지않는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이와 같은 내적 결함들을 안고 있어서 인류

역사에서아마도성공할수없을것이다. 확실히로마교회는세계

복음화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였으며대신에 현재의 자신의 행로에

서굳게고정되어있어서내부에서나외부에서의개혁에의해바뀔

수가없다. 로마카톨릭주의는이교도종교들과같이복음적기독

교를방해하며적대하는세력이다. 로마카톨릭교회안에좋은사

상가들과 거룩한 삶을 산 영혼들이 있었고 또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산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모든교회에는자기교회의신

조보다 더 잘 믿는 신자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신자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들에 의해 판단을 받지 않고 제도로서 판단을

받아야한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사제(제사장)들이 없었음을 먼저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4-5세기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만이 누

릴 수 있는 특권을 얻으려고 공인된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다는 점

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 종교의 편에 서서 설 곳을 잃

고있던이교도사제들은대세의흐름을알아채고이러한특권들을

부록2 제도는열매로평가를받는다 287



어떻게 나누어가질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이교

도들의사제제도가교회안으로처음에는조심스럽게그리고후에

는 공개적으로 대담하게 유입되었다. 이방 신전들 가운데 어떤 것

들은기독교회로다시봉헌되었다. 이렇게교활하게침투한사제들

은점점더많은권력을소유하면서드디어사도시대교회의사역

을완전히대체해버렸다. 이 사제제도는교회의일들을이끌어가

던대중의권리를찬탈하고그제도에모든권리를집중시켰다. 자

기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성경의 교훈과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 제

도는 당연히 성경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제들은 대중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제들은전력을다해성경을분리시키고수세기동안

금서목록의 하나로 성경을 추가하였으며 반면에 백성들은 성경을

접하려는노력을기울였다. 이런갈등은오랫동안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삶에 기본적인 요소였고 초대교회 교부들

의 저작에 깊이 그 내용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것

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이런 갈등은 주후 476년부터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지속되었다. 그러다가주후 1517년에기독교세계

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사제 제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복잡한

의식주의를내던지고는 1세기사도교회의단순함으로되돌아갔다.

그러므로로마카톨릭주의의사제직은기독교로위장한채기독교

회에서 뿌리를 내린‘고대 로마의 이교도 사제직’과 전혀 다를 바

가없다. 

위에서언급한것과같은일이실제로일어났다는것을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신학적 지식이 풍성하게 쌓이고 성경이 폭넓게

반포된 20세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개신교의 여러 교파에서

일어나고있다. 그런교회들에서는‘자유주의’, ‘현대주의’라고하

는사상을따르는사람들이초자연적인일들을부인하고또십자가

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크리스천 믿음을 행위 중심의 자연주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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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하고 있다. 즉‘사회 복음’이 복음적인 기독교를 몰아내고

있다. 이들은사람이스스로사회, 경제적위상을높이고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스템이일어나게되면그것이권력을찬탈하는사제체제에의해

성취되든지 혹은 거짓된 철학을 조장시키는 일에 의해 성취되든지

큰차이가없다. 그것들이다동일한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성경은“너희가그들의열매로그들을알리라.”라는교훈을준다.

역사를통해또세상여러지역에서의실상을통해살펴본대로로

마카톨릭주의의열매는‘천주교회만이참된교회’라는그들의교

만한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아주 좋게 봐 줄 때 그

것은기독교의부패한형태라고말할수있다. 또한로마카톨릭주

의가 우위를 차지한 곳에서 이 체제는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

의탈을쓴채종교를이용하는거대정치집단이요경제집단이라

고할수있다. 이러한국가들에서로마카톨릭주의는권력의야욕

과재산의탐욕을서슴지않고보여왔다. 이체제는자유로운정부

들을파괴하고약화시켰다. 자기의권위를인정하지않는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대해이체제는심한반대와억압을가하는전통적

인정책을펼쳐왔으며여건이허락되는곳에서는수많은사람들을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거나 또는 말로 할 수 없는 무자비한

고문과 정신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런 행동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며진정한교회의증거가될수없다.

이체제의성경해석은오류투성이며이체제의실행은지속적으

로반기독교적이서오랜기간동안이체제가끼친해악은이체제

의선한일을훨씬더능가한다. 그러므로로마카톨릭주의라는체

제는거짓교회로판단을받아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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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브리태니커백과사전」에서몇몇중요한용어

들을옮겼다.

●드루이드(Druids) :켈트어로‘참나무를아는것’이라는뜻. 고대켈트

족의 지식층을 일컬음. 이들은 주로 참나무 숲에서 자주 모인 듯하며 사

제·교사·법관역할을했다. 최초의기록은BC 3세기때보인다. 율리우

스 카이사르는 드루이드에 관한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그에 따르면 갈리

아에서는 기사 계급과 더불어 존경받는 계급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공

적·사적인 제사를 주관했으며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또 모든 공사

(公私)의분쟁을심판해벌을내렸으며, 이들의판결을따르지않는사람은

제사참석을금지당했는데이것은당시에가장혹독한벌로여겨졌다. 

드루이드들 가운데에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그가 죽으면 다른 드루이드

가 그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공덕이 비슷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에는

투표로결정했으며때로는결투에의하기도했다. 드루이드들은카르누테

스족의영토에있는성지(聖地)에 매년모여그들에게제출된법적분쟁의

판결을 내렸는데 모든 갈리아인들은 그 성지를 자신들의 중심지로 여겼

다. 카이사르의 기록에 따르면 드루이드들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고 세

금도내지않았으며이런특권때문에많은사람들이가족의뜻에따라또

는자진해서드루이드가되었다고한다. 

드루이드는 그들의 고대시(古代詩)·자연철학·천문학·신화를 배웠는

데 어떤 이들은 20년 동안이나 학문을 닦기도 했다. 이들은 영혼 불멸을

주요교리로삼았으며사람이죽으면다른사람에게로영혼이옮아간다고

믿었다. 제사때에는중병에걸린환자나죽음에직면한군인들을위해산

사람을제물로바쳤는데작은나뭇가지로엮어만든커다란우상속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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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채워 넣어 불살랐다. 보통 범죄자들을 제물로 바쳤지만 필요한

때에는죄없는사람들까지도희생시켰다.

드루이드에관해가장자세한설명을남긴것은카이사르이지만그도이

런 사실들 일부는 스토아 철학자 포세이도니우스에게서 배웠던 것 같다.

포세이도니우스가한이야기나드루이드연례모임과우두머리선출에대

한 카이사르의 묘사는 가끔 중세 초기의 아일랜드 전설에도 나오며 이를

통해이들의말이사실에근거했음을알수있다. 

드루이드의식은초기에는숲속빈터에서열렸고성전에서의식을행한

것은 그들 지역이 로마 세력권에 들어간 뒤였다. 티베리우스 황제(AD

14~37 재위) 때 갈리아 지방의 드루이드들은 탄압을 받았고 얼마 뒤 브리

튼섬에서도박해를당했다. 아일랜드의드루이드들은그리스도교가들어

온 뒤에는 사제 역할을 빼앗겨 시인·역사가·법관 역할에 국한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고대 인도-유럽 문화권의 사제직이 변해서 동양에서는 힌

두교의 브라만이 되었고, 서양에서는 켈트족의 드루이드가 된 것으로 보

고있다.

● 로사리오(Rosario) : (영)rosary. (‘장미화원’을 뜻하는 라틴어 rosarium

에서나온말) 실에꿴묵주(염주)알이나매듭의골을만지면서기도문을암

송하는 종교적 행위. 넓은 의미에서 묵주나 매듭을 로사리오라고 부르기

도 한다. 이 관행은 그리스도교·힌두교·불교·이슬람교 등에서 광범위

하게행해지고있다(역자주 - 참고로여기서말하는그리스도교는천주교나그

리스/러시아동방정교임).

그리스도교의경우이관행은 3세기동방그리스도교회수사들에의해

시작되었고 그 뒤 여러 형태의 묵주가 개발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는공중및개인기도를할때흔히묵주를사용한다. 가장흔한묵주기도

는작은묵주(chaplet), 즉로사리오를손으로만지면서암송하는기도문인

성모 마리아의 묵주기도이다. 작은 묵주의 구슬들은 5개의 고리(decade：

로사리오의일부로서작은구슬 10개와큰구슬 1개로되어있음)로되어있는데,

각고리는큰구슬로다른고리와구분되어있다. 작은묵주의양끝은십

자가, 2개의큰구슬, 3개의작은구슬을연결한작은끈으로묶여있다.

가장많이하는묵주기도인성모마리아묵주기도를할때는작은묵주

를 3번 돌려야 한다. 이 묵주기도는 15단의 성모송(聖母誦)을 암송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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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데각성모송을암송할때는작은구슬을잡고있어야한다. 각 단

맨 앞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이때는 큰 구슬을 잡음) 그 다음에 영광송

(Gloria Patri：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을 암송하며 묵상과 기적의 회상

이 따른다. 15개의 기적은 예수와 마리아의 생애·죽음·영광과 관련된

사건들로, 이런내용의3편이각기5개의사건으로구성되어있다. 묵주기

도의서두와맺음말은다양하다.

성모마리아의묵주기도문을만든사람은 13세기초도미니쿠스수도회

창설자 성 도미니쿠스로 여겨져 왔으나 확실하지 않다. 이 묵주기도는 시

편 암송이나 성무일도의 대용으로 문맹인 사이에서 점차로 발전된 듯하

며, 이는 15세기 프랑스의 두에와 독일의 쾰른에‘로사리오 봉사회’를 세

운도미니쿠스수도회수사알람드라로슈와그의동료들의설교를통해

정형화되었다. 1520년 교황 레오 10세는 묵주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

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거듭 권장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공

식집회에서묵주기도를암송하는일은거의없어졌다.

동방정교회의경우로사리오는거의수도원에서만하는기도형식이었

다. 그리스와터키의정교회에서사용하는콤볼로기온(작은묵주)은똑같은

크기의구슬 100개로이루어져있다. 러시아정교회의베르티차(끈), 초트

키(작은 묵주), 리예프스토카(사닥다리)는 모두 103개의 작은 구슬이 4개의

큰구슬에의해불규칙하게분리되어있으며, 작은구슬을꿴실들이사닥

다리모양을이루도록서로평행하게연결되어있다. 

루마니아교회에서는작은묵주를마타니에(절)라고부르는데그이유는

루마니아의수사들이묵주알을세면서하는기도의시작과끝에매번엄

숙하게절을하기때문이다.

● 미트라교(Mithraism) :조로아스터교이전이란의태양·정의·계약·

전쟁의 신인 미트라를 숭배하는 종교. 2, 3세기 로마 제국에서 미트라스로

알려진이신은황제에대한충성의후원자로존경받았다. 4세기초황제콘

스탄티누스가그리스도교를받아들인뒤미트라교는급속히쇠퇴했다.

조로아스터 이전에(BC 6세기나 그 이전) 이란인은 다신교를 믿었으며 미

트라는 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계약과 상호간

의 의무의 신으로 히타이트인과 미탄니인 사이의 조약을 담고 있는 설형

문자판에서 서약의 신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인도의 몇몇 베다 문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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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미트라(Mitra：미트라의 인도식 표기)가‘친구’와‘계약’으로 묘사된다.

미트라란 단어는 계약과 상호간의 의무가 친구를 만들기 때문에 양자 모

두를 의미하는 뜻으로 번역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미트라는 사람들 사이

의 교제와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미트라

는중재자로불렸다. 또한미트라는태양의신이며만물을품은빛나는빛

의 신이어서 맹세의 대상이었고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미트라를 태양신으

로 간주했으며, 왕들의 신이기도 했을 것이다. 왕과 왕의 전사 사이의 쌍

무(雙務) 신이자전쟁신이었으며, 왕이보증하는정의의신이기도하여사

람들이정의와계약을준수할때는언제든지미트라를경배했다.

가장중요한미트라의식은황소를제물로바치는것이다. 이의식의기

원이 조로아스터교 이전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

으나 조로아스터는 황소의 희생 제물을 비난했기에 그 의식은 고대 이란

의우상숭배의일부였던것같다. 이러한추론은미트라가흰황소나달의

형상으로나타나는소마라는이름을가진신의희생에마지못해참여하곤

했다는 내용의 인도 문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로마의 기념비들에 따르면,

미트라는 나중에 달로 변형되는 흰 황소를 마지못해 제물로 바친다. 이렇

게세세한부분이유사한점으로볼때희생제물은조로아스터교이전에

행해졌음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 조약은 공동 식사를 통해 승

인되었기때문에계약과제물이연결된다.

다리우스(BC 522~486)에서 시작되는 아케메네스왕조의 페르시아 왕들

은 조로아스터 교도였다. 그러나 다리우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다수의 귀

족이 마음속에서 여전히 존중하는 옛 신앙을 근절시켜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려고하지않았기때문에조로아스터교는점차오래된다신론적인예

배 요소에 물들었다. 찬송가(Yasht)는 옛 신들을 기리며 작곡되었는데 거

기에는만물을주의깊게보는천상의빛의신, 서약을보호하는자, 이승

과 저승에서 의로움을 수호하는 자, 무엇보다도 악과 어두움의 세력에 대

항하는 자이며, 그래서 전쟁과 승리의 신으로 미트라를 찬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후기 아케메네스 시대의 혼합 종교에서는 분명히

조로아스터교의 양상이 이교도적인 양상을 지배하여, 모든 조로아스터교

도가 거부했던 황소 희생 제물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BC 330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을 때, 사회의 옛 구조가 완

전히붕괴되었으며페르시아의미트라예배도더이상볼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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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페르시아제국서부의지역귀족들은미트라숭배를존속시켰고그

리스로마와이란세계사이경계지역의왕과귀족은여전히미트라를예

배했다.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가 로마 황제 네로를 자신의 최고 주인

으로승인했을때그는계약과우정의신이아르메니아와강력한로마사

이에좋은관계를확립시켜줄것을기원하면서미트라의식을치렀다. 코

마제네(터키의 남동쪽)의 왕들은 미트라 의식을 거행했고 폰투스의 미트라

다테스 6세도 그 신의 숭배자였으며 동맹자인 실리시아의 해적들도 미트

라의식을행한것으로알려져있다(BC 67). 반면그리스세계에서는미트

라 숭배가 전혀 인기가 없었는데 그리스인들은 미트라가 자신들의 적인

페르시아신이라는것을절대로잊지못했기때문이었다.

2세기가시작되기전까지로마세계는페르시아의신에대한관심이없

었으나136년이후로는미트라에게바쳐진수백개의비문이나타났다. 이

러한관심이되살아난이유를쉽게설명할수없다. 가장그럴듯한가설에

따르면 100년경 생존했던 어떤 종교적 천재가 전통 페르시아 의식을 신

(新)플라톤적으로 해석하여 미트라교가 로마 세계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로마의 미트라교는 실제로 새로 창조된 것이다. 이란의 미트

라교와 같이 로마의 미트라교도 왕에게 충성하는 종교였고 콤모두스

(180~192), 셉티미우스세베루스(193~211), 카라칼라(211~217) 같은황제들

에 의해서 권장되었다. 비문을 통해 알려진 미트라 신봉자들은 신이 자신

들을승진시켜주리라믿었던하급및고급군인, 황제에게봉사하는공직

자, 제국의노예와자유인(강한영향력을지닌사람들이많았음)들이었다.

미트라에게바쳐진신전과봉헌물은로마와오스티아에서, 군사적변경

을 따라서는 영국, 라인·도나우·유프라테스 강에 수없이 많이 있다. 평

화로운지역에서는봉헌물이거의발견되지않는데봉헌자가있다면지방

의통치자나제국의공직자였다. 로마세계는몇세대안가서페르시아의

이신에게완전히동화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로마의도시와종교를

부활 시켜려고 했을 때 미트라를 잊지 않았다. 307년 카르눈툼(빈 근처의

도나우강가에있음)의봉헌식에서디오클레티아누스와그의동료들은제국

의보호자(Fautori imperii sui)인미트라에게제단을봉헌했다. 그러나312

년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를 기치로 밀비아 다리 전투에서 이겼다. 미트

라 의식을 즉각 공식적으로 금지시키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곧 미트라에

대한헌신을그만두었고제국이미트라교도에대해호의적이지않았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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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예배가갑자기쇠퇴했다. 미트라에대한헌신이357년과 387년사이

에 다시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단지 로마에서뿐이었다. 로마시의 오래된

이방인 귀족 출신의 봉헌자들이 콘스탄티노플의 그리스도교 황제를 공공

연히반대했지만미트라는여러이방신중하나로격하되었고그신비의

식은 점차로 사라졌다. 로마인 반대자들이 패배했을 때, 이방신의 예배도

모두금지되었다.

●알비파(Albigenses) : 12~13세기프랑스남부에서발생한카타리파

이단분파(역자주- 참고로여기서이단이라는말은로마카톨릭교회가붙여준

것이며따라서이들은성경대로믿는신자들이었음)로이들이‘알비파’라는이

름을가진때는 12세기말경으로추측되지만이운동의중심지가알비(고대

에는‘알비가’)보다는 툴루즈와 주변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무엇

을 뜻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무역 로를 따라 이 지역들에 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 이단 분파는 원래 동유럽에서 왔다. 알비 파 교도들의

이름 가운데는 종종 불가리아 사람들의 이름(Bougres)이 나오며, 이들은

항상트라케의보고밀파와관계를유지했다.

오늘날알비파에관한지식은이들이남긴자료들이드문데다가내용이

부실하고 반대파들의 자료들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알비 파 교리들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기란 매우 어렵다. 확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대립하여 반(反)성직자 파를 결성하고 당시 성직자들

의부패를끊임없이비판했다는점이다. 프랑스남부에서‘선량한사람들’

(Bons hommes 또는 Bons chretiens)로 알려진알비파신학자들과금욕주

의자들은언제나소수파였다.

최초의카타리파이단들은 1012~1020년리무쟁에서나타났다. 아키텐

의공작기욤 9세와남부귀족들대다수에게보호를받은이운동은남부

에뿌리를내렸다. 1119년툴루즈공의회가교회당국을도와이이단을진

압하라고 세속 정부에게 명령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당시

국민들은‘선량한사람들’을좋아했다. 금욕생활과성직제도를비판하는

이들의설교는많은사람들에게감명을주었고, 이운동은인노켄티우스3

세가교황에오르기전까지100년동안계속열정적인활동을벌였다. 

인노켄티우스3세는처음에는평화적인방법으로이들을개종시키려했

으나마침내 1209년시토수도회수사들에게알비파에대한십자군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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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선포하라고명령했다. 타협의여지가없던이십자군원정은프랑스북

부의 귀족들 전체가 남부 귀족들을 공격하여 찬란한 프로방스 지방의 문

화를 짓밟고 난 뒤 파리 조약(1229)으로 끝났다. 이 조약은 남부 영주들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전쟁 기간 동안 알비 파 교도들을 대량 학살했으나

이단을 박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종교재판소는 툴루즈, 알비, 그 밖의

남부도시들에서 13, 14세기대부분에걸쳐지속적인활동을펼친끝에이

들을뿌리뽑는데성공했다.

● 야누스(Janus) :로마종교에서문간(Janua)과 아치길(Janus)의 애니

미즘적 수호신. 야누스 숭배는 사실상 로마시가 형성되기 전의 로물루스

시대까지거슬러올라간다. 로마에는많은야누스(의례용출입구)가있었다.

이것들은 흔히 독립적인 구조물로, 행운을 주는 상징적인 출입구로 이용

되었다. 로마군대의출정에는특별한미신이결부되어, 야누스를통해행

진해 가는 방식에는 행운을 가져오는 것과 불운을 가져오는 것이 있었다.

로마에서가장유명한아치길은야누스게미누스(Janus Geminus)로로마

광장(Forum)의 북편에있는야누스의성소였다. 그것은양쪽끝에양쪽으

로열리는문이달린단순한직4각형모양의청동구조물이었다. 전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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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성소의 문들은 전쟁 때는 열려 있고 평화시에는 닫혀 있었다. 로마

의 역사가 리비우스에 따르면 이 문들은 누마 폼필리우스(BC 7세기) 시대

와아우구스투스(BC 1세기) 시대사이의긴기간중오직 2번만닫혀있었

다고 한다. 어떤 학자들은 야누스를 모든 시작의 신으로 생각하고 출입문

을 그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파생된 것이라 본다. 정규 예배

때여러신중그에대한기원을제일먼저했다. 책력에있어서나농경에

있어서나 새로운 날·달·해의 시작은 그에게 봉헌되었다. 1월(January)

은그의이름을따서붙여졌고, 그의축제가 1월 9일아고니움에서거행되

었다. 야누스에게바쳐진몇개의중요한신전들이있었으며, 또한초기에

는고대인들이‘야누스의도시’라는의미를붙인야니쿨룸에서도제사의

식을 가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야누스는 양면(兩面) 얼굴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미술에서는 턱수염을 가졌거나 가지지 않은 모

습으로그려졌다. 때때로 4갈래길의아치의정령으로서 4개의얼굴을가

진모습으로그려지기도 했다.

●위그노(Huguenot) :프랑스의프로테스탄트. 16세기프랑스에서종교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장했으며 여러 해 동안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

다. 위그노라는 이름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16세기 중반부터 프랑스

의프로테스탄트를가리킬때분명히쓰였다.

1517년독일에서종교개혁이시작된후마르틴루터의저작물들이유럽

에 널리 유포되었으며 프랑스에서도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프

랑스의프로테스탄트는시작부터박해를받았으며최초의순교자가 1523

년화형에처해졌다. 1534년 10월카톨릭미사의식을맹렬히공격하는플

래카드가 거리와 왕궁에서 발견되자 카톨릭 세력은 큰 충격과 함께 위기

의식을느꼈다. 이와더불어장칼뱅(요한칼빈)을포함한많은프로테스탄

트들이피신해야만했다. 그럼에도프랑스에서프로테스탄티즘은계속확

산되었으며곧귀족들가운데서도지지자가생겨났다. 프로테스탄트에대

한박해도계속되었으며 1명씩처형되던관행이대량학살로비화했다. 앙

리2세치하에서는대개의감옥이위그노들로가득찼다.

1559년 흩어졌던위그노들이파리에서모임을갖고신앙고백서를작성

했다. 이들은 칼뱅의 사상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프랑스의 프

로테스탄트는루터파교회가아니라칼뱅파에속하게되었다. 1562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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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에서 종교전쟁이 시작되었으며 1598년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으로 성 바르톨로메오(바돌로매) 축일의

학살사건이있다. 이사건은 1572년 8월 23일파리에서불이붙어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위그노의 주요 인물 거의 모두가 파리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 이 학살사건 이후 전

쟁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1574년 샤를 9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앙리 3세

치세기에는잠깐동안을제외하고전쟁의연속이었다. 

1589년 앙리 3세가 암살된 후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앙리 4세는 프로

테스탄트였으나 1593년 7월 카톨릭으로 개종함으로써 비로소 왕국에 평

화를가져올수있었다. 1598년앙리 4세는낭트칙령을선포했으며이로

써위그노에게종교적·정치적자유가인정되었다.

그러나 1620년대루이 13세치하에서내란이다시벌어졌다. 결국위그

노가 패배했으며 1629년 6월 28일 알레스 평화조약을 통해 위그노는 종

교의자유를회복할수있었으나모든군사적우위를상실했다. 

더이상정치적실체로존재할수없게된위그노는왕의충성스러운신

하가되었다. 낭트칙령으로유지되었던모든권리들은 1643년어린왕루

이 14세의 이름으로 발표된 선언으로 효력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프랑

스의카톨릭성직자들은위그노를인정하지않았으며위그노의권리를박

탈하고자 노력했다. 여러 해 동안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졌으며 수천 명의

위그노들이강제로개종해야했다. 마침내 1685년 10월 18일루이 14세가

낭트칙령의철회를선언했으며그결과여러해에걸쳐프랑스에서는 25

만 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영국·프로이센·네덜란드 또는 신대륙 아메리

카로피난길에올랐다.

18세기전반에는위그노가완전히사라진듯이보였다. 루이14세는1715

년 프랑스에서는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모든 종교 의식이 종식되었다고 선

언했다. 그러나같은해님지방에서프로테스탄트교회의재건을위한프

로테스탄트회의가개최되었다. 비록그수는많이줄어들었으나프랑스에

서 프로테스탄티즘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745~1754년에는

위그노에 대한 박해가 되살아났다. 그러나 프랑스의 여론은 박해에 반대

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카톨릭 성직자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

구하고 1787년에한칙령을통해위그노의공민권이부분적으로회복되었

다. 1789년프랑스대혁명기간중국민의회는종교의자유를명확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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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프로테스탄트에게 모든 관직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

다.

● 이슈타르(Ishtar) : 수메르어로는‘Inanna’,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

전쟁과성애(性愛)의여신.

이슈타르는 아카드어로 서(西)셈족의 여신 아스타르테에 해당하는 아카

드족의 여신이다. 수메르 신들 가운데 주요 여신 이난나는 이슈타르와 동

일신으로여겨지게되었지만, 이난나가셈족에게서기원했는지또는이난

나가이슈타르와비슷하기때문에같은신으로여겨지게되었는지(이 추측

이좀더가능성이있음)는분명하지않다. 이난나의모습은여러전승이서로

결합되어형상화된듯하다. 이난나는하늘의신‘안’의딸로등장하기도하

고, 그의 아내로 등장하기도 한다. 다른 신화들에서는 달의 신 난나 혹은

바람의 신 엔릴의 딸이다. 이난나는 처음에 창고와 연관되어 대추야자나

무·양털·고기·곡식의여신이되었다. 창고문이이난나의상징이었다.

이난나는 비와 뇌우의 여신이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하늘의 신

‘안’과연관되어나타나게되었다. 때로는천둥처럼울부짖는사자의모습

을하기도했다. 이난나가전쟁의여신이된것은폭풍우와연관되었기때

문이었을 것이다. 이난나는 또한 다산의 여신이자 창고의 여신이며, 대추

야자나무의 성장과 수확을 상징하는 신 두무지 아마우슘갈라나의 배우자

였다. 이난나는 젊고 아름답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등장하며, 결코 조력자

나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다. 이난나는 대추야자 열매송이

아가씨라고불리기도한다

수메르인들의전승에의하면이슈타르의역할은다산의역할이지만, 신

화에서 이슈타르는 죽음과 재난에 둘러싸인 더욱 복잡한 신으로 발전했

다. 이슈타르는방화와진화, 기쁨과눈물, 공정한경쟁과적의등서로모

순된 의미와 힘을 가진 여신이었다. 또한 아카드의 이슈타르는 금성과 연

관된신이기도하며, 더 나아가태양신‘샤마시’, 달신‘신’과함께제2의

3각항성(三角恒星)을 이룬다. 이슈타르의 상징은 하나의 원에 6, 8개 또는

16개의광선을지닌별이다. 이슈타르는육체적사랑을즐기는금성의여

신으로서매춘부의수호신이며, 선술집의후원자였다. 

이슈타르숭배의식에는신전매춘이포함되었을것이며, 이슈타르숭배

중심지인우르크는창녀들로가득한도시였다. 이슈타르는고대중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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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폭넓은 인기를 누렸으며, 많은 숭배 중심지들에서 여러 지역 여신을

거느렸을 것이다. 후기의 신화에서 이슈타르는 안·엘릴·엔키의 세력을

부리는우주의여신으로등장한다.

● 종교재판(Inquisition)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단·연금술·마법·

주술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개설한 법정 또는 그 재판. 중세와 근대

초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Inquisition은 라틴어 동사 inquiro(‘조사

하다’)에서나온말인데, 이는종교재판관이고소를기다리지않고이단자

와 다른 범법자를 색출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중세 초기에 로마 교회가

권력을공고히한뒤이단자들은사회의적으로여겨지게되었다. 11, 12세

기에 카타리 파 또는 발도 파 같은 대규모의 이단 집단이 등장하자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1231년 이단자를 체포하여 재판하기 위한 교황 직속

종교재판소를설치했다.

재판절차는매우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었지만, 통상적으로종교재판

절차는 먼저 이단으로 의심받은 사람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사면 받을 수

있는기회를제공하지만피고가이에따르지않을경우그를재판관앞으

로끌고와증인들의증언을토대로심문하고형을선고하는순서로진행

되었다. 자백을 얻어 내고 다른 이단자의 이름을 자백하도록 고문하는 것

은처음에는거부되었으나, 1252년인노켄티우스(이노센트) 4세는이를재

가했다.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로 확증되었을 때 피고는 공개적으로 여

러 가지 형벌에 처해졌는데, 형벌의 종류는 단순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으로부터 재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두는 것, 심지어 종신징역을 살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었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자신의 신앙을 철회

하지않는이단자뿐만아니라유죄선고와참회이후에다시죄를범한사

람은 세속 재판소로 이송되었다. 왜냐하면 세속 재판소만이 사형을 언도

할수있었기때문이다.

중세의종교재판은북유럽의경우에는제한적으로행해졌고, 주로이탈

리아와 남프랑스에서 성행했다. 스페인 재정복(Reconquista) 기간에 카톨

릭 세력은 간혹 종교재판을 했지만, 이슬람교도가 추방된 뒤 아라곤과 카

스티야의카톨릭군주들은종교와정치의통일을강화하기위해알룸브라

도스파같은이단자뿐만아니라유대교도와이슬람교도였다가배교한사

람들을 퇴치할 특별한 제도를 요청했다. 그리하여 1478년 교황 식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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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는 스페인 종교재판소를 인가해주었다. 세비야에서 활동한 최초의 스

페인 종교재판관들은 너무나도 가혹한 재판을 하여 식스투스 4세가 개입

하지않으면안되었다. 그러나스페인왕실은이기막힌무기를포기하지

않았고, 종교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교황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1483년스페인정부는교황을설득하여카스티야의종교재판소장의지

명권을 얻어냈고, 같은 해 아라곤·발렌시아·카탈루냐를 종교재판소의

권한 아래 두었다. 최초의 종교재판 소장은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토마스

데토르케마다였는데그는피고인에게공포감을주기위해고문과재산몰

수를 일삼는 종교재판관의 상징이 되었다. 그가 종교재판 소장으로 재직

할동안화형에처해진사람수는과장되긴했지만 2,000명정도는될것

이다.

대체로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절차는 중세의 종교재판소와 매우 비슷했

다. 종교재판소의 판결선고식(Auto-da-fe)은 정교한의식이되었다. 재판

소장과최고재판소아래에있는지방재판소는스페인에 14개, 멕시코와

페루를 포함한 식민지에 여러 개가 있었다. 스페인식 종교재판소는 1517

년 시칠리아에 도입되었으나, 나폴리와 밀라노에 종교재판소를 세우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황제 카를 5세는 1522년 네덜란드에 이 제도를 도입했

으나, 이곳에서 프로테스탄트 교도를 척결하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스페

인의종교재판소는 1808년 J. 보나파르트에의해폐지되었다가 1814년페

르디난도 7세에 의해 부활되었고, 1820년 다시 폐지되었다가 1823년에

부활되었으며, 1834년마침내폐지되었다.

종교재판소의셋째형태는 1542년교황파울루스(바오로) 3세가프로테

스탄트교도들에대응하기위해만든로마종교재판소이다. 이 재판소는 6

인 추기경위원회, 즉 종교재판성성(聖省)이 관할했는데, 이 기관은 완전히

독립적이었으며 중세의 종교재판소보다 주교들의 통제로부터 훨씬 자유

로웠다.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 대부분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

서 가혹한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재판소가 설치

되었다고 본다. 파울루스 3세(1534~1549)와 율리우스 3세(1550~1555) 재

위 기간에, 로마 종교재판소의 활동은 가혹하지 않았고, 율리우스는 로마

종교재판소가전반적인권위를갖더라도그활동범위를이탈리아에특별

히 한정시켰다. 교황들의 온건정책은 파울루스 4세(1555~1559)와 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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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 5세(1566~1572)를 제외한 후임 교황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파울루

스 4세때종교재판소는거의모든파벌을소외시키는방식으로운영되었

다. 피우스 5세(도미니쿠스수도회출신으로이전에종교재판소장이었음)는 파

울루스 4세의 극단적인 노선을 피했지만, 재위 초기에 신앙 문제가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한다고 천명하고, 자신의 일차적 과업은 이단, 거짓 교리,

오류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종교

재판소의여러활동에참여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을 이탈리아 신앙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

제거한 뒤, 로마 종교재판소는 점차 카톨릭 교도의 신앙적 순수성뿐만 아

니라 질서와 관습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교황청의 평범한

기관으로 변해갔다. 1908년 피우스 10세는 로마 교황청을 개편하면서 종

교재판이라는 말을 없애버렸다. 그뒤 신앙의 순수성 유지를 관장하는 성

성은공식적으로검사성성(檢邪聖省)으로불리게되었다. 

1965년 교황파울루스 6세는검사성성을보다민주적인방향으로개편

하고이름을신앙교리성성으로바꾸었다.

● 트렌트 공회(Council of Trient) :로마카톨릭교회의제19차 에큐메

니컬 공의회(1545~1563). 철저한 자기개혁을선언하고, 프로테스탄트교

도들이공격한교리들을하나하나분명하게규명한매우중요한공의회이

다. 내적인분쟁과외적인위협이겹치고, 회기중 2차례에걸쳐오랫동안

회의가 중단되었지만 유럽 지역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역할을했다. 종교개혁지도자마르틴루터가파문당한뒤얼마지

나지 않아 독일이 전체 공의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교황 클레멘스 7세는

교황수위권에대한공격이재개되는것이두려워망설였다. 

프랑스도 점점 커지는 독일 세력이 두려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

나 교황 파울루스 3세는 공의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교의 통일과 효과적

인교회개혁을이룩할수있다고굳게믿었다. 최초의몇가지시도가실

패로 끝난 뒤 그는 트리엔트(이탈리아 북부)에서 공의회를 소집하여, 1545

년 12월 13일회의가시작되었다.

공의회가열린직후위기감이커지자어떤사람들은즉각적인개혁을요

구했고, 다른사람들은카톨릭교리를분명히할것을요구했는데, 절충안

이 나와 두 의제를 동시에 다루게 되었다. 카톨릭 주의의 입장을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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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초 작업을 시작하여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카톨릭

신앙의 기초로 받아들이고, 「구약성서」와「신약성서」를 정경으로 확정했

다. 전승을 신앙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고, 라틴어 성서「불가타 Vulgate」

가교리를증명하기에적절하다고선언했다. 성사(聖事)의수를7개로확정

하고, 원죄의 본질과 결과를 규명했다. 공의회는 여러 달 동안 열띤 논쟁

을벌인끝에오직믿음으로의롭게된다는루터의교리를오류로판정하

고, 사람은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는 은총과 협력하여 내적으로 의로움을

얻는다고 규정했다. 주교들에게 각기 자기 교구에 머물라고 명령하여 중

복된 주교구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들이 생겨

트리엔트 공의회는 장소를 볼로냐로 옮겼고 의제를 다 처리하지 못한 채

결국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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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제임스흠정역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바르게 읽는 성경」김문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9.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2.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 com

혹은 www.amazon.com).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R. 베닛,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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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헌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뵈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뉴에이지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알 레이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시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창조와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에델 R.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 [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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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절은사운동

1.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5.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6. 「방언의 실체」,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7.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저,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IVP).

기타

1. 「성경 바로 보기」, C. 라킨 외,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3.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5.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6.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7.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디.

8.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빌 길햄 저, 도서출판NCD엔시디.

9.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라」, 찰스 프라이스 저, 

생명의말씀사. 

10. 「하나님의 열심」, 박영선 저, 새순출판사.

11. 「믿음의 본질」, 박영선 저, 세움.

12.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13.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4.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5.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6. 「내 왜 믿어야 하죠」, 김재욱 저, 생명의 말씀사.

17. 「성경 신자들의 글 모음」,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8.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9.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A. 레이시,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0.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A. 레이시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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